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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INSIDE

스타의 사인이 들어간 폴라로이드 사진이 
갖고 싶나?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MAXIM 2월호를 구매한다.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 3개를 고른다.
 자신의 블로그(미니홈피) 또는 트위터에 
“MAXIM 2월호 기사  BEST 3”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블로그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사진] 을 적은 메일을 
reader@maximkorea.net 으로 보낸다.

당첨자는 MAXIM 3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의 행
운아는 군대에서 MAXIM을 처음 접한 후 매달 책 나오
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는 박윤수 독자다. 이해인 사
진은 MAXIM에서 우편으로 쏴 줄 테니 걱정 붙들어 매
라! 그나저나 MAXIM이 보유한 폴라로이드 사진이 바
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떡밥을 던지자마자 메일이 폭주
하고 있다. 이번 달 역시 당신을 하악거리게 만들 매력
적인 그녀들의 폴라로이드 사진이 대기 중이다. 사진을 
갖고 싶다면 서둘러라! 늑장부리면 당신만 손해다. 명
심해라! 명심하라구!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타...”  
이 소리는 길라임에게 욕정을 느낀 주원이 구시렁대는 소리입니다. 욕정에서 벗어나려는 자기최

면인거죠. 생각해보니 다른 주문도 있군요. 키 작은 지구인이 덩크슛할 때 야발라바히기야 야발

라바히기야, 살라기둘라 메치가불라, 비비디 바비디 부,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발정

난 여인네가 돌아와 달라고 아브라카다브라 이러다 미쳐 내가... 이런 주문은 뜻을 몰라도 일단 

중얼대면 그만입니다. 언어적 모호함이 주는 신비가 주문의 매력이니까 말이죠.

마음 속 염원의 개수만큼이나 많은 주문들이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그 와중에 수천 년을 사라지

지 않고 입가에서 되씹히며 살아남은 주문은 어떤 걸까요? 주술적 힘이 강력한 주문? 아닙니다. 

바로 리듬이 살아있는, 리듬이 신명나는 주문이었습니다. 뜻 모르고 읽는 것조차 어색한 주문에 

리듬이 없다면, 그 주문은 우리의 혀 끝에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주문의 리듬 안에서 심약

한 지구인은 모호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며 자기최면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MAXIM은 광대입니다. 고급스러운 포장보다 솔직함 속에 살아있는 비꼼과 웃음, 해학을 더 값

어치 있게 여기는 놀이꾼이지요. 탁월한 광대는 관객과 함께 놀이하는 리듬을 자유자재로 구사

할 줄 압니다. 이 리듬 속에서 광대의 몸짓과 소리는 하나의 주문이 돼 관객을 몰입하게 만듭니

다. MAXIM은 그동안 어떤 리듬과 주문으로 관객을 매료해 왔을까요? 귀를 열어 보니 적잖이 관

객의 쓴소리도 들립니다. 광대가 제대로 놀지 못하고 있다는 꾸지람입니다. 지나치게 흥에 빠

져 오버페이스를 보일 때, 흥에 빠진 것처럼 거짓 연기할 때 독자의 꾸지람은 틀림없었습니다. 

절묘한 리듬을 타야할 때입니다. 글과 글 사이, 사진과 사진 사이,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가 따로 

또 같이 뒤섞이며 내는 도발적이고 키치적인 리듬을 만들도록 다시 마음을 추슬러 봅니다. 이 

리듬을 얼마나 놀기 좋은 주문으로 만들지, 독자들은 신명나고 있는지, MAXIM은 돌아보고 반

성합니다. 2011년, 지금보다 흥겨운 리듬으로 만든 맥심만의 주문을 기대해주십시오. 그리고 함

께 놀아보아요. 

Shall we dance?                             2011년 2월, MAXIM 인사담당자 대리 김종국

송지선&김민아
야구팬에게는 김태희와도 바꿀 
수 없는 완전 소중한 그녀들!

요조
상큼함이 철철 흘러넘치는 
내 이름은 요조!

최혜연
걸 넥스트 도어 콘테스트 
1위의 위엄을 보여준 매력
만점의 그녀!

김인서
우리는 천사를 보았다!

웃으면 
복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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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앤하이드
티켓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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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CARTOON BY 굽시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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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액션
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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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초콜릿 필요 없어. 푼돈이라도 좋으니 현금으로!Letters

무서울 것 없는 고3
맥심 2011년 1월호를 탐독 중 (...중략...) 나머지 뒤처

리는 친애하는 에디터느님들께서 해주시리라 (...중

략...) 아이고 감사합니다 (...중략...) 특히 특히 (...중

략...) 광고!!! (...중략...) 하앍 (...중략...) 마치 미용실에

서 파마를 하는 듯한 (...중략...) 화끈한 맥심 (...중략...) 

입을 싹 씻어버리는 (...중략...) 우리 에디터느님 (...중

략...) 이 비천한 아해 (...중략...) 그냥 무언가 물질적인 

걸 원한다 (...중략...) 혼자 집에서 (...중략...) 앞으로 더

욱더 더 더 더 더 더 (...중략...) 이런 불쌍한 독자 (...중

략...) 참고로 나는 7월호 최혜연 님이 좋다 (...중략...) 

캄캄한 방 안에서 (...중략...) p.s. 이런 맥심을 사랑하

는 참된 독자 의견은 꼭 다음호에 실어야 하지않겠

는가? 에디터느님 마음대로 편집을 해서 말이다. (...

중략...) 기관총을 난사해버리겠다. 아! 참고로 나는 

올해 고3이다. (...중략...) 쫌 글이 싹퉁바가지 없게 (...

중략...) 미안하다. -윤성원

독자님의 소중한 의견은 고이 접어 갈아 마셨습니

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곧 기관총을 난사할 예

정인데 그 뒤처리는 미용실에서 파마하는 화끈한 

MAXIM 에디터에게 다 맡긴 불쌍하고 이기적이며

싹퉁바가지 없는 고3 독자 윤성원 님, 독자님이 요청

하신대로 저희 에디터 마음대로 편집했습니다. 아, 

독자님이 좋아하신다는 최혜연 씨가 마침 이번 호

에 촬영을 위해 의상을 갈아입던 중 갑자기 들이닥

친 어떤 (...중략...) 그래서 우리 모두 하하호호 즐겁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끈하기 그지

없는 2010 걸넥스트도어 콘테스트 우승자 최혜연 씨 

를 모두 반갑게 맞아주세요! 

날개 없는 천사
이름: 장민우 

연락처:01*-8***-4***

받고 싶은 사진: 바둑기사 이슬아 사진

안녕하십니까. 항상 맥심 잡지를 즐겨보는 한 소년

입니다. 제가 이슬아 선수의 열혈 팬이라 맥심 1월

호를 바로 주문하여 샀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이슬아 선수 팬으로서 폴라로이드 사진

은 꼭 가지고 싶네요. 맥심 코리아 직원분들 정말 예

쁘시고 잘생기시고 왜 배우 안 하셨는지 정말 궁금

할 정도로 훈남 훈녀들이 아름다운 잡지를 만들어주

셔서 저희 같은 독자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답니

다. 이번 이슬아 선수 사진을 저는 100만 원보다도 

더 가지고 싶습니다. 당첨된다면 매달 맥심 잡지 독

후감 써서 올리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맥심 직원분들이시여, 이런 잡지 만들

어주신 것도 고마운데 사진까지 주신다면 아마 맥심 

직원님들은 날개가 없는 천사일 것입니다. -장민우

제길, 900년 동안 숨겨운 우리 편집부 에디터의 정

체를 들켰군요. 맞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외모를 가

진 날개 없는 천사입니다. 우리의 정체를 안 장민우 

씨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져줘야겠습니다. 뭐 이

미 고용할 킬러는 있습니다. 저 위에‘무서울 것 없

는 고3’보이시죠? 기관총 난사한답니다. 아, 장민우 

씨가 혹시 전 우주에서 가장 무섭다는‘눈에 뵈는 것 

없는 중학생’일 경우엔 엄청난 반전이 있겠군요. 저

희가 보낼 자객이 지구와 함께 우주의 먼지가 될지

도 모를 일입니다. 현피 뜨실 거면 연락주세요. 포토

그래퍼들이랑 동영상 촬영팀이랑 같이 구경 가게요. 

밸런타인데이 때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시간차 공격 
맥심 신년호를 사러 동네 서점을 들렀는데, 아니나 

다를까 맥심은 늘 있는 자리에 진열되어 있었습니

다. 다른 잡지들도 다 Jan, 1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당

연히 MAXIM도 신년호이려니 하고 골랐습니다. 그런

데 집에 와서 천천히 읽어보니 11월 호 캡션 그림이 

있는 게 아닙니까 -.-; 황당해서 서점에 전화하니, 제

가 사 간 시점에서 한 시간 뒤에 신년호를 재진열했

다고 하네요. 결국 졸지에 두 개의 맥심을 한 시간 간

격으로 감상했습니다만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후다닥 팔리고 다음 호 나올 때쯤 바닥을 

보였어야 할 맥심이, 신년호 나온 시점까지 20권 넘

게 남아 있었다는 게요. - 심바삼촌스카

현재 MAXIM은 매월 20~22일께 전국에 발행됩니

다. 다만 서점이나 총판마다 개별적인 시간차가 있

을 수는 있습니다. 서점 사장님이 오전 9시에 깔기 

싫고 오전 9시 1분에 깔고 싶다고 하시면 그걸 저희

가 어찌하겠습니다. 하지만 매달 방문하는 서점이었

다면 아마 언제쯤 MAXIM 신간이 나올 거라는 기본 

정보는 알고 계셨을 텐데요. 하여튼 지난 1월호는 저

희 사무실에도 현재 아주 미량의 재고가 남아 있고 

모든 온라인 서점에서 매진, 전국 주요 서점에서도 

매진 사례가 잇달았습니다. 심바삼촌스카님 동네의 

그 서점 위치를 알려주시면 1월호를 구경도 못해본 

수많은 독자님이 달려갈 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20권 남았답니다!!! 

받고 싶은 사진: 바둑기사 이슬아 사진

존경합니다. 맥심 직원분들이시여, 이런 잡지 만들

어주신 것도 고마운데 사진까지 주신다면 아마 맥심 

직원님들은 날개가 없는 천사일 것입니다. -장민우

제길, 900년 동안 숨겨운 우리 편집부 에디터의 정

책 말고 연락처를
달라고?

시끄럽고.
공부나 해.

응모 방법
우편 접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위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당신의 사정이 궁금하다
뭐든 좋다. 보내라! 인심 좋기로 소문난 MAXIM이 선물을 
마구 뿌린다. 사연이 채택된 독자에게는 도서 <스피라> 1
권을 선물로 증정한다. 

당신 면상도 보고 싶다
MAXIM과 관련된 그 어떤 사진이라도 좋다. 하지만 절대 
보내지 말아야할 것 3가지만 주의시키겠다. 1.수컷의 알
몸  2.수컷의 벗은 몸  3.수컷의 속살  자, 지키지 않을 시
엔 차디찬 무플 대응, 정도가 지나치면 지옥 끝까지 쫓아
가겠다. 뻥인 것 같지? 풉... 

표창장 내놔
맥심에서는 나에게 표창장을 줘야 할 듯. 정규 

구독을 한 지 만년이 지나는  중에 QR 코드라는 

새 문명을 받아들였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트

렌드인 컨버전스(Convergence)를 실현하지 못

한 맥심 작가들을 위해, 내가 신세계를 열어주

겠소. 맥심 코리아와 일본 빨통푸딩의 만남이랄

까? 우리 귀염둥이 토끼녀에게 부족한 한 가지

를, 일본 특산품인 빨통푸딩을 합체시켜주어 맥

심의 신용 등급을 B+에서 AA로 올려줬으니, 당

신들은 대박 나서 연봉이 1.7배 오르게 될 것이

오. 저 빨통푸딩은 내가 생일 선물로 일본 다녀

온 이성 친구에게 받은 것이다. 님들도 발전하3 

-Vincente Lee

정규(?) 구독한 지 만년이 되어가는 독자님은, 

에... 그러니까 연세가 100세기 정도 되니 가히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군요! 어찌됐건 

감히 우리 요정 사진을 가린 죄! 연봉 1.7배 올려

달라고 떼쓰다 점잖기 그지없는 사장님의 입이 

육두문자 신세계를 열게 한 죄! 이성에게 선물

을 받은 거 자랑한 죄!! 이 모든 죄를 컨버전스하

니 혈압이 오르는군요. 빨리 그 푸딩 가지고 사

무실로 달려오시면 너의 모든 죄를 사하겠노라.

물 건너 온 편지
저는 미녀 정기구독자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해

서 남편이랑 신혼여행 갔다가 몰디브의 한 벤

치에서 맥심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12월호

를 보고 거기에 두고 가셨더라구요! 저희가 바

로 주워서 봤습니다. 맥심이 요즘 날개 돋힌듯 

팔린다더니 진짜 날개를 달아서 몰디브까지 왔

군요. 반가워서 아이폰으로 찍어 보냅니다. - 나

는좀예쁜아줌마 

결혼 축하드립니다! MAXIM 12월호에 실린‘남자

를 유혹하는 미인계’와 ‘여자의 몸과 마음이 열

리는 결정적 순간, 결정적 사인’같은 기사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었군요! 더 분발하여 농

익은 아줌마 독자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

는 더욱 뜨거운 연애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독자 사연과 사진 응모

당첨

MAXIM에 취직하려면
맥심 편집부에 취직하려면 정말로 잡지에 게시된 시

험을 봐야 하는 건가요? 편집부 직원이 되려면 어떤 

준비(자격증)를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라도 가르쳐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박윤수

네, 맞습니다. 현재 공채로 입사한 MAXIM 직원 모두 

지난 호와 이번 호에 나온 필기 입사시험을 치렀습

니다. 물론 필기 시험은 기본 상식 수준, 특정 분야에 

깊은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수준입니

다. 같은 날 본 작문 시험, 이후 면접이 있었습니다. 

매해 같은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일정 수

준의 교양과 순발력, 예지력, 순간 이동이나 투시 등

의 초능력, 양손으로 힘껏 발사한 에네르기파의 파

괴력, 그리고 선배 에디터와 발가락이 닮았는지를 

봅니다. 특히 MAXIM 편집부 에디터가 되기 위해서

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하

늘을 날거나 입에서 불을 뿜는”사람이 확실히 유리

합니다. 공중에 뜬 채로도 선배의 담뱃불을 붙여주

거나 오징어를 구워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불을 뿜을 수 있는

지 없는지에만 신경 쓰라 이겁니다. 쉽죠? MAXIM의 

문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독자 사연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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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까 맥심은 늘 있는 자리에 진열되어 있었습니

다. 다른 잡지들도 다 Jan, 1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당

연히 MAXIM도 신년호이려니 하고 골랐습니다. 그런

데 집에 와서 천천히 읽어보니 11월 호 캡션 그림이 

있는 게 아닙니까 -.-; 황당해서 서점에 전화하니, 제

가 사 간 시점에서 한 시간 뒤에 신년호를 재진열했

다고 하네요. 결국 졸지에 두 개의 맥심을 한 시간 간

격으로 감상했습니다만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후다닥 팔리고 다음 호 나올 때쯤 바닥을 

보였어야 할 맥심이, 신년호 나온 시점까지 20권 넘

게 남아 있었다는 게요. - 심바삼촌스카

현재 MAXIM은 매월 20~22일께 전국에 발행됩니

다. 다만 서점이나 총판마다 개별적인 시간차가 있

을 수는 있습니다. 서점 사장님이 오전 9시에 깔기 

싫고 오전 9시 1분에 깔고 싶다고 하시면 그걸 저희

가 어찌하겠습니다. 하지만 매달 방문하는 서점이었

다면 아마 언제쯤 MAXIM 신간이 나올 거라는 기본 

정보는 알고 계셨을 텐데요. 하여튼 지난 1월호는 저

희 사무실에도 현재 아주 미량의 재고가 남아 있고 

모든 온라인 서점에서 매진, 전국 주요 서점에서도 

매진 사례가 잇달았습니다. 심바삼촌스카님 동네의 

그 서점 위치를 알려주시면 1월호를 구경도 못해본 

수많은 독자님이 달려갈 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20권 남았답니다!!! 

책 말고 연락처를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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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지 말아야할 것 3가지만 주의시키겠다. 1.수컷의 알
몸  2.수컷의 벗은 몸  3.수컷의 속살  자, 지키지 않을 시
엔 차디찬 무플 대응, 정도가 지나치면 지옥 끝까지 쫓아
가겠다. 뻥인 것 같지? 풉... 

표창장 내놔
맥심에서는 나에게 표창장을 줘야 할 듯. 정규 

구독을 한 지 만년이 지나는  중에 QR 코드라는 

새 문명을 받아들였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트

렌드인 컨버전스(Convergence)를 실현하지 못

한 맥심 작가들을 위해, 내가 신세계를 열어주

겠소. 맥심 코리아와 일본 빨통푸딩의 만남이랄

까? 우리 귀염둥이 토끼녀에게 부족한 한 가지

를, 일본 특산품인 빨통푸딩을 합체시켜주어 맥

심의 신용 등급을 B+에서 AA로 올려줬으니, 당

신들은 대박 나서 연봉이 1.7배 오르게 될 것이

오. 저 빨통푸딩은 내가 생일 선물로 일본 다녀

온 이성 친구에게 받은 것이다. 님들도 발전하3 

-Vincente Lee

정규(?) 구독한 지 만년이 되어가는 독자님은, 

에... 그러니까 연세가 100세기 정도 되니 가히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군요! 어찌됐건 

감히 우리 요정 사진을 가린 죄! 연봉 1.7배 올려

달라고 떼쓰다 점잖기 그지없는 사장님의 입이 

육두문자 신세계를 열게 한 죄! 이성에게 선물

을 받은 거 자랑한 죄!! 이 모든 죄를 컨버전스하

니 혈압이 오르는군요. 빨리 그 푸딩 가지고 사

무실로 달려오시면 너의 모든 죄를 사하겠노라.

물 건너 온 편지
저는 미녀 정기구독자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해

서 남편이랑 신혼여행 갔다가 몰디브의 한 벤

치에서 맥심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12월호

를 보고 거기에 두고 가셨더라구요! 저희가 바

로 주워서 봤습니다. 맥심이 요즘 날개 돋힌듯 

팔린다더니 진짜 날개를 달아서 몰디브까지 왔

군요. 반가워서 아이폰으로 찍어 보냅니다. - 나

는좀예쁜아줌마 

결혼 축하드립니다! MAXIM 12월호에 실린‘남자

를 유혹하는 미인계’와 ‘여자의 몸과 마음이 열

리는 결정적 순간, 결정적 사인’같은 기사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었군요! 더 분발하여 농

익은 아줌마 독자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

는 더욱 뜨거운 연애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독자 사연과 사진 응모

당첨

MAXIM에 취직하려면
맥심 편집부에 취직하려면 정말로 잡지에 게시된 시

험을 봐야 하는 건가요? 편집부 직원이 되려면 어떤 

준비(자격증)를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라도 가르쳐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박윤수

네, 맞습니다. 현재 공채로 입사한 MAXIM 직원 모두 

지난 호와 이번 호에 나온 필기 입사시험을 치렀습

니다. 물론 필기 시험은 기본 상식 수준, 특정 분야에 

깊은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수준입니

다. 같은 날 본 작문 시험, 이후 면접이 있었습니다. 

매해 같은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일정 수

준의 교양과 순발력, 예지력, 순간 이동이나 투시 등

의 초능력, 양손으로 힘껏 발사한 에네르기파의 파

괴력, 그리고 선배 에디터와 발가락이 닮았는지를 

봅니다. 특히 MAXIM 편집부 에디터가 되기 위해서

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하

늘을 날거나 입에서 불을 뿜는”사람이 확실히 유리

합니다. 공중에 뜬 채로도 선배의 담뱃불을 붙여주

거나 오징어를 구워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불을 뿜을 수 있는

지 없는지에만 신경 쓰라 이겁니다. 쉽죠? MAXIM의 

문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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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오늘 잘 곳이 없... 

어허, 춥다. 춥지?
춥네. 날이 차. 

훠이~ 물렀거라!
이 판사님 행차시다!

당첨

초보적인 실수를
안녕하세요. 21세 대학생입니다. 여느 날처럼 화

장실에 앉아 맥심을 펴들고 착한글래머 엄상미

의 사진을 보며 괄약근에 힘을 주는 중이었습

니다. 몇 덩어리를 내보내는 데 성공한 뒤 구석

구석 맥심을 보던 중 1월의 추천 음반이 있더군

요. 그런데 동방신기의 음반 소개 내용 중!!!‘본

가에 남은 두 형제 영웅재중과 유노윤호가...’

라는 부분!!! 본가에 남은 것은 최강창민과 유노

윤호죠. 하아... 천하의 맥심 에디터께서 이런 초

보적인 실수를 저지르시다니. (...중략...) 많은 것

을 바라고 보낸 글이 아닙니다. 단지 2월 16일이 

여자 친구와 1,000일인 점과 데이트 코스로 뮤

지컬이 아주 좋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정도입니다. ̂  ̂-이창호

오빠, 저 오늘 잘 곳이 없어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부산 사나이입니다. 군대에 있

을 때부터 맥심을 쭈욱 수동 정기 구독한 외로운 솔

로 남자지요. 그동안 맥심을 보면서 얕은 지식으로

나마 여자를 꼬드길 내공을 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쌓아온 내공을 터뜨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친구 

놈이 나이트를 가자는 겁니다. 저는 클럽을 가기 전

날 밤, 그동안 모아온 맥심을 쭈욱 훑어보며, 나이트

에서 만날 여자들에게 깔 황금이빨을 세팅 중이었지

요. 새벽이 넘어서까지 맥심을 통독하고 멘트를 정

리하고 연습해서 다음 날 나이트를 갔습니다. 친구 

놈이랑 단 둘이 가서 테이블에 앉고 웨이터(라고 쓰

고 삐끼라고 읽는)에게 돈 좀 찔러줬더니 바로 여자 

두 명을 데리고 나타나더군요. 출발은 무난했습니

다. 평일이라 사람은 없었지만 여자는 꽤 예뻤거든

요. 그렇게 맥심에서 배운 대로 차곡차곡 멘트를 날

려줬더니 여자 쪽에서 좋아라 하더군요. 바로 그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자가 몇 번 바

뀌고 나서의 일이었습니다. 앳돼 보이는 한 여자가 

제 옆에 앉더군요. 저보다 두 살 어린 친구로, 그날 

훠이, 물렀거라!
대학에서 배운 도둑질이 法學이라 맥심 1월호 93

페이지 ‘아내, 즉 법률상 처와 성전환자에 대한 강

간’에 대한 기사에 오류가 있어 메일을 보내오. 먼저 

아내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원칙이

긴 하오. 허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 즉 실

질적으로 이혼 상태라면 아내를 강제로 간음한 쉐이

는 처벌되어. 증거 되시겠소(...중략...) 그리고 성전환

자에 대한 강간은 과거에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았으

나 이 경우 현재는 강간죄로 처벌하오. 증거 되시겠

소. 이해를 돕기 위해 길게 인용하오. 줄을 그은 부분

이 핵심이오(...중략...) 아아~~!! 갑자기 지금은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하지원 누님께서 풋풋한 모습

으로 맥심 커버걸로 나왔던 때가 기억나오.. 정말 맥

심과 함께한 기간이 짧지 않음을 알게 되었소. 긴 시

간을 함께한 인연이기에 애정 어린 마음을 담아 메

일을 보내니 다음 호에 독자 제위에게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소. *P.S. 혹여 독자 사

연으로 채택되더라도 연극 티켓은 보내지 말고 다른 

독자에게 주시구려. 본인 내년 6월까지 꼼짝달싹 못

하오. 아울러 본인 주변인들도 같은 상황이오. -이

용훈 LYHWTBLAP

신림동에서 사연이 날아왔군요. 증거로 달아주신 판

례는 너무 길어 생략했으니 섭섭해하지 마세요. 트

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 여부에 대해 예외적 판결

이 나오긴 했으나, 인용하신 2009도3580판결은 아

쉽게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므로 트렌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이 기존의 견해

를 변경한 건 아닙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를 다룬 2008도8601 

판결도 잘 알고 있습니다. MAXIM에서 겨우 세 페이

지를 할애해서 다룬 기사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

한 예외적 판례까지 모두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저나 P.S.로 본인이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2차생

임을 은근히 드러내고 계시군요. 어쨌거나 MAXIM을 

보고도 관련 판례가 바로바로 떠오르는 걸 보니 6월

에 있을 2차 시험에 초대박의 오로라가 감도는군요. 

합격하고 나서 꼭 다시 사연주시길. MAXIM 한 페이

지를 할애해서“MAXIM 독자 중에 용났다. 축 이용

훈 장원급제”를 싣겠어요.

CORRECTION

그래, 내가 잘, 잘, 잘못했어!
지난 1월호 MAXIM에 
나온 잘못된 표기로 
온 대한민국이 슬퍼
했습니다. 큰 잘못 통
감하며 지난달 오류
들을 정정합니다. 

먼저 지난 1월호‘추천 음반 소개’ 기사에서 동방신
기의 최강창민과 유노윤호를 동방신기의‘영웅재중
과 유노윤호’로 잘못 표기한 죄, 전 세계 퍼져 있는 
카시오페아 군단과 MAXIM을 철썩같이 믿고 이 기사
를 타인에게 유포하여 카시오페아 군단에 살해 위협
을 받은 독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바입니다. 
서로 문자 연락을 먼저 씹었네 아니네로 티격태격하
고 있다는 JYJ와 동방신기 사이를 잠시나마 융합시
킨 에디터의 불찰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길 간곡
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MAXIM 입사 시험기’에 나온 문제와 답이 와
장창 잘못 표기되어 나간 점 깊이 반성합니다. 저희 식
구들의 지능이 의심받게 만들고 독자들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안겨준 담당 에디터의 똥꼬에 향을 피워
도 시원찮겠지요. 이번호‘MAXIM 입사 시험기 2탄’
에서 올바른 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uff 시계’기사에서 IWC의 시계(사진 속 1번)를 
ANTONIO BERNINI라고 오기한 점 사과드립니다. 잠
시 엄상미 화보(속 가슴)에 눈을 박고 있다 정신을 놓
아버린 저희 편집부의 불찰입니다.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아! 벼, 병신 같아 보이잖아! 

이것으로 갈음한다. 

포항에서 당일치기로 내려온 아이였지요. 얼굴도 귀

엽게 생긴 게 딱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적인 얘기

를 하다가 제가 무의식적으로“잘 곳은 있어?”라

고 물어봤습니다. 순간 그 여자애는 기다렸다는 듯

(?)이“오빠. 저 오늘 잘 곳이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너무 솔직한 대답에 당황한 나머지 전 말문

이 막혀버렸지요. 그리고 머릿속으로‘이럴 때 맥심

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

렇게 밤샘 공부도 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몰

라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제가 반

응이 없어서 머쓱했는지, 친구와 함께 자신의 테이

블로 등을 돌려버리더군요.‘아...’마음속으로 깊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제 자신을 멍청한 자식이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한편으론 2% 부족한 지식을 

가르쳐준 맥심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

는 그 여자애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리고 바로 다음 날 지독한 코감기에 걸려 앓아 누워

버렸고요. 결국 맥심은 절 구원해주지 못했단 생각

에, 오늘도 코를 훌쩍이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있

습니다. -곽기섭            아파도 싸다, 이 바보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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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에디터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캡션을 달아주는 독자에게 휴대폰 가죽 

케이스를 쏘겠다! 어때 똥꼬가 움찔하나?

저 돼지 좀비 생퀴는 이 순간 무엇 때문에 그리 울부짖고 있을까?

여기에 어울리는 센스 있는 말풍선을 달아보자.

응모는 [우편]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번지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caption@maximkorea.net, 또는 [QR 코드]를 

스캔한 후 댓글을 달아라. 마감은 2월 11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니 부지런

히 움직일 것! 

케이스를 쏘겠다! 

1 

2 

3 

  “건담 말고

다른 걸 세워야지”

이번 달은 식상한 오덕 드립만을 늘어놓은 캡

션 응모자가 많았다. 건담마니아=덕후는 당

신이 솔로인 것만큼이나 당연한 공식 아닌가! 

그나마 가장 MAXIM다운 말풍선을 단 Arin에

게 1등을 선사한다. 지금 남자가 세워야 하는 

건 건담 따위가 아니라 오로지 그것뿐이란 

사실을 그녀의 입장에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센스가 돋보였다. 제발 다음 달에는 밑도 끝도 

없이 쌈마해도 상관없으니 우리를 빵 터지게 

만드는 말풍선을 드랍해달라. 중복 응모도 가

능한데 이 정도 수준은 너무하잖아! 

>건담 젖만 젖이고 내 젖은 

홍어젖이냐? -젖라임-

이건 뭐 젖으로 라임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어디서 젖타령이

야! 젖은 다른 곳에서 찾아라. 

고로 탈락! 

> 신병 신병 신병 신병 신병 신

병 신병.... 

-아이돌-

병신을 말하고 싶었나본데  

MAXIM 독자는 신병으로 이해

했을 거다. 신병신병아! 탈락!

> 난 가슴이 없는데... 

-후후오빠-

풉! 그날 촬영을 담당한 모 에디

터의 말로는 김슬미양의 가슴은 

그야말로 젖... 여기까지다.

> 따라 올 테면 따라와 봐 

-아싸 1등-

ㅅㅂ, 할 말을 잊었다. 두말할 것 

없이 탈락! 

> 빨개지면 세 배 빨라지나? 

-PierrotWB-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 남자가 샤

아 이즈나블일 린 없으므로 탈락! 

> 어떻게 건담 보고 꼴리냐 

-차영현-

어떻게 이런 말풍선을 보내냐?

AND LOSER...

하...하
...하

...

하...하
..

-Arin

댓글 달러 가기

바싹 익혀 

달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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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S MAXIMUS
BUBBLING
가릴 수록 야하다니까!!! BY 이영비

① 미스 영국은 수영복 심사를 야외에서 하나요? 우리도 어

서 도입이 시급합니다! 

②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의 위용. (왼쪽부터) 미랜다 커, 캔

디스 스와네포엘 , 알레산드라 앰브로시오. 역시 미랜다가 

제일 커! 그래서 미랜다 커. 

③ 니콜 셰르징어 이모의 완벽한 커브! 

④ 비키니 계의 최강자 김준희 짜응. 

⑤ 어머, 미쳤나봐. 얜 누구니? 

⑥ 예은이의 미국식 몸매에 노벨 평화상을 주세요.

1

2

5

64

3

가랑이에
모래가 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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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배연기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고객지원 대표전화번호 : 070-4131-1350 

홈페이지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 http://www.ovalekorea.com

니코틴 함유량 / H : 16mg, M : 11mg, L : 6mg

매장 및
기타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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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YOURSELF

여신의 조각 당신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로 다가와 꽃이 될 거다. 
아참, 꽃도 꽃 나름인 건 알지? 

NO BUBBLING
아아, 가리지 않아도 아름다운 우리의 천사들.

QUIZ 1 |   WHOSE BOOBS?
나는 누구의 것일까요?

QUIZ 2 |   WHOSE HIPS?  나는 누구의 엉덩이일까요?

QUIZ 3 |   WHOSE LEGS?  나는 소시 멤버 중 누구의 다리일까요?

[정답]

1 2 3 4
1

3

5

2

4

6

87

QUIZ 1. 󰊱 이효리 󰊲 오윤아 󰊳 태연 󰊴 박근혜 󰊵 신민아 󰊶 김사랑

             󰊷 세레나 윌리엄스 󰊸 <300>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QUIZ 2. 󰊱 신민아 󰊲 티파니 󰊳 제시카 알바 󰊴 제니퍼 러브 휴잇 

QUIZ 3. 왼쪽부터 태연, 효연, 수영, 제시카, 유리, 윤아, 서현, 써니, 티파니

다 맞추면 소원 들어줄게!

나도 
여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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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11 MAXIM 21

609호 차량 대기
부탁해요. 

MOTEL 죽순이
내숭질 감별법
이 아가씨 우리 모텔에 데려오는 남자만 백 열한명째여!

처음으로 그녀와 함께 모텔에 들어섰다. 프런트에서 당신이 쉬었다 

갈께요라고 말하고 카드를 꺼내 계산을 하는 사이, 이 여자 당신 

옆에 있다 말고 모텔 직원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 저 멀리 가서 서 있다(아

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거나, 괜히 DVD 진열대 앞에 가서 영화를 고르는 척

했을 거다). 남자랑 모텔에 온 게 처음이라 민망하다는 그녀. 자기 얼굴을 알

아본 프런트 직원이 아는 체라도 할까봐 그런 건 아니고?

혹시 그녀가 모텔 스펙을 줄줄이 꿰고 있을 정도의 단골은 아닌지 궁금한가? 

여자가 모텔 좀 갔기로 그게 흉이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게 궁금하다면 그

녀의 행동을 조금만 유심히 관찰하면 답이 나온다. 역시 MAXIM을 읽는 남자 

앞에서 되도 않는 내숭은 안 통한다. 

      모텔에 들어오기 전, 다른 모텔에 들어가려던 당신에게

여긴 왠지 가기 싫다 며 다른 데로 가자고 했다. 

(거긴 가봤는데 영 시설이 별로였던 거다.)

      프런트 근처에 있는 음료수, 간식을 스스럼 없이 꺼내 먹는다.  

      입실 후 프런트에 전화할 일이 생긴 그녀, 자연스레 0번을 누른다. 

      영화를 보려면 컴퓨터 화면이 벽걸이 TV로 나오도록 해야한다. 

그녀가 리모콘을 집어들어 거침없이 외부입력 버튼을 누른다.  

       격렬한 짝짓기가 끝난 후 당신과 함께 샤워실에 들어간 그녀, 복잡한

버튼과 레버가 달린 모텔 특유의 샤워 장치를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한다. 

      심지어 증기 부스나 월풀 욕조도 아주 능숙하게 작동시킨다.

      샤워를 마치자 배가 고파진 그녀, 먹거리를 시키기 위해 자연스레

전화기 9번(일반 전화)을 누른다.

      퇴실 준비를 부탁한다는 전화가 걸려오자 그녀가 당신에게 묻는다. 

우리 몇 시에 들어왔지?

(숏타임이 몇 시간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나갈 준비를 거의 마쳤을 때쯤 그녀가 현관 쪽으로 가더니

차량 대기 버튼을 누른다.   

CHECK LIST
1

2

3

4

5

6

7

8

9

0개 ~ 1개: 이런, 그녀는 정말 순진한 여자였다.

             
    왜 의심하고 그랬나?

2개 ~ 3개: 모텔이 처음이란 건 거짓말이다.  그녀는 

             
    당신과 만나는 내내 마지막으로 모텔을 

             
    처음 데려갔던 그 남자를 떠올리고 있었다. 

4개 ~ 5개: 이제 한참 모텔가는 데 재미가 붙은 단계다.

             
    거기도 이미 와본 데다.  

6개 ~ 7개:  당신보다도 경험이 많다. 그녀의 파트너 

             
     리스트에 신규 가입한 걸 축하한다.

8개 ~ 9개:  그녀는 이미 프런트 직원과도 

             
     오빠 동생 하는 사이다. 

그녀가 모텔에 좀 익숙하다고 찌질하게 과거를 추궁

하진 말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딨겠나? 연애도 

해 본 여자가 잘 하는 거다. 

BY 유승민

      모텔에 들어오기 전, 다른 모텔에 들어가려던 당신에게

 며 다른 데로 가자고 했다. 

(거긴 가봤는데 영 시설이 별로였던 거다.)

녀의 행동을 조금만 유심히 관찰하면 답이 나온다. 역시 MAXIM을 읽는 남자 

      모텔에 들어오기 전, 다른 모텔에 들어가려던 당신에게

 circus
 MAXIMUS

IS SHE A SL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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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흑자 전략 

어릴 적엔 몰랐다. 설날은 세뱃돈을 받아 그저 좋
은 날이었지만 당신이 직장인이 된 후론 달라졌다. 
세뱃돈은 사라졌고, 언제부턴가 웬 애새끼들이 절
을 하고는 돈을 내놓으란다. 칼만 안 들었지 강
도다, 제길. 돈독이 오른 조카들의 눈에 당신
은 그저 만 원짜리로 보일 뿐이다. 자, 어
떻게 대처할까?

실직 컨셉
설날이 되기 전 미리 당신의 실직 소식을 
은은하게 뿌려두어라. 진짜 직장을 그만두
라는 얘기는 아니다. 좀 쪽팔린 것만 참으
면 당신은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주지 않아
도 될뿐더러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을 겟하게 된다. 숙부, 백부, 매형, 나이차
가 많은 형한테까지 무차별 세배 폭격을 
가하라. 잘만하면 자식들에게 효도성 용돈
을 받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쌈짓돈을 챙겨
주실 수도 있다. 

디펜스
작년까지만 해도 반말을 까제끼던 사촌동생 녀석이 당신이 취직하거나 결혼을 했다고 갑자기 공손한 태
도를 취하며 세배를 올리겠다고 설레발을 친다. 당황
하지 말고 맞절로 응수하라. 
 “어이구, 아우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

싹쓸이
집안에 거동하기 힘든 고령의 
노인이 있나? 알다시피 할아
버지 할머니들은 세배도 받고 
세뱃돈도 받는다. 설날 큰집
에 고령의 노인을 무작정 끌
고 가 세뱃돈을 싹쓸이한다. 
※객사 주의

다산
결혼을 했다면 아이가 많은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기껏해야 한두 명의 아이를 앞세워 
당신 지갑에서 세뱃돈을 뜯어가는 사촌에게 
축구팀 세배로 융단폭격을 가하라. 

수금
아무리 당신의 아이들이 세뱃돈을 
벌어 왔어도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
으면 말짱 헛일이다. 당신의 출혈을 
메워줄 돈으로 장난감 따위나 사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 수금 방법
은 다음과 같다. 한 번쯤 들어본 말
인가...
 “세뱃돈 아빠가 맡아줄게. 애들이 
큰돈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네 이름으로 저축 들어줄게. 돈 생
기면 저축해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
웠어, 안 배웠어?”
 “고모가 너 학원비 하라고 세뱃돈 
주시는 거야.”

요새 삼촌이 
좀 힘들다.

그래, 너도 복 많이 받아.

응?

당신이 취직하거나 결혼을 했다고 갑자기 공손한 태
도를 취하며 세배를 올리겠다고 설레발을 친다. 당황
하지 말고 맞절로 응수하라. 
 “어이구, 아우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

에 고령의 노인을 무작정 끌
고 가 세뱃돈을 싹쓸이한다. 
※객사 주의

수금
아무리 당신의 아이들이 세뱃돈을 

이거 
왜 이러시나.

이것 밖에 
안 돼?

BY 유승민

리벤지
조카 녀석의 세배로 지출이 발생했나? 당한 건 그대로 갚아줘야 한다. 그 녀석의 부
모를 붙들어 앉힌 후 세배를 끼얹어라. “나중에 꼭 출세해서 설날에 용돈을 드려야 할 
텐데.” 하는 빈말을 꼭 첨부하라. ‘나중에 용돈을 드린다’는 말은 ‘지금은 세뱃돈을 내
놓으라’는 의미다.

내년에
 취직하면...

조카 녀석의 세배로 지출이 발생했나? 당한 건 그대로 갚아줘야 한다. 그 녀석의 부

 취직하면...

 circus
 MAXIMUS

PENNY PIN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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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채널 맛보고
과월호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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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PENIS NOT WELCOME
큰 고추가 나쁜 이유 10가지

수확의 기쁨이 클지, 운송과 보관의 부담이 클지 재봤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BY 이영비

똥 쌀 때 묻는다
에그그그, 지지! 

1

뒷문 출입은 언감생심
질식의 위험 무릅쓰고 오럴까진 목숨 

걸고 해주겠다던 그녀도 ‘애널’ 이란 

말을 꺼내면 바로 이민 간다. 앞문 출

입도 문제가 있다. 너무 긴 성기는 여

성의 자궁경부에 닿아 통증을 주고, 

너무 굵은 놈은 질의 입구를 심하게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한다. 

3

끝까지 넣을 수 없다
팔뚝으로 코를 파는 격이니, 코가 아

프다고 난리치는데 억지로 우겨 넣을 

수도 없고, 반면 팔뚝의 쾌감 발굴 작

업은 늘 시원찮겠지. 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개운하고 시원한 맛을 넌 영

원히 느낄 수 없을 거야. 

4

비주류다
한국 남성의 평상시 성기 길이는 약 

7.5cm, 발기하면 약 11.2cm다. 전체 남

성의 약 75%가 평균이거나 그 이하다. 

흡사 파프리카를 연상시키는 대형 고

추는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 그 어딜 

가도 평균 이하 조선 고추들의 이글거

리는 질투의 눈길을 피할 길이 없다. 

6
변태적 유혹에 빠진다 

서양놈 기준으로 1백 명 중 1명 정도

가 자기 똥꼬에 키를 꽂을 수 있다. 꼴

리면 ‘뽁’ 소리를 내며 빠지겠지? 

1천 명에 3명꼴로 셀프 오럴 서비스가 

가능하다. 입에서 똥내 나는 변태보

다 차라리 홍어 좆이 낫다!

배우자를 고를 수 없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지증왕의 거시기 

길이가 45cm라 왕비를 구할 수 없었고, 

맞는 사이즈의 여자만 찾다 보니 얼굴

도 안 보고 키 2.3m의 거인 박씨를 부

인으로 맞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뭐, 맞

는 자물쇠가 있어야 열쇠를 쓰지!

발전이 없다
평균치들이 열심히 다양한 기술을 익

히고 연마할 때, 대왕 고추는 크기만 

믿고 기술 습득 및 개발을 소홀히 하

게 된다. 

8

9

10

7

팔 아프다
딸딸이 칠 때. 

5

별명이 뻔하다
말자아지이, 말 조옷, 왕자아지이... 

2
말자아지이, 말 조옷, 왕자아지이... 

왜, 지증왕 이야기가 

뻥인 것 같아? 

나 불렀어?

“이 짐승!”

너나 가져, 이딴 거. 

WORST 
VALENTINE’S 
DAY

밸런타인데이 대학살
1929년 2월 14일 아침, 시카고의 한 거

리에서 전설의 갱 알 카포네의 부하들

이 경찰 차림으로 상대 갱단을 급습했

다. 마치 밀주 수색을 나온 경찰처럼 갱

들을 차고 앞에 세운 알 카포네의 부하

들은 기관총으로 그들을 갈겼다. 당시에 

모두 알 카포네를 무서워해 경찰을 포

함한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못했다. 

죽음의 삼각관계
2007년 밸런타인데이, 호

주 시골 마을에 사는 한 

남자는 18개월 전부터 자

신의 아내와 섹스를 해온 남

자에게 초콜릿 대신 뜨거운 총알을 선사

했다. 남편은 자신이 아내의 불륜을 알

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떡매질

에 여념이 없자 눈깔이 뒤집혀 내연남

을 살해했다. 

중국의 밸런타인데이 이혼
중국에서 작년 한 해 밸런

타인데이에 결혼한 모든 

부부 중 100쌍이 이미 이

혼했으며 대부분은 6개

월을 넘기지 못했다. 어

떤 커플은 오전에 결혼 

수속을 마치고 양가 부모를 만나 말다

툼을 벌인 뒤 오후에 이혼했으며 심지어 

결혼 수속 25분 후 이혼한 사례도 있다. 

밸런타인데이 이혼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분노의 카레, 죽음의 과식
인도의 한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즐겁게 식사를 하

던 중 갑자기 남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이어 약혼녀마저 거품을 물고 바르르 떨

며 쓰러졌다. 남자의 헤어진 전 여친이 질

투와 분노의 독극물 레서피로 둘을 골로 

보낼 살인을 계획한 것. 결국 남자는 사망

했고 입맛이 없다며 식

사를 적게 한 약혼녀는 

가까스로 살아났다. 

자넨 속살이 달고 촉촉하군! 

초콜릿 대신 총알을

초콜릿 대신 <사랑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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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적게 한 약혼녀는 사를 적게 한 약혼녀는 

가까스로 살아났다. 

어릴 적 성기가 클수록 기쁨을 느끼던 

사람은 누구? 안성기 엄마!

왜, 지증왕 이야기가 

월을 넘기지 못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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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을 마치고 양가 부모를 만나 말다

툼을 벌인 뒤 오후에 이혼했으며 심지어 

결혼 수속 25분 후 이혼한 사례도 있다. 

밸런타인데이 이혼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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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명에 3명꼴로 셀프 오럴 서비스가 

<삼국유사>에는 신라 지증왕의 거시기 

길이가 45cm라 왕비를 구할 수 없었고, 

인으로 맞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뭐, 맞

왜, 지증왕 이야기가 

뻥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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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입사시험Ⅱ 
지난달에 이어 2010년 1월 초 실시했던 MAXIM 입사시험 필기 문제 그 나머지를 모두 공개한다. 여기 나온 문제들을 어려움 없이 풀어낸다면 당신
은 MAXIM 에디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얘기. 만약 다음번 공채에 지원할 생각이 있다면 여기 나온 문제들 풀어보고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바란다. 
(2010년 1월 당시의 이슈를 소재로 해서 출제한 거라 지금은 정답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6.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서, 4대강이 아닌 것은? 

32. 다음 중 공무원과 그 임기가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33. 다음 중 검찰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5.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곳이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37.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38. 다음 섬유 중 흡습성이 가장 적은 것은?
46. 포미닛 멤버인 지현, 가윤, 지윤, 현아, 소현이 다섯 개의 의자에 일렬로 한 사

람씩 앉아있다. 맨 왼쪽 의자에는 가윤이 앉았고, 왼쪽에서 세 번째 의자에 현아

가 앉아서 웨이브를 연습하고 있다. 지현의 오른쪽에 막내 소현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왼쪽에서 두 번째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47. 다음 아래 진술과 논리적으로 동등한 것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면 행복한 사람이다. 

49. 아래 뉴스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은?

50. 다음은 영화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48.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0cm, 15cm이고 높이가 6cm인 벽돌을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었다.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는 몇 cm인가? 

39. 다음 문장의 주어 상태를 나타내는 색은?

40. 드레스 셔츠를 구입하러 갔다. 다음 중 구매하지 

말아야 할 옷은? 

41. 다음 중 브랜드와 디자이너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옥은 순재의 데이트 요청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42.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3. 인도, 페르시아에서 자라는 식물을 모티브로 한 작은 물방울무늬로, 스코틀랜

드의 작은 도시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이 패턴의 이름은? 

44. 장동건이 1층에서 4층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초다. 1층에서 9층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가? (단, 장동건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

45. 서점주인 17명이 MAXIM을 3권씩 나누면 4권

이 남는다. 12명이 5권씩 나누면 몇 권이 부족한가?

36. ‘겉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변변치 않다’

는 뜻의 사자성어는?  

34. 다음 중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것은?

 ① 한강                                    ② 낙동강

 ③ 섬진강                                 ④ 금강

 ① 국무총리 - 3년                      ② 국회의원 - 4년

 ③ 대통령 - 4년                         ④ 대법원장 - 6년

 ① 김검사는 쉰챵원을 기소했다.

 ② 박검사는 신졍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③ 최검사는 살인혐의로 걍호순을 긴급체포했다.  

 ④ 정검사는 발바리를 잡기위해 경찰의 수사를 지휘했다. 

 ① 다시 태어나도 너만 바래.

 ② 너의 말투를 들으니 심한 곤욕을 당한 것 같구나.

 ③ 아무도 모르게 사랑을 할꺼야. 

 ④ 설레이는 내 사랑인걸요.

① 숫놈             ② 끄나풀             ③ 짜깁기              ④ 해님

 ① 나일론          ② 폴리에스테르              ③ 양모              ④ 아크릴

 ① 지현                 ② 소현                ③ 지윤                ④ 현아

 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도 없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②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③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④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지만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조금 불행한 거예요. 

 ①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시카 비엘이 나섰다. 

 ② 킬리만자로산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③ 유엔재단의 직원은 위성 전화를 이용했다.

 ④ 등산 두 번째 날엔 비가 왔지만 곧 개었다. 

Jessica Biel ‘Kicking Butt’ on Mt. Kilimanjaro Climb

By Joanne Fowler  January 09, 2010

A star-studded group including Jessica Biel and Into the Wild star Emile 

Hirsch endured torrential rain Friday during the second day of climbing the 

19,340-foot Mt. Kilimanjaro, Africa's tallest peak, to raise awareness of the 

global water crisis. “But it cleared up and we hiked up,” Elizabeth Gore of the 

United Nations Foundation tells PEOPLE by satellite phone.  (출처: people.com) 

 Trivia for <Shaun of the Dead> 

- Many of the Zombie extras are fans of the TV series Spaced (1999), which 

also starred Simon Pegg and Nick Frost and was also directed by Edgar Wright. 

They were recruited through the Spaced Out fan web site to be in the film.

- The game that Ed is playing throughout the movie is Timesplitters2 (2002) 

(VG).   (출처: imbd.com)

 ① 이 영화에는 좀비가 등장한다.  

 ② 좀비 엑스트라로는 사이먼 펙, 

     닉 프로스트 등이 있다. 

 ③ 이 영화에는 게임 <타임스플리터2>가

     나온다. 

 ④ 이 영화의 감독은 원작 드라마의 

     감독도 맡았다.

 ① 20cm              ② 25cm             ③ 30cm               ④ 36cm

 ① 파랑, 보라         ② 주황, 자주          ③ 자주, 파랑          ④ 녹색, 청록

 ① 몸에 잘 맞는다.

 ② 칼라의 좌우가 편편하게 잘 놓였다.

 ③ 바느질 솔기의 넓이가 알맞고, 가장자리 처리

가 깨끗하다.

 ④ 단추를 모두 잠갔을 때 목 부분은 손가락 한 개 

정도 들어간다. 

 ① 3.1 Phillip Lim - Phillip Lim

 ② Christian Dior - Christian Lacroix 

 ③ Dior Homme - Kris Van Assche 

 ④ Burberry Prorsum - Christopher Bailey

 ① April 77 - 1977년 스케이트보드 의류로 시작하여 힙합을 대표하는 브랜드

로 성장했다.

 ② CHEAPMONDAY - 해골로고 이마에 있는 거꾸로 된 십자가는 종교에 의한 

전쟁을 반대하는 뜻이 담겼다. 

 ③ STUSSY - 서퍼인 숀 스투시(Shawn Stussy)가 자신의 사인을 티셔츠에 프린

팅한 것을 판매하면서 브랜드가 탄생했다.

 ④ HENRIK VIBSKOV - 다양한 컬러 조합과 틀에 박히지 않은 디자인이 특징으

로, 한국에서도 패션쇼를 연 적이 있다. 

 ① 도트            ② 체크             ③ 페이즐리            ④ 스트라이프 

 ① 72초       ② 81초       ③ 96초       ④ 108초

 ① 2권     ② 3권     ③ 4권     ④ 5권

 ① 양두구육(羊頭狗肉)                

 ② 각자무치(角者無齒)

 ③ 아전인수(我田引水)                

 ④ 목불인견(目不忍見)

 ① 표현의 자유                          ② 거주 이전의 자유

 ③ 사생활의 자유                       ④ 양심적 병역 거부의 자유

27. 웹2.0과 거리가 먼 용어를 고르시오.

 ① 집단지성                    ② 위키피디아

 ③ 롱테일 법칙                ④ 파레토 법칙

28. 다음 중 조선시대의 왕이 아니었던 사람은?

30. 다음 중 형법상의 죄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31. 다음 중 3권 분립의 주체 중 하나인 것은?  

29. 다음 중 제5공화국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① 이 산                          ② 이 도

 ③ 이방원                        ④ 이하응

 ① 비담은 덕만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 폭행죄

 ② 미실이 춘추의 낭심을 발로 차 고자로 만들었다 

     - 중상해죄

 ③ 유신이 덕만에 관한 나쁜 소문을 냈으나 그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다 - 명예훼손죄

 ④ 알천랑은 선덕여왕이 맡겨둔 돈을 슬쩍 빼돌렸다 

   - 배임죄

 ① 국정원                                  ② 청와대

 ③ 행정부                                  ④ 헌법재판소

 ① 전두환 대통령 취임                ② 6월항쟁

 ③ 광주민주화항쟁                     ④ 86아시안게임

⑴ ⑵

죄송합니다.

지난달에 실린 1~25번 문제 정답지가 담당 에디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전부 잘못 표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미삼아서라도 문제를 풀어본 후 이상

한 정답에 고개를 갸웃거렸을 모든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난달 문제 1번~25번의 올바른 정답을 다시 표기하였습니

다. 멍청한 에디터를 둔 편집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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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입사시험Ⅱ 
지난달에 이어 2010년 1월 초 실시했던 MAXIM 입사시험 필기 문제 그 나머지를 모두 공개한다. 여기 나온 문제들을 어려움 없이 풀어낸다면 당신
은 MAXIM 에디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얘기. 만약 다음번 공채에 지원할 생각이 있다면 여기 나온 문제들 풀어보고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바란다. 
(2010년 1월 당시의 이슈를 소재로 해서 출제한 거라 지금은 정답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6.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서, 4대강이 아닌 것은? 

32. 다음 중 공무원과 그 임기가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33. 다음 중 검찰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5.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곳이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37.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38. 다음 섬유 중 흡습성이 가장 적은 것은?
46. 포미닛 멤버인 지현, 가윤, 지윤, 현아, 소현이 다섯 개의 의자에 일렬로 한 사

람씩 앉아있다. 맨 왼쪽 의자에는 가윤이 앉았고, 왼쪽에서 세 번째 의자에 현아

가 앉아서 웨이브를 연습하고 있다. 지현의 오른쪽에 막내 소현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왼쪽에서 두 번째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47. 다음 아래 진술과 논리적으로 동등한 것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면 행복한 사람이다. 

49. 아래 뉴스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은?

50. 다음은 영화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48.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0cm, 15cm이고 높이가 6cm인 벽돌을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었다.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는 몇 cm인가? 

39. 다음 문장의 주어 상태를 나타내는 색은?

40. 드레스 셔츠를 구입하러 갔다. 다음 중 구매하지 

말아야 할 옷은? 

41. 다음 중 브랜드와 디자이너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옥은 순재의 데이트 요청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42.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3. 인도, 페르시아에서 자라는 식물을 모티브로 한 작은 물방울무늬로, 스코틀랜

드의 작은 도시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이 패턴의 이름은? 

44. 장동건이 1층에서 4층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초다. 1층에서 9층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가? (단, 장동건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

45. 서점주인 17명이 MAXIM을 3권씩 나누면 4권

이 남는다. 12명이 5권씩 나누면 몇 권이 부족한가?

36. ‘겉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변변치 않다’

는 뜻의 사자성어는?  

34. 다음 중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것은?

 ① 한강                                    ② 낙동강

 ③ 섬진강                                 ④ 금강

 ① 국무총리 - 3년                      ② 국회의원 - 4년

 ③ 대통령 - 4년                         ④ 대법원장 - 6년

 ① 김검사는 쉰챵원을 기소했다.

 ② 박검사는 신졍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③ 최검사는 살인혐의로 걍호순을 긴급체포했다.  

 ④ 정검사는 발바리를 잡기위해 경찰의 수사를 지휘했다. 

 ① 다시 태어나도 너만 바래.

 ② 너의 말투를 들으니 심한 곤욕을 당한 것 같구나.

 ③ 아무도 모르게 사랑을 할꺼야. 

 ④ 설레이는 내 사랑인걸요.

① 숫놈             ② 끄나풀             ③ 짜깁기              ④ 해님

 ① 나일론          ② 폴리에스테르              ③ 양모              ④ 아크릴

 ① 지현                 ② 소현                ③ 지윤                ④ 현아

 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도 없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②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③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④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지만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조금 불행한 거예요. 

 ①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시카 비엘이 나섰다. 

 ② 킬리만자로산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③ 유엔재단의 직원은 위성 전화를 이용했다.

 ④ 등산 두 번째 날엔 비가 왔지만 곧 개었다. 

Jessica Biel ‘Kicking Butt’ on Mt. Kilimanjaro Climb

By Joanne Fowler  January 09, 2010

A star-studded group including Jessica Biel and Into the Wild star Emile 

Hirsch endured torrential rain Friday during the second day of climbing the 

19,340-foot Mt. Kilimanjaro, Africa's tallest peak, to raise awareness of the 

global water crisis. “But it cleared up and we hiked up,” Elizabeth Gore of the 

United Nations Foundation tells PEOPLE by satellite phone.  (출처: people.com) 

 Trivia for <Shaun of the Dead> 

- Many of the Zombie extras are fans of the TV series Spaced (1999), which 

also starred Simon Pegg and Nick Frost and was also directed by Edgar Wright. 

They were recruited through the Spaced Out fan web site to be in the film.

- The game that Ed is playing throughout the movie is Timesplitters2 (2002) 

(VG).   (출처: imbd.com)

 ① 이 영화에는 좀비가 등장한다.  

 ② 좀비 엑스트라로는 사이먼 펙, 

     닉 프로스트 등이 있다. 

 ③ 이 영화에는 게임 <타임스플리터2>가

     나온다. 

 ④ 이 영화의 감독은 원작 드라마의 

     감독도 맡았다.

 ① 20cm              ② 25cm             ③ 30cm               ④ 36cm

 ① 파랑, 보라         ② 주황, 자주          ③ 자주, 파랑          ④ 녹색, 청록

 ① 몸에 잘 맞는다.

 ② 칼라의 좌우가 편편하게 잘 놓였다.

 ③ 바느질 솔기의 넓이가 알맞고, 가장자리 처리

가 깨끗하다.

 ④ 단추를 모두 잠갔을 때 목 부분은 손가락 한 개 

정도 들어간다. 

 ① 3.1 Phillip Lim - Phillip Lim

 ② Christian Dior - Christian Lacroix 

 ③ Dior Homme - Kris Van Assche 

 ④ Burberry Prorsum - Christopher Bailey

 ① April 77 - 1977년 스케이트보드 의류로 시작하여 힙합을 대표하는 브랜드

로 성장했다.

 ② CHEAPMONDAY - 해골로고 이마에 있는 거꾸로 된 십자가는 종교에 의한 

전쟁을 반대하는 뜻이 담겼다. 

 ③ STUSSY - 서퍼인 숀 스투시(Shawn Stussy)가 자신의 사인을 티셔츠에 프린

팅한 것을 판매하면서 브랜드가 탄생했다.

 ④ HENRIK VIBSKOV - 다양한 컬러 조합과 틀에 박히지 않은 디자인이 특징으

로, 한국에서도 패션쇼를 연 적이 있다. 

 ① 도트            ② 체크             ③ 페이즐리            ④ 스트라이프 

 ① 72초       ② 81초       ③ 96초       ④ 108초

 ① 2권     ② 3권     ③ 4권     ④ 5권

 ① 양두구육(羊頭狗肉)                

 ② 각자무치(角者無齒)

 ③ 아전인수(我田引水)                

 ④ 목불인견(目不忍見)

 ① 표현의 자유                          ② 거주 이전의 자유

 ③ 사생활의 자유                       ④ 양심적 병역 거부의 자유

27. 웹2.0과 거리가 먼 용어를 고르시오.

 ① 집단지성                    ② 위키피디아

 ③ 롱테일 법칙                ④ 파레토 법칙

28. 다음 중 조선시대의 왕이 아니었던 사람은?

30. 다음 중 형법상의 죄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31. 다음 중 3권 분립의 주체 중 하나인 것은?  

29. 다음 중 제5공화국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① 이 산                          ② 이 도

 ③ 이방원                        ④ 이하응

 ① 비담은 덕만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 폭행죄

 ② 미실이 춘추의 낭심을 발로 차 고자로 만들었다 

     - 중상해죄

 ③ 유신이 덕만에 관한 나쁜 소문을 냈으나 그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다 - 명예훼손죄

 ④ 알천랑은 선덕여왕이 맡겨둔 돈을 슬쩍 빼돌렸다 

   - 배임죄

 ① 국정원                                  ② 청와대

 ③ 행정부                                  ④ 헌법재판소

 ① 전두환 대통령 취임                ② 6월항쟁

 ③ 광주민주화항쟁                     ④ 86아시안게임

⑴ ⑵

죄송합니다.

지난달에 실린 1~25번 문제 정답지가 담당 에디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전부 잘못 표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미삼아서라도 문제를 풀어본 후 이상

한 정답에 고개를 갸웃거렸을 모든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난달 문제 1번~25번의 올바른 정답을 다시 표기하였습니

다. 멍청한 에디터를 둔 편집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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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호 1번~25번 문제의 정답

잘못 표기된 지난달 문제의 올바른 정답을 알려드

립니다. 잘못된 내용을 알려드린 점 다시 한 번 사

과드립니다. 지적해주신 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잉글랜드,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에서 크리스
마스 다음날을 휴일로 삼고 대규모 세일을 하며, 프리
미어리그에서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3~4일 간격으로 
많은 경기가 몰려있는 12월 말 일정을 의미한다. 이 휴
일의 이름은 무엇인가? 
 ① 사커데이                  ② 퀸스데이
 ③ 복싱데이                  ④ 뱅크데이

2. 2009년 프로야구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기아 타이거즈는 전신 해태 타이거즈가 마지막으
로 우승한 지 12년 만에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했다.  
 ② 시즌 타율 1위는 두산의 김현수 선수다. 
 ③ 골든 글러브 투수 부분 수상자는 기아 타이거즈의 
용병 로페즈다. 
 ④ 정규 시즌 최다 관중 동원을 기록한 팀은 롯데 자
이언츠다. 

3. 현재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와 팀 이름
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기성용 - 셀틱
 ② 박지성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③ 이청용 - 볼턴 원더러스
 ④ 조원희 - 풀럼

4. 다음 중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아닌 곳은? 
 ① 오스트레일리아         ② 이탈리아
 ③ 미국                        ④ 캐나다

5. 추신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추신수는 이치로에 이어 두 번째로 20홈런-20도
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② 동양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MVP를 차
지했다.
 ③ 추신수는 2000년 시애틀 매리너스에 입단했다.
 ④ 풀타임 주전 외야수로 뛴 지 2년 만에 3할의 타율
을 기록했다.  

6.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
인가?

- 우리나라는 2010년 월드컵까지 (   )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 남북한이 월드컵 본선에 동반 진출한 건 총 (   )
회다.
- 이탈리아는 월드컵에서 총 (   )회 우승을 차지했다.

 ① 9           ② 10           ③ 11            ④ 12

7. 다음 스포츠 스타 이름과 활동 분야가 맞게 짝지어
진 것은? 
 ① 우사인 볼트 - 쇼트트랙
 ② 로저 페더러 - 육상
 ③ 랜스 암스트롱 - 사이클
 ④ 마이클 펠프스 - 야구

8. 영화 제목과 그 영화의 감독 이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① 전우치 - 최동훈
 ② 아바타 - 제임스 카메론
 ③ 국가대표 - 김지운
 ④ 마더 - 봉준호

9. 다음 시상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골든 글로브 시상식은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에
서 수여한다. 
 ② 2003년 로테르담영화제에서 박찬옥 감독은 ‘질투
는 나의 힘’으로 타이거상을 받았다. 
 ③ 매년 호주 선댄스에서 열리는 선댄스 영화제는 인
디 영화제이다.   
 ④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프랑스 칸영화
제에서 출발하였다. 

10. 혈흔 감식에 쓰이는 질소 헤테로고리 화합물로, 과
산화수소나 하이포염소산염 등으로 산화하면 자청색 
발광(發光)현상을 보이는 이 물질의 이름은? 
 ① 루미놀                     ② 타미플루
 ③ 탐크-루저                ④ 셀레늄

11. 다음 중 현재 가장 멤버가 많은 그룹은?
 ① 애프터스쿨               ② 2AM
 ③ 비스트                     ④ 티아라

12. 주로 미국 유명 스타들의 가십을 다루며, 이효리, 
빅뱅, 2NE1 등 한국가수를 소개하기도 한 미국의 유명 
연예 블로그 이름은 무엇인가? 
 ① perezhilton.com
 ② celebritypuke.com
 ③ celebritieszone.com
 ④ gossipgirl.net

13. 다음은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물이다. 이중 
공통점이 없는 인물을 고르시오. 
 ① 수전 보일                 ② 폴 포츠
 ③ 서인국                     ④ 사이먼 코웰

14. 각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현재 멤버로 맞는 것
은? 
 ① 청춘불패 - 가인, 효민, 써니, 유리, 구하라, 현아, 
한선화
 ② 무한도전 -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전진, 정형돈
 ③ 천하무적 야구단 - 이하늘, 임창정, 김창렬, 오지
호, 마르코, 윤형빈, 김성수, 조빈
 ④ 1박2일 - 강호동, 은지원, 이수근, 김종민, 이승
기, 김C, MC몽

15. 다음 보기 중 같은 그룹 멤버로 이뤄진 것을 고
르시오. 
 ① 2AM - 조권, 슬옹, 준호, 창민, 규현
 ② 샤이니 - 온유, 종현, Key, 민호, 태민
 ③ 2PM - 준수, 닉쿤, 택연, 우영, 진운, 찬성
 ④ 소녀시대 - 권유리, 이순규, 서주현, 임윤아, 최수
영, 김효연, 김태연, 정수연, 김연아

16. 다음 중 미야자키 하야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아닌 것은?
 ① 붉은 돼지                 ② 이웃집 토토로
 ③ 이니셜 D                  ④ 모노노케 히메

17. 다음의 건담 시리즈 중 시대적 배경이 근본적으
로 다른 것은?

 ① 건담 MS08 소대        ② 포켓속의 전쟁
 ③ 건담 시드 데스티니   ④ 샤아의 역습

18. 다음 중 마블 코믹스에 등장하지 않는 히어로를 선
택하시오.
 ① 아이언맨                  ② 스파이더맨
 ③ 울버린                     ④ 배트맨   

19. 200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헤르타 뮐러의 작품
이 아닌 것은? 
 ① 저지대                     ② 우울한 탱고
 ③ 방황                        ④ 황금물고기

20. 다음 영어 신조어와 뜻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매니저어머니(momager) - 매니저 역할을 하는 연
예인의 어머니
 ② 우피(woopie) -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풍족
하게 사는 노인들
 ③ 골드만화(Goldmanization) 골드만삭스가 미 금융가
를 좌지우지하는 것
 ④ 모건화(Morganization) - JP모건이 부실 금융기관
을 인수해 구조조정으로 재건하는 것

21. 교토 기후변화의정서를 대체할 새 국제조약을 만
들기 위해 세계 정상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
하는 회의는 무엇인가? 
 ① 파리 회의                 ② 코펜하겐 회의 
 ③ 람사 회의                 ④ 리우 회의

22. 다음 중 화폐 단위와 쓰이는 곳의 연결이 잘못
된 것은? 
 ① 우롱 - 카우보이 비밥
 ② 골드 - 디아블로
 ③ 아데나 - 던전앤파이터
 ④ 린든달러 - 세컨드 라이프

23. 2010년의 풍경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국장급 공무원 백산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
도를 통해 징계 처리되었다. 
 ② 김현준과 최승희는 여권발급수수료를 각각 체크
카드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③ 미스터빅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서울을 
방문하여 반값세일 티셔츠를 득템했다. 
 ④ 진사우는 소녀시대 데뷔 2주년 팬미팅에 참석
했다. 

24. 인물과 그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13세 소녀를 성폭행
한 혐의로 체포된 적 있다. 
 ②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라크 기
자가 던진 신발에 맞은 적 있다.  
 ③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여성 편력 때문에 무기
한 골프를 중단했다. 
 ④ 마누엘 셀라야는 쿠데타로 온두라스 대통령직에
서 쫓겨났다. 

25. 국회에서 장시간 연설, 생략 없이 모든 정식 절차 
요구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
해하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패스트트랙 (Fast Track)
 ② 필리버스터 (Filibuster) 
 ③ 크로스보팅 (Crossvoting)

 ④ 레임덕 (Lame 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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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를 방에 초대하기 위해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들

MY ROOM!
WELCOME TO

좀처럼 넘어오지 않는 그녀가 당신의 공간을 방문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반하게 만들 
아주 쉬운 방법. 게다가 무척 유니크하여 다른 남자들은 아마 따라하기도 힘들 거다! 
오직 MAXIM 독자만을 위해 준비했다! BY 이영비 

또 까분다.

HOT DATE

 circus
 MAXIMUS

교열완료_지원_3p 그녀를 초대하는 법.indd   12-27 2011-01-19   오후 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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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지적인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나 잘난 체하고 말 많은 남자는 
싫어한다. 반면 말이 너무 없는 남자는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자길 우
습게 본다고 생각한다.“닝기미,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인가!”라며 화
부터 내지 말고 잘 들어라. 그녀와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면 적당한 타
이밍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무심한 듯 툭 던져보자. 너무 자신의 식견
을 보여주려고 애쓰지도 마라. 여자들은 잘 모를 만한 유머 섞인 상식 
정도면 된다. 써먹을 만한 내용? 당연히 MAXIM이 밥상 다 차려놨지! 

OPENING TAlk
ENDING

NOT BAD very BAD

“ 

 

가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는 거?

그것도 알아요? 나에게 이런 

기분 느끼게 한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라는 거.

나의 동정을 뗄

첫 여자가

되어주세요.

당신 눈빛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내 마음도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어요.

하아아아아아아아아...

내 평생 언제쯤이면 비행기를 타볼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는 

1자분의 1초래요. 

하지만 당신에게 내가

   빠져드는 속도는 그 단위로 

      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1자의 동그라미는 24개, 영어로는 약토, 또는 욕토

라고 읽고 철자가 y-o-c-t-o. 에...또, 인간이 만든 

가장 큰 수는 큐머드R이고... 에... 또... 이봐, 내 얘기

가 재미 없나!!!!?

사람 몸 중 맨손으로 때려죽이기 가장 좋은 

부위는 기관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도대체 어떤 

여자기에 미소만으로 날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죠?

목 좀 이쪽으로 대볼래요?

안 보인다고요?

제 마음 속도 보이진 않지만

늘 당신이 있어요.

안 보여요? 장님이에요? 이제 보인다고요?

오빠는 거짓말쟁이

싫어해요.

모기는 25m 밖에서도 당신의 피 냄새를 맡

을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수십만km 떨어져 

있어도 느낄 수 있죠.

존나 ㅆㅂ 징한

새끼죠.

평생 동안 

당신이 잠자는

시간은 23년

이에요.

그중 1년 정도는 나에게 투자

해 봐요. 1초도 아깝지 않게 해

드릴게요.

그렇게 퍼 자니까 니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실험실 쳇바퀴 속 쥐는 하룻밤에

 8km 이상을 달린대요.

저도 오늘부터 밤마다 꿈속에

서 당신을 찾아 마라톤을 하게 

되겠어요.

그렇게 매일 달리면

OO씨 몸매도 완전

달라질 텐데...

이빨을 까라이빨을 까라이빨을 까라이빨을 까라

STEP1 

오빠는 거짓말쟁이

존나 ㅆㅂ 징한

ENDING

very BAD

나의 동정을 뗄

첫 여자가

되어주세요.

비행기에서 가장 안전한

좌석은 조종석과 꼬리

부분이래요.

하지만 당신에게 내가

   빠져드는 속도는 그 단위로 

      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는 저 달에

골프공 3개가 박혀있어요. 

이년아, 왜 눈을
바루 뜨질 못해!

나처럼!

?
?

??

엉덩이 털을 민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라. 

     당신의 뒷문을 따뜻한 물로 씻고 셰이빙 젤을 발라라.

보들보들한 그 감촉, 아주 싫진 않겠지? 

     아참, 화장실 문은 잠갔나? 

엄마가 이런 당신을 보면 정신병원에 넣어버릴지도 모른다. 

     아차차, 다시 한번 확인하자. 여동생이 이런 당신을 보면 눈물과

분노의 쌍싸대기를 날릴 거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남성과 당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유니크한 방법!
(그리고 사실 그녀가‘그’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어쩔 수 없이 
궁둥이를 들이밀게 된 위급 상황에서 그를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STEP2

      면도칼을 들고 바깥부터 안쪽으로 쓸어올리듯 

민다. 똥꼬에서 피날라. 조심하라.  

      거품과 함께 당신의 굵고 꼬부라진 궁둥이 털을 

잔뜩 입에 문 면도날을 물에 깨끗이 헹군다. 면도날

이 무뎌지면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그 귀한 엉덩이

를 위해 날카로운 면도날로 갈아주는 걸 잊지 마라. 

      손거울로 당신의 궁둥이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

리고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탱글탱글한 엉덩이에 

감탄하며 면도를 마무리한다. 

      알코올 성분이 든 로션을 바르면, 엉덩이에 염증이 생

기고 털이 살 안쪽으로 자라는 걸 막을 수 있다. 좀 따가울 

거다. 아참, 이렇게 따갑고 위험한 칼질을 할 게 아니라 제

모제를 쓰는 게 훨씬 쉽고 피부에도 덜 나쁘잖아? 뭐, 다

음에 그렇게 하자고! 아하하하하핫! 

7

8

 칼에서
똥냄새 나요!

더 벗으라면
벗겠어요.

오빠가
나빴어!!!

짐은 어디에
풀까? 

밤꽃의 흔적을 치운다
STEP3

그녀가 왔다. 자, 그녀의 레이더에 당신의 지적 수준과 교양 수준을 한눈에 보여줄 책꽂이가 들어온다. MAXIM 같은 고급 
교양 서적은 가장 앞에 진열했는데도 괜히 긴장 타게 되지? 간밤에 불러들인 야설, 야동 속 밤꽃 요정의 흔적을 들킬까봐 
식은땀이 나나?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다. 아래 그림을 사이즈에 맞게 컬러 복사하여 문제가 될 만한 책이나 DVD에 씌우자.  

당신은 스위트가이!당신은 스마트가이!
INSTANT SMART GUY

GIRL-FRIENDLY GUY

을 수 있어요.

평생 동안 

당신이 잠자는

시간은 23년

이에요.

실험실 쳇바퀴 속 쥐는 하룻밤에

 8km 이상을 달린대요.

풀까? 을 수 있어요.

평생 동안 

당신이 잠자는

시간은 23년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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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지적인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나 잘난 체하고 말 많은 남자는 
싫어한다. 반면 말이 너무 없는 남자는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자길 우
습게 본다고 생각한다.“닝기미,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인가!”라며 화
부터 내지 말고 잘 들어라. 그녀와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면 적당한 타
이밍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무심한 듯 툭 던져보자. 너무 자신의 식견
을 보여주려고 애쓰지도 마라. 여자들은 잘 모를 만한 유머 섞인 상식 
정도면 된다. 써먹을 만한 내용? 당연히 MAXIM이 밥상 다 차려놨지! 

OPENING TAlk
ENDING

NOT BAD very BAD

“ 

 

가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는 거?

그것도 알아요? 나에게 이런 

기분 느끼게 한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라는 거.

나의 동정을 뗄

첫 여자가

되어주세요.

당신 눈빛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내 마음도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어요.

하아아아아아아아아...

내 평생 언제쯤이면 비행기를 타볼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는 

1자분의 1초래요. 

하지만 당신에게 내가

   빠져드는 속도는 그 단위로 

      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1자의 동그라미는 24개, 영어로는 약토, 또는 욕토

라고 읽고 철자가 y-o-c-t-o. 에...또, 인간이 만든 

가장 큰 수는 큐머드R이고... 에... 또... 이봐, 내 얘기

가 재미 없나!!!!?

사람 몸 중 맨손으로 때려죽이기 가장 좋은 

부위는 기관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도대체 어떤 

여자기에 미소만으로 날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죠?

목 좀 이쪽으로 대볼래요?

안 보인다고요?

제 마음 속도 보이진 않지만

늘 당신이 있어요.

안 보여요? 장님이에요? 이제 보인다고요?

오빠는 거짓말쟁이

싫어해요.

모기는 25m 밖에서도 당신의 피 냄새를 맡

을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수십만km 떨어져 

있어도 느낄 수 있죠.

존나 ㅆㅂ 징한

새끼죠.

평생 동안 

당신이 잠자는

시간은 23년

이에요.

그중 1년 정도는 나에게 투자

해 봐요. 1초도 아깝지 않게 해

드릴게요.

그렇게 퍼 자니까 니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실험실 쳇바퀴 속 쥐는 하룻밤에

 8km 이상을 달린대요.

저도 오늘부터 밤마다 꿈속에

서 당신을 찾아 마라톤을 하게 

되겠어요.

그렇게 매일 달리면

OO씨 몸매도 완전

달라질 텐데...

이빨을 까라

STEP1 

비행기에서 가장 안전한

좌석은 조종석과 꼬리

부분이래요.

지금 보이는 저 달에

골프공 3개가 박혀있어요. 

이년아, 왜 눈을
바루 뜨질 못해!

나처럼!

엉덩이 털을 민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라. 

     당신의 뒷문을 따뜻한 물로 씻고 셰이빙 젤을 발라라.

보들보들한 그 감촉, 아주 싫진 않겠지? 

     아참, 화장실 문은 잠갔나? 

엄마가 이런 당신을 보면 정신병원에 넣어버릴지도 모른다. 

     아차차, 다시 한번 확인하자. 여동생이 이런 당신을 보면 눈물과

분노의 쌍싸대기를 날릴 거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남성과 당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유니크한 방법!
(그리고 사실 그녀가‘그’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어쩔 수 없이 
궁둥이를 들이밀게 된 위급 상황에서 그를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리고 사실 그녀가‘그’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어쩔 수 없이 
궁둥이를 들이밀게 된 위급 상황에서 그를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리고 사실 그녀가‘그’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어쩔 수 없이 

STEP2

     아차차, 다시 한번 확인하자. 여동생이 이런 당신을 보면 눈물과

      면도칼을 들고 바깥부터 안쪽으로 쓸어올리듯 

민다. 똥꼬에서 피날라. 조심하라.  

      거품과 함께 당신의 굵고 꼬부라진 궁둥이 털을 

잔뜩 입에 문 면도날을 물에 깨끗이 헹군다. 면도날

이 무뎌지면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그 귀한 엉덩이

를 위해 날카로운 면도날로 갈아주는 걸 잊지 마라. 

      손거울로 당신의 궁둥이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

리고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탱글탱글한 엉덩이에 

감탄하며 면도를 마무리한다. 

      알코올 성분이 든 로션을 바르면, 엉덩이에 염증이 생

기고 털이 살 안쪽으로 자라는 걸 막을 수 있다. 좀 따가울 

거다. 아참, 이렇게 따갑고 위험한 칼질을 할 게 아니라 제

모제를 쓰는 게 훨씬 쉽고 피부에도 덜 나쁘잖아? 뭐, 다

음에 그렇게 하자고! 아하하하하핫! 

7

8      알코올 성분이 든 로션을 바르면, 엉덩이에 염증이 생

기고 털이 살 안쪽으로 자라는 걸 막을 수 있다. 좀 따가울 

거다. 아참, 이렇게 따갑고 위험한 칼질을 할 게 아니라 제

모제를 쓰는 게 훨씬 쉽고 피부에도 덜 나쁘잖아? 뭐, 다

 칼에서
똥냄새 나요!

더 벗으라면
벗겠어요.

오빠가
나빴어!!!

짐은 어디에
풀까? 

밤꽃의 흔적을 치운다밤꽃의 흔적을 치운다밤꽃의 흔적을 치운다밤꽃의 흔적을 치운다
STEP3

그녀가 왔다. 자, 그녀의 레이더에 당신의 지적 수준과 교양 수준을 한눈에 보여줄 책꽂이가 들어온다. MAXIM 같은 고급 
교양 서적은 가장 앞에 진열했는데도 괜히 긴장 타게 되지? 간밤에 불러들인 야설, 야동 속 밤꽃 요정의 흔적을 들킬까봐 
식은땀이 나나?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다. 아래 그림을 사이즈에 맞게 컬러 복사하여 문제가 될 만한 책이나 DVD에 씌우자.  

당신은 스위트가이!당신은 스마트가이!
INSTANT SMART GUY

GIRL-FRIENDLY GUY

그녀가 왔다. 자, 그녀의 레이더에 당신의 지적 수준과 교양 수준을 한눈에 보여줄 책꽂이가 들어온다. MAXIM 같은 고급 그녀가 왔다. 자, 그녀의 레이더에 당신의 지적 수준과 교양 수준을 한눈에 보여줄 책꽂이가 들어온다. MAXIM 같은 고급 

이것이야말로 다른 남성과 당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유니크한 방법!이것이야말로 다른 남성과 당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유니크한 방법!

엉덩이 털을 민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남성과 당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유니크한 방법!

엉덩이 털을 민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남성과 당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유니크한 방법!이것이야말로 다른 남성과 당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유니크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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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김규열 선장의 최근 모습

사건 개요

2009년 12월 17일 오후 3시경, 김규열 선장은 필리

핀 마닐라 시에 위치한 하리손 플라자 내 식당  ‘차

오킹’에 밥을 사러 갔다가 ‘잠시 조사할 게 있다’

는 사복 경찰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됐다. 아무

것도 모르고 끌려간 그는 필리핀 경찰들에게 심하

게 구타당한 뒤 마약 운반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1

년 째 감옥에서 살고 있다. 

김규열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려 했지만 그

럴수록 돌아오는 건 점점 더 심한 구타뿐이었다. 필

리핀에서는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돈을 요

구하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고 있다. 

- 김규열 씨는 평소 몸무게가 95kg까지 나가 ‘뚱

보 선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건장한 체격

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수준의 식사와 마음 고생으로 인해 30kg 이상 

살이 빠진 상태다.

- 실제 그의 나이는 50대지만 억울한 누명과 열악

한 감옥 환경 때문에 사진 속에서는 70대로 보인다.      

- 인간이 도저히 먹지 못할 개밥 수준의 식사가 제

공되지만 그는 살기 위해 억지로 먹고 있다. 김규열 

씨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소금과 간장을 지목했을 

정도니 어느 정돈지 대충 짐작이 갈 거다.

 - 양치질을 할 치약조차 없는 나머지 그는 자신의 

손으로 썩은 이를 세 개나 뽑아야 했다. 감옥에 있

는 다른 죄수들은 지인이 보내준 생필품으로 생활

하고 있지만 김규열 씨는 연락이 닿는 지인이 없

어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조차도 절실한 

상황이다.   

- 이 사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김규열 선장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조광현 씨

에 의해 비로소 알려졌다. 조광현 씨는 살인 누명을 

쓰고 5년 동안이나 그곳에 갇혀 있다 정부도, 언론

도, 모금 운동 단체도 아닌 한 개인의 도움으로 겨

우 풀려났다.    

당신이 해야 할 일

1. 외교통상부 자유게시판(http://www.mofat.go.kr)

에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자세를 요구하

자. 단, MAXIM 독자다운 교양 있는 자세로 한 사람

이 게시물을 도배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삼가라. 

2. 필리핀 대사관(philippines@mofat.go.kr)에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메일을 보내라. 

3. 이제 당신의 주특기를 발휘할 시간이다. 이 사

건을 전국방방곡곡에 알리자. 미니홈피, 블로그, 트

위터에 올리든 입소문을 내든 알아서 잘하리라 믿

는다.  

   

MAXIM 독자 공짜 광고
한 페이지에 수백만 원씩 하는 잡지 광고, 돈 많은 브랜드만 하라는 법 있나? 
MAXIM이 독자를 위해 지면을 내놨다. MAXIM에 광고를 내고 싶은 개미들 누구라도 신청만 해라. 동네 미용
실, 애인 구함, 구인구직, 뭐든 좋다. 재미있으면 실어준다!  무슨 광고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알리고자 하
는 내용을 적어 freead@maximkorea.net으로 보내라. 사진은 고화질로 보내도록.

김규열 선장을 구하기 위해 딴지 독자와 MAXIM 독자의 연합 전선을 제안한다.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MAXIM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도움을 기다린다.

나 취직했어!  
전업 블로거로의 전향 선언

김규열 선장

딴  지  일  보   

http://gkyu.co.kr 

http://club.cyworld.com/drawntattoo

010-6379-2927

 * 더 자세한 사건 개요가 궁금하다
면 QR코드를 스캔할 것. 위 주소를 
일일이 타이핑하기 귀찮은 게으른 
독자들을 위해 링크도 걸어 놨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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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밴드 POE(포)
피아노와 베이스, 드럼만으로 묘한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3인조 피아노 락밴드. 우울하고 몽환적인 
사운드, 허스키한 목소리, 강렬한 비트가 어우러진 
POE의 음악에 감명 받은 나머지 귀가 막히고 코
가 막혀도 책임 못 진다.  우리의 공연 소식이 궁금
하다면  ‘club.cyworld.com/bandpoe’로 놀러와. 
원한다면 싸인을 해줄 수도 있어. 

경고: 이 광고를 내주지 않으면 맥심을 능가하는 잡지 
<흑심>을 만들겠다. 

억류자

이름: 김규열, 해상 생활 선박 근무 25년, 선장으로 17년 근무 
생년월일: 1960년 8월 20일생
본적: 전남 여수시 종화동 1111-7호
가족관계: 없음(5년 전 이혼함)
학력: 전라남도 여수동 국민학교 졸업, 여수동 중학교 11회 졸업, 
        여수 수산 고등전문학교(현재 여수대학교) 항해과 55회 졸업

TATOOIST

 는 둥그니까

ㅎ...니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김규열 선장의 친필 편지 내용 전문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볼 수 있다. 

“ 여친이랑 오면 싸게 해줄게. ”
     아, 그‘싸는거’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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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김규열 선장의 최근 모습

사건 개요

2009년 12월 17일 오후 3시경, 김규열 선장은 필리

핀 마닐라 시에 위치한 하리손 플라자 내 식당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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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타당한 뒤 마약 운반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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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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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독자 공짜 광고
한 페이지에 수백만 원씩 하는 잡지 광고, 돈 많은 브랜드만 하라는 법 있나? 
MAXIM이 독자를 위해 지면을 내놨다. MAXIM에 광고를 내고 싶은 개미들 누구라도 신청만 해라. 동네 미용
실, 애인 구함, 구인구직, 뭐든 좋다. 재미있으면 실어준다!  무슨 광고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알리고자 하
는 내용을 적어 freead@maximkorea.net으로 보내라. 사진은 고화질로 보내도록.

김규열 선장을 구하기 위해 딴지 독자와 MAXIM 독자의 연합 전선을 제안한다.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MAXIM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도움을 기다린다.

나 취직했어!  
전업 블로거로의 전향 선언

김규열 선장

딴  지  일  보   

http://gkyu.co.kr 

http://club.cyworld.com/drawntattoo

010-6379-2927

 * 더 자세한 사건 개요가 궁금하다
면 QR코드를 스캔할 것. 위 주소를 
일일이 타이핑하기 귀찮은 게으른 
독자들을 위해 링크도 걸어 놨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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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미녀, 액션, 그리고 공놀이. 뭘 더 바라나? 

LFL
그녀들이 거친 숨을 내쉬며 공을 들고 뛸 때마다 란제리 속 가슴이 

출렁이고 엉덩이가 넘실댄다. 당신은 그저 의자에 등을 깊숙이 파

묻은 채 한 손엔 시원한 맥주를 들고 TV 앞에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된다. 이런 천국이 매주 금요일 밤 1시 XTM <걸스 슈퍼볼 LFL>에

서 펼쳐진다. 

LFL은‘란제리 풋볼 리그’의 줄임말이다. 원래 미국 최대의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의 하프타임 스페셜로 마련된 단발성 이벤트로 시작

했다. 2003년 시작된 이 멋진 스포츠는 현재는 수백만 명의 유료 시

청자 군단을 TV 앞에 묶어놓는 시청률 도둑으로 전 세계 85개국 수

컷들의 눈을 사로잡은 엔터테인먼트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각 팀의 

코치는 NFL 선수나 코치 출신이 대다수다. 올랜도 판타지의 수석 

코치는 NFL 올랜도 프레데터스의 수비 스페셜리스트로 이름을 날

렸던 전직 프로 선수다. LFL의 선수들은 다양한 운동 경력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대학 선수나 세미 프로급 수준의 달리기, 

테니스, 배구, 소프트볼, 축구, 농구, 보디빌딩 선수 등이다

UNIFORM
풋볼의 룰? 몰라도 상관없다. 선수 이름? 한 번 보면 자동으로 외워

진다. 50야드 실내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이 란제리 풋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장이다. 자, 복장 검사 한 번 해보자.

FORMATION
각 팀은 20명의 선수로 구성되는데, 당일 경기에서 뛰는 선수는 총 

14명이다. 각 팀에서는 7명의 선수가 뛰는데 3, 4명이 오펜스와 디펜

스를 나눠 맡는다. 보통의 공격 포메이션은 쿼터백 1명, 러닝백 2명, 

센터 1명, 그리고 3명의 리시버로 구성된다. 수비 포메이션은 디펜

시브 라인맨 2명, 라인배커 2명, 코너백 2명, 그리고 1명의 세이프티

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 하지 않겠다. 어차피 풋

볼에는 관심도 없잖아! 

하여튼 경기 방식은 다른 풋볼과 동일하다. 공을 들고 미친 듯이 돌

격해서 점수를 딸 수 있는 존까지 쳐들어가는 거다. 이 무식하고 원

시적인 경기에 우리가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당연히 공 하나를 두

고 마구 덤벼드는 아가씨들의 엉덩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습게 봐

서는 안 된다. 실제 LFL 경기에서는 머리채를 쥐어 잡는 것은 예사

요, 란제리 입은 아가씨들은 남자 못지않은 거친 태클을 보여주며 피 

끓는 스포츠의 흥분을 제대로 보여준다. 그녀들의 킥오프는, 달려만 

있지 제 구실 못하는 당신의 주니어보다 더 뜨겁고 거칠다. 

걸스 슈퍼볼 LFL

 어깨 패드

얼굴 가리개

 무릎 패드

팬티

가터벨트

아이스하키
스타일 헬멧

팔꿈치 패드

브라

걸스 슈퍼볼 LFL

채널  XTM

시간  본방송: 금요일 밤 12시

        재
방송: 화요일 밤 25시

           
        (수

 새벽 1시)

가슴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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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제 구실 못하는 당신의 주니어보다 더 뜨겁고 거칠다. 있지 제 구실 못하는 당신의 주니어보다 더 뜨겁고 거칠다. 

걸스 슈퍼볼 LFL

 어깨 패드

얼굴 가리개

 무릎 패드

팬티

가터벨트

아이스하키
스타일 헬멧

팔꿈치 패드

브라

걸스 슈퍼볼 LFL

채널  XTM

시간  본방송: 금요일 밤 12시

        재
방송: 화요일 밤 25시

           
        (수

 새벽 1시)

가슴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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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BEER!
한 경기는 각각 17분씩 2번의 하프로 나뉘며 중간에 15분짜리 하프

타임이 있다. 경기가 타이를 이루면 8분짜리 서든데스 추가 경기 시

간이 주어진다. 즉 맥주 1~2병을 홀짝이며 경기를 보다가 중간에 방

광을 비우고 새 맥주와 스낵을 준비해올 시간까지 고려한 최적의 경

기 타임이라는 말이다. 이런 친절한 사람들 같으니! 

리그의 창설자는“맥주를 물처럼 마시는 21세 대학생이 타깃”이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 최적의 스포테인

먼트라는 이야기. 

이 리그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최소의 유니폼을 지향한다”는 

거다. 실제로 LFL은 옷을 너무 많이 입고 나오는 선수에게 벌금을 

무는 등의 행위로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런 사소한 문제에 무

릎 꿇지 않고 제발 LFL이 전진, 또 전진하여 국내에도 정착하길 간

절히 바라는 바다. MAXIM이 그들과 함께할지니. 

2010-2011
LFL은 2010년 두 번째 정규 시즌을 맞이하여 올랜도 판타지와 볼

티모어 참, 이 두 팀을 새 식구로 들였다. 총 10개의 팀이 미국 전역

에 퍼져 있다.

바닷가 근처에 못 사는 것도 서러운데 LFL 팀도 없는,

대륙 한가운데 사는 저 애들 참 불쌍하지 않나? 

리그의 창설자는“맥주를 물처럼 마시는 21세 대학생이 타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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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등의 행위로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런 사소한 문제에 무

릎 꿇지 않고 제발 LFL이 전진, 또 전진하여 국내에도 정착하길 간

절히 바라는 바다. MAXIM이 그들과 함께할지니. 

2010-2011
LFL은 2010년 두 번째 정규 시즌을 맞이하여 올랜도 판타지와 볼

티모어 참, 이 두 팀을 새 식구로 들였다. 총 10개의 팀이 미국 전역

에 퍼져 있다.

바닷가 근처에 못 사는 것도 서러운데 LFL 팀도 없는,

대륙 한가운데 사는 저 애들 참 불쌍하지 않나? 

거다. 실제로 LFL은 옷을 너무 많이 입고 나오는 선수에게 벌금을 

무는 등의 행위로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런 사소한 문제에 무

릎 꿇지 않고 제발 LFL이 전진, 또 전진하여 국내에도 정착하길 간

절히 바라는 바다. MAXIM이 그들과 함께할지니. 

2010-2011
LFL은 2010년 두 번째 정규 시즌을 맞이하여 올랜도 판타지와 볼

바닷가 근처에 못 사는 것도 서러운데 LFL 팀도 없는,

대륙 한가운데 사는 저 애들 참 불쌍하지 않나? 

지난해 8월 시즌을 킥오프하여 오는 2월 6일 아쉽게 막을 내리는 

이번 시즌에서 주목할 팀은 동부 리그의 탬파 브리즈와 필라델피

아 패션, 그리고 서부 리그에서는 로스앤젤레스 템테이션과 시카고 

블리스다. 특히 로스앤젤리스 템테이션의 전신‘팀 드림’은 2004

년 슈퍼볼의 하프타임 경기에서 상대팀 팀 유포리아를 6 대 0으로 

꺾은 저력 있는 팀이다(참고로 팀 드림은 템테이션과 댈러스 디자

이어와 시카고 블리스,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뉘었다). 오는 1월 29일 

동부와 서부 리그의 챔피언십이 열리며 두 리그의 최강자끼리 붙

는 란제리 볼 챔피언십은 2월 6일 슈퍼볼 하프타임에 벌어질 예정

이다. 채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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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터질 듯한 이 아가씨들 중 진짜 LFL 선수가
아닌 사람이 들어있는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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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카고 블리스의 쿼터백 엘리의 팬티가 상대 선수의 강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장렬하게 전사했다. 

티모어 참, 이 두 팀을 새 식구로 들였다. 총 10개의 팀이 미국 전역

에 퍼져 있다.

티모어 참, 이 두 팀을 새 식구로 들였다. 총 10개의 팀이 미국 전역

에 퍼져 있다.

신나는 알 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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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듯한 이 아가씨들 중 진짜 LFL 선수가

2009년 시카고 블리스의 쿼터백 엘리의 팬티가 상대 선수의 강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장렬하게 전사했다. 

신나는 알 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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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ACTION
니키타
당신이 이것을 보는

이유: 매기 큐의 모노키니

수영복과 킬힐의 향연

당신이 이것을 안 보는 이유: 아찔한 의상 속 아찔하

지 않은 가슴골. 매기, 그건 집에 놓고 왔니? 

국내 케이블에서는 이례적으로 순간 최고 시청률 

2.365%를 기록한 매기 큐의 액션 시리즈 <니키타>

는 1990년 뭇 남성을 설레게 한, 뤽 베송 감독의 영화 

<니키타>를 리메이크한 TV 시리즈다. 이 영화는 이

미 1997년 드라마로 리메이크될 만큼 인기가 많았다. 

90년대를 모르는 어린 꼬마들에게 <니키타>를 한마

디로 설명하자면 늘씬한 여자 킬러가 딱 붙는 옷을 

입고 총질, 발길질을 하는 첩보물 이라고 할 수 있다. 

가녀린 손에 대형 매그넘 권총을 든 그 모습을 잊지 

못한 팬이라면 볼 만하다. 족발도 원조가 낫다고, 원

조 니키타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위태로운 매력녀

였는데 비해 매기 큐에겐 그런 맛이 없다는 게 흠. 하

지만 확실히 때깔이 더 좋고 카리스마도 넘치고, 무

엇보다 액션이 꽤 괜찮다.  

당신이 이것을 안 보는 이유: 부대에 케이블이 없어!

WOMAN+ACTION

매기 큐의 모노키니

수영복과 킬힐의 향연

채널  OCN
시간  본방송
        수요일 밤 11시
        재방송
        수요일 낮 1시

엇보다 액션이 꽤 괜찮다.  

어딜 봐서 한국판
스파르타쿠스?

야차
당신이 이것을 보는 이유:

서영의 가슴이 나올 때, 그리고

낚일 거 뻔히 알지만 전혜빈 뒤

태 영상을 접했을 때

당신이 이것을 안 보는 이유: 

서영 가슴보다 남자 식스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았을 때

두 형제의 운명과 복수, 야망을 담은 12부작 시리즈

다. 하지만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남자

가 너무 많아와 남자가 너무 많이 벗어뿐이다. 젠

장, 그걸 보고 나면 식욕도 떨어지고 어차피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미 화려한 미드에 눈

이 길든 우리나라 시청자에게 <야차>는 그저 피가 더 

많이 나오는 사극일 뿐 한국판 <스파르타쿠스>까진 

너무 낯간지러운 간판이다.

THEATER QnA

Etiquette in Theater
공(연)중 도덕 Q&A
공연 에티켓 조금만 알면 당신도 문화인.
BY 김진욱

Q. 중간에 불이 꺼져서 박수를 쳤는데 끝이 아니군요. 
A. 불이 꺼지는 것은 연극 효과다. 박수는 다른 사람들
이 칠 때 따라 치자. 어둠 속에서 타인의 육체를 허락 없
이 주물럭대는 것보다 차라리 두 손 모아 손뼉을 치는 당
신이 1억 배 낫다. 

Q. 공연 볼 돈이 없어요.
A. 혜화역 2번 출구엔 역경매를 시도하며 다가오는 알바
생들이 많다. 티켓 정가의 99% 할인 제안에 놀라지 마라! 
단, 공연 퀼리티는 보장 안 한다.

Q.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연극을 봤어요. 전화가 와서 
껐는데 다들 째려보네요. 
A. 휴대폰 진동 때문에 무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사
실 뻥이다. 하지만 일상의 진동 소리도 거슬리는데, 하물
며 돈 주고 보는 공연 시간 중 남의 전화 진동 소음이 들리
면 얼마나 거슬리겠나? 누가 말하면 좀 들어라! 

Q. 여친이랑 볼 작품을 추천해주세요.
A. <화랑>을 추천한다. 5명의 꽃미남이 우글거린다. 당신
보다 100배 찰진 수컷 몸뚱이의 시각적 자극이 여친 눈에 
낀 콩깍지를 라식해줄 것이다. 눈을 씻고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이제 당신의 진짜 내면 만 보고 새로 연애하는 기
분이 들겠지! 우헤헤! 헤어져, 헤어져, 헤어지게 될 거야!  

 

뮤지컬 <화랑>
2월 27일까지, 대학로 열린 극장 (02-468-6443)  

호빠가 따로 없네. 남자는 돌아가~!
신라 서라벌에서 화랑 오디션에 모인 짐승 꽃돌이들의 
이야기다. 펫을 키우고 싶어하는 누님들에게 인기 만점
이다. 소와 못난 당신 돌보기에 지친 여친에게 선물로 
보여주자.   

PREVIEW

카라 멤버가 가상과 현실 사이에서 연애 미션을 수행
한다! 카라 주연의 일드 <우라카라>가 1월 28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 tvN에서 <KARA의 이중생활>
이란 제목으로 방영한다. 멤버들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갖은 애교와 교태를 발산한다고 한다. 혹자는 손
발이 오그라든다고 하지만, 우리 카라가 이제는 어디 
가서 빠지는 애들은 아니니 기대해보자. 규리는 사랑
에 대해 신중한 여인, 승연은 연애 타이밍을 중시 여
기는 소녀, 니콜은 로맨티스트, 하라는 타오르는 정열
을 가진 열혈 소녀, 막내 지영은 냉정한 현실주의자로 
등장한다고 한다. 우리 지영이, 마~이 컸네. 

당신이 이것을 보는 이유: ONLY KARA!

2월 9일
첫방

당신이 이것을 안 보는 이유: 아찔한 의상 속 아찔하당신이 이것을 안 보는 이유: 아찔한 의상 속 아찔하당신이 이것을 안 보는 이유:

지 않은 가슴골. 매기, 그건 집에 놓고 왔니? 

국내 케이블에서는 이례적으로 순간 최고 시청률 

의 액션 시리즈 <니키타>

는 1990년 뭇 남성을 설레게 한, 뤽 베송 감독의 영화 

<니키타>를 리메이크한 TV 시리즈다. 이 영화는 이

미 1997년 드라마로 리메이크될 만큼 인기가 많았다. 

90년대를 모르는 어린 꼬마들에게 <니키타>를 한마

늘씬한 여자 킬러가 딱 붙는 옷을 

입고 총질, 발길질을 하는 첩보물 이라고 할 수 있다. 

가녀린 손에 대형 매그넘 권총을 든 그 모습을 잊지 

못한 팬이라면 볼 만하다. 족발도 원조가 낫다고, 원

조 니키타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위태로운 매력녀

였는데 비해 매기 큐에겐 그런 맛이 없다는 게 흠. 하

지만 확실히 때깔이 더 좋고 카리스마도 넘치고, 무

 아찔한 의상 속 아찔하

채널  OCN
시간    시간  시간 본방송
        수요일 밤 11시
        재방송
        수요일 낮 1시

수요일 밤 11시
ENDLESS
HOLMES LOVE
셜록 홈즈
당신이 이것을 보는 이유:

탐정물은 일단 TV에 나오면 그냥 보게 된다.

당신이 이것을 안 보는 이유: 남-남 커플은 그냥 안 

보게 된다.

명탐정 셜록 홈즈와 사실 그보다 사건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이 일조하는 닥터 왓슨, 이 커플은 이미 소설 

밖으로 나와 영화와 TV로 활동 영역을 넓힌 지 오래. 

이제 2010년 영국 BBC에서 인기리에 방영한 그 TV 

시리즈를 우리나라 케이블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인

터넷과 택시, 아이폰 앱 등을 이용하는 현대판 셜록 

홈즈 커플의 활동이 기대된다. 캐릭터와 배경을 현

대화한 이유는 과거 고증보다 싸게 먹혀서 겠지. 충

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왕이면 왓슨 역도 조금 섹

시한 여자로 바꿔주면 어디 덧나나? 

채널  OCN
시간  본방송
        수요일 밤 11시
        재방송
        수요일 낮 1시

채널  OCN
시간  본방송
        금요일 밤 12시
       

 여자다아아!

아뿔싸! 가슴골은 

집에 두고 나왔다!

이것 때문에 봐준다!
그나저나 <걸스 슈퍼볼> 페이지를 보다가 매기 큐 
가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 BY 이영비

CABLE TV 시리즈물 

URAKARA: 카라의 이중생활
엔화 벌이에 앞장서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딸들!

니키타 보기

RATED
TV &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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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ACTION
니키타
당신이 이것을 보는

이유: 매기 큐의 모노키니

수영복과 킬힐의 향연

당신이 이것을 안 보는 이유: 아찔한 의상 속 아찔하

지 않은 가슴골. 매기, 그건 집에 놓고 왔니? 

국내 케이블에서는 이례적으로 순간 최고 시청률 

2.365%를 기록한 매기 큐의 액션 시리즈 <니키타>

는 1990년 뭇 남성을 설레게 한, 뤽 베송 감독의 영화 

<니키타>를 리메이크한 TV 시리즈다. 이 영화는 이

미 1997년 드라마로 리메이크될 만큼 인기가 많았다. 

90년대를 모르는 어린 꼬마들에게 <니키타>를 한마

디로 설명하자면 늘씬한 여자 킬러가 딱 붙는 옷을 

입고 총질, 발길질을 하는 첩보물 이라고 할 수 있다. 

가녀린 손에 대형 매그넘 권총을 든 그 모습을 잊지 

못한 팬이라면 볼 만하다. 족발도 원조가 낫다고, 원

조 니키타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위태로운 매력녀

였는데 비해 매기 큐에겐 그런 맛이 없다는 게 흠. 하

지만 확실히 때깔이 더 좋고 카리스마도 넘치고, 무

엇보다 액션이 꽤 괜찮다.  

당신이 이것을 안 보는 이유: 부대에 케이블이 없어!

채널  OCN
시간  본방송
        수요일 밤 11시
        재방송
        수요일 낮 1시

어딜 봐서 한국판
스파르타쿠스?

야차
당신이 이것을 보는 이유:

서영의 가슴이 나올 때, 그리고

낚일 거 뻔히 알지만 전혜빈 뒤

태 영상을 접했을 때

당신이 이것을 안 보는 이유: 

서영 가슴보다 남자 식스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았을 때

두 형제의 운명과 복수, 야망을 담은 12부작 시리즈

다. 하지만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남자

가 너무 많아와 남자가 너무 많이 벗어뿐이다. 젠

장, 그걸 보고 나면 식욕도 떨어지고 어차피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미 화려한 미드에 눈

이 길든 우리나라 시청자에게 <야차>는 그저 피가 더 

많이 나오는 사극일 뿐 한국판 <스파르타쿠스>까진 

너무 낯간지러운 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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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뿐이다. 젠

장, 그걸 보고 나면 식욕도 떨어지고 어차피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미 화려한 미드에 눈

이 길든 우리나라 시청자에게 <야차>는 그저 피가 더 

많이 나오는 사극일 뿐 한국판 <스파르타쿠스>까진 많이 나오는 사극일 뿐 한국판 <스파르타쿠스>까진 

너무 낯간지러운 간판이다.

많이 나오는 사극일 뿐 한국판 <스파르타쿠스>까진 

THEATER QnA

Etiquette in Theater
공(연)중 도덕 Q&A
공연 에티켓 조금만 알면 당신도 문화인.
BY 김진욱

Q. 중간에 불이 꺼져서 박수를 쳤는데 끝이 아니군요. 
A. 불이 꺼지는 것은 연극 효과다. 박수는 다른 사람들
이 칠 때 따라 치자. 어둠 속에서 타인의 육체를 허락 없
이 주물럭대는 것보다 차라리 두 손 모아 손뼉을 치는 당
신이 1억 배 낫다. 

Q. 공연 볼 돈이 없어요.
A. 혜화역 2번 출구엔 역경매를 시도하며 다가오는 알바
생들이 많다. 티켓 정가의 99% 할인 제안에 놀라지 마라! 
단, 공연 퀼리티는 보장 안 한다.

Q.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연극을 봤어요. 전화가 와서 
껐는데 다들 째려보네요. 
A. 휴대폰 진동 때문에 무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사
실 뻥이다. 하지만 일상의 진동 소리도 거슬리는데, 하물
며 돈 주고 보는 공연 시간 중 남의 전화 진동 소음이 들리
면 얼마나 거슬리겠나? 누가 말하면 좀 들어라! 

Q. 여친이랑 볼 작품을 추천해주세요.
A. <화랑>을 추천한다. 5명의 꽃미남이 우글거린다. 당신
보다 100배 찰진 수컷 몸뚱이의 시각적 자극이 여친 눈에 
낀 콩깍지를 라식해줄 것이다. 눈을 씻고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이제 당신의 진짜 내면 만 보고 새로 연애하는 기
분이 들겠지! 우헤헤! 헤어져, 헤어져, 헤어지게 될 거야!  

 

뮤지컬 <화랑>
2월 27일까지, 대학로 열린 극장 (02-468-6443)  

호빠가 따로 없네. 남자는 돌아가~!
신라 서라벌에서 화랑 오디션에 모인 짐승 꽃돌이들의 
이야기다. 펫을 키우고 싶어하는 누님들에게 인기 만점
이다. 소와 못난 당신 돌보기에 지친 여친에게 선물로 
보여주자.   

PREVIEW

카라 멤버가 가상과 현실 사이에서 연애 미션을 수행
한다! 카라 주연의 일드 <우라카라>가 1월 28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 tvN에서 <KARA의 이중생활>
이란 제목으로 방영한다. 멤버들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갖은 애교와 교태를 발산한다고 한다. 혹자는 손
발이 오그라든다고 하지만, 우리 카라가 이제는 어디 
가서 빠지는 애들은 아니니 기대해보자. 규리는 사랑
에 대해 신중한 여인, 승연은 연애 타이밍을 중시 여
기는 소녀, 니콜은 로맨티스트, 하라는 타오르는 정열
을 가진 열혈 소녀, 막내 지영은 냉정한 현실주의자로 
등장한다고 한다. 우리 지영이, 마~이 컸네. 

당신이 이것을 보는 이유: ONLY KARA!

2월 9일
첫방

ENDLESS
HOLMES LOVE
셜록 홈즈
당신이 이것을 보는 이유:

탐정물은 일단 TV에 나오면 그냥 보게 된다.

당신이 이것을 안 보는 이유: 남-남 커플은 그냥 안 

보게 된다.

명탐정 셜록 홈즈와 사실 그보다 사건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이 일조하는 닥터 왓슨, 이 커플은 이미 소설 

밖으로 나와 영화와 TV로 활동 영역을 넓힌 지 오래. 

이제 2010년 영국 BBC에서 인기리에 방영한 그 TV 

시리즈를 우리나라 케이블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인

터넷과 택시, 아이폰 앱 등을 이용하는 현대판 셜록 

홈즈 커플의 활동이 기대된다. 캐릭터와 배경을 현

대화한 이유는 과거 고증보다 싸게 먹혀서 겠지. 충

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왕이면 왓슨 역도 조금 섹

시한 여자로 바꿔주면 어디 덧나나? 

첫방

HOLMES LOVE

당신이 이것을 보는 이유:

탐정물은 일단 TV에 나오면 그냥 보게 된다.

채널  OCN
시간  본방송
        수요일 밤 11시
        재방송
        수요일 낮 1시

남-남 커플은 그냥 안 

명탐정 셜록 홈즈와 사실 그보다 사건을 해결하는 

당신이 이것을 보는 이유:

채널  OCN
시간  본방송
        금요일 밤 12시
       

 여자다아아!

아뿔싸! 가슴골은 

집에 두고 나왔다!

이것 때문에 봐준다!
그나저나 <걸스 슈퍼볼> 페이지를 보다가 매기 큐 
가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 BY 이영비

CABLE TV 시리즈물 

URAKARA: 카라의 이중생활
엔화 벌이에 앞장서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딸들!

니키타 보기

RATED
TV &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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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D
MUSIC COLUMN

FXXK HER
GENTLY!

배우이자 가수인 잭 블랙은 그녀를 범할 땐 상냥
해야 한다♬ 고 노래했다. 무슨 말이냐고? 야동처
럼 거칠게 펌프질만 해봤자 네 여친느님이 오르가
즘을 느낄 일은 없단 거다. WORDS BY 정바비

얼마 전 세계 박스오피스를 휩쓸고 있는 영화 <걸리버 여행

기>의 주인공 걸리버 역을 잭 블랙이 맡았다는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다. 잭 블랙이 누군가! <스쿨 오브 록>에서 <킹 콩> 

<나초 리브레>까지 미워할 수 없는 오버 연기의 최고수 아니

던가. MAXIM 2월호가 서점에 깔릴 때쯤이면 우리도 한글 자

막이 동봉된 <걸리버 여행기>에서 그의 명연기를 (3D 안경

을 걸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다.

만약 당신이 사귄 지 얼마 안 된 솜털 보송보송한 커플이라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걸리버 여행기>를 데이트 무비로 고를지도 모른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가족영화가 관계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겐 무난한 선택이니까. 하지만 잭 블랙의 뱃살을 보며 킥킥대던 두 사람이 머지않은 미래에 서로의 뱃살을 들춰가며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 행위에 열중할지는 누구도 모를 일이다.

사실 잭 블랙은 성공한 할리우드 배우이자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가진 뮤지션이다. 친

구 카일 개스와 함께 듀오 터네이셔스 디(Tenacious D)를 결성해 데뷔 음반을 발표한 게 

2001년이니 그가 영화배우로서 인기를 얻은 후 팀을 급조한 게 아니란 것쯤은 알 수 있

겠지? 데뷔 음반의 노래 중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들어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

게 만드는 곡이 있으니 바로 퍽 헐 젠틀리(Fuck Her Gently) 다. 우리말로 옮기자면 그

녀를 범할 땐 상냥하게!  정도랄까? 그들의 콘서트에서 팬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며 

떼창을 하는 명곡 중의 명곡이다. 밸런타인데이&화이트데이 시즌을 맞아 이참에 결혼 5

년 차에 접어든 유부남 잭 블랙에게 원 포인트 연애 레슨을 받는 심정으로 퍽 헐 젠틀

리 의 가사 한 줄 한 줄을 음미해보자. 꼬부랑글씨라고 벌써부터 놀라지 마라. 친절한 해

석이 당신과 함께할 거다.

정바
비

줄리아 하트 와 가을방학 에서 절찬

리(?) 활
동 중인 솔직담백한 싱어송라이터 

정바비! 그가 MAXIM 독자에게 들려주는 

음악,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기대하라.

정바
비

줄리아 하트 와 가을방학 에서 절찬

리(?) 활
동 중인 솔직 담백한 싱어송라이

터 정바비! 그가 MAXIM 독자에게 들려주

는 음악,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기대하라.

육만 있고

봉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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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XK HER
GENTLY!

배우이자 가수인 잭 블랙은 “그녀를 범할 땐 상냥
해야 한다♬” 고 노래했다. 무슨 말이냐고? 야동처
럼 거칠게 펌프질만 해봤자 네 여친느님이 오르가
즘을 느낄 일은 없단 거다. WORDS BY 정바비

얼마 전 세계 박스오피스를 휩쓸고 있는 영화 <걸리버 여행

기>의 주인공 걸리버 역을 잭 블랙이 맡았다는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다. 잭 블랙이 누군가! <스쿨 오브 록>에서 <킹 콩> 

<나초 리브레>까지 미워할 수 없는 오버 연기의 최고수 아니

던가. MAXIM 2월호가 서점에 깔릴 때쯤이면 우리도 한글 자

막이 동봉된 <걸리버 여행기>에서 그의 명연기를 (3D 안경

을 걸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다.

만약 당신이 사귄 지 얼마 안 된 솜털 보송보송한 커플이라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걸리버 여행기>를 데이트 무비로 고를지도 모른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가족영화가 관계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겐 무난한 선택이니까. 하지만 잭 블랙의 뱃살을 보며 킥킥대던 두 사람이 머지않은 미래에 서로의 뱃살을 들춰가며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 행위에 열중할지는 누구도 모를 일이다.

사실 잭 블랙은 성공한 할리우드 배우이자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가진 뮤지션이다. 친

구 카일 개스와 함께 듀오 터네이셔스 디(Tenacious D)를 결성해 데뷔 음반을 발표한 게 

2001년이니 그가 영화배우로서 인기를 얻은 후 팀을 급조한 게 아니란 것쯤은 알 수 있

겠지? 데뷔 음반의 노래 중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들어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

게 만드는 곡이 있으니 바로 ‘퍽 헐 젠틀리(Fuck Her Gently)’ 다. 우리말로 옮기자면 “그

녀를 범할 땐 상냥하게!” 정도랄까? 그들의 콘서트에서 팬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며 

떼창을 하는 명곡 중의 명곡이다. 밸런타인데이&화이트데이 시즌을 맞아 이참에 결혼 5

년 차에 접어든 유부남 잭 블랙에게 원 포인트 연애 레슨을 받는 심정으로 ‘퍽 헐 젠틀

리’ 의 가사 한 줄 한 줄을 음미해보자. 꼬부랑글씨라고 벌써부터 놀라지 마라. 친절한 해

석이 당신과 함께할 거다.

Fuck her gently
그녀를 범할 땐 상냥하게!

This is a song for the ladies  
이 노래는 숙녀들을 위한 곡입니다

But fellas, listen closely 
하지만 친구들 새겨들으세요

You don't always have to 
fuck her hard 
섹스란 거칠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In fact, sometimes that's 
not right to do 
사실 그래선 아니 될 때가 있지요

Sometimes you've got to 
make some love 
때로는 애정 표현을 해야 할 수도 있지요

And fucking give her some 
smoochies, too 
떡을 치더라도 키스도 좀 해가면서 하고요

Sometimes you've got to 
squeeze 
애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Sometimes you've got to 
say please 
애원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Sometimes you've got to 
say hey 
때론 이렇게 얘기해야 해요

I'm gonna fuck you softly 
난 널 범할 거야 부드럽게

I'm gonna screw you gently
난 널 따먹을 거야 상냥하게

I'm gonna hump you 
sweetly 
난 너와 콩을 깔 테야 달콤하게

I'm gonna ball you dis-
creetly 
난 너와 방아를 찧겠어 사려 깊게

And then you say "Hey, I 
bought you flowers" 
그러곤 그녀를 위해 꽃을 샀다고 하세요

And then you say "Wait a 
minute, Sally"
또 그녀에게 잠깐만 있어보라고 하세요

I think I got something in 
my teeth 
나 이빨에 뭐가 낀 것 같은데

Could you get it out for me? 

당신이 좀 빼줄래?

That's fucking teamwork 
그게 빌어먹을 팀워크죠

What’s your favorite posi-
tion? 
당신은 어떤 체위가 좋아?

That's cool with me 
음, 그 체위도 괜찮겠다

It’s not my favorite but I'll 
do it for you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너에겐 해줄게

What’s your favorite dish? 

당신은 어떤 요리를 좋아해? 

I'm not gonna cook it 
내가 직접 만들 건 아니지만

But I’ll order it from Zan-
zibar 
맨해튼의 유명 레스토랑 잔지바르에서 주문

해줄게

And then I'm gonna love 
you completely 
그리고 나는 널 온전히 사랑할 거야

And then I'll fucking fuck 
you discreetly 
그리고 나는 사려 깊게 너와 떡을 치겠어

And then I'll fucking bone 
you completely 
나는 온전히 널 따버릴 거야

But then I'm gonna fuck 
you hard 
하지만 결국엔 널 아주 거칠게 다룰 거야

Hard 
아주 거칠게

‘섹스하다’ 에 해당하는 비속어는 죄다 긁어모은 노
랫말을 번역하느라 적잖이 고생했으니 영어 고수
들은 이 발번역을 귀엽게 봐주면 고맙겠다. 가사만 
봤을 때는 엽기발랄함이 꽃피는 ‘퍽 헐 젠틀리’ 지
만 실제로 들어보면 나름 아름답기까지 한 발라드 
곡이다. 잭 블랙은 이 노래를 “일종의 공익광고다. 
우리는 섹스가 펌프질만 빡세게 하는 게 능사가 아
니란 사실을 안다. 하지만 포르노를 보면 남자의 
똘똘이는 미친 듯이 왕복 운동을 하고, 파트너인 
여자는 정신줄 놓은 리액션을 보여준다. 돈 받고 
출연해서 열심히 연기를 하는 건데 이걸 본 아이들
은 이게 레알 현실인 줄 안다. ‘퍽 헐 젠틀리’는 그
런 상황에 대한 우리 나름의 맞대응이다” 라고 말
했다. 당신도 이 곡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을 수 있
으니 꼭 한 번 들어보도록!

정바
비

‘줄리아 하트’ 와 ‘가을방학’ 에서 절찬

리(?) 활
동 중인 솔직담백한 싱어송라이터 

정바비! 그가 MAXIM 독자에게 들려주는 

음악,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기대하라.

오랜만에 찬찬히 이 노래를 다시 들으며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밸런타인데이

에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행동

이 사회적으로 굳어진 건 의미심장한 일이다. 좋아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

물을 주는 게 상식 아닌가? 남자들 중 초콜릿을 정

말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초콜릿을 살 

돈으로 지를 수 있는 물건들은 어찌하고 가격에 비

해 너무 작고, 너무 달고, 너무 된장스러운 초콜릿

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다. 여자들

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연애와 관련한 모든 일은 

여자 위주로 돌아간다. 섹스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똘똘이로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 펌프질을 하더라

도 그녀들은 느껴주지도 않는다. 꽃, 요리, 키스, 뻐

꾸기... 여자를 만족시키려면 철저히 여자들의 방식

대로 가야 한다. 그녀를 범할 땐 상냥해야 한다는 

잭느님의 말은 그래서 진리인 거다. 

정바
비

‘줄리아 하트’ 와 ‘가을방학’ 에서 절찬

리(?) 활
동 중인 솔직 담백한 싱어송라이

터 정바비! 그가 MAXIM 독자에게 들려주

는 음악,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기대하라.

육만 있고

봉은 없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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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벌써부터 닌텐도의 3DS가 2011년을 후

끈 달아오르게 할 전자제품이라고 떠들고 난

리다. 개나 소나 기자를 한다는 세상이지만 그 

치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덴 나름

의 이유가 있는 법. 알아두면 피와 살이 되는 

3DS 관련 이슈를 모아봤다.

3DS 발매
카운트다운!
당신의 사랑스러운 닌텐도 DS가 오징어처럼 
못나 보일 날이 멀지 않았단 소리다!  BY 김상헌

스마트폰 이 자식들 안 되겠어!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의 게임 시장은 나날

이 커지고 있다. 닌텐도에서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사람들

이 휴대용 게임기를 손에서 내려두고 게임도 가능한 스마

트폰만 챙기는 상황이다. 실제로 아이폰용으로 출시된 게

임 <앵그리 버드>는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출시되어 스마트

폰 유저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게다가 올해 등장할 스

마트폰 2세대 격인 녀석들은 ‘듀얼코어’ 칩셋을 탑재해 지금 출시된 휴대용 게임기를 관광시킬 스펙을 갖

고 있다. 엔비디아는 한술 더 떠서 자사의 테그라2 칩셋을 채택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자체 게임 마

켓을 오픈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닌텐도의 3DS는 닌텐도 DS로 대표되는 휴대용 게임기 

시장을 수성하느냐, 아니면 스마트폰에 그 자리를 내놓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셈이다. 오로

지 게임밖에 모르는 닌텐도 이 바보는 자사의 게임기에 통화 기능을 탑재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안경 없이도 화면은 튀어나오게 하라고! 
닌텐도의 3D 게임 도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닌텐도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패미콤 시절  

버추얼 보이라는 희대의 망작을 선보인 역사가 있다. 이후 그들은 ‘안경 없이도 화면은 튀어나오게 할 

것!’이라는 보스의 지시에 따라 지금까지 꾸준한 실험을 해왔다. 아는 사람은 드물지만 2003년 2월 발매된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 어드밴스 SP(닌텐도 DS 이전 버전)에도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액정을 탑재했다. 

이후 2001년 9월 발매된 게임큐브에는 아예 3D 대응 회로를 심어뒀을 정도였다. 실제로 게임큐브에 전용 

액정 디스플레이를 달아 3D 영상을 구현하려는 생각까지 했지만 10년 전에는 3D 전용 액정이 게임기 가

격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더 놀라운 건 게임큐브와 동시 발매된 <루이지 맨션>이라

는 게임에서 이미 3D 화면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사실이다. 

<루이지 맨션>에서는 게임 영상에서 입체감이 유독 살아 있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그런 노력이 이어져 결국 닌텐도에서 

원하는 “안경을 쓰지 않아도 입체감 있는 영상을 즐길 수 있

는 게임기” 라는 테마가 완성됐고, 그게 바로 3DS다. 이 지독

한 회사는 남들이 3D를 떠들기 전부터 게임기에서 이를 구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던 거다. 징한 놈들! 

누구 마음대로 입체도를 정하래?
지금까지의 3D 콘텐츠는 대부분 만든 사람이 정한 입체도를 감상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3DS

는 3D 볼륨 스위치를 위아래로 조작하면 유저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입체도(튀어나온 정도)가 적절한지

를 조절할 수 있다! 닌텐도의 대표이사 미야모토 시게루는 볼륨 스위치를 선택한 이유로 “디지

털식의 숫자 입력으로 입체도를 변경하면 재미

가 반감되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3DS는 게

임에서 모든 이미지를 실제로 그려내기 때문

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영화처럼 사전에 촬영

된 이미지는 입체도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진 속 풍경 등은 입체 여부를 ‘ON, OFF’ 로 조절

할 수밖에 없다.

1

2

3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일본 게임 매거진 <패미통>의 게임 리뷰 만점을 받은 

전무후무한 걸작! 리메이크 작품이지만 그래픽만 제

외하고는 흠 잡을  곳이 전혀 없다. 휴대용 게임기에

서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다. 

젤다 시리즈의 끝판왕급 게임! 

동물의 숲
커플 게임으로도 이름 높았던 <동물의 숲>이 3DS로 

돌아온다. 자신만의 집 꾸미기가 한결 더 재미있어지

겠지? 가난한 현실의 집 따위는 접어두고 이곳에서

나마 당신만의 스위트 홈을 꾸려보는 건 어때?

마리오카트
당신이 멀미만 하지 않는다면 3DS로 등장한 <마리

오카트>는 최고의 레이싱 게임이 되어줄 거다. <그란

투리스모> 시리즈의 극 사실감 따위하곤 거리가 멀

지만 생생한 입체 영상으로 즐기는 레이싱은 그것

만으로도 충분히 즐겁다. 눈앞에서 폭탄도 뻥뻥 터

질 테고 말이지.

TITLES
이것만 즐겨도 2011년은 흥하겠구나!

레이튼 교수 vs. 역전재판
퍼즐 게임의 종결자 <레이튼 교수> 시리즈와 법정 게

임의 끝판왕 <역전재판> 시리즈가 만났다. 이건 마치 

코난과 김정일이 한 사건에서 격돌하는 것과 다름없

다. 게임 마니아라면 이 둘이 만나 어떤 일이 벌어질 

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

RATED
NINTENDO 3DS

3DS 기대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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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HER FACE

오로지 육체적인 사랑을 위해 여자를 만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상대
방은 당신을 만나면서 섹스를 할 생각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면? 당
신은 결국 헛짓거리에 돈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만다. 처음 본 순간 
‘그래 바로 너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방법이 있다. 바로 관
상술이다. 관상쟁이가 될 필요는 없다. 관상학에서 당신이 필요한 것만 
발췌해라. 당신은 이제 얼굴만 보고도 낯선 이와의 섹스에 거부감을 갖
지 않는 여자, 섹스를 보통 이상으로 즐기는 여자를 한 눈에 알아보는 
특급 능력을 탑재하게 될 거다. 이제 헛돈 쓰고, 헛다리를 짚는 일은 없
다. 효율성의 극대화. 관상학이라 쓰고 섹스의 경제학이라 읽어주마!

색을 밝히는 

관상
왕후장상의 씨는 따로 없어도 색골의 
상은 따로 있다. BY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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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눈이 큰 여자는 호기심이 많다. 이는 성적인 호기심도 남들

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눈꼬리 끝이 올라간 여자는 그렇지 

않은 여자보다 쉽게 섹스를 하는 타입이다. 굳이 관상학의 

이야기를 빌지 않더라도 눈꼬리 끝이 올라가면 우린‘섹시

한 눈매를 가졌다’고 말한다. 여자들도 화장을 할 때 아이라

이너를 이용해 눈매를 살짝 올려 섹시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자 한다. 그런데 간혹 아이라이너를 쓰지 않아도 원래부터 

눈매 끝이 위쪽을 향하는 느낌의 여자가 있다. 타고난 색욕

가라고 보면 된다. 

눈 주변 살

앞서 말한 눈매에 더해, 눈 아래 지방이 많으면 색기가 배가 

된다고 한다. 눈매가 올라갔거나, 눈 밑 애교살이 많은 것은 

모두 일반적으로 말하는 매력적인 눈매에 해당한다. 

눈두덩에 살이 많은 여자 또한 남자를 몹시 좋아하고 성욕

이 강한데, 눈두덩에 비치는 살 색깔이 푸르스름하기까지 

하다면 그녀는 쉴 새 없이 성욕을 느끼는 천하의 호색녀다. 

정력에 어지간히 자신있지 않으면 이런 여자는 건드리지 말

자. 여자친구로 삼았다간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을 짜내는 통

에 몸이 남아나질 않을뿐더러, 웬만해선 당신 하나로 만족

하지도 못할 거다. 그래도...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쯤 이런 

여자를 만나봐야 하지 않겠나.“하얗게 불태웠어.”

얼굴색
색녀의 최고봉은 아름다운 연분홍 빛 안색이 도는 얼굴을 

가진 여자다. 뽀얀 얼굴에, 볼터치를 하지 않아도 은은하고 

발그레한 복숭아 빛이 비치는 여자는 아름다운 외모에다 색

기까지 더해 여러 남자의 혼을 쏙 빼놓을 상이다. 남자는 이

런 얼굴의 여자가 남성 편력이 심하다는 알면서도 색기 발

랄한 그녀에게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피부

색의 여자는 성격이 온화하고 대인 관계 또한 좋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컷들은 이 여자에

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애인이 24시간 붙어있지 않

는 한 그녀는 타고난 색기를 주체하지 못하여 끝없이 주변

의 남자에게 매력을 흘린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주변에 이런 미인이 있나? 그녀와 

평생 잊지 못할 뜨거운 시간을 즐기는 건 좋지만 결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이런 얼굴색을 가진 여자는 절대 

결혼을 한 번으로 끝내지 못한다. 

코
코등은 높은 것보다 낮은 여자가 섹스 친화적이다. 그렇다

고 무작정 낮아야 좋은 건 아니다. 콧날 중앙이나 위쪽은 낮

되, 코의 오똑한 부분이 높아 콧날이 오목한 곡선을 그리는 

코를 가진 여자를 만났다면? 남자 한두 명으로는 성욕을 채

우지 못하는 여자가 바로 이런 코를 가지고 있다! 욕구가 너

무 강한 나머지 남자의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는 타입이

다. 남자를 별로 가리지 않는 타입이라고나 할까. 성적인 암

시를 주면서 유혹하면 잘 넘어온다. 공략대상 1순위라 하겠

다. 그러고 보면 상투적으로 쓰는‘콧대 높은 여자’라는 

표현이 생겨난 이유는, 콧대 높은 여자가 

예쁘고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성욕 자

체가 약하고 남자에 관심이 없어

서일 수도 있겠다. 여성 독자 중

에 콧대 세운 분은 돌이켜 되짚어 

보길. 그 뒤로 남자가 뚝 끊기지는 

않았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입술
일반적으로 도톰한 입술은 미인의 조건이다. 중국 옛말에 

‘천하의 절색은 천하의 색녀’라는 말이 있다. 예쁘고 도톰

한 입술은 미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왕성한 성욕을 판단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과학적 근거는 빈약하지만 관상학에서 여

자의 입술 모양은 성기의 모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가 있냐고? 성기의 모양과 입술의 모양은 반대라고 한

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술이 도톰하면 성기의 외피

와 음순이 얇고, 입술이 얇으면 성기의 외피와 음순이 두껍

다는 얘기다. 만약 이 반비례 관계가 진짜로 성립한다면 이 

이론은 과학적으로도 꽤나 신빙성이 높아진다. 왜냐면 성기

의 피부가 얇으면 성감이 더 높아지고 성감대도 더 잘 발달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성에 눈을 뜨고, 더 왕성한 성 생활을 

즐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입술이 얇다면? 이 관상이론에 따르면 입술이 얇은 

여자는 성기의 외피와 음순이 두꺼울 거다. 피부가 두껍다는 

건 피하 지방층이 두껍다는 걸 의미하는데, 피하 지방층이 

두꺼울수록 촉감은 둔해진다. 촉감이 둔하면 성감이 높거나 

성감대가 발달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말해 입술이 얇은 여

자는 불감증일 가능성이 크다. 혹시 입술이 얇은 여자가 당

신의 취향인가? 뭐, 낙심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열심히 봉

사해도 그녀를 감동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녀는 섹스 자체

를 즐기지 않으니 당신을 두고 바람을 피울 일은 없겠다.  

요즘 입술을 도톰하게 만드는 시술은 흔하게 하는 성형 중 

하나인데, 도톰하게 입술을 성형한다고 성기 피부의 두께까

지 변하는지는 MAXIM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관상학에 따

르면 성형으로 얼굴이 변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팔자가 

변한다고 하니... 두께가 변할지도 모르겠다. 신기한데?

치아  

일반적 미의 기준에 따르면 가지런한 치아가 아름답다. 김

태희의 빈틈이라고는 없는 치아를 떠올려보라! 하지만 관상

학에서는 치아가 고른 사람보다 치열이 불규칙적이거나 앞

니가 돌출된 사람, 한마디로 덧니나 뻐드렁니가 심한 여자

일수록 섹스를 밝힌다고 한다. 이 또한 어느 정도 신빙성 있

는 설명이 가능하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일수록 성인이 된 후 다수와의 섹스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바로‘애정 결핍’이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적게 받은 아이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손가락을 빠는 행동을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성장기에 엄지 손가락을 빠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앞니가 앞으로 돌출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인과 관계는 관상이 팔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팔자가 관상을 변하게 한 거니까 관상학에서 말하는 결정론과는 맞지 않지만, 어쨌거나 어느 이론에 따르던지 간에 치열이 고르지 않은 여자가 섹스를 더 많이 갈구한다는 결론은 같다. 그리고 요즘의 기준에 따르면 덧니나 돌출 치아가 그리 미적으로 보기 흉한 것도 아니다. 돌출된 치아를 가진 여성 중에도 개성있고 매력적인 얼굴이 많다. 만약 실제로 치아를 교정한 후 성욕이 사그라들거나, 섹스가 현저히 줄어든 여성독자가 있

다면 MAXIM에도 알려주기 바란다! 

눈썹
가운데가 위로 올라간‘반달 눈썹’을 가진 여자 또한 타고난 색기를 주체
하지 못하고 섹스를 밝힌다. 이런 눈썹의 소유자는 본능적으로 모든 남자
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굴기 때문에 남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
문에 원래 눈썹이 반달형이 아닐지라도 화장이나 눈썹을 다듬는 방법으
로 반달형 눈썹을 만들면 남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 반면 
일자 눈썹을 가진 여자는 상대적으로 성감이 둔하고, 섹스에 할 때 기교가 
없다고 한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귀 
주변 여자의 귀 생김새를 한번 살펴보자. 귀가 발랑 까뒤집어져 안쪽 귓바
퀴가 바깥 귓바퀴보다도 더 나온 여자. 게다가 귓불이 통통하고 얼굴색에 
비해 붉은 여자가 있나? 이런 귀를 가진 여자는 열 남자도 마다하지 않는 
섹스광이다.  남자친구가 있어도 끝없이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
지로는 다른 남자를 끊지 못한다. 골키퍼가 있어도 가볍게 무시해도 된다
는 얘기다. 이러한 귀를 가진 여자는 바로 그 귀가 유독 성감대로 많이 발
달해 있다. 일단 그녀와 술을 한잔 하고, 그녀의 귀를 공략하라. 섣불리 변
태처럼 보이지만 않는다면 오늘밤의 성공률은 99%일 거다! 제발 뜬금없
이 귀를 만지작 거린다거나 귀걸이가 예쁘네 어쩌네하는 하는 뻔한 수법
만 부리지 마라. 음악 소리가 시끄러운 술집이나 클럽으로 가자. 귀 가까
이에 대고 얘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말이다. 그녀의 귀 언저리에 붙어있지도 
않은 먼지를 떼 주며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것도 괜찮다. 
자, 이제 당신은 섹스에 목마른 여자를 한 눈에 알아보는 백만불짜리 능력을 탑
재했다. 장담컨대 오늘부터 며칠간은 주변의 여자를 볼 때마다 눈, 눈썹, 코, 귀, 
입술을 뜯어보느라 정신없을 거다. 진짜로.

다. 그러고 보면 상투적으로 쓰는‘콧대 높은 여자’라는 

표현이 생겨난 이유는, 콧대 높은 여자가 

예쁘고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성욕 자

에 콧대 세운 분은 돌이켜 되짚어 

보길. 그 뒤로 남자가 뚝 끊기지는 

않았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입술 입술 입술
색기과 관련된 관상 이야기엔 유독 입술에 관

한 게 많다. 눈, 코, 입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교미

에 참가하는 도구이기 때문일까? 관상학에 따르면 

여자와 키스 한 번만 해 봐도, 아니, 입술을 보기만 해

도 그녀와의 잠자리가 얼마나 다이나믹할지 예측이 가능

하다. 후딱 읽고 주변을 둘러봐라. 이런 여자 없나?

一. 말을 할 때 어딘지 모르게 끈적하게 붙어있던 입술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말소리가 나오는 듯한 여자가 있다. 이런 여자가 바

로 천하의 명기다.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그녀에게 별로 관심 

없다고? 웃기지 말고 무조건 그녀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二.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입술이 뾰로통한 역삼각형 모양을 

그리는 여자! 그녀는 당신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섹스광이

다. 평소엔 내숭을 떨다가 침대 위에서 돌변하는 타입이다. 이런 입술

을 가진 여자가 주변에 있나? 당신이 그녀에게 관심 없다면 에디터에

게 연락달라. 02-323-1,,,

三. 또한 윗 입술 가운데가 볼록하거나 뾰족하게 아래로 튀어나

온 여자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섹스를 즐긴다. 입술 가운데가 

제비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귀여운 입술의 소유자가 주변에 

있다면 평소에 잘 보여두도록. 언제 갑자기 당신을 침대 위에 

쓰러뜨리고 올라탈지 모른다. 히랴! 히랴! 

四.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두껍고, 웃을 때 윗입술이 뒤집

어지면서 잇몸이 보이는 여자가 있나? 그녀는 색기를 주체

하지 못해 만족스런 섹스 상대를 찾아 끝없이 헤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와 조금만 친해진다면 그녀의 침대 위

에서 테스트를 받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다. 테스트

에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은 이미 목

적을 달성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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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눈이 큰 여자는 호기심이 많다. 이는 성적인 호기심도 남들

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눈꼬리 끝이 올라간 여자는 그렇지 

않은 여자보다 쉽게 섹스를 하는 타입이다. 굳이 관상학의 

이야기를 빌지 않더라도 눈꼬리 끝이 올라가면 우린‘섹시

한 눈매를 가졌다’고 말한다. 여자들도 화장을 할 때 아이라

이너를 이용해 눈매를 살짝 올려 섹시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자 한다. 그런데 간혹 아이라이너를 쓰지 않아도 원래부터 

눈매 끝이 위쪽을 향하는 느낌의 여자가 있다. 타고난 색욕

가라고 보면 된다. 

눈 주변 살

앞서 말한 눈매에 더해, 눈 아래 지방이 많으면 색기가 배가 

된다고 한다. 눈매가 올라갔거나, 눈 밑 애교살이 많은 것은 

모두 일반적으로 말하는 매력적인 눈매에 해당한다. 

눈두덩에 살이 많은 여자 또한 남자를 몹시 좋아하고 성욕

이 강한데, 눈두덩에 비치는 살 색깔이 푸르스름하기까지 

하다면 그녀는 쉴 새 없이 성욕을 느끼는 천하의 호색녀다. 

정력에 어지간히 자신있지 않으면 이런 여자는 건드리지 말

자. 여자친구로 삼았다간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을 짜내는 통

에 몸이 남아나질 않을뿐더러, 웬만해선 당신 하나로 만족

하지도 못할 거다. 그래도...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쯤 이런 

여자를 만나봐야 하지 않겠나.“하얗게 불태웠어.”

얼굴색
색녀의 최고봉은 아름다운 연분홍 빛 안색이 도는 얼굴을 

가진 여자다. 뽀얀 얼굴에, 볼터치를 하지 않아도 은은하고 

발그레한 복숭아 빛이 비치는 여자는 아름다운 외모에다 색

기까지 더해 여러 남자의 혼을 쏙 빼놓을 상이다. 남자는 이

런 얼굴의 여자가 남성 편력이 심하다는 알면서도 색기 발

랄한 그녀에게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피부

색의 여자는 성격이 온화하고 대인 관계 또한 좋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컷들은 이 여자에

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애인이 24시간 붙어있지 않

는 한 그녀는 타고난 색기를 주체하지 못하여 끝없이 주변

의 남자에게 매력을 흘린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주변에 이런 미인이 있나? 그녀와 

평생 잊지 못할 뜨거운 시간을 즐기는 건 좋지만 결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이런 얼굴색을 가진 여자는 절대 

결혼을 한 번으로 끝내지 못한다. 

코
코등은 높은 것보다 낮은 여자가 섹스 친화적이다. 그렇다

고 무작정 낮아야 좋은 건 아니다. 콧날 중앙이나 위쪽은 낮

되, 코의 오똑한 부분이 높아 콧날이 오목한 곡선을 그리는 

코를 가진 여자를 만났다면? 남자 한두 명으로는 성욕을 채

우지 못하는 여자가 바로 이런 코를 가지고 있다! 욕구가 너

무 강한 나머지 남자의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는 타입이

다. 남자를 별로 가리지 않는 타입이라고나 할까. 성적인 암

시를 주면서 유혹하면 잘 넘어온다. 공략대상 1순위라 하겠

다. 그러고 보면 상투적으로 쓰는‘콧대 높은 여자’라는 

표현이 생겨난 이유는, 콧대 높은 여자가 

예쁘고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성욕 자

체가 약하고 남자에 관심이 없어

서일 수도 있겠다. 여성 독자 중

에 콧대 세운 분은 돌이켜 되짚어 

보길. 그 뒤로 남자가 뚝 끊기지는 

않았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입술
일반적으로 도톰한 입술은 미인의 조건이다. 중국 옛말에 

‘천하의 절색은 천하의 색녀’라는 말이 있다. 예쁘고 도톰

한 입술은 미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왕성한 성욕을 판단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과학적 근거는 빈약하지만 관상학에서 여

자의 입술 모양은 성기의 모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가 있냐고? 성기의 모양과 입술의 모양은 반대라고 한

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술이 도톰하면 성기의 외피

와 음순이 얇고, 입술이 얇으면 성기의 외피와 음순이 두껍

다는 얘기다. 만약 이 반비례 관계가 진짜로 성립한다면 이 

이론은 과학적으로도 꽤나 신빙성이 높아진다. 왜냐면 성기

의 피부가 얇으면 성감이 더 높아지고 성감대도 더 잘 발달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성에 눈을 뜨고, 더 왕성한 성 생활을 

즐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입술이 얇다면? 이 관상이론에 따르면 입술이 얇은 

여자는 성기의 외피와 음순이 두꺼울 거다. 피부가 두껍다는 

건 피하 지방층이 두껍다는 걸 의미하는데, 피하 지방층이 

두꺼울수록 촉감은 둔해진다. 촉감이 둔하면 성감이 높거나 

성감대가 발달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말해 입술이 얇은 여

자는 불감증일 가능성이 크다. 혹시 입술이 얇은 여자가 당

신의 취향인가? 뭐, 낙심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열심히 봉

사해도 그녀를 감동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녀는 섹스 자체

를 즐기지 않으니 당신을 두고 바람을 피울 일은 없겠다.  

요즘 입술을 도톰하게 만드는 시술은 흔하게 하는 성형 중 

하나인데, 도톰하게 입술을 성형한다고 성기 피부의 두께까

지 변하는지는 MAXIM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관상학에 따

르면 성형으로 얼굴이 변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팔자가 

변한다고 하니... 두께가 변할지도 모르겠다. 신기한데?

치아  

일반적 미의 기준에 따르면 가지런한 치아가 아름답다. 김

태희의 빈틈이라고는 없는 치아를 떠올려보라! 하지만 관상

학에서는 치아가 고른 사람보다 치열이 불규칙적이거나 앞

니가 돌출된 사람, 한마디로 덧니나 뻐드렁니가 심한 여자

일수록 섹스를 밝힌다고 한다. 이 또한 어느 정도 신빙성 있

는 설명이 가능하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일수록 성인이 된 후 다수와의 섹스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바로‘애정 결핍’이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적게 받은 아이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손가락을 빠는 행동을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성장기에 엄지 손가락을 빠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앞니가 앞으로 돌출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인과 관계는 관상이 팔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팔자가 관상을 변하게 한 거니까 관상학에서 말하는 결정론과는 맞지 않지만, 어쨌거나 어느 이론에 따르던지 간에 치열이 고르지 않은 여자가 섹스를 더 많이 갈구한다는 결론은 같다. 그리고 요즘의 기준에 따르면 덧니나 돌출 치아가 그리 미적으로 보기 흉한 것도 아니다. 돌출된 치아를 가진 여성 중에도 개성있고 매력적인 얼굴이 많다. 만약 실제로 치아를 교정한 후 성욕이 사그라들거나, 섹스가 현저히 줄어든 여성독자가 있

다면 MAXIM에도 알려주기 바란다! 

눈썹
가운데가 위로 올라간‘반달 눈썹’을 가진 여자 또한 타고난 색기를 주체
하지 못하고 섹스를 밝힌다. 이런 눈썹의 소유자는 본능적으로 모든 남자
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굴기 때문에 남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
문에 원래 눈썹이 반달형이 아닐지라도 화장이나 눈썹을 다듬는 방법으
로 반달형 눈썹을 만들면 남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 반면 
일자 눈썹을 가진 여자는 상대적으로 성감이 둔하고, 섹스에 할 때 기교가 
없다고 한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귀 
주변 여자의 귀 생김새를 한번 살펴보자. 귀가 발랑 까뒤집어져 안쪽 귓바
퀴가 바깥 귓바퀴보다도 더 나온 여자. 게다가 귓불이 통통하고 얼굴색에 
비해 붉은 여자가 있나? 이런 귀를 가진 여자는 열 남자도 마다하지 않는 
섹스광이다.  남자친구가 있어도 끝없이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
지로는 다른 남자를 끊지 못한다. 골키퍼가 있어도 가볍게 무시해도 된다
는 얘기다. 이러한 귀를 가진 여자는 바로 그 귀가 유독 성감대로 많이 발
달해 있다. 일단 그녀와 술을 한잔 하고, 그녀의 귀를 공략하라. 섣불리 변
태처럼 보이지만 않는다면 오늘밤의 성공률은 99%일 거다! 제발 뜬금없
이 귀를 만지작 거린다거나 귀걸이가 예쁘네 어쩌네하는 하는 뻔한 수법
만 부리지 마라. 음악 소리가 시끄러운 술집이나 클럽으로 가자. 귀 가까
이에 대고 얘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말이다. 그녀의 귀 언저리에 붙어있지도 
않은 먼지를 떼 주며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것도 괜찮다. 
자, 이제 당신은 섹스에 목마른 여자를 한 눈에 알아보는 백만불짜리 능력을 탑
재했다. 장담컨대 오늘부터 며칠간은 주변의 여자를 볼 때마다 눈, 눈썹, 코, 귀, 
입술을 뜯어보느라 정신없을 거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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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눈썹을 가진 여자는 상대적으로 성감이 둔하고, 섹스에 할 때 기교가 

주변 여자의 귀 생김새를 한번 살펴보자. 귀가 발랑 까뒤집어져 안쪽 귓바
퀴가 바깥 귓바퀴보다도 더 나온 여자. 게다가 귓불이 통통하고 얼굴색에 
비해 붉은 여자가 있나? 이런 귀를 가진 여자는 열 남자도 마다하지 않는 
섹스광이다.  남자친구가 있어도 끝없이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
지로는 다른 남자를 끊지 못한다. 골키퍼가 있어도 가볍게 무시해도 된다

입술 입술 입술
색기과 관련된 관상 이야기엔 유독 입술에 관

한 게 많다. 눈, 코, 입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교미

에 참가하는 도구이기 때문일까? 관상학에 따르면 

여자와 키스 한 번만 해 봐도, 아니, 입술을 보기만 해

도 그녀와의 잠자리가 얼마나 다이나믹할지 예측이 가능

하다. 후딱 읽고 주변을 둘러봐라. 이런 여자 없나?

一. 말을 할 때 어딘지 모르게 끈적하게 붙어있던 입술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말소리가 나오는 듯한 여자가 있다. 이런 여자가 바

로 천하의 명기다.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그녀에게 별로 관심 

없다고? 웃기지 말고 무조건 그녀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二.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입술이 뾰로통한 역삼각형 모양을 

그리는 여자! 그녀는 당신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섹스광이

다. 평소엔 내숭을 떨다가 침대 위에서 돌변하는 타입이다. 이런 입술

을 가진 여자가 주변에 있나? 당신이 그녀에게 관심 없다면 에디터에

게 연락달라. 02-323-1,,,

三. 또한 윗 입술 가운데가 볼록하거나 뾰족하게 아래로 튀어나

온 여자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섹스를 즐긴다. 입술 가운데가 

제비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귀여운 입술의 소유자가 주변에 

있다면 평소에 잘 보여두도록. 언제 갑자기 당신을 침대 위에 

쓰러뜨리고 올라탈지 모른다. 히랴! 히랴! 

四.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두껍고, 웃을 때 윗입술이 뒤집

어지면서 잇몸이 보이는 여자가 있나? 그녀는 색기를 주체

하지 못해 만족스런 섹스 상대를 찾아 끝없이 헤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와 조금만 친해진다면 그녀의 침대 위

에서 테스트를 받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다. 테스트

에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은 이미 목

적을 달성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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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파이터 김종만
화이트데이에 그녀에게 진짜 선물을 주고 싶나?
그렇다면 특전사 출신 파이터로 유명한 마샬컴뱃 페더급 챔피언 김종만이 알려주는 하체 운동에 영혼을 바치도록!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당신은 특전사 출신 파이터로 유명하다. 특전사 복무 

경험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나?

물론이다. 어느 부대든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아무래

도 특전사가 좀 더 특별한 곳 아닌가. 나는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훨씬 인기가 많은 파이터라

고 들었다.

한국인 최초로 페더급 세계랭킹 8위에 올랐고 다양한 

단체의 챔피언을 상대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주효했

다. 하지만 무엇보다 화끈한 파이팅 스타일이 외국 팬

에게 먹히는 것 같다.

2009년 FMC(Fighting Mixed Combative)에서 

왼손과 오른손을 포함해 손가락 4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고서도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1라운드 초반 태클하는 상대를 받아 치다 손가락 4

개가 부러졌다. 미칠 듯이 고통스러웠지만 대회 당일 

FMC 7경기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나까지 경기

를 포기할 순 없었다.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이기려

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2대1 판정패였다. 경기가 끝나

자마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했다. 담당 의사 선

생님이 나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그때 상황을 

후회하진 않는다.

지독한 슬럼프를 벗어나더니 2010년에 결국 마샬컴

뱃 페더급 챔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슬럼프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챔피언의 꿈을 포기

할 순 없었다. 2010년 드디어 기회가 왔고, 나는 놓치

지 않았다. 챔프 타이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보물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종합격투기의 매력은? 

거칠기만 한 싸움 같지만 그 안엔 엄연한, 그리고 엄격

한 룰이 존재한다. 링에서 30여 분의 시간 동안 모든 

걸 걸고 승부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혼자서 성인 남자 몇 명 정도를 상대할 수 있나?

길거리에서 싸워본 적은 없다. 격투기는 잘 하지만 싸

움이라면 진짜 싸움꾼이 이기지 않을까? 사실 잘 모

르겠다.

시합 전 당신이 가장 신경 써서 단련하는 부위는 어

디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 

소홀할 수 없다. 그래서 서킷 프로그램이나 크로스 핏

을 병행한다. 

그럼 당신이 몸을 만들 때 먹는 식단을 MAXIM 독자

에게 공개해 달라.

격투기 선수는 보디빌더처럼 닭 가슴살만 먹지 않는

다. 주로 낙지, 소고기, 장어 같은 보양식을 먹으며 단

백질과 야채를 많이 섭취해준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잠자리에서도 챔피언인가?

그건 상대하는 여자가 인정할 문제 아니겠나?(웃음)

FIRST STEP
그를 챔피언으로 만들어 준 특급 기술을 공개한다. 

당신도 이 기술을 정확히 숙지하면 어딜 가서 맞는 

일은(응?) 없겠지.

●JUMPING LEFT HOOK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떡밥에 불과하다. 진짜 공격

은 상대를 향해 점프하면서 지르는 레프트 훅이다. 

괴...굉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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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특전사 출신 파이터로 유명하다. 특전사 복무 

경험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나?

물론이다. 어느 부대든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아무래

도 특전사가 좀 더 특별한 곳 아닌가. 나는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훨씬 인기가 많은 파이터라

고 들었다.

한국인 최초로 페더급 세계랭킹 8위에 올랐고 다양한 

단체의 챔피언을 상대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주효했

다. 하지만 무엇보다 화끈한 파이팅 스타일이 외국 팬

에게 먹히는 것 같다.

2009년 FMC(Fighting Mixed Combative)에서 

왼손과 오른손을 포함해 손가락 4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고서도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1라운드 초반 태클하는 상대를 받아 치다 손가락 4

개가 부러졌다. 미칠 듯이 고통스러웠지만 대회 당일 

FMC 7경기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나까지 경기

를 포기할 순 없었다.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이기려

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2대1 판정패였다. 경기가 끝나

자마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했다. 담당 의사 선

생님이 나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그때 상황을 

후회하진 않는다.

지독한 슬럼프를 벗어나더니 2010년에 결국 마샬컴

뱃 페더급 챔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슬럼프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챔피언의 꿈을 포기

상대와 마주본다. 상대
는 내가 어떤 공격을 할
지 궁금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겠지.

오른쪽 주먹을 슬쩍 내지
른다. 상대는 머리를 젖히
며 주먹을 피하겠지? 옳거
니! 상대는 떡밥을 물었다.

레프트 훅 강타! 오른손에
만 신경을 쓴 상대는 급작
스럽게 날아 온 레프트 훅
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
을 거다. 

1

2

3

이 시계 얼만 줄 
아능교? 모르면 
말을 마소! 

김종만
마샬컴뱃 페더급 챔피언
포레스트 휘트니스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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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이트데이가 다가옵니다. 그녀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허벅지를 말벅지로 업

그레이드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허벅지

가 굵어지면 여자친구가 만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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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다. 어느 부대든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아무래

도 특전사가 좀 더 특별한 곳 아닌가. 나는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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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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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무엇보다 화끈한 파이팅 스타일이 외국 팬

에게 먹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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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과 오른손을 포함해 손가락 4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고서도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1라운드 초반 태클하는 상대를 받아 치다 손가락 4

개가 부러졌다. 미칠 듯이 고통스러웠지만 대회 당일 

FMC 7경기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나까지 경기

를 포기할 순 없었다.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이기려

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2대1 판정패였다. 경기가 끝나

자마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했다. 담당 의사 선

생님이 나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그때 상황을 

후회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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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순 없었다. 2010년 드디어 기회가 왔고, 나는 놓치

지 않았다. 챔프 타이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보물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종합격투기의 매력은? 

거칠기만 한 싸움 같지만 그 안엔 엄연한, 그리고 엄격

한 룰이 존재한다. 링에서 30여 분의 시간 동안 모든 

걸 걸고 승부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혼자서 성인 남자 몇 명 정도를 상대할 수 있나?

길거리에서 싸워본 적은 없다. 격투기는 잘 하지만 싸

움이라면 진짜 싸움꾼이 이기지 않을까? 사실 잘 모

르겠다.

시합 전 당신이 가장 신경 써서 단련하는 부위는 어

디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 

소홀할 수 없다. 그래서 서킷 프로그램이나 크로스 핏

을 병행한다. 

그럼 당신이 몸을 만들 때 먹는 식단을 MAXIM 독자

에게 공개해 달라.

격투기 선수는 보디빌더처럼 닭 가슴살만 먹지 않는

다. 주로 낙지, 소고기, 장어 같은 보양식을 먹으며 단

백질과 야채를 많이 섭취해준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잠자리에서도 챔피언인가?

그건 상대하는 여자가 인정할 문제 아니겠나?(웃음)

Q & A
김종만 선수에게 물었다.

-참새 다리 소유자 박모 군-

FIRST STEP
그를 챔피언으로 만들어 준 특급 기술을 공개한다. 

당신도 이 기술을 정확히 숙지하면 어딜 가서 맞는 

일은(응?) 없겠지.

●JUMPING LEFT HOOK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떡밥에 불과하다. 진짜 공격

은 상대를 향해 점프하면서 지르는 레프트 훅이다. 

괴...굉장한데?

하체 운동 3종 세트
화이트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그깟 사탕이 아니란 사실쯤은 잘 알고 있겠지?
그녀와의 거사에서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바지런히 하체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소리다. 닥치고 일단 시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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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쿼트

1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다.

2무릎을 약간 모아주는 느낌으로 앉는다. 이때 무

릎이 발보다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3엉덩이를 살짝 조인다는 느낌으로 일어난다.

●와이드 스쿼트

1발을 어깨넓이의 약 2배 정도로 벌려 선다. 이때 

무릎과 발의 각도를 맞춰 발이 바깥을 향하게 한다.

2앉을 때 무게 중심은 발뒤꿈치에 둔다. 중심이 앞

으로 쏠리면 넘어진다.

3천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런지

1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손은 허리에 살짝 

걸친다.

2무릎이 발보다 튀어나오지 않게 주의하며 다리를 

뻗어 90°로 만든다. 상체는 앞으로 쏠리지 않게 한다. 

3천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특전사 출신 파이터로 유명한 마샬컴뱃 페더급 챔피언 김종만이 알려주는 하체 운동에 영혼을 바치도록!

당신은 특전사 출신 파이터로 유명하다. 특전사 복무 

경험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나?

물론이다. 어느 부대든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아무래

도 특전사가 좀 더 특별한 곳 아닌가. 나는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훨씬 인기가 많은 파이터라

고 들었다.

한국인 최초로 페더급 세계랭킹 8위에 올랐고 다양한 

단체의 챔피언을 상대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주효했

다. 하지만 무엇보다 화끈한 파이팅 스타일이 외국 팬

에게 먹히는 것 같다.

2009년 FMC(Fighting Mixed Combative)에서 

왼손과 오른손을 포함해 손가락 4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고서도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1라운드 초반 태클하는 상대를 받아 치다 손가락 4

개가 부러졌다. 미칠 듯이 고통스러웠지만 대회 당일 

FMC 7경기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나까지 경기

를 포기할 순 없었다.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이기려

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2대1 판정패였다. 경기가 끝나

자마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했다. 담당 의사 선

생님이 나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그때 상황을 

후회하진 않는다.

지독한 슬럼프를 벗어나더니 2010년에 결국 마샬컴

뱃 페더급 챔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슬럼프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챔피언의 꿈을 포기

●FLYING 
  KNEE KICK

A 남자는 하체가 튼튼해야 한다. 하체가 튼튼하면 분명 당신

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하체 사이즈가 크다

고 장땡은 아니다. 마른 장작이 잘 탄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

니다. 겉만큼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도록! 

남자는 하체가 튼튼해야 한다. 하체가 튼튼하면 분명 당신

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하체 사이즈가 크다

고 장땡은 아니다. 마른 장작이 잘 탄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

문답무용!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상대와 마주본다. 상대
는 내가 어떤 공격을 할
지 궁금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겠지.

오른쪽 주먹을 슬쩍 내지
른다. 상대는 머리를 젖히
며 주먹을 피하겠지? 옳거
니! 상대는 떡밥을 물었다.

레프트 훅 강타! 오른손에
만 신경을 쓴 상대는 급작
스럽게 날아 온 레프트 훅
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
을 거다. 

에디터의 변! 

손가락이 부러져도 페가수스 유성

권을 날리는 그와 링에서 만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1

2

3

나비처럼 사뿐히 날아올

라 무릎으로 상대의 옥

수수를 털어버리는 공격

이다. 그의 니킥에 자비

란 없다.

이 시계 얼만 줄 
아능교? 모르면 
말을 마소! 

김종만
마샬컴뱃 페더급 챔피언
포레스트 휘트니스 팀장

KING OF LEGS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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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공장의 대명사 두산

이 메이저리그 출신 더스

틴 니퍼트(30)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20만 달러 등 

총 30만 달러라니! 그동안 

다른 구단에서 잉여 짓을 

하던 선수를 싸게 영입해

서 빡세게 굴리기로 유명했던 두산을 생각하면 놀랄 

만한 행보다. 우완 정통파 니퍼트는 2m가 넘는 장신

에 150km/h를 웃도는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

양준혁이 SBS ESPN에서 해설가로 데뷔한다. <무릎팍 도사>에 나와서 까투리 타령을 구수

하게 부르던 그의 걸쭉한 입담이라면, 떨어지는 공만 보면 스플리터 드립을 하는 박노준 

해설위원의 중계보다 야구 보는 재미가 한결 업그레이드될 거다. 선수 출신 해설가의 매

력은 무엇보다 경기의 맥을 제대로 짚을 줄 안다는 거다. 순페이(이순철) 해설위원처럼 

말발까지 갖추면 금상첨화지만 경기 흐름만 놓치지 않아도 제몫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

다. 게다가 양신은 작년에 은퇴를 했으니 지금 현역 선수에 대한 데이터도 아직 따끈따

끈하단 정점이 있다. 아 그러고 보니 양준혁과 88학번 동기생인 안경현도 올해 해설가

로 데뷔할 예정이다. 두산의 올드 팬이라면 반가운 소식이겠지? 

프로야구 FA 제도가 달라진다. 가장 눈에 띄

는 건 FA 자격 획득 기간이 1년 줄어들었

단 거다. 기존에는 9시즌을 노예처럼 뛰어야 FA 자

격을 얻었는데 대졸 선수라면 8년만 구르면 FA 자

격이 주어진다(단, 해외 진출 FA 자격은 여전히 9

년). 이로서 올해 8시즌째인 이택근, 조성환, 정재

훈 등은 FA 제도가 바뀌면서 시즌이 끝나면 FA 자

격을 얻게 됐다. 이들은 프로야구 FA 제도가 뒤늦

게임회사 엔씨소프트가 프로 야구팀을 창단

하겠다고 발표한 후 구구단 창단 여부에 야

구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맛 행정의 대명사

인 KBO는 온라인 게임으로 돈을 쓸어 담으며 올 매

출 예상액이 7,000억 원 수준인 엔씨소프트가 야구

단을 만들고 싶다는데도 계속 다른 구단의 눈치와 

뻘짓으로 일관하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월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엔씨소프

트와 신생 구단 창단 의사를 밝힌 다른 기업을 심

사한 후 결정하겠다는 개드립을 늘어놓았는데, 이 

여유 넘치는 단체는 넥슨 히어로즈 사태를 이미 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야구 시즌이 돌아오는구나! 이달의 스포츠 소식

BY 김상헌  IMAGES Getty Images

GOODBYE~ FA 제도 변경
오호, 2011년 FA 시장은 야동마냥 화끈하겠군

9 구단의 미래
숫자 구구단 생각한 놈 대가리 박아!

억에서 지워버린 모양이다. 사비를 털어 서울도 아

닌 창원을 연고지로 한 프로팀을 만들어 운영하겠

다는데도 구시렁거리는 KBO의 헛짓거리에 짜증

이 날 법도 한데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쿨하게 

“일단 9구단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에 환영하며, 창

단 관련 준비를 계속하겠다” 고 밝혔다. 그나저나 

정말 엔씨 소프트가 프로야구팀을 만들면 해태 타

이거즈 시절 헬멧에 선명하게 박힌 맛동산 로고 못

지않게 인상적인 로고가 하나 탄생할지도 모르겠

다. 그럼 이제 선수 헬멧에서 게임 <리니지> 로고를 

볼 수 있는 건가? 풉.

두산! 드디어 전력 보강
양신 해설가 데뷔
스플리터 박 지못미...

한다. 그가 정말 우승 청부사가 될 진 알 수 없지만 

전력 보강에 나선 두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도 두산 팬은 배가 부른 심정일 거다. 니퍼트는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38경기에 출장해 56이닝 동안 

4승 5패, 평균 자책점 4.29를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기록은 총 6시즌 동안 268이닝을 소화했고 14

승 16패, 평균 자책점 5.31로 그저 그런 커리어를 가

졌지만 메이저리그 물을 먹은 선수란 점에서 그 결

과가 주목된다. 제아무리 날고 기는 선수라도 리그

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면 초절정 잉여가 되는 야구

판이니 뚜껑을 열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지.

2011년 주요 FA 명단 
SK 정대현, 이승호, 권용관 

LG 이택근, 조인성

삼성 신명철, 강봉규 

두산 김동주, 임재철, 정재훈 

롯데 이대호, 조성환, 임경완, 강영식 

넥센 강귀태, 강병식, 송신영 

한화 마일영, 신경현

감독 김성근, 선동렬, 김경문, 김시진

2012년 주요 FA 명단 
SK 이호준

LG 이진영, 정성훈, 박명환 

삼성 정현욱 

롯데 김주찬, 홍성흔 

기아 유동훈, 이현곤 

감독 조범현 

2013년 주요 FA 명단 
SK 송은범, 정근우

LG 이대형

삼성 오승환, 장원삼, 조동찬, 박한이

롯데 강민호

기아 윤석민, 김상훈

두산 이종욱, 손시헌 

메시 FIFA 발롱도르 수상
우리나라에 친선경기를 하러 왔다가 백만 안티

를 양성하고 떠난 ‘루저들의 희망’ 메시가 FIFA 

발롱도르 상을 수상했다. 메시가 상 받을 자격

이 없다고 까는 건 아니지만 수상 후보에 사

비와 이니에스타가 포함되어 있었단 게 문제

다. 2010년 소속팀의 우승은 기본이고, 스페인

의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이끈 주역들이 발롱

도르를 받지 못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나? 감

독상을 받은 무링요 역시 “발롱도르의 주인공

은 메시가 아니라 이들이었어야 한다” 며 한 소

리 거들었다. 발롱도르 상에 대한 논란을 잠재

우려면 FIFA가 전 세계 국가대표팀 감독과 주

장의 투표와 기자들의 투표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명확한 발롱도르 상의 선정 

기준을 세우는 게 좋을 거다.

크리스 벤슨 은퇴
1996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피츠버그 파이

어리츠에 입단한 후 15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뛴 크리스 벤슨이 은퇴를 선언했다. 사실 전체 

1순위 선수 치고 그다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

진 못했으나(통산 70승 75패, 평균 자책점 4.42) 

모델 겸 스트리퍼 출신 꼴릿한 마누라를 둔 덕

분에 야구팬에게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놈 되시겠다. 마이너리그에서 뺑이를 깔 바

엔 깔끔하게 은퇴하겠다는 건데, 하긴 돈도 벌

만큼 벌었으니 마누라 젖통을 두드리며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트래버 호프만
은퇴
메이저리그를 주름잡던 

마무리 투수 트래버 호

프만이 은퇴를 선언했

다. 18시즌을 뛰면서 통

산 601세이브라는 놀라

운 기록을 남겼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마무

리 시절 AC/DC의 ‘지옥의 종소리’ 노래가 경

기장에 울려퍼지며 그가 마운드에 오르면 그

날 게임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다. 그는 불같

은 강속구만 던져대는 열혈 마무리는 아니었

지만 언제나 마운드에서 무서우리만큼 침착했

고, 마리아노 리베라의 커터와 맞먹는 명품 체

인지업으로 수많은 타자가 선풍기 스윙을 하

게 만들었다. 뉴욕 양키스의 마리아노 리베라

가 42세이브 차이로 뒤를 바짝 쫓고 있으니 그

의 기록이 조만간 깨질 가능성은 높지만 불펜 

투수로 롱런하기 힘든 메이저리그에서 600세

이브를 넘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가 얼마

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3월호 예고

준비중!!

게 손질되는 바람에 2011년 연봉에서 FA 버프(?)를 

받지 못했다. 고로 이 선수들을 데려가는 팀은 이

전 소속팀에 줘야 하는 보상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

기 때문에 다른 FA 선수에 비해 이들의 인기가 훨

씬 높을 거다.

FA 보상 규정도 완화된다. 이전까진 보상 선수 1

명을 패키지로 지르면 전년도 연봉에서 50% 인상

한 금액의 200%를, 보상 선수 없이 현찰로 지르면 

50% 인상 금액의 300%를 이전 소속팀에 지급해야 

했다. 이 때문에 탐나는 FA 선수가 있어도 영입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상 선수가 1명

이 포함되면 전년도 연봉의 200%, 현질이면 전년

도 연봉 300%로 퉁치면 되니 FA 영입에 대한 구단

의 부담이 한결 줄어든 것이다.

양준혁이 SBS ESPN에서 해설가로 데뷔한다. <무릎팍 도사>에 나와서 까투리 타령을 구수

하게 부르던 그의 걸쭉한 입담이라면, 떨어지는 공만 보면 스플리터 드립을 하는 박노준 

해설위원의 중계보다 야구 보는 재미가 한결 업그레이드될 거다. 선수 출신 해설가의 매

력은 무엇보다 경기의 맥을 제대로 짚을 줄 안다는 거다. 순페이(이순철) 해설위원처럼 

말발까지 갖추면 금상첨화지만 경기 흐름만 놓치지 않아도 제몫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

다. 게다가 양신은 작년에 은퇴를 했으니 지금 현역 선수에 대한 데이터도 아직 따끈따

끈하단 정점이 있다. 아 그러고 보니 양준혁과 88학번 동기생인 안경현도 올해 해설가

의 부담이 한결 줄어든 것이다.

얼릉

입금하소! 

(에디터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라능!)

옵하!

현질 Plz~!

부산갈매긴

무사하나!

나온나 

임마!

하하!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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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공장의 대명사 두산

이 메이저리그 출신 더스

틴 니퍼트(30)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20만 달러 등 

총 30만 달러라니! 그동안 

다른 구단에서 잉여 짓을 

하던 선수를 싸게 영입해

서 빡세게 굴리기로 유명했던 두산을 생각하면 놀랄 

만한 행보다. 우완 정통파 니퍼트는 2m가 넘는 장신

에 150km/h를 웃도는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

양준혁이 SBS ESPN에서 해설가로 데뷔한다. <무릎팍 도사>에 나와서 까투리 타령을 구수

하게 부르던 그의 걸쭉한 입담이라면, 떨어지는 공만 보면 스플리터 드립을 하는 박노준 

해설위원의 중계보다 야구 보는 재미가 한결 업그레이드될 거다. 선수 출신 해설가의 매

력은 무엇보다 경기의 맥을 제대로 짚을 줄 안다는 거다. 순페이(이순철) 해설위원처럼 

말발까지 갖추면 금상첨화지만 경기 흐름만 놓치지 않아도 제몫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

다. 게다가 양신은 작년에 은퇴를 했으니 지금 현역 선수에 대한 데이터도 아직 따끈따

끈하단 정점이 있다. 아 그러고 보니 양준혁과 88학번 동기생인 안경현도 올해 해설가

로 데뷔할 예정이다. 두산의 올드 팬이라면 반가운 소식이겠지? 

프로야구 FA 제도가 달라진다. 가장 눈에 띄

는 건 FA 자격 획득 기간이 1년 줄어들었

단 거다. 기존에는 9시즌을 노예처럼 뛰어야 FA 자

격을 얻었는데 대졸 선수라면 8년만 구르면 FA 자

격이 주어진다(단, 해외 진출 FA 자격은 여전히 9

년). 이로서 올해 8시즌째인 이택근, 조성환, 정재

훈 등은 FA 제도가 바뀌면서 시즌이 끝나면 FA 자

격을 얻게 됐다. 이들은 프로야구 FA 제도가 뒤늦

게임회사 엔씨소프트가 프로 야구팀을 창단

하겠다고 발표한 후 구구단 창단 여부에 야

구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맛 행정의 대명사

인 KBO는 온라인 게임으로 돈을 쓸어 담으며 올 매

출 예상액이 7,000억 원 수준인 엔씨소프트가 야구

단을 만들고 싶다는데도 계속 다른 구단의 눈치와 

뻘짓으로 일관하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월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엔씨소프

트와 신생 구단 창단 의사를 밝힌 다른 기업을 심

사한 후 결정하겠다는 개드립을 늘어놓았는데, 이 

여유 넘치는 단체는 넥슨 히어로즈 사태를 이미 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야구 시즌이 돌아오는구나! 이달의 스포츠 소식

BY 김상헌  IMAGES Getty Images

GOODBYE~ FA 제도 변경
오호, 2011년 FA 시장은 야동마냥 화끈하겠군

9 구단의 미래
숫자 구구단 생각한 놈 대가리 박아!

억에서 지워버린 모양이다. 사비를 털어 서울도 아

닌 창원을 연고지로 한 프로팀을 만들어 운영하겠

다는데도 구시렁거리는 KBO의 헛짓거리에 짜증

이 날 법도 한데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쿨하게 

“일단 9구단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에 환영하며, 창

단 관련 준비를 계속하겠다” 고 밝혔다. 그나저나 

정말 엔씨 소프트가 프로야구팀을 만들면 해태 타

이거즈 시절 헬멧에 선명하게 박힌 맛동산 로고 못

지않게 인상적인 로고가 하나 탄생할지도 모르겠

다. 그럼 이제 선수 헬멧에서 게임 <리니지> 로고를 

볼 수 있는 건가? 풉.

두산! 드디어 전력 보강
양신 해설가 데뷔
스플리터 박 지못미...

한다. 그가 정말 우승 청부사가 될 진 알 수 없지만 

전력 보강에 나선 두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도 두산 팬은 배가 부른 심정일 거다. 니퍼트는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38경기에 출장해 56이닝 동안 

4승 5패, 평균 자책점 4.29를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기록은 총 6시즌 동안 268이닝을 소화했고 14

승 16패, 평균 자책점 5.31로 그저 그런 커리어를 가

졌지만 메이저리그 물을 먹은 선수란 점에서 그 결

과가 주목된다. 제아무리 날고 기는 선수라도 리그

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면 초절정 잉여가 되는 야구

판이니 뚜껑을 열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지.

2011년 주요 FA 명단 
SK 정대현, 이승호, 권용관 

LG 이택근, 조인성

삼성 신명철, 강봉규 

두산 김동주, 임재철, 정재훈 

롯데 이대호, 조성환, 임경완, 강영식 

넥센 강귀태, 강병식, 송신영 

한화 마일영, 신경현

감독 김성근, 선동렬, 김경문, 김시진

2012년 주요 FA 명단 
SK 이호준

LG 이진영, 정성훈, 박명환 

삼성 정현욱 

롯데 김주찬, 홍성흔 

기아 유동훈, 이현곤 

감독 조범현 

2013년 주요 FA 명단 
SK 송은범, 정근우

LG 이대형

삼성 오승환, 장원삼, 조동찬, 박한이

롯데 강민호

기아 윤석민, 김상훈

두산 이종욱, 손시헌 

메시 FIFA 발롱도르 수상
우리나라에 친선경기를 하러 왔다가 백만 안티

를 양성하고 떠난 ‘루저들의 희망’ 메시가 FIFA 

발롱도르 상을 수상했다. 메시가 상 받을 자격

이 없다고 까는 건 아니지만 수상 후보에 사

비와 이니에스타가 포함되어 있었단 게 문제

다. 2010년 소속팀의 우승은 기본이고, 스페인

의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이끈 주역들이 발롱

도르를 받지 못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나? 감

독상을 받은 무링요 역시 “발롱도르의 주인공

은 메시가 아니라 이들이었어야 한다” 며 한 소

리 거들었다. 발롱도르 상에 대한 논란을 잠재

우려면 FIFA가 전 세계 국가대표팀 감독과 주

장의 투표와 기자들의 투표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명확한 발롱도르 상의 선정 

기준을 세우는 게 좋을 거다.

크리스 벤슨 은퇴
1996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피츠버그 파이

어리츠에 입단한 후 15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뛴 크리스 벤슨이 은퇴를 선언했다. 사실 전체 

1순위 선수 치고 그다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

진 못했으나(통산 70승 75패, 평균 자책점 4.42) 

모델 겸 스트리퍼 출신 꼴릿한 마누라를 둔 덕

분에 야구팬에게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놈 되시겠다. 마이너리그에서 뺑이를 깔 바

엔 깔끔하게 은퇴하겠다는 건데, 하긴 돈도 벌

만큼 벌었으니 마누라 젖통을 두드리며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트래버 호프만
은퇴
메이저리그를 주름잡던 

마무리 투수 트래버 호

프만이 은퇴를 선언했

다. 18시즌을 뛰면서 통

산 601세이브라는 놀라

운 기록을 남겼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마무

리 시절 AC/DC의 ‘지옥의 종소리’ 노래가 경

기장에 울려퍼지며 그가 마운드에 오르면 그

날 게임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다. 그는 불같

은 강속구만 던져대는 열혈 마무리는 아니었

지만 언제나 마운드에서 무서우리만큼 침착했

고, 마리아노 리베라의 커터와 맞먹는 명품 체

인지업으로 수많은 타자가 선풍기 스윙을 하

게 만들었다. 뉴욕 양키스의 마리아노 리베라

가 42세이브 차이로 뒤를 바짝 쫓고 있으니 그

의 기록이 조만간 깨질 가능성은 높지만 불펜 

투수로 롱런하기 힘든 메이저리그에서 600세

이브를 넘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가 얼마

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3월호 예고

준비중!!

게 손질되는 바람에 2011년 연봉에서 FA 버프(?)를 

받지 못했다. 고로 이 선수들을 데려가는 팀은 이

전 소속팀에 줘야 하는 보상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

기 때문에 다른 FA 선수에 비해 이들의 인기가 훨

씬 높을 거다.

FA 보상 규정도 완화된다. 이전까진 보상 선수 1

명을 패키지로 지르면 전년도 연봉에서 50% 인상

한 금액의 200%를, 보상 선수 없이 현찰로 지르면 

50% 인상 금액의 300%를 이전 소속팀에 지급해야 

했다. 이 때문에 탐나는 FA 선수가 있어도 영입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상 선수가 1명

이 포함되면 전년도 연봉의 200%, 현질이면 전년

도 연봉 300%로 퉁치면 되니 FA 영입에 대한 구단

의 부담이 한결 줄어든 것이다.

얼릉

입금하소! 

(에디터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라능!)

옵하!

현질 Plz~!

부산갈매긴

무사하나!

나온나 

임마!

하하!

병신! 

2p_maximsport.indd   46-47 2011-01-19   오후 1:23:12



첼시의 독주에 고전한 맨유를 구한 절대 영웅! 하지만 시즌 출발은 험난했다. 9라운드까

지 고작 3경기 출장(교체 출전 2회)에 그치며 “주전자 물이나 나르는 신세가 되는 것 아니

냐!”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이때다 싶은 국내 언론은 설레발을 치며 ‘박지성 위기론’, ‘박지성 

이적설’을 쏟아냈다. 박지성은 군말 없이 실력으로 모든 걸 증명했다. 그는 10라운드 토트넘과 

벌인 홈경기에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국내 축구 팬에게 부활의 신호를 보냈다.

박지성의 미친 존재감은 11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정점을 찍었다. 선제골을 비롯해 종료 직전 터진 

극적인 결승골은 무재배에 여념이 없던 맨유에 천금 같은 승리를 선물했다. 이후  14라운드 애스턴 

빌라전부터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2골 1도움)를 뽑아내며 “박지성이 골과 도움을 기록한 경기는 승

리한다”라는 기분 좋은 공식도 만들었다.

사실 올 시즌 맨유는 긱스와 스콜스 등의 노쇠화가 심해지면서 미드필드 운영이 쉽

지 않았다. 산소탱크 박지성의 분전이 없었다면 첼시를 누르고 1위 자리에 올라

서기 쉽지 않았을 거다. 맨유 팬들 역시 그를 두달 연속  ‘이달의 선수’로 선정

하며 공을 치하했다.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 기록(5골) 경신도 눈앞에 

뒀다. 한마디로 박지성의 올 시즌 활약은 10점 만점에 100점!

우리~ 우리♬ 설날 기념! 

                                집중 점검!
2010-11시즌 유럽 무대에서 그깟 공놀이에 목숨을 건 태극 전사 4인방의 성적표를 매겨봤다.  WORDS BY 이남훈

볼턴의 중상위권 행진을 이끈 

주인공. 이청용은 리그 첫 경

기부터 풀타임을 뛰며 심상찮

은 기운을 내뿜더니 2라운드 

웨스트햄 전에서 첫 번째 어시스트

를 기록했다. 이후 이청용은 단 한 경  

기도 빠짐없이 출장하며 팀의 에이스임을 

입증했다. 볼턴의 코일 감독은 올 시즌 볼턴

이 뻥 축구에서 세밀한 패스 축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이청용처럼 기술이 풍부한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청용은 13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 대 2 극적인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박지성, 이청

용에게 원투 펀치를 맞은 울버햄튼은 태극 전사의 호구 인증인가!) 14라

운드 뉴캐슬전 5 대 1 대승에는 1골을 보탰고, 이는 이후 몰아친 골 폭풍의 시

발점이 되었다. 현재 그의 공격 포인트는 2골 6도움으로 지난 시즌의 4골 6도움을 

넘기에 충분하다. 볼턴의 동료들도 이청용의 노고에 보답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득

점 기회를 날려 국내 팬들의 미움을 산 ‘엘동궈’  엘만더는 프리미어리그에서 9골을 

넣으며 ‘엘라탄’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이청용은 17라운드 블랙번전 이후 체력 문제

를 드러내며 18라운드 선덜랜드전에는 결장했다.

지난해 여름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을 아는 축구팬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
다. 하지만 이제는 너도나도 손흥민 타령이다. 그만큼 18세의 축구 신동에 
대한 축구 팬들의 기대는 뜨겁다.

손흥민은 시즌 개막전 첼시와의 친선경기에서 왼쪽발가락 골절을 당
하며 11월이 되어야 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데뷔전에서 결승골
을 넣으며 분데스리가에서 미친 존재감을 과시했다. 12월 하노버전에

서는 2골을 몰아쳐 이 경기를 직접 지켜본 조광래 대표팀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손흥민은 태극 전사로 아시안컵에 합류했다. 

하지만 데뷔전 이후 치른 3경기에서는 강렬한 인상을 주는 데 실패했다. 
드리블 돌파가 처음에는 잘 먹혔지만 팀플레이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경기가 거듭될수록 상대 수비에 간파됐다. 수비 가담이 좋
지 않아 동료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외파  유럽파 축구파 

첼시의 독주에 고전한 맨유를 구한 절대 영웅! 하지만 시즌 출발은 험난했다. 9라운드까

지 고작 3경기 출장(교체 출전 2회)에 그치며 “주전자 물이나 나르는 신세가 되는 것 아니

냐!”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이때다 싶은 국내 언론은 설레발을 치며 ‘박지성 위기론’, ‘박지성 

이적설’을 쏟아냈다. 박지성은 군말 없이 실력으로 모든 걸 증명했다. 그는 10라운드 토트넘과 

벌인 홈경기에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국내 축구 팬에게 부활의 신호를 보냈다.

박지성의 미친 존재감은 11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정점을 찍었다. 선제골을 비롯해 종료 직전 터진 

극적인 결승골은 무재배에 여념이 없던 맨유에 천금 같은 승리를 선물했다. 이후  14라운드 애스턴 

빌라전부터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2골 1도움)를 뽑아내며 “박지성이 골과 도움을 기록한 경기는 승

사실 올 시즌 맨유는 긱스와 스콜스 등의 노쇠화가 심해지면서 미드필드 운영이 쉽

지 않았다. 산소탱크 박지성의 분전이 없었다면 첼시를 누르고 1위 자리에 올라

서기 쉽지 않았을 거다. 맨유 팬들 역시 그를 두달 연속  ‘이달의 선수’로 선정

하며 공을 치하했다.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 기록(5골) 경신도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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뒀다. 한마디로 박지성의 올 시즌 활약은 10점 만점에 100점!

이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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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는 긱스, 스콜스 등의 노쇠화와 나니, 하그리브스의 부상

으로 믿을 만한 미드필더가 없다. 게다가 2월 이후에는 경기 수

가 급격히 많아진다. 박지성이 필요한 퍼거슨 감독은 내심 아

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의 상대 팀을 응원할지도 모른다.
                        
                                         2010년 성적  

이남훈 

손흥민은 데뷔전 결승골로 함
부르크 구단 역사상 최연소 득
점 기록을 세웠다. 대표팀에서
는 아시안컵 최연소 출장 기록
을 갈아치웠다. 기록의 사나이 
손흥민에게 남은 최대 고비는 2
년 차 징크스 정도다.

             2010년 성적  

이남훈 

지난 2년간 이청용은 노
예처럼 쉬지도 못하고 공
만 찼다. 갑작스러운 컨
디션 난조가 와도 그를 
비난하지 말자! 아시안컵
이 끝나자마자 체력 부담
이 막중한 리그 후반기에 
투입될 그를 열심히 응원
해주자. 

2010년 성적 

지난해 여름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을 아는 축구팬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
다. 하지만 이제는 너도나도 손흥민 타령이다. 그만큼 18세의 축구 신동에 
대한 축구 팬들의 기대는 뜨겁다.

손흥민은 시즌 개막전 첼시와의 친선경기에서 왼쪽발가락 골절을 당
하며 11월이 되어야 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데뷔전에서 결승골
을 넣으며 분데스리가에서 미친 존재감을 과시했다. 12월 하노버전에

서는 2골을 몰아쳐 이 경기를 직접 지켜본 조광래 대표팀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손흥민은 태극 전사로 아시안컵에 합류했다. 

하지만 데뷔전 이후 치른 3경기에서는 강렬한 인상을 주는 데 실패했다. 
드리블 돌파가 처음에는 잘 먹혔지만 팀플레이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경기가 거듭될수록 상대 수비에 간파됐다. 수비 가담이 좋

SAYS 으로 믿을 만한 미드필더가 없다. 게다가 2월 이후에는 경기 수

가 급격히 많아진다. 박지성이 필요한 퍼거슨 감독은 내심 아

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의 상대 팀을 응원할지도 모른다.
                        
                                         2010년 성적  

박주영의 2010-11시즌의 시작은 좋지 않았다. 지난 시즌 허벅지 부상을 무릅
쓰고 월드컵 무대를 뛴 덕분에 한 달의 휴식 시간을 날려버린 박주영은 완전하
지 못한 몸으로 시즌에 돌입했다.

현재 박주영의 소속팀 모나코는 3승 10무 6패로 강등 위기다. 가장 큰 원인
은 핵심 선수들의 이적이다. 탐욕스러웠지만 왼
발 슛 하나만큼은 일품이던 네네가 리그의 다
른 팀으로 떠나자 골을 넣을 선수는 박주영밖
에 남지 않았다. 설상가상 박주영의 몸 상
태는 정상이 아니고, 골을 도울 믿음직한 
동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박주영은 현재 리그 6골을 기록
하며 분전 중이다. 5라운드 마르세유전에
서는 동점골을 넣으면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 동점골을 넣은 후 59일 동안 골맛을 보
지 못해 고생했지만 10라운드 보르도전이 끝난 후 3
경기 연속 골을 몰아치며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박주영은 2010년 12월 22일 
17라운드 소쇼와 벌인 리그 홈경기에서 종료 직전 극적
인 결승골을 넣은 후 골 뒤풀이를 하다 무릎 연골이 벗겨지는 부상을 
당했다. 일부 팬은 그의 무분별한 기도 뒤풀이가 결국 부상을 불렀다며 불만
을 털어놓았으나 진짜 부상 이유는 결승골에 미쳐버린 동료가 무릎 꿇
은 그를 무자비하게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박주영의 아시
안컵 합류는 없던 일이 되었다.

이남훈 

부상도 부상이지만 아시
안게임 금메달 획득 실패
로 만신창이가 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게 급선
무다. 무엇보다 올해는 
그를 괴롭힌 허벅지와 무
릎 부상에서 완전히 벗어
나야 한다.  

2010년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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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의 독주에 고전한 맨유를 구한 절대 영웅! 하지만 시즌 출발은 험난했다. 9라운드까

지 고작 3경기 출장(교체 출전 2회)에 그치며 “주전자 물이나 나르는 신세가 되는 것 아니

냐!”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이때다 싶은 국내 언론은 설레발을 치며 ‘박지성 위기론’, ‘박지성 

이적설’을 쏟아냈다. 박지성은 군말 없이 실력으로 모든 걸 증명했다. 그는 10라운드 토트넘과 

벌인 홈경기에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국내 축구 팬에게 부활의 신호를 보냈다.

박지성의 미친 존재감은 11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정점을 찍었다. 선제골을 비롯해 종료 직전 터진 

극적인 결승골은 무재배에 여념이 없던 맨유에 천금 같은 승리를 선물했다. 이후  14라운드 애스턴 

빌라전부터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2골 1도움)를 뽑아내며 “박지성이 골과 도움을 기록한 경기는 승

리한다”라는 기분 좋은 공식도 만들었다.

사실 올 시즌 맨유는 긱스와 스콜스 등의 노쇠화가 심해지면서 미드필드 운영이 쉽

지 않았다. 산소탱크 박지성의 분전이 없었다면 첼시를 누르고 1위 자리에 올라

서기 쉽지 않았을 거다. 맨유 팬들 역시 그를 두달 연속  ‘이달의 선수’로 선정

하며 공을 치하했다.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 기록(5골) 경신도 눈앞에 

뒀다. 한마디로 박지성의 올 시즌 활약은 10점 만점에 100점!

우리~ 우리♬ 설날 기념! 

                                집중 점검!
2010-11시즌 유럽 무대에서 그깟 공놀이에 목숨을 건 태극 전사 4인방의 성적표를 매겨봤다.  WORDS BY 이남훈

볼턴의 중상위권 행진을 이끈 

주인공. 이청용은 리그 첫 경

기부터 풀타임을 뛰며 심상찮

은 기운을 내뿜더니 2라운드 

웨스트햄 전에서 첫 번째 어시스트

를 기록했다. 이후 이청용은 단 한 경  

기도 빠짐없이 출장하며 팀의 에이스임을 

입증했다. 볼턴의 코일 감독은 올 시즌 볼턴

이 뻥 축구에서 세밀한 패스 축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이청용처럼 기술이 풍부한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청용은 13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 대 2 극적인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박지성, 이청

용에게 원투 펀치를 맞은 울버햄튼은 태극 전사의 호구 인증인가!) 14라

운드 뉴캐슬전 5 대 1 대승에는 1골을 보탰고, 이는 이후 몰아친 골 폭풍의 시

발점이 되었다. 현재 그의 공격 포인트는 2골 6도움으로 지난 시즌의 4골 6도움을 

넘기에 충분하다. 볼턴의 동료들도 이청용의 노고에 보답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득

점 기회를 날려 국내 팬들의 미움을 산 ‘엘동궈’  엘만더는 프리미어리그에서 9골을 

넣으며 ‘엘라탄’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이청용은 17라운드 블랙번전 이후 체력 문제

를 드러내며 18라운드 선덜랜드전에는 결장했다.

지난해 여름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을 아는 축구팬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
다. 하지만 이제는 너도나도 손흥민 타령이다. 그만큼 18세의 축구 신동에 
대한 축구 팬들의 기대는 뜨겁다.

손흥민은 시즌 개막전 첼시와의 친선경기에서 왼쪽발가락 골절을 당
하며 11월이 되어야 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데뷔전에서 결승골
을 넣으며 분데스리가에서 미친 존재감을 과시했다. 12월 하노버전에

서는 2골을 몰아쳐 이 경기를 직접 지켜본 조광래 대표팀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손흥민은 태극 전사로 아시안컵에 합류했다. 

하지만 데뷔전 이후 치른 3경기에서는 강렬한 인상을 주는 데 실패했다. 
드리블 돌파가 처음에는 잘 먹혔지만 팀플레이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경기가 거듭될수록 상대 수비에 간파됐다. 수비 가담이 좋
지 않아 동료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외파 
를 기록했다. 이후 이청용은 단 한 경  

기도 빠짐없이 출장하며 팀의 에이스임을 

입증했다. 볼턴의 코일 감독은 올 시즌 볼턴

이 뻥 축구에서 세밀한 패스 축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이청용처럼 기술이 풍부한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청용은 13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 대 2 극적인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박지성, 이청

용에게 원투 펀치를 맞은 울버햄튼은 태극 전사의 호구 인증인가!) 14라

운드 뉴캐슬전 5 대 1 대승에는 1골을 보탰고, 이는 이후 몰아친 골 폭풍의 시

발점이 되었다. 현재 그의 공격 포인트는 2골 6도움으로 지난 시즌의 4골 6도움을 

넘기에 충분하다. 볼턴의 동료들도 이청용의 노고에 보답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득

점 기회를 날려 국내 팬들의 미움을 산 ‘엘동궈’  엘만더는 프리미어리그에서 9골을 

넣으며 ‘엘라탄’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이청용은 17라운드 블랙번전 이후 체력 문제

를 드러내며 18라운드 선덜랜드전에는 결장했다.

 유럽파 축구파 

이남훈 
SAYS

맨유는 긱스, 스콜스 등의 노쇠화와 나니, 하그리브스의 부상

으로 믿을 만한 미드필더가 없다. 게다가 2월 이후에는 경기 수

가 급격히 많아진다. 박지성이 필요한 퍼거슨 감독은 내심 아

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의 상대 팀을 응원할지도 모른다.
                        
                                         2010년 성적  

이남훈 

손흥민은 데뷔전 결승골로 함
부르크 구단 역사상 최연소 득
점 기록을 세웠다. 대표팀에서
는 아시안컵 최연소 출장 기록
을 갈아치웠다. 기록의 사나이 
손흥민에게 남은 최대 고비는 2
년 차 징크스 정도다.

             2010년 성적  

이남훈 

지난 2년간 이청용은 노
예처럼 쉬지도 못하고 공
만 찼다. 갑작스러운 컨
디션 난조가 와도 그를 
비난하지 말자! 아시안컵
이 끝나자마자 체력 부담
이 막중한 리그 후반기에 
투입될 그를 열심히 응원
해주자. 

2010년 성적 

박주영의 2010-11시즌의 시작은 좋지 않았다. 지난 시즌 허벅지 부상을 무릅
쓰고 월드컵 무대를 뛴 덕분에 한 달의 휴식 시간을 날려버린 박주영은 완전하
지 못한 몸으로 시즌에 돌입했다.

현재 박주영의 소속팀 모나코는 3승 10무 6패로 강등 위기다. 가장 큰 원인
은 핵심 선수들의 이적이다. 탐욕스러웠지만 왼
발 슛 하나만큼은 일품이던 네네가 리그의 다
른 팀으로 떠나자 골을 넣을 선수는 박주영밖
에 남지 않았다. 설상가상 박주영의 몸 상
태는 정상이 아니고, 골을 도울 믿음직한 
동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박주영은 현재 리그 6골을 기록
하며 분전 중이다. 5라운드 마르세유전에
서는 동점골을 넣으면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 동점골을 넣은 후 59일 동안 골맛을 보
지 못해 고생했지만 10라운드 보르도전이 끝난 후 3
경기 연속 골을 몰아치며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박주영은 2010년 12월 22일 
17라운드 소쇼와 벌인 리그 홈경기에서 종료 직전 극적
인 결승골을 넣은 후 골 뒤풀이를 하다 무릎 연골이 벗겨지는 부상을 
당했다. 일부 팬은 그의 무분별한 기도 뒤풀이가 결국 부상을 불렀다며 불만
을 털어놓았으나 진짜 부상 이유는 결승골에 미쳐버린 동료가 무릎 꿇
은 그를 무자비하게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박주영의 아시
안컵 합류는 없던 일이 되었다.

발 슛 하나만큼은 일품이던 네네가 리그의 다
른 팀으로 떠나자 골을 넣을 선수는 박주영밖
에 남지 않았다. 설상가상 박주영의 몸 상
태는 정상이 아니고, 골을 도울 믿음직한 

박주영은 현재 리그 6골을 기록
하며 분전 중이다. 5라운드 마르세유전에
서는 동점골을 넣으면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 동점골을 넣은 후 59일 동안 골맛을 보
지 못해 고생했지만 10라운드 보르도전이 끝난 후 3
경기 연속 골을 몰아치며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박주영은 2010년 12월 22일 
17라운드 소쇼와 벌인 리그 홈경기에서 종료 직전 극적
인 결승골을 넣은 후 골 뒤풀이를 하다 무릎 연골이 벗겨지는 부상을 
당했다. 일부 팬은 그의 무분별한 기도 뒤풀이가 결국 부상을 불렀다며 불만
을 털어놓았으나 진짜 부상 이유는 결승골에 미쳐버린 동료가 무릎 꿇
은 그를 무자비하게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박주영의 아시

이남훈 

부상도 부상이지만 아시
안게임 금메달 획득 실패
로 만신창이가 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게 급선
무다. 무엇보다 올해는 
그를 괴롭힌 허벅지와 무
릎 부상에서 완전히 벗어
나야 한다.  

2010년 성적    

SAYS

SAYS

SAYS

EURO BALL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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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계의                     집중 점검!
올 시즌 박사장, 이승삽, 그리고 추추 트레인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님하 화끈한 아가씨 보러 가기 전에 잠시만 이 페이지 고정 부탁염!”   WORDS BY 박정환

해외파 

당신에게 속이 꽉 찬 야구 소식을 전해줄 칼럼니스트 박정환
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야구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메이
저리그 전문 커뮤니티 맥스엠엘비(www.maxmlb.co.kr)도 운
영 중이니 메이저리그와 관련해 궁금증이 생기면 위 사이트
로 달려가도록! 

메이저리그에서 124승을 거둔 박찬호(38)는 2011년 시즌부터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즈의 선

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메이저리그에서 100승 이상을 거둔 선수 중 일본행을 선택한 선수는 돈 뉴

컴(1962년 149승)과 빌 걸릭슨(1998년 101승), 최근 요미우리와 계약한 브라이언 배니스터의 부친 플

로이드 배니스터 (1990년 134승)에 이어 박찬호가 4번째다. 

최초의 사이영상 수상자(1956년) 뉴컴은 일본 리그에선 타자로 뛰었다. 걸릭슨

은 29세에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입단해 두 시즌을 소화한 후 메이저리그로 

U턴해 20승을 올린 매우 드문 경우다. 지금까지 경력과 일본 이적 직전의 몸 

상태나 구위를 감안하면 박찬호는 걸릭슨 이후 일본 리그에 진출한 메이저리

거 중 가장‘급’이 높은 투수다. 실제로 2010년 박찬호는 평균 구속 146.3 km/h를 

기록했는데 일본에서 이 정도 빠른 공을 꾸준히 던지는 선발 투수는 다섯 명 안팎이다. 구위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남는다.

유일한 걸림돌은 투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 그러나 빠른 공이 건재하고 작년까지 일본과는 비

교 되지 않을 정도의 이동거리를 소화하는 메이저리그에서 풀 타임급 투수로 활동했으니 당

장 체력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적다.

이승엽(35)이 요미우리와 갈라서는 상황에서 궁합이 가장 잘 맞는 팀은 역시 오릭스였다.  타자는 타석을 

보장받을 때 더 힘이 난다. 지난 3년 동안 1군에서 무려 254경기나 벤치를 지킨 이승엽은 경기에 나서길 갈망

하는데 오릭스는 기회를 주는 데 인색하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찰떡궁합.

최근 오릭스는 네임 밸류는 있지만 하향세에 접어든 외국인 타자를 영입해 쏠쏠한 재미를 봤다. 2007년에는 그

렉 라로카와 터피 로즈가, 2008년에는 약물 스캔들에 휩싸인 알렉스 카브레라가 오릭스에서 재기했다. 자신의 가

치를 증명한 카브레라는 소프트뱅크 호크스로 냉큼 이적했고, 그 자리는 이승엽이 메웠다. 이승엽의 장타력은 여

전히 리그 최정상급이다. 올 시즌 출전 기회는 충분히 보장될 테니 다른 선수처럼 멋지게 부활하는 일만 남았다.  

추신수(29)는 메이저리그에서 2년 연속 20홈런 20도루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숫자상의 기록보

다 훨씬 더 대단한 타자다. 작년 아메리칸리그 MVP 투표에서 추신수는 14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선

수가 메이저리그의 메인 수상식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다. 전성기 시절 박찬호도 못 해본 

일이다. 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박찬호는 0표 마니아였다.

동양인 선수 중 MVP 순위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2001년 아메리칸리그 신인왕 겸 MVP 스즈키 이

치로, 마쓰이 히데키, 전 시애틀 매리너스의 마무리 사사키 가즈히로(2001년 19위), 

2010년의 추신수까지 총 4명이다. 이들 중 마쓰이는 2005년 14위에 오른 

게 최고 기록. 추신수는 당시의 마쓰이보다 두 살이 더 어리다. 앞으로 

보여 줄 게 더 많이 남았다는 얘기다.

칼럼니스트 소개

2011년 키워드

성공의 열쇠는 적응력! 야구 내외적으로 판이하게 다

른 일본의 문화, 환경, 스트라이크존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것만 잘 해결한다면 

일본 리그에서도 10승은 문제없다.

2011년 키워드

과거 지바 롯데 마린즈에서 이승엽이 슬럼프를 탈출하는 데 도움을 준 김성근 SK 와이번스 감독은 “마

음이 문제”라고 말했다. 오릭스에 둥지를 튼 그가 할 일은 하루빨리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한마디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자. 장타력은 예나 지금이나 명불허전!

2011년 키워드

2011년 시즌 추신수는 처음으로 연봉 조정 

자격을 획득했다. 3년 후엔 자유 계약 선수

(FA)가 된다. 타자로서 꾸준한 성장도 중요하

지만 FA가 되기 전까지 부상 없이 현재 기량

을 유지하는 게 먼저다. 추신수는 클리블랜

드 인디언스란 특정 구단을 넘어 메이저리

그 전체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선수 중 한 명

이니까 말이다.

한마디로!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메이저리거 중 

걸릭슨 이후 최고 클래스!

한마디로!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 슬러거 역사 

‘새로고침’ 중! 

BIG LE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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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계의                     집중 점검!
올 시즌 박사장, 이승삽, 그리고 추추 트레인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님하 화끈한 아가씨 보러 가기 전에 잠시만 이 페이지 고정 부탁염!”   WORDS BY 박정환

해외파 

당신에게 속이 꽉 찬 야구 소식을 전해줄 칼럼니스트 박정환
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야구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메이
저리그 전문 커뮤니티 맥스엠엘비(www.maxmlb.co.kr)도 운
영 중이니 메이저리그와 관련해 궁금증이 생기면 위 사이트
로 달려가도록! 

메이저리그에서 124승을 거둔 박찬호(38)는 2011년 시즌부터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즈의 선

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메이저리그에서 100승 이상을 거둔 선수 중 일본행을 선택한 선수는 돈 뉴

컴(1962년 149승)과 빌 걸릭슨(1998년 101승), 최근 요미우리와 계약한 브라이언 배니스터의 부친 플

로이드 배니스터 (1990년 134승)에 이어 박찬호가 4번째다. 

최초의 사이영상 수상자(1956년) 뉴컴은 일본 리그에선 타자로 뛰었다. 걸릭슨

은 29세에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입단해 두 시즌을 소화한 후 메이저리그로 

U턴해 20승을 올린 매우 드문 경우다. 지금까지 경력과 일본 이적 직전의 몸 

상태나 구위를 감안하면 박찬호는 걸릭슨 이후 일본 리그에 진출한 메이저리

거 중 가장‘급’이 높은 투수다. 실제로 2010년 박찬호는 평균 구속 146.3 km/h를 

기록했는데 일본에서 이 정도 빠른 공을 꾸준히 던지는 선발 투수는 다섯 명 안팎이다. 구위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남는다.

유일한 걸림돌은 투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 그러나 빠른 공이 건재하고 작년까지 일본과는 비

교 되지 않을 정도의 이동거리를 소화하는 메이저리그에서 풀 타임급 투수로 활동했으니 당

장 체력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적다.

이승엽(35)이 요미우리와 갈라서는 상황에서 궁합이 가장 잘 맞는 팀은 역시 오릭스였다.  타자는 타석을 

보장받을 때 더 힘이 난다. 지난 3년 동안 1군에서 무려 254경기나 벤치를 지킨 이승엽은 경기에 나서길 갈망

하는데 오릭스는 기회를 주는 데 인색하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찰떡궁합.

최근 오릭스는 네임 밸류는 있지만 하향세에 접어든 외국인 타자를 영입해 쏠쏠한 재미를 봤다. 2007년에는 그

렉 라로카와 터피 로즈가, 2008년에는 약물 스캔들에 휩싸인 알렉스 카브레라가 오릭스에서 재기했다. 자신의 가

치를 증명한 카브레라는 소프트뱅크 호크스로 냉큼 이적했고, 그 자리는 이승엽이 메웠다. 이승엽의 장타력은 여

전히 리그 최정상급이다. 올 시즌 출전 기회는 충분히 보장될 테니 다른 선수처럼 멋지게 부활하는 일만 남았다.  

추신수(29)는 메이저리그에서 2년 연속 20홈런 20도루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숫자상의 기록보

다 훨씬 더 대단한 타자다. 작년 아메리칸리그 MVP 투표에서 추신수는 14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선

수가 메이저리그의 메인 수상식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다. 전성기 시절 박찬호도 못 해본 

일이다. 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박찬호는 0표 마니아였다.

동양인 선수 중 MVP 순위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2001년 아메리칸리그 신인왕 겸 MVP 스즈키 이

치로, 마쓰이 히데키, 전 시애틀 매리너스의 마무리 사사키 가즈히로(2001년 19위), 

2010년의 추신수까지 총 4명이다. 이들 중 마쓰이는 2005년 14위에 오른 

게 최고 기록. 추신수는 당시의 마쓰이보다 두 살이 더 어리다. 앞으로 

보여 줄 게 더 많이 남았다는 얘기다.

칼럼니스트 소개

2011년 키워드

성공의 열쇠는 적응력! 야구 내외적으로 판이하게 다

른 일본의 문화, 환경, 스트라이크존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것만 잘 해결한다면 

일본 리그에서도 10승은 문제없다.

2011년 키워드

과거 지바 롯데 마린즈에서 이승엽이 슬럼프를 탈출하는 데 도움을 준 김성근 SK 와이번스 감독은 “마

음이 문제”라고 말했다. 오릭스에 둥지를 튼 그가 할 일은 하루빨리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한마디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자. 장타력은 예나 지금이나 명불허전!

2011년 키워드

2011년 시즌 추신수는 처음으로 연봉 조정 

자격을 획득했다. 3년 후엔 자유 계약 선수

(FA)가 된다. 타자로서 꾸준한 성장도 중요하

지만 FA가 되기 전까지 부상 없이 현재 기량

을 유지하는 게 먼저다. 추신수는 클리블랜

드 인디언스란 특정 구단을 넘어 메이저리

그 전체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선수 중 한 명

이니까 말이다.

한마디로!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메이저리거 중 

걸릭슨 이후 최고 클래스!

한마디로!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 슬러거 역사 

‘새로고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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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F
파일럿을 위한 제품

폼나는 파일럿은 아니지만 요런 녀석과 함께라면 파일럿 기분을 내기엔 충분하다. 자, 남은 건 스튜어디스를 꼬시는 일이지!
BY 김상헌

SENNHEISER
HMEC 460

파일럿이 사용하는 헤드셋이 무엇인지 궁금

했나? 젠하이저 HMEC 460이면 적어도 헤

드셋에서만큼은 당신과 파일럿이 동급이 될 

수 있다. HMEC 460은 장시간 착용하는 파일

럿의 귀가 불편하지 않게끔 패드의 착용감이 

뛰어나고, 원활한 송신을 위해 잡음을 제거

해주는 기능(노이즈 가드)도 탑재했다. 음질

도 탁월한 편이라서 음악 감상용으로도 꽤나 

그럴듯하다. 일상에서 사용하기엔 과분한 녀

석이지만 파일럿 코스프레를 위해 굳이 지르

겠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APPLE
iPOD TOUCH 4G

갤럭시 플레이어를 3초간 고민했으나 32GB 

가격이 아이팟 터치 4세대 64GB 가격과 맞

먹는다는 사실을 떠올린 순간 고민은 사라졌

다. 아이팟 터치 4G는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

는 사람에게는 앱스토어의 앱을 즐길 수 있

는 좋은 대체제다. 와이파이 환경에선 아이

폰4, 아이팟 터치4G 사용자와 무료 화상통화 

페이스타임을 즐길 수 있으니 물 건너갈 일 

많은 파일럿은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좋은 

음원 소스와 성능 좋은 이어폰&헤드폰이 합

쳐지면 음악 감상의 신세경도 맛볼 수 있다. 

SAMSUNG
GALAXY TAB

뜬금없이 웬 갤럭시탭 드립이냐고? 갤럭시

탭은 태블릿이란 생각만 지우면 꽤 괜찮은 

동영상 머신이다. 아이패드도 있지 않느냐

고? 10인치의 크기, 그리고 동영상 인코딩

의 압박은 동영상 전용 머신으로서는 그다

지 매력적이지 않다. 그에 반해 갤럭시탭은 

7인치라서 휴대하기 좋고 720p 영상은 물론 

1080p급 동영상도 재생 가능하지 않은가? 

여기에 덤으로(?) 안드로이드 어플도 큼직하

게 사용할 수 있으니 파일럿의 잉여로운 시

간을 때우는 용도로 충분하다. 

MONTEVERDE 
INVINCIA PEN 4GB

몬테베르데의 펜은 깔끔한 디자인과 부드러

운 필기감으로도 먹고 들어간다. 이 녀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뚜껑에 4GB 메모리를 

숨겨 뒀다. 해외에 나갈 일이 많은 파일럿은 

공항에서 서류를 작성할 일도, 데이터를 전

송하거나 저장할 일도 많다. 이때 이 녀석 하

나만 챙겨두면 만사가 오케이란 얘기다. 하

나 더! 당신 펜에서 USB 메모리가 짠하고 등

장할 때 깜놀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감상하

는 것도 꽤나 신나는 일이다.

BREITLING 
NAVITIMER

브라이틀링은 파일럿이 사랑하는 시계다. 기

계식 시계인 주제에 크로노그래프란 장치를 

탑재해 스톱워치는 물론 거리 환산, 평균 속

도, 환율 변환 등을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스타 존 트래볼타가 

브라이틀링의 모델로 활동했는데 그가 선정

된 이유 역시 인기스타여서가 아니라 5,000

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을 가진 파일럿이었

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파일럿의 로망’ 같은 

시계. 파일럿 코스프레 필수 아이템이겠지?

1박 2일 
지갑

하룻밤 자는데 짐은 얼어죽을! 개소리 말고 지

갑이나 챙겨라!

6박 7일 
지갑+속옷

칫솔, 치약, 비누를 생각했나? 여행가서 깨끗한 

척 말고 대충 씻어라. 하지만 속옷은 지르기엔 

가격이 부담스러우니 여벌로 챙겨두자. 앞뒤로 

돌려가며 입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당신 똘똘

이의 건강은 책임 못 진다. 

15박 16일
지갑+속옷과 청바지+비닐봉지

청바지는 자주 빨면 옷이 상한다. 그러니 장기

여행에 청바지만 한 파트너도 없다. 체크 포인

트는 입은 속옷 빨래를 담은 비닐봉지다. 여행

지에서 갈아입은 속옷을 그곳에서 청승맞게  빨

진 않겠지? 

초간단 여행 짐 싸기  
여행에서 레알 필요한 것만 챙기는 
특급 노하우를 알려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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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F
파일럿을 위한 제품

폼나는 파일럿은 아니지만 요런 녀석과 함께라면 파일럿 기분을 내기엔 충분하다. 자, 남은 건 스튜어디스를 꼬시는 일이지!
BY 김상헌

SENNHEISER
HMEC 460

파일럿이 사용하는 헤드셋이 무엇인지 궁금

했나? 젠하이저 HMEC 460이면 적어도 헤

드셋에서만큼은 당신과 파일럿이 동급이 될 

수 있다. HMEC 460은 장시간 착용하는 파일

럿의 귀가 불편하지 않게끔 패드의 착용감이 

뛰어나고, 원활한 송신을 위해 잡음을 제거

해주는 기능(노이즈 가드)도 탑재했다. 음질

도 탁월한 편이라서 음악 감상용으로도 꽤나 

그럴듯하다. 일상에서 사용하기엔 과분한 녀

석이지만 파일럿 코스프레를 위해 굳이 지르

겠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APPLE
iPOD TOUCH 4G

갤럭시 플레이어를 3초간 고민했으나 32GB 

가격이 아이팟 터치 4세대 64GB 가격과 맞

먹는다는 사실을 떠올린 순간 고민은 사라졌

다. 아이팟 터치 4G는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

는 사람에게는 앱스토어의 앱을 즐길 수 있

는 좋은 대체제다. 와이파이 환경에선 아이

폰4, 아이팟 터치4G 사용자와 무료 화상통화 

페이스타임을 즐길 수 있으니 물 건너갈 일 

많은 파일럿은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좋은 

음원 소스와 성능 좋은 이어폰&헤드폰이 합

쳐지면 음악 감상의 신세경도 맛볼 수 있다. 

SAMSUNG
GALAXY TAB

뜬금없이 웬 갤럭시탭 드립이냐고? 갤럭시

탭은 태블릿이란 생각만 지우면 꽤 괜찮은 

동영상 머신이다. 아이패드도 있지 않느냐

고? 10인치의 크기, 그리고 동영상 인코딩

의 압박은 동영상 전용 머신으로서는 그다

지 매력적이지 않다. 그에 반해 갤럭시탭은 

7인치라서 휴대하기 좋고 720p 영상은 물론 

1080p급 동영상도 재생 가능하지 않은가? 

여기에 덤으로(?) 안드로이드 어플도 큼직하

게 사용할 수 있으니 파일럿의 잉여로운 시

간을 때우는 용도로 충분하다. 

MONTEVERDE 
INVINCIA PEN 4GB

몬테베르데의 펜은 깔끔한 디자인과 부드러

운 필기감으로도 먹고 들어간다. 이 녀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뚜껑에 4GB 메모리를 

숨겨 뒀다. 해외에 나갈 일이 많은 파일럿은 

공항에서 서류를 작성할 일도, 데이터를 전

송하거나 저장할 일도 많다. 이때 이 녀석 하

나만 챙겨두면 만사가 오케이란 얘기다. 하

나 더! 당신 펜에서 USB 메모리가 짠하고 등

장할 때 깜놀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감상하

는 것도 꽤나 신나는 일이다.

BREITLING 
NAVITIMER

브라이틀링은 파일럿이 사랑하는 시계다. 기

계식 시계인 주제에 크로노그래프란 장치를 

탑재해 스톱워치는 물론 거리 환산, 평균 속

도, 환율 변환 등을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스타 존 트래볼타가 

브라이틀링의 모델로 활동했는데 그가 선정

된 이유 역시 인기스타여서가 아니라 5,000

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을 가진 파일럿이었

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파일럿의 로망’ 같은 

시계. 파일럿 코스프레 필수 아이템이겠지?

1박 2일 
지갑

하룻밤 자는데 짐은 얼어죽을! 개소리 말고 지

갑이나 챙겨라!

6박 7일 
지갑+속옷

칫솔, 치약, 비누를 생각했나? 여행가서 깨끗한 

척 말고 대충 씻어라. 하지만 속옷은 지르기엔 

가격이 부담스러우니 여벌로 챙겨두자. 앞뒤로 

돌려가며 입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당신 똘똘

이의 건강은 책임 못 진다. 

15박 16일
지갑+속옷과 청바지+비닐봉지

청바지는 자주 빨면 옷이 상한다. 그러니 장기

여행에 청바지만 한 파트너도 없다. 체크 포인

트는 입은 속옷 빨래를 담은 비닐봉지다. 여행

지에서 갈아입은 속옷을 그곳에서 청승맞게  빨

진 않겠지? 

초간단 여행 짐 싸기  
여행에서 레알 필요한 것만 챙기는 
특급 노하우를 알려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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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MAXIM 걸 넥스트 도어 우승자 최혜연과 함께 하는 밸런타인데이 특집 화보가 요기 있네! 
솔로인 당신이라면 그녀 사진을 보고 위안을 삼으시고, 커플인 당신이라면 그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이런 거라고 넌지시 알려주는 용도로 적극 활용해라.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강수인 MAKE-UP 민혜정(살롱루즈 02-3446-6434) STYLING 고경희 FILM 김진욱

MODEL 최혜연 ASSISTANT 김희성

2010 MAXIM 걸 넥스트 도어 우승자 최혜연과 함께 하는 밸런타인데이 특집 화보가 요기 있네! 

COOPERATIONS 캘빈 클라인 진,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02-3447-7725) 게스 진(02-516-5611) 마루 이너웨어(02-3444-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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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OM TOY / BEARBRICK
곰 인형을 끔찍이 싫어하는 수컷도 메디컴 토이의 컬

러풀한 베어브릭엔 눈길을 빼앗긴다. 배트맨 같은 수

컷들이 환장하는 캐릭터의 의상을 패셔너블하게 소

화하는 곰돌이니까! 당신이 이 녀석들에 마음을 빼앗

겨 한 놈, 한 놈씩 입양하다보면 지갑은 금방 거덜 날 

거다. 매해 새로운 버전은 물론, 다양한 콜라보레이

션 모델이 넘쳐나 지름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LEGO / 10188: DEATH STAR
덴마크어로 ‘재미있게 놀아라’는 의미인 레고는 진

정한 남자의 장난감이다! 레고 10188은 <스타워즈 4, 

6>편에 등장하는 데스스타를 멋지게 구현했다. 가로

×세로 높이는 각각 45cm 정도며 3,000개 이상의 

레고 블록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공간에는 멋진 미

니피겨들과 움직이는 부품, 캐릭터, 액세서리를 장

식할 수 있다. 

BANG-OLUFSEN / BEO TIME 
남자가 좋아하는 비싼 장난감이란 이런 거다. 피리

처럼 생긴 외모지만 그건 페이크고 진짜 정체는 알람

시계다! 디자인은 플루트에서, 찰칵 소리가 나는 버튼

의 디테일은 트럼펫에서 따왔다. 알람 기능 이외에도 

뱅앤울룹슨 제품을 조작하는 리모컨 -역할도 하니 

집에 베오사운드를 비롯해 관련 제품이 있으면 활

용도는 배가 된다. 뱅앤울룹슨 제품답게 비싼 가격

이 흠이지만 묘하게 한 번쯤 미친척하고 지르고 싶

은 그런 제품이다. 

MS / XBOX 360+KINECT 
연초에 찾아 온 엑박한바퀴와 키넥트 콤보 지름신을 

박하게 대접했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의 조기 퇴근 본능을 일깨워주는 좋은 지름이 될 

거다. 출시 60일 만에 전 세계에서 8백만 대가 팔린 키

넥트는 별다른 인식장치 없이도 체감 액션 게임을 즐

기게끔 해준다. 공전의 히트를 거듭고 있는 키넥트 전

용 게임 <댄스 센트럴>과 함께 당신 안에 숨겨진 댄

서의 열정을 불사르다보면 어느새 겨울과 작별을 고

하게 될 거다.

LOGITECH / G510
게임 마니아라면 키보드에도 어느 정도 투자해 보자. 

술값만 아껴도 지르는데 문제없으니 가난 드립 따윈 

집어치워라. 로지텍이 내놓은 게이밍 키보드 G510은 

각종 게임정보를 표시하는 게임패널 LCD를 탑재해 

게임 정보, 미디어 플레이어 정보, 시스템 성능까지 한 

눈에 보여주는 똘똘한 녀석이다. 게다가 로지텍은 MS

와 함께 AS계의 끝판왕! 고장 난 제품이 새 제품으로 

돌아오는 ‘로지텍의 기적’ 을 경험할 수 있다.

SCEK / PSP+몬스터헌터  3RD
PSP2가 조만간 발표되는 마당에 뜬금없이 PSP 드

립이냐고? 모르는 소리! 원래 다음 모델이 나올 즈

음이야말로 마지막 단물을 뽑아내기 위한 킬러 타이

틀 발매가 줄을 잇는 시기다. 게이머로서는 최후의 

만찬을 즐길 수 있단 말씀! 게다가 얼마 전에 말년 병

장급인 PSP의 판매량을 한 큐에 올려버린 <몬스터 

헌터 포터블 3rd>가 발매되지 않았던가! 까놓고 말

해 이 게임 하나를 위해 PSP를 질러도 후회가 없다.

촬영장 침투하기

상의 캘빈 클라인 진
꽃무늬 속옷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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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OM TOY / BEARBRICK
곰 인형을 끔찍이 싫어하는 수컷도 메디컴 토이의 컬

러풀한 베어브릭엔 눈길을 빼앗긴다. 배트맨 같은 수

컷들이 환장하는 캐릭터의 의상을 패셔너블하게 소

화하는 곰돌이니까! 당신이 이 녀석들에 마음을 빼앗

겨 한 놈, 한 놈씩 입양하다보면 지갑은 금방 거덜 날 

거다. 매해 새로운 버전은 물론, 다양한 콜라보레이

션 모델이 넘쳐나 지름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LEGO / 10188: DEATH STAR
덴마크어로 ‘재미있게 놀아라’는 의미인 레고는 진

정한 남자의 장난감이다! 레고 10188은 <스타워즈 4, 

6>편에 등장하는 데스스타를 멋지게 구현했다. 가로

×세로 높이는 각각 45cm 정도며 3,000개 이상의 

레고 블록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공간에는 멋진 미

니피겨들과 움직이는 부품, 캐릭터, 액세서리를 장

식할 수 있다. 

BANG-OLUFSEN / BEO TIME 
남자가 좋아하는 비싼 장난감이란 이런 거다. 피리

처럼 생긴 외모지만 그건 페이크고 진짜 정체는 알람

시계다! 디자인은 플루트에서, 찰칵 소리가 나는 버튼

의 디테일은 트럼펫에서 따왔다. 알람 기능 이외에도 

뱅앤울룹슨 제품을 조작하는 리모컨 -역할도 하니 

집에 베오사운드를 비롯해 관련 제품이 있으면 활

용도는 배가 된다. 뱅앤울룹슨 제품답게 비싼 가격

이 흠이지만 묘하게 한 번쯤 미친척하고 지르고 싶

은 그런 제품이다. 

MS / XBOX 360+KINECT 
연초에 찾아 온 엑박한바퀴와 키넥트 콤보 지름신을 

박하게 대접했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의 조기 퇴근 본능을 일깨워주는 좋은 지름이 될 

거다. 출시 60일 만에 전 세계에서 8백만 대가 팔린 키

넥트는 별다른 인식장치 없이도 체감 액션 게임을 즐

기게끔 해준다. 공전의 히트를 거듭고 있는 키넥트 전

용 게임 <댄스 센트럴>과 함께 당신 안에 숨겨진 댄

서의 열정을 불사르다보면 어느새 겨울과 작별을 고

하게 될 거다.

LOGITECH / G510
게임 마니아라면 키보드에도 어느 정도 투자해 보자. 

술값만 아껴도 지르는데 문제없으니 가난 드립 따윈 

집어치워라. 로지텍이 내놓은 게이밍 키보드 G510은 

각종 게임정보를 표시하는 게임패널 LCD를 탑재해 

게임 정보, 미디어 플레이어 정보, 시스템 성능까지 한 

눈에 보여주는 똘똘한 녀석이다. 게다가 로지텍은 MS

와 함께 AS계의 끝판왕! 고장 난 제품이 새 제품으로 

돌아오는 ‘로지텍의 기적’ 을 경험할 수 있다.

SCEK / PSP+몬스터헌터  3RD
PSP2가 조만간 발표되는 마당에 뜬금없이 PSP 드

립이냐고? 모르는 소리! 원래 다음 모델이 나올 즈

음이야말로 마지막 단물을 뽑아내기 위한 킬러 타이

틀 발매가 줄을 잇는 시기다. 게이머로서는 최후의 

만찬을 즐길 수 있단 말씀! 게다가 얼마 전에 말년 병

장급인 PSP의 판매량을 한 큐에 올려버린 <몬스터 

헌터 포터블 3rd>가 발매되지 않았던가! 까놓고 말

해 이 게임 하나를 위해 PSP를 질러도 후회가 없다.

촬영장 침투하기

상의 캘빈 클라인 진
꽃무늬 속옷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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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OTECH / CS-US3
새로택의 CS-US3는 3TB의 고용량 하드디스크를 최

대 5개까지 장작할 수 있다. 1.5GB의 고화질 야동 파일

을 1천 개 이상 저장할 수 있다는 거다. 요즘 어지간한 

고화질 콘텐츠는 1개당 3~4GB를 훌쩍 넘는다. 당신

이 소중히 쌓아둔 자료를 한 방에 백업 가능한 외장하

드를 찾기 쉽지 않다. CS-U53과 3TB 하드 5개를 장

만해 하드를 백업해두는 건 어떨까? 당신의 피와 눈

물이 베여 있는 ‘그것’ 들이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졌

을 때의 절망감을 다시금 맛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PANASONIC / LUMIX GF2
미러리스 카메라 루믹스 GF1의 후속 모델. 풀 HD 촬영

은 물론 3D 사진 촬영도 지원한다. 무엇보다 GF2의 장

점은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 가장 많은 렌즈군을 사

용할 수 있단 거다. 파나소닉과 올림푸스의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는 물론이고, 컨버터를 이용하면 명품 라

이카 렌즈군을 사용 가능하다. 소니 NEX 시리즈도 꽤

나 잘 빠진 미러리스 카메라지만 루믹스에 비하면 선

택 가능한 렌즈군이 턱없이 부족하다. 미러리스 카메

라군을 지를 생각이라면 그저 루믹스 GF2가 진리다.

GOOGLE / NEXUS S
삼성의 하드웨어와 구글의 소프웨어가 합쳐진 래퍼런

스 폰이다. 구글의 최신 운영 체제인 진저브래드가 탑

재됐고, 4인치 AMOLED 액정은 살짝 휘어져 있어 통

화할 때 얼굴에 폰이 찰싹 달라붙는 기묘한 착용감(?)

을 느낄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기 중 최고 수준의 배

터리 효율도 자랑한다. 재질이 다소 저렴해 보인다는 

점이 아쉽지만 통신사의 손을 타지 않은 순결한 폰이

란 사실이 당신 마음을 뒤흔들 거다. 

CHAMPAGNE / MUMM ROSE
밸런타인 데이트의 화룡점정은 로맨틱한 핑크로 장식

된 샴페인이 제격. 샴페인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가격

대가 다양한 스파클링 와인으로 선택지를 넓히자. 자

칫 궁색해지기 쉬운 둘만의 방콕 파티를 ‘우주 최고의 

로맨틱한 밤’ 으로 피어나게 한다. 덤으로 에로스까지 

피어나면 더 좋고. 

AMAZON / KINDLE3 WIFI
책을 좋아한다면 아마존의 킨들3 와이파이 버전을 본 

순간 동공이 확대될 거다. 선명한 전자잉크 화면이 눈

의 피로는 낮추고, 가독성은 높인다. 와이파이에 접속

한 상태라면 아마존에 등록된 계정으로 보낸 PDF나 

텍스트 파일이 자체 포맷으로 변환돼 킨들에 자동 저

장되는 신묘한 체험도 할 수 있다. 한글 콘텐츠가 부

족한 게 아쉽지만 완성도를 놓고 볼 때 킨들3를 능가

하는 녀석은 찾기 힘들다. 

INCASE / iPHONE POUCH
아이폰을 백팩 주머니에 넣어두면 이동 중 꺼낼 때마

다 귀찮음이 대폭발한다. 그렇다고 아저씨들이 허리

춤에 차는 노티 넘치는 가죽 파우치를 지를 수도 없는 

노릇. 이럴 땐 인케이스 아이폰 파우치가 좋은 대안이

다. 아이폰 파우치와 백팩이 합체되는 순간 귀찮음에

서 해방된다. 덤으로 심심하기 짝이 없는 당신 패션에 

약간의 에지도 더해줄 거다.

MAXIM의 걸 넥스트 도어 콘테스트에서 1등을 차지했다.

1등보다 MAXIM과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좋

았다. 촬영 스태프들도 성격이 시원시원하시더라(웃음). 

최고다. “사!랑!해!요! 김!맥!심! 당!신!없!인! 못!살!아!”

이번이 두 번째 촬영이다. 이번 화보 촬영 후 소감은?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촬영이 끝났지만 살짝 피곤하긴 

했다. 평소에 시도할 수 없던 파격적인 콘셉트라 즐기

면서 재미있게 촬영했다. 덕분에 예쁜 옷도 많이 입어

봤다(웃음).

MAXIM 애독자라고 들었다. MAXIM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취직시켜 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 는 

농담이고 상큼한 언니들의 의 ‘젖’ 한 사진을 많이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웃음).

마지막으로 MAXIM 독자에게 한마디 해 달라.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니트 게스 진
줄무늬 속옷 마루 이너웨어

니트 에디터 소장
줄무늬 속옷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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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OTECH / CS-US3
새로택의 CS-US3는 3TB의 고용량 하드디스크를 최

대 5개까지 장작할 수 있다. 1.5GB의 고화질 야동 파일

을 1천 개 이상 저장할 수 있다는 거다. 요즘 어지간한 

고화질 콘텐츠는 1개당 3~4GB를 훌쩍 넘는다. 당신

이 소중히 쌓아둔 자료를 한 방에 백업 가능한 외장하

드를 찾기 쉽지 않다. CS-U53과 3TB 하드 5개를 장

만해 하드를 백업해두는 건 어떨까? 당신의 피와 눈

물이 베여 있는 ‘그것’ 들이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졌

을 때의 절망감을 다시금 맛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PANASONIC / LUMIX GF2
미러리스 카메라 루믹스 GF1의 후속 모델. 풀 HD 촬영

은 물론 3D 사진 촬영도 지원한다. 무엇보다 GF2의 장

점은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 가장 많은 렌즈군을 사

용할 수 있단 거다. 파나소닉과 올림푸스의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는 물론이고, 컨버터를 이용하면 명품 라

이카 렌즈군을 사용 가능하다. 소니 NEX 시리즈도 꽤

나 잘 빠진 미러리스 카메라지만 루믹스에 비하면 선

택 가능한 렌즈군이 턱없이 부족하다. 미러리스 카메

라군을 지를 생각이라면 그저 루믹스 GF2가 진리다.

GOOGLE / NEXUS S
삼성의 하드웨어와 구글의 소프웨어가 합쳐진 래퍼런

스 폰이다. 구글의 최신 운영 체제인 진저브래드가 탑

재됐고, 4인치 AMOLED 액정은 살짝 휘어져 있어 통

화할 때 얼굴에 폰이 찰싹 달라붙는 기묘한 착용감(?)

을 느낄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기 중 최고 수준의 배

터리 효율도 자랑한다. 재질이 다소 저렴해 보인다는 

점이 아쉽지만 통신사의 손을 타지 않은 순결한 폰이

란 사실이 당신 마음을 뒤흔들 거다. 

CHAMPAGNE / MUMM ROSE
밸런타인 데이트의 화룡점정은 로맨틱한 핑크로 장식

된 샴페인이 제격. 샴페인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가격

대가 다양한 스파클링 와인으로 선택지를 넓히자. 자

칫 궁색해지기 쉬운 둘만의 방콕 파티를 ‘우주 최고의 

로맨틱한 밤’ 으로 피어나게 한다. 덤으로 에로스까지 

피어나면 더 좋고. 

AMAZON / KINDLE3 WIFI
책을 좋아한다면 아마존의 킨들3 와이파이 버전을 본 

순간 동공이 확대될 거다. 선명한 전자잉크 화면이 눈

의 피로는 낮추고, 가독성은 높인다. 와이파이에 접속

한 상태라면 아마존에 등록된 계정으로 보낸 PDF나 

텍스트 파일이 자체 포맷으로 변환돼 킨들에 자동 저

장되는 신묘한 체험도 할 수 있다. 한글 콘텐츠가 부

족한 게 아쉽지만 완성도를 놓고 볼 때 킨들3를 능가

하는 녀석은 찾기 힘들다. 

INCASE / iPHONE POUCH
아이폰을 백팩 주머니에 넣어두면 이동 중 꺼낼 때마

다 귀찮음이 대폭발한다. 그렇다고 아저씨들이 허리

춤에 차는 노티 넘치는 가죽 파우치를 지를 수도 없는 

노릇. 이럴 땐 인케이스 아이폰 파우치가 좋은 대안이

다. 아이폰 파우치와 백팩이 합체되는 순간 귀찮음에

서 해방된다. 덤으로 심심하기 짝이 없는 당신 패션에 

약간의 에지도 더해줄 거다.

니트 게스 진
줄무늬 속옷 마루 이너웨어

니트 에디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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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스마트폰을 효도폰처럼 사용하고 있나? BY 김상헌

1. 답답한 록 스크린 안녕~
아이폰에서 각종 정보를 보려면 록을 해제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다. 탈옥을 하면 록 스크린을 

해제하지 않고서도 문자, 부재중 메시지, 스케

줄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테더링 봉인 해제 
아이폰은 블루투스와 USB로 테더링을 제공하

지만 순정 상태에서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나

쁜 잡느님!). 무엇보다 애플 제품끼리 테더링이 

불가능하다. 갤럭시S와 아이패드는 테더링이 

가능한데 아이폰와 아이패드끼리는 테더링이 

불가능하다. 탈옥을 하면 마이와이(다른 기기에 

아이폰4를 연결해 인터넷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앱)로 애플 제품끼리도 테더링을 할 수 있다!

탈옥과 루팅은 
합법 또는 불법? 
탈옥이나 루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약관 규정상 AS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

서 탈옥이나 루팅을 한 휴대폰은 AS를 받기 

위해서 순정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그게 불가

능하다면 AS를 받을 수 없고, 수리비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유료 응용프로그램

을 해킹해서 설치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다. 결

국 자신의 스마트폰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시

스템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규정

되지 않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거다.

탈옥과 루팅의 단점?
탈옥이나 루팅은 스마트폰은 관리자 영역을 

건드리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악성코드에 노

출되면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

히 아이폰은 탈옥 후 기기 보안이 훨씬 취약

해진다. 

아이폰 탈옥의 변
※MAXIM은 저작권을 존중한다. 고로 불법 앱에 관

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다.

대표적인 루팅 사례로는 갤럭시S의 외

부 메모리 I/O(입출력, input/out) 패치를 

통한 성능 향상, 안드로이드 2.1 버전에

서 지원하지 않던 응용 프로그램의 외장 

메모리 저장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공

식적인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유저들이 만든 멋진 커스텀 롬

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덕 중에 제일

은 양덕이라 는 말을 실감케 하는 XDA 

포럼의 능력자가 만든 커스텀 롬을 사용

하는 기쁨은 안드로이드폰 유저라면 모

두가 알 거다. 무슨 소리냐고? 빌어먹을 

LG가 옵티머스 Q의 운영체제를 업그레

이드하지 않아도 유저들이 손가락만 빨

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다. 

3. 멀티태스킹 한 큐에 종료 
아이폰도 iOS 4.0부터 멀티태스킹이 지원되

지만 실행한 앱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

행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페...페이크! 이때 

홈 버튼을 두 번 누른 후 멀티태스킹 바에서 

앱을 개별적으로 종료 가능하지만 귀찮음이 

꽃 핀다. 탈옥을 하면 홈 버튼을 길게 눌러 

실행 중 앱을 한 큐에 종료할 수 있다. 오썸!

이 외에도 탈옥을 하면 마이3G라는 앱으로 와이파

이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페이스타임, 대용량 앱 다

운로드 등이 3G 환경에서 가능하다. 당신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한 보람을 만끽하게 해줄 거

다(물론 페이스브레이크란 앱을 통해 페이스타임만 

3G 환경에서 사용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 아이폰의 

주요 기능들의 설정도 손쉽게 바꿀 수 있으니 어찌 

탈옥을 아니 하겠나!

합법 또는 불법? 
탈옥이나 루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팩토리 언록 폰
(Factory Unlock 
Phone) 
직역하면 공장에서 잠그지 않

은 폰이란 소리다. 무슨 말이냐 

하면 휴대폰을 만들 때 주파수 

대역 및 데이터 전송에 제한을 

걸지 않아서 어느 통신사의 심

(흔히 유심 카드라고 불리는 그것) 카

드도 사용할 수 있는 폰이다. 당신이 우리나라

에서 발매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구매해 개인 

인증을 받아 쓰려면 이런 팩토리 언록 폰을 질

러야 한다. 일부 특정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데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에서 구매하는 게 제

일 편리하다. 뉴질랜드에서도 팩토리 언록 폰

을 판매하는데, 이는 통신사가 하나밖에 없어

서 록을 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벽돌 
당신이 휴대용 게임기 PSP

에 커스텀 펌웨어를 해봤다면 

친숙한 용어일 거다. 탈옥이나 

루팅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오류를 일으켜 마치 벽돌처럼 아

무런 동작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

다. 당신 눈앞에서 쌩쌩 돌아가던 스

마트폰이 한순간 벽돌만도 못한 놈이 

된, 눈에 땀이 나는 상황인 거다. 벽돌이 

되었다면 공장 초기화 상태로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게 안 된다면...지못미.

안드로이드 루팅의 변

※MAXIM은 저작권을 존중한다. 고로 불법 앱에 관

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다.

은 폰이란 소리다. 무슨 말이냐 

(흔히 유심 카드라고 불리는 그것) 카

오류를 일으켜 마치 벽돌처럼 아

무런 동작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

다. 당신 눈앞에서 쌩쌩 돌아가던 스

마트폰이 한순간 벽돌만도 못한 놈이 

된, 눈에 땀이 나는 상황인 거다. 벽돌이 

되었다면 공장 초기화 상태로 만드는 게 

※ iOS 4.3 베타1 버전의 등장

얼마 전 등장한 iOS 4.3 베타 1버전에서는 퍼스

널 핫스팟(이동통신 데이터 서비스를 무선랜으

로 변환해 최대 5대까지 무선랜 접속을 제공하

는 기능), 아이폰과 아이패드 블루투스 테더링

을 지원했다. 당신이 애플 제품간의 테더링 때

문에 아이폰 탈옥을 생각하는 거라면 재고할 

필요성이 생긴 거다. 잡...잡느님이 변했다능!

※ 옴레기에 빛을!

해외 개발자가 옴니아2를 위한 안드로이드 베

타버전을 공식 배포했다. 전화는 물론 무선랜으

로 안드로이드 마켓 이용도 가능하나 블루투스

와 GRPS(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연결은 아직 

불가능하다.  

<프리즌 브레이크>를 생각한 놈 대가리 박아! 아이폰 

운영체제의 제한을 풀어 사용자의 루트에 접근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아이폰의 각 프로그램은 운영체제

를 해킹하지 않으면 앱 확장자를 가진 영역으로 접근

이 불가능하다. 고로 아이폰 탈옥을 하면 애플의 인

증을 받지 않는 다른 회사의 코드도 실행할 수 있다.

탈옥 

히 아이폰은 탈옥 후 기기 보안이 훨씬 취약

해진다. 

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거다.

탈옥과 루팅의 단점?

루팅은 보통 안드로이드폰의 운영체제를 해킹해 관리자 권한을 얻는 행위다. 

안드로이드 자체가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

로 빌려왔다. 리눅스에서 최고 권한을 가진 계정이 루트(Root)인데 루팅은 이 권한을 획득하는 행

위다. 루팅을 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사용자 권한을 슈퍼 유저 로 바꿔 기본으로 지원하지 

않은 기능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장된 설정을 변경해 시스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루팅
알아두면 편한 스마트폰 

자투리 용어

바이러스!

아..앙돼!

스템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규정

되지 않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거다.

탈옥과 루팅의 단점?

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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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스마트폰을 효도폰처럼 사용하고 있나? BY 김상헌

1. 답답한 록 스크린 안녕~
아이폰에서 각종 정보를 보려면 록을 해제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다. 탈옥을 하면 록 스크린을 

해제하지 않고서도 문자, 부재중 메시지, 스케

줄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테더링 봉인 해제 
아이폰은 블루투스와 USB로 테더링을 제공하

지만 순정 상태에서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나

쁜 잡느님!). 무엇보다 애플 제품끼리 테더링이 

불가능하다. 갤럭시S와 아이패드는 테더링이 

가능한데 아이폰와 아이패드끼리는 테더링이 

불가능하다. 탈옥을 하면 마이와이(다른 기기에 

아이폰4를 연결해 인터넷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앱)로 애플 제품끼리도 테더링을 할 수 있다!

탈옥과 루팅은 
합법 또는 불법? 
탈옥이나 루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약관 규정상 AS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

서 탈옥이나 루팅을 한 휴대폰은 AS를 받기 

위해서 순정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그게 불가

능하다면 AS를 받을 수 없고, 수리비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유료 응용프로그램

을 해킹해서 설치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다. 결

국 자신의 스마트폰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시

스템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규정

되지 않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거다.

탈옥과 루팅의 단점?
탈옥이나 루팅은 스마트폰은 관리자 영역을 

건드리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악성코드에 노

출되면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

히 아이폰은 탈옥 후 기기 보안이 훨씬 취약

해진다. 

아이폰 탈옥의 변
※MAXIM은 저작권을 존중한다. 고로 불법 앱에 관

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다.

대표적인 루팅 사례로는 갤럭시S의 외

부 메모리 I/O(입출력, input/out) 패치를 

통한 성능 향상, 안드로이드 2.1 버전에

서 지원하지 않던 응용 프로그램의 외장 

메모리 저장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공

식적인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유저들이 만든 멋진 커스텀 롬

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덕 중에 제일

은 양덕이라 는 말을 실감케 하는 XDA 

포럼의 능력자가 만든 커스텀 롬을 사용

하는 기쁨은 안드로이드폰 유저라면 모

두가 알 거다. 무슨 소리냐고? 빌어먹을 

LG가 옵티머스 Q의 운영체제를 업그레

이드하지 않아도 유저들이 손가락만 빨

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다. 

3. 멀티태스킹 한 큐에 종료 
아이폰도 iOS 4.0부터 멀티태스킹이 지원되

지만 실행한 앱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

행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페...페이크! 이때 

홈 버튼을 두 번 누른 후 멀티태스킹 바에서 

앱을 개별적으로 종료 가능하지만 귀찮음이 

꽃 핀다. 탈옥을 하면 홈 버튼을 길게 눌러 

실행 중 앱을 한 큐에 종료할 수 있다. 오썸!

이 외에도 탈옥을 하면 마이3G라는 앱으로 와이파

이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페이스타임, 대용량 앱 다

운로드 등이 3G 환경에서 가능하다. 당신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한 보람을 만끽하게 해줄 거

다(물론 페이스브레이크란 앱을 통해 페이스타임만 

3G 환경에서 사용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 아이폰의 

주요 기능들의 설정도 손쉽게 바꿀 수 있으니 어찌 

탈옥을 아니 하겠나!

합법 또는 불법? 
탈옥이나 루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팩토리 언록 폰
(Factory Unlock 
Phone) 
직역하면 공장에서 잠그지 않

은 폰이란 소리다. 무슨 말이냐 

하면 휴대폰을 만들 때 주파수 

대역 및 데이터 전송에 제한을 

걸지 않아서 어느 통신사의 심

(흔히 유심 카드라고 불리는 그것) 카

드도 사용할 수 있는 폰이다. 당신이 우리나라

에서 발매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구매해 개인 

인증을 받아 쓰려면 이런 팩토리 언록 폰을 질

러야 한다. 일부 특정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데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에서 구매하는 게 제

일 편리하다. 뉴질랜드에서도 팩토리 언록 폰

을 판매하는데, 이는 통신사가 하나밖에 없어

서 록을 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벽돌 
당신이 휴대용 게임기 PSP

에 커스텀 펌웨어를 해봤다면 

친숙한 용어일 거다. 탈옥이나 

루팅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오류를 일으켜 마치 벽돌처럼 아

무런 동작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

다. 당신 눈앞에서 쌩쌩 돌아가던 스

마트폰이 한순간 벽돌만도 못한 놈이 

된, 눈에 땀이 나는 상황인 거다. 벽돌이 

되었다면 공장 초기화 상태로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게 안 된다면...지못미.

안드로이드 루팅의 변

※MAXIM은 저작권을 존중한다. 고로 불법 앱에 관

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다.

은 폰이란 소리다. 무슨 말이냐 

(흔히 유심 카드라고 불리는 그것) 카

오류를 일으켜 마치 벽돌처럼 아

무런 동작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

다. 당신 눈앞에서 쌩쌩 돌아가던 스

마트폰이 한순간 벽돌만도 못한 놈이 

된, 눈에 땀이 나는 상황인 거다. 벽돌이 

되었다면 공장 초기화 상태로 만드는 게 

※ iOS 4.3 베타1 버전의 등장

얼마 전 등장한 iOS 4.3 베타 1버전에서는 퍼스

널 핫스팟(이동통신 데이터 서비스를 무선랜으

로 변환해 최대 5대까지 무선랜 접속을 제공하

는 기능), 아이폰과 아이패드 블루투스 테더링

을 지원했다. 당신이 애플 제품간의 테더링 때

문에 아이폰 탈옥을 생각하는 거라면 재고할 

필요성이 생긴 거다. 잡...잡느님이 변했다능!

※ 옴레기에 빛을!

해외 개발자가 옴니아2를 위한 안드로이드 베

타버전을 공식 배포했다. 전화는 물론 무선랜으

로 안드로이드 마켓 이용도 가능하나 블루투스

와 GRPS(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연결은 아직 

불가능하다.  

<프리즌 브레이크>를 생각한 놈 대가리 박아! 아이폰 

운영체제의 제한을 풀어 사용자의 루트에 접근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아이폰의 각 프로그램은 운영체제

를 해킹하지 않으면 앱 확장자를 가진 영역으로 접근

이 불가능하다. 고로 아이폰 탈옥을 하면 애플의 인

증을 받지 않는 다른 회사의 코드도 실행할 수 있다.

탈옥 

히 아이폰은 탈옥 후 기기 보안이 훨씬 취약

해진다. 

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거다.

탈옥과 루팅의 단점?

루팅은 보통 안드로이드폰의 운영체제를 해킹해 관리자 권한을 얻는 행위다. 

안드로이드 자체가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

로 빌려왔다. 리눅스에서 최고 권한을 가진 계정이 루트(Root)인데 루팅은 이 권한을 획득하는 행

위다. 루팅을 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사용자 권한을 슈퍼 유저 로 바꿔 기본으로 지원하지 

않은 기능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장된 설정을 변경해 시스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루팅
알아두면 편한 스마트폰 

자투리 용어

바이러스!

아..앙돼!

스템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규정

되지 않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거다.

탈옥과 루팅의 단점?

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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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했다. 자칫하면 1억짜리 디젤차에 휘발유를 넣고 멸망할 뻔했다. 아무리 그래도 디젤 소리와 가솔린 소리도 구분 못하면서 무슨 놈의 자동차 시승기를 쓰냐고? 자네도 타봐라. 렉서스 세단처럼 조용하게 170km/h를 가리키는 이 기가 막힌 경유차를 말이다. 
단점은 역시 1억이라는 가격이다. X5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좋은 연비(12.6km/ℓ)를 자랑하지만 역시 차 가격 때문에 경제적 이란 표현을 붙이긴 힘들다. 하지만 1억의 가격에는 BMW가 주는 무형의 프리미엄이 녹아 있다. 그게 뭐냐고? 클럽 파티 취재차 강남의 C 클럽에 갈 일이 몇 번 있었다. 에디터가 X5와 함께 방문했을 때 발렛 해드리겠습니다. 하며 문을 열어주던 클럽 직원이... 코란도를 끌고 나타났을 때는 한 팔을 가로로 들며 말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디젤이라고요?” 

X5는 AWD(All Wheel Drive)다. 언제나 4바퀴에 동력이 

전달된다는 뜻이다.‘xdrive’는 BMW만의 첨단 4륜구동 

시스템이다. 전륜:후륜 간의 동력비가 고정되어 있는 여

느 4륜구동 시스템과 달리 xdrive는 주행 상황에 맞게 앞

바퀴와 뒷바퀴에 실리는 동력비를 전자 제어 시스템이 

자유자재로 변화시킨다. 눈이 많이 내리던 X5 시승 기

간에 빙판, 눈길, 급커브, 고속주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xdrive 4륜구동 시스템은 아마 발밑에서 바쁘게 돌아갔

을 거다. 운전자가 복잡하게 신경 써야 할 건 하나도 없

다. X5 운전석에서‘운전 실력’이라는 건 어쩌면 이젠 더 

이상 의미 없는 단어인지도 모른다. 분명 운전대를 돌리

고 가속페달을 밟은 건 에디터였지만 진짜‘운전’을 한 

건 xdrive 시스템이었다.

Active Torque 4WD Active Torque 4WD Active Torque 4WD 
FOCUSFOCUSFOCUS

X5 자세히
뜯어보기

COOPERATIONS BMW KOREA, TOYOTA KOREA, 슈즈원 (3443-1703), 가이아(02-3447-1098)

구두
슈즈원

MAXIM
시승기     

8  

AWD  VS
4WD

두발 달린 그녀는 네 발 달린 짐승에게 끌린다. 당신은 두 발인가 네 발인가. 
                  아~ 세 발이시라고? BY 유승민 PHOTOGRAPH BY ARC STUDIO LEG BY 에디터 yb

MOTOR
TEST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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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했다. 자칫하면 1억짜리 디젤차에 휘발유를 넣고 멸망할 뻔했다. 아무리 그래도 디젤 소리와 가솔린 소리도 구분 못하면서 무슨 놈의 자동차 시승기를 쓰냐고? 자네도 타봐라. 렉서스 세단처럼 조용하게 170km/h를 가리키는 이 기가 막힌 경유차를 말이다. 
단점은 역시 1억이라는 가격이다. X5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좋은 연비(12.6km/ℓ)를 자랑하지만 역시 차 가격 때문에 경제적 이란 표현을 붙이긴 힘들다. 하지만 1억의 가격에는 BMW가 주는 무형의 프리미엄이 녹아 있다. 그게 뭐냐고? 클럽 파티 취재차 강남의 C 클럽에 갈 일이 몇 번 있었다. 에디터가 X5와 함께 방문했을 때 발렛 해드리겠습니다. 하며 문을 열어주던 클럽 직원이... 코란도를 끌고 나타났을 때는 한 팔을 가로로 들며 말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디젤이라고요?” 

X5는 AWD(All Wheel Drive)다. 언제나 4바퀴에 동력이 

전달된다는 뜻이다.‘xdrive’는 BMW만의 첨단 4륜구동 

시스템이다. 전륜:후륜 간의 동력비가 고정되어 있는 여

느 4륜구동 시스템과 달리 xdrive는 주행 상황에 맞게 앞

바퀴와 뒷바퀴에 실리는 동력비를 전자 제어 시스템이 

자유자재로 변화시킨다. 눈이 많이 내리던 X5 시승 기

간에 빙판, 눈길, 급커브, 고속주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xdrive 4륜구동 시스템은 아마 발밑에서 바쁘게 돌아갔

을 거다. 운전자가 복잡하게 신경 써야 할 건 하나도 없

다. X5 운전석에서‘운전 실력’이라는 건 어쩌면 이젠 더 

이상 의미 없는 단어인지도 모른다. 분명 운전대를 돌리

고 가속페달을 밟은 건 에디터였지만 진짜‘운전’을 한 

건 xdrive 시스템이었다.

Active Torque 4WD Active Torque 4WD Active Torque 4WD 
FOCUSFOCUSFOCUS

X5 자세히
뜯어보기

COOPERATIONS BMW KOREA, TOYOTA KOREA, 슈즈원 (3443-1703), 가이아(02-3447-1098)

구두
슈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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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D  VS
4WD

두발 달린 그녀는 네 발 달린 짐승에게 끌린다. 당신은 두 발인가 네 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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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4는 시판 중인 수입 SUV 중에 4번째로 저렴한 모델이다. 도요타에서 RAV를 거의 홍보하지 않는 이유는 통 알 수 없지만 타본 입장에선 RAV4야말로 알짜 중의 알짜배기다. 가볍게 튀어나가는 가속력이나 주행 성능은 흠잡을 데 없고, 굳이 필요 없는 전자 제어 기능들을 깔끔하게 빼버리고 가격 거품을 없앤 점도 맘에 든다. 몸에 지니고 있기만 해도 되는 스마트 키는 렉서스 시리즈와 똑같다. 
무엇보다 남자 의 SUV라면 자고로 등짝에 스페어 타이어를 둘러메고 있어야 제대로라고 할 수 있지 아니한가.  

RAV4의 4륜구동 시스템인 액티브 토크 4WD(4 

Wheel Drive)는 기본적으로 X5가 채택한 AWD와는 

달리 때에 따라 2륜구동에서 4륜구동의 전환이 가

능한‘파트타임’ 4륜구동이다. 4륜구동은 안전하지

만 연료 소모가 크며 부드러운 코너링에는 2륜구동

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 하지만 2륜으로 주행 중에  

4륜 구동이 필요하다고 갑자기 구동 방식을 전환하

긴 어렵다. 달리는 중에 억지로 2륜 > 4륜으로 전환

했다가는 금방 미션이 망가져버린다. 

RAV4는 운전석에 구동 휠을 전환하는 다이얼이 없

다. 뭐지? 에디터의 손가락이 할 일은 없었다. 이녀

석은 주행 중에도 코너링, 오르막, 출발 가속, 눈길, 

빗길, 빙판길 등 주행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4륜으

로 자동 전환된다. 10.8km/ℓ의 그저 그런 연비와 

휘발유 엔진이라는 점만 빼면 참 기가 막힌 SUV

인데 말이다.

Active Torque 4WD Active Torque 4WD Active Torque 4WD 
FOCUS

RAV4의 4륜구동 시스템인 액티브 토크 4WD(4 

FOCUSFOCUS

RAV4 자세히
뜯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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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모닝 가솔린 1.0 밴

2010 모닝 가솔린 1.0

2011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GSL

2010 클릭 가솔린 1.4 DOHC

2010 모닝 LPI 1.0

2011 모닝 1.0 가솔린 

2010 프라이드 세단 가솔린 1.4 DOHC

2009 젠트라 1.2 SX

2009 젠트라X 1.2

2011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LPGi

2009 젠트라 1.6 가솔린

2009 젠트라X 3Door 1.6

2009 젠트라X 1.6

2010 클릭 가솔린 1.6 DOHC

2010 클릭 디젤 1.5 VGT

2010 아반떼 가솔린 1.6 VV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가솔린 1.4 DOHC

2009 SM3 CE 1.6 가솔린

2011 엑센트 1.4 CVV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가솔린 1.6 CVVT 

2011 i30 1.6 VV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디젤1.5 VGT

2010 프라이드 세단 가솔린 1.6 CVVT

2010 프라이드 세단 디젤1.5 VGT

2011 쏘울 가솔린 1.6

2011 SM3 1.6 가솔린 

2011 아반떼 1.6 GDI

2011 포르테 해치백 1.6 GDI

2011 포르테 GDI

2011 라세티 프리미어 1.6 가솔린

2011 엑센트 1.6 GDi

2011 i30cw 1.6 VVT

2011 쏘울 디젤 1.6

2011 카렌스 2.0 LPi

2011 포르테 쿱 GDI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3인승

2011 카렌스 가솔린 2.0

2011 라세티 프리미어 1.8 IDENTITY

2011 포르테 LPI

2011 SM3 2.0 가솔린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5인승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밴 3인승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밴 5인승

2011 포르테 쿱 2.0

2011 i30 2.0 VVT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왜건 12인승

2010 로체 이노베이션 가솔린 2.0

2010 스포티지R 가솔린 쎄타II 2.0

2011 쏘울 가솔린 2.0

2010 토스카 L6 2.0

2011 라세티 프리미어 2.0 디젤

2011 i30cw 1.6 VGT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12인승

2010 K5 가솔린 2.0

2010 스포티지R 디젤 R2.0 2WD

2011 i30 1.6 VGT

2011 투싼IX 가솔린 2.0 2WD

2010 토스카 L6 LPG 2.0

2010 액티언 CX5 2WD

2010 액티언스포츠 AX5 2WD

2011 쏘나타 Y20

2011 i30cw 2.0 VVT

2011 투싼IX 디젤 R2.0 2WD

2010 아반떼 하이브리드LPi 1.6 하이브리드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11인승

2010 포르테 하이브리드LPi 1.6 HEV

2010 그랜드 카니발 2.2 디젤

2010 스포티지R 디젤 R2.0 4WD

2011 SM5 2.0 가솔린

2010 그랜드 카니발R 2.2 디젤

2010 윈스톰 2WD 5인승

2010 카이런 2.0 5인승 2WD

2010 액티언스포츠 AX7 4WD

2011 투싼IX 디젤 R2.0 4WD

2011 그랜드 카니발 디젤

2010 그랜드 카니발R 2.7 LPi

2010 윈스톰 2WD 7인승

2010 액티언 CX5 4WD

2011 QM5 가솔린 2WD 씨티

2011 그랜드 카니발 LPI

2010 토스카 디젤 2.0

2010 스마트 포투 패션 쿠페 

2011 제네시스 쿠페 200 Turbo

2011 쏘렌토R 가솔린 2.4 2WD

2010 슈퍼 렉스턴 2WD RX4

2011 싼타페 VGT 2.0 2WD

2010 카니발 2.7 LPG

2010 카니발 2.2 디젤

2010 QM5 디젤 2WD

2010 카이런 2.0 7인승 2WD

2010 스마트 포투 펄스 쿠페 

2011 쏘렌토R LPI 뮤2.7 2WD

2011 쏘렌토R 디젤 2.0 2WD

2011 QM5 디젤 2WD

2010 푸조 밀레짐 207GT

2010 카니발R LPG 2.7

2010 카니발R 디젤 2.2

2011 싼타페 LPi V6 2.7 2WD

2010 윈스톰 4WD 5인승

2010 윈스톰 4WD 7인승

2010 혼다 시빅 1.8 

2010 닷지 캘리버 2.0 가솔린 

2011 카니발 디젤

2010 카이런 2.0 5인승 4WD

2011 싼타페 VGT 2.2 4WD

2010 더럭셔리 그랜저 Q240

2010 로체 이노베이션 가솔린 2.4

2011 SM7 뉴아트 2.3 가솔린

2011 QM5 디젤 4WD

2010 슈퍼 렉스턴 2WD RX5

2010 카이런 2.0 7인승 4WD

2010 액티언 CX7 4WD

2010 미쓰비시 랜서 2.0 가솔린 

2010 스마트 포투 패션 카브리올레 

2011 쏘렌토R 디젤 2.2 2WD

2011 SM5 2.5 가솔린

2010 스마트 포투 펄스 카브리올레

2011 쏘나타 F24

2011 싼타페 가솔린 2.4 2WD

2010 K5 가솔린 2.4 GDI

2010 K7 VG240

2010 카니발 2.2 리무진 디젤

2010 토스카 L6 2.5

2010 슈퍼 렉스턴 2WD RX6

2011 K7 VG240

2011 카니발 리무진 가솔린

2010 카니발R 리무진 

2011 푸조 207 GT 엘르패키지

2010 닷지 캘리버 2.0

2010 더럭셔리 그랜져 Q270

2010 윈스톰 맥스 2.0 DLX

2011 쏘렌토R 디젤 2.2 4WD

2011 닛산 뉴 로그 플러스 2WD CVT

2011 미니 쿠퍼SE

2010 혼다 인사이트 1.3

2011 카니발 리무진 디젤

2011 싼타페 VGT 2.2 2WD

2010 윈스톰 맥스 2.0 HDLX

2008 크라이슬러 PT크루저 2.5 가솔린 

2010 더럭셔리 그랜저 Q270

2010 알페온 CL240

2010 카이런 2.7 7인승 4WD

2011 폭스바겐 골프 1.6 TDI

2010 K7 VG270

2010 토요타 RAV4 2.5 가솔린 2WD

2010 지프 컴패스 2.4 CVT

2011 제네시스 쿠페 380 GT

2010 푸조 308 MCP

2011 K7 VG270

2011 그랜저 HG 240

2010 모하비 가솔린 3.8 2WD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2WD

2010 폭스바겐 제타 2.0 TDI

2010 혼다 CR-V 2WD URBAN

2010 카이런 2.7 7인승 A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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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

2690

2600

2680

2780

2713

2780

2750

2750

2735

2740

2762

2750

2790

2749

2790

2810

2888

2871

2825

2880

2860

2878

2825

2885

2807

2860

2850

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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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2011년 2월 가격별 국내 시판 차량 리스트

2010 슈퍼 렉스턴 4WD RX6

2010 지프 컴패스 2.4

2010 모하비 디젤 3.0 2WD

2010 닛산 알티마 2.5 가솔린

2008 폭스바겐 비틀 2.0

2010 폭스바겐 골프 2.0 TDI

2010 혼다 시빅 2.0

2010 혼다 CR-V 2WD

2010 포드 이스케이프 2.5 XLT

2010 알페온 EL240

2011 푸조 308 MCP

2011 닛산 알티마 2.5 가솔린

2010 토요타 캠리 2.5 가솔린 

2010 토요타 RAV4 2.5 가솔린 4WD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세단 2.4 가솔린

2010 푸조 밀레짐 207CC

2011 혼다 어코드 2.4

2011 그랜저 HG 300

2010 더럭셔리 그랜저 L330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270

2010 모하비 디젤 3.0 4WD

2010 볼보 C30 2.4i 가솔린

2010 체어맨H 500S

2010 슈퍼 렉스턴 AWD RX7

2010 미니 쿠퍼 1.6 메이페어

2009 혼다 어코드 2.4 

2011 오피러스 프리미엄 GH270

2011 미니 쿠퍼 클럽맨

2011 미니 쿠퍼

2007 볼보 S40 2.4i

2010 닛산 알티마 3.5 가솔린

2008 미니 쿠퍼 클럽맨 1.6 쿠퍼

2010 혼다 CR-V 4WD

2010 미쓰비시 아웃랜더 아웃랜더 2.4L

2010 스바루 레거시 2.5

2010 알페온 CL300

2011 닛산 뉴 로그 플러스 4WD CVT

2011 닛산 알티마 3.5 가솔린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2WD

2010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2010 토요타 프리우스 1.8 하이브리드 

2010 스바루 포레스터 2.52008 클

2011 SM7 뉴아트 3.5 가솔린

2009 벤츠 마이비 B200

2008 벤츠 마이비 2.1 가솔린

2009 지프 컴패스 2.4 CVT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4WD

2010 K7 VG350

2008 볼보 V50 2.4i

2010 푸조 3008 1.6 HDi 

2008 포드 몬데오 2.0 디젤 

2010 포드 토러스 3.5 SEL

2010 알페온 EL300

2011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30

2011 K7 VG350

2011 미니 쿠퍼 컨버터블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30

2009 BMW 1시리즈 120d

2008 아우디 A3 해치백 2.0 TFSI

2009 미니 쿠퍼 컨버터블 1.6 쿠퍼

2010 미니 쿠퍼 1.6 캠든

2010 포드 이스케이프 2.5 Limited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세단 2.0 디젤

2011 미니 쿠퍼S

2010 슈퍼 렉스턴 AWD NOBLESSE

2009 혼다 어코드 3.5

2008 미쓰비시 이클립스 2.4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컨버터블 2.8 가솔린 

2010 알페온 스페셜

2009 BMW 1시리즈 120d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컨버터블 2.8

2010 미쓰비시 아웃랜더 3.0L

2011 그랜드 카니발 하이리무진

2010 그랜드 카니발 3.0 하이리무진

2010 체어맨H 600S

2010 폭스바겐 골프 2.0 GTD

2010 푸조 407 세단 2.0 HDi 

2008 미니 쿠퍼 클럽맨 1.6 쿠퍼S

2009 사브 9-3 2.0 TiD 

2010 스바루 레거시 3.6

2010 제네시스 BH 330

2011 혼다 어코드 3.5

2010 그랜드 카니발R 3.0 하이리무진

2010 스바루 아웃백 2.5

2011 포드 머스탱 쿠페

2011 미니 쿠퍼S 클럽맨

2010 푸조 3008 2.0 HDi 프레스티쥬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4WD

2010 BMW X1 xDrive18d

2010 볼보 C30 T5

2008 볼보 S60 2.5T

2008 아우디 A3 해치백 2.0 TFSI 다이내믹

2008 지프 랭글러 루비콘

2011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2011 렉서스 IS 세단 IS250

2011 인피니티 G25 가솔린

2009 미니 쿠퍼 컨버터블 1.6 쿠퍼S

2010 포드 토러스 3.5 리미티드

2010 링컨 MKZ 3.5 가솔린 

2011 미니 쿠퍼S 컨버터블

2010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2.4 하이브리드 

2010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

2008 지프 랭글러 루비콘

2010 벤츠 C클래스 C200K

2008 포드 스포츠 트랙 4.1 가솔린 4WD 

2008 지프 랭글러 언리미티드

2010 미니 쿠퍼 캠든 JCW

2011 폭스바겐 티구안 2.0 TSI

2010 아우디 A4 2.0 TFSI 멀티트로닉

2010 벤츠 C클래스 C200 CGI

2010 푸조 407 왜건 2.0 HDi 

2010 캐딜락 CTS 3.0 가솔린

2010 스바루 아웃백 3.6

2010 미니 쿠퍼 클럽맨 JCW

2010 제네시스 BH 380

2010 BMW 3시리즈 세단 320i

2010 모하비 가솔린 4.6 4WD2007 폭

2010 렉서스 IS250

2010 인피니티 G37 세단

2009 닷지 다코타 쿼드캡 4X4 

2009 사브 9-5 2.0 TiD 

2011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2008 지프 랭글러 루비콘 언리미티드

2009 포드 익스플로러 4.0 가솔린 4WD

2009 재규어 X-타입 2.2D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2.7 가솔린

2010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

2010 닛산 무라노 3.5 가솔린 4WD

2010 BMW 3시리즈 320d

2010 BMW X1 xDrive20d

2009 베리타스 3.6 V형 6기통

2010 캐딜락 CTS 왜건 3.0 가솔린 

2010 미니 쿠퍼 컨버터블 JCW

2011 렉서스 IS 세단 IS250 F-Sport

2011 폭스바겐 CC 2.0 TDI

2011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80

2010 체어맨W CW600

2010 렉서스 IS250 F-Sport

2009 재규어 X-타입 2.5 

2009 랜드로버 프리랜더2 TD4 HSE

2010 볼보 S80 D5 2.4 디젤

2008 폭스바겐 EOS 2.0 가솔린

2010 벤츠 C클래스 C220 CDI

2010 카니발R 하이리무진

2008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4.0 가솔린 4WD 

2011 렉서스 ES350

2010 지프 그랜드 체로키 3.6

2010 볼보 XC60 D5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80

2010 닛산 370Z 3.7 가솔린

2009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3.8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3.8 가솔린 

2010 BMW 3시리즈 세단 328i

2011 푸조 RCZ 1.6 THP

2011 인피니티 EX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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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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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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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닛산

닛산

현대

혼다

토요타

스바루

르노삼성

벤츠

벤츠

지프

현대

기아

볼보

푸조

포드

포드

GM

기아

기아

미니

기아

BMW

아우디

미니

미니

포드

크라이슬러

미니

쌍용

혼다

미쓰비시

크라이슬러

GM

BMW

크라이슬러

미쓰비시

기아

기아

쌍용

폭스바겐

푸조

미니

SAAB

스바루

현대 

혼다

기아

스바루

포드

미니

푸조

현대

BMW

볼보

볼보

아우디

지프

폭스바겐

렉서스

인피니티

미니

포드

링컨

미니

토요타

폭스바겐

지프

벤츠

포드

지프

미니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푸조

혼다

스바루

미니

현대

BMW

기아

렉서스

인피니티

닷지

SAAB

포드

지프

포드

재규어

크라이슬러

아우디

닛산

BMW

BMW

GM

캐딜락

미니

렉서스

폭스바겐

기아

쌍용

LEXUS

재규어

랜드로버

볼보

폭스바겐

벤츠

기아

크라이슬러

렉서스

지프

볼보

기아

닛산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

BMW

푸조

인피니티

VOLVO C30 DRIVe Electric
볼보자동차의 세련된 해치백 C30이 전기 자동차로 태어났다. 지난 1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아메리카 국제 모터

쇼에서 공개된 이 전자 제품(?)은 아직 공식 판매는 되고 있지 않으나 컨셉카가 아닌 기존의 C30 모델을 기반으로 했

기 때문에 곧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전기 콘센트로도 충전이 가능하니, 충전은 회사에서 눈치껏 해야겠

다. 우리나라에선 언제 나오냐고? 글쎄, 우리도 잘 모르겠다.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SMART FOR 2 MHD
지난 11월호에서 MAXIM이 시승했던 미니카 스마트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 

놓았다. 이제 MHD의 등장으로 스마트 포투는 쿠페/ 카브리올레/ MHD의 삼총

사 라인업을 완성했다. 안그래도 20.4km/ℓ의 괴물 연비를 자랑하던 스마트가 

MHD(Micro Hybrid Drive)로 더 높아진 연비를 선보이겠다니... 아무래도 끝없이 

펼쳐지던 연비 경쟁에 종결자가 될 작정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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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쌍용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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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GM

쌍용

르노삼성

기아

GM

스마트

현대

기아

쌍용

현대

기아

기아

르노삼성

쌍용

스마트

기아

기아

르노삼성

푸조

기아

기아

현대

GM

GM

혼다

닷지

기아

쌍용

현대

현대

기아

르노삼성

르노삼성

쌍용

쌍용

쌍용

미쓰비시

스마트 

기아

르노삼성

스마트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GM

쌍용

기아

기아

기아

푸조

닷지

현대

GM

기아

닛산

MINI

혼다

기아

현대

GM

크라이슬러

현대

GM

쌍용

폭스바겐

기아

토요타

지프

현대

푸조

기아

현대

기아

현대

폭스바겐

혼다

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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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모닝 가솔린 1.0 밴

2010 모닝 가솔린 1.0

2011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GSL

2010 클릭 가솔린 1.4 DOHC

2010 모닝 LPI 1.0

2011 모닝 1.0 가솔린 

2010 프라이드 세단 가솔린 1.4 DOHC

2009 젠트라 1.2 SX

2009 젠트라X 1.2

2011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LPGi

2009 젠트라 1.6 가솔린

2009 젠트라X 3Door 1.6

2009 젠트라X 1.6

2010 클릭 가솔린 1.6 DOHC

2010 클릭 디젤 1.5 VGT

2010 아반떼 가솔린 1.6 VV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가솔린 1.4 DOHC

2009 SM3 CE 1.6 가솔린

2011 엑센트 1.4 CVV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가솔린 1.6 CVVT 

2011 i30 1.6 VV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디젤1.5 VGT

2010 프라이드 세단 가솔린 1.6 CVVT

2010 프라이드 세단 디젤1.5 VGT

2011 쏘울 가솔린 1.6

2011 SM3 1.6 가솔린 

2011 아반떼 1.6 GDI

2011 포르테 해치백 1.6 GDI

2011 포르테 GDI

2011 라세티 프리미어 1.6 가솔린

2011 엑센트 1.6 GDi

2011 i30cw 1.6 VVT

2011 쏘울 디젤 1.6

2011 카렌스 2.0 LPi

2011 포르테 쿱 GDI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3인승

2011 카렌스 가솔린 2.0

2011 라세티 프리미어 1.8 IDENTITY

2011 포르테 LPI

2011 SM3 2.0 가솔린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5인승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밴 3인승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밴 5인승

2011 포르테 쿱 2.0

2011 i30 2.0 VVT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왜건 12인승

2010 로체 이노베이션 가솔린 2.0

2010 스포티지R 가솔린 쎄타II 2.0

2011 쏘울 가솔린 2.0

2010 토스카 L6 2.0

2011 라세티 프리미어 2.0 디젤

2011 i30cw 1.6 VGT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12인승

2010 K5 가솔린 2.0

2010 스포티지R 디젤 R2.0 2WD

2011 i30 1.6 VGT

2011 투싼IX 가솔린 2.0 2WD

2010 토스카 L6 LPG 2.0

2010 액티언 CX5 2WD

2010 액티언스포츠 AX5 2WD

2011 쏘나타 Y20

2011 i30cw 2.0 VVT

2011 투싼IX 디젤 R2.0 2WD

2010 아반떼 하이브리드LPi 1.6 하이브리드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11인승

2010 포르테 하이브리드LPi 1.6 HEV

2010 그랜드 카니발 2.2 디젤

2010 스포티지R 디젤 R2.0 4WD

2011 SM5 2.0 가솔린

2010 그랜드 카니발R 2.2 디젤

2010 윈스톰 2WD 5인승

2010 카이런 2.0 5인승 2WD

2010 액티언스포츠 AX7 4WD

2011 투싼IX 디젤 R2.0 4WD

2011 그랜드 카니발 디젤

2010 그랜드 카니발R 2.7 LPi

2010 윈스톰 2WD 7인승

2010 액티언 CX5 4WD

2011 QM5 가솔린 2WD 씨티

2011 그랜드 카니발 LPI

2010 토스카 디젤 2.0

2010 스마트 포투 패션 쿠페 

2011 제네시스 쿠페 200 Turbo

2011 쏘렌토R 가솔린 2.4 2WD

2010 슈퍼 렉스턴 2WD RX4

2011 싼타페 VGT 2.0 2WD

2010 카니발 2.7 LPG

2010 카니발 2.2 디젤

2010 QM5 디젤 2WD

2010 카이런 2.0 7인승 2WD

2010 스마트 포투 펄스 쿠페 

2011 쏘렌토R LPI 뮤2.7 2WD

2011 쏘렌토R 디젤 2.0 2WD

2011 QM5 디젤 2WD

2010 푸조 밀레짐 207GT

2010 카니발R LPG 2.7

2010 카니발R 디젤 2.2

2011 싼타페 LPi V6 2.7 2WD

2010 윈스톰 4WD 5인승

2010 윈스톰 4WD 7인승

2010 혼다 시빅 1.8 

2010 닷지 캘리버 2.0 가솔린 

2011 카니발 디젤

2010 카이런 2.0 5인승 4WD

2011 싼타페 VGT 2.2 4WD

2010 더럭셔리 그랜저 Q240

2010 로체 이노베이션 가솔린 2.4

2011 SM7 뉴아트 2.3 가솔린

2011 QM5 디젤 4WD

2010 슈퍼 렉스턴 2WD RX5

2010 카이런 2.0 7인승 4WD

2010 액티언 CX7 4WD

2010 미쓰비시 랜서 2.0 가솔린 

2010 스마트 포투 패션 카브리올레 

2011 쏘렌토R 디젤 2.2 2WD

2011 SM5 2.5 가솔린

2010 스마트 포투 펄스 카브리올레

2011 쏘나타 F24

2011 싼타페 가솔린 2.4 2WD

2010 K5 가솔린 2.4 GDI

2010 K7 VG240

2010 카니발 2.2 리무진 디젤

2010 토스카 L6 2.5

2010 슈퍼 렉스턴 2WD RX6

2011 K7 VG240

2011 카니발 리무진 가솔린

2010 카니발R 리무진 

2011 푸조 207 GT 엘르패키지

2010 닷지 캘리버 2.0

2010 더럭셔리 그랜져 Q270

2010 윈스톰 맥스 2.0 DLX

2011 쏘렌토R 디젤 2.2 4WD

2011 닛산 뉴 로그 플러스 2WD CVT

2011 미니 쿠퍼SE

2010 혼다 인사이트 1.3

2011 카니발 리무진 디젤

2011 싼타페 VGT 2.2 2WD

2010 윈스톰 맥스 2.0 HDLX

2008 크라이슬러 PT크루저 2.5 가솔린 

2010 더럭셔리 그랜저 Q270

2010 알페온 CL240

2010 카이런 2.7 7인승 4WD

2011 폭스바겐 골프 1.6 TDI

2010 K7 VG270

2010 토요타 RAV4 2.5 가솔린 2WD

2010 지프 컴패스 2.4 CVT

2011 제네시스 쿠페 380 GT

2010 푸조 308 MCP

2011 K7 VG270

2011 그랜저 HG 240

2010 모하비 가솔린 3.8 2WD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2WD

2010 폭스바겐 제타 2.0 TDI

2010 혼다 CR-V 2WD URBAN

2010 카이런 2.7 7인승 A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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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가격별 국내 시판 차량 리스트

2010 슈퍼 렉스턴 4WD RX6

2010 지프 컴패스 2.4

2010 모하비 디젤 3.0 2WD

2010 닛산 알티마 2.5 가솔린

2008 폭스바겐 비틀 2.0

2010 폭스바겐 골프 2.0 TDI

2010 혼다 시빅 2.0

2010 혼다 CR-V 2WD

2010 포드 이스케이프 2.5 XLT

2010 알페온 EL240

2011 푸조 308 MCP

2011 닛산 알티마 2.5 가솔린

2010 토요타 캠리 2.5 가솔린 

2010 토요타 RAV4 2.5 가솔린 4WD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세단 2.4 가솔린

2010 푸조 밀레짐 207CC

2011 혼다 어코드 2.4

2011 그랜저 HG 300

2010 더럭셔리 그랜저 L330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270

2010 모하비 디젤 3.0 4WD

2010 볼보 C30 2.4i 가솔린

2010 체어맨H 500S

2010 슈퍼 렉스턴 AWD RX7

2010 미니 쿠퍼 1.6 메이페어

2009 혼다 어코드 2.4 

2011 오피러스 프리미엄 GH270

2011 미니 쿠퍼 클럽맨

2011 미니 쿠퍼

2007 볼보 S40 2.4i

2010 닛산 알티마 3.5 가솔린

2008 미니 쿠퍼 클럽맨 1.6 쿠퍼

2010 혼다 CR-V 4WD

2010 미쓰비시 아웃랜더 아웃랜더 2.4L

2010 스바루 레거시 2.5

2010 알페온 CL300

2011 닛산 뉴 로그 플러스 4WD CVT

2011 닛산 알티마 3.5 가솔린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2WD

2010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2010 토요타 프리우스 1.8 하이브리드 

2010 스바루 포레스터 2.52008 클

2011 SM7 뉴아트 3.5 가솔린

2009 벤츠 마이비 B200

2008 벤츠 마이비 2.1 가솔린

2009 지프 컴패스 2.4 CVT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4WD

2010 K7 VG350

2008 볼보 V50 2.4i

2010 푸조 3008 1.6 HDi 

2008 포드 몬데오 2.0 디젤 

2010 포드 토러스 3.5 SEL

2010 알페온 EL300

2011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30

2011 K7 VG350

2011 미니 쿠퍼 컨버터블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30

2009 BMW 1시리즈 120d

2008 아우디 A3 해치백 2.0 TFSI

2009 미니 쿠퍼 컨버터블 1.6 쿠퍼

2010 미니 쿠퍼 1.6 캠든

2010 포드 이스케이프 2.5 Limited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세단 2.0 디젤

2011 미니 쿠퍼S

2010 슈퍼 렉스턴 AWD NOBLESSE

2009 혼다 어코드 3.5

2008 미쓰비시 이클립스 2.4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컨버터블 2.8 가솔린 

2010 알페온 스페셜

2009 BMW 1시리즈 120d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컨버터블 2.8

2010 미쓰비시 아웃랜더 3.0L

2011 그랜드 카니발 하이리무진

2010 그랜드 카니발 3.0 하이리무진

2010 체어맨H 600S

2010 폭스바겐 골프 2.0 GTD

2010 푸조 407 세단 2.0 HDi 

2008 미니 쿠퍼 클럽맨 1.6 쿠퍼S

2009 사브 9-3 2.0 TiD 

2010 스바루 레거시 3.6

2010 제네시스 BH 330

2011 혼다 어코드 3.5

2010 그랜드 카니발R 3.0 하이리무진

2010 스바루 아웃백 2.5

2011 포드 머스탱 쿠페

2011 미니 쿠퍼S 클럽맨

2010 푸조 3008 2.0 HDi 프레스티쥬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4WD

2010 BMW X1 xDrive18d

2010 볼보 C30 T5

2008 볼보 S60 2.5T

2008 아우디 A3 해치백 2.0 TFSI 다이내믹

2008 지프 랭글러 루비콘

2011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2011 렉서스 IS 세단 IS250

2011 인피니티 G25 가솔린

2009 미니 쿠퍼 컨버터블 1.6 쿠퍼S

2010 포드 토러스 3.5 리미티드

2010 링컨 MKZ 3.5 가솔린 

2011 미니 쿠퍼S 컨버터블

2010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2.4 하이브리드 

2010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

2008 지프 랭글러 루비콘

2010 벤츠 C클래스 C200K

2008 포드 스포츠 트랙 4.1 가솔린 4WD 

2008 지프 랭글러 언리미티드

2010 미니 쿠퍼 캠든 JCW

2011 폭스바겐 티구안 2.0 TSI

2010 아우디 A4 2.0 TFSI 멀티트로닉

2010 벤츠 C클래스 C200 CGI

2010 푸조 407 왜건 2.0 HDi 

2010 캐딜락 CTS 3.0 가솔린

2010 스바루 아웃백 3.6

2010 미니 쿠퍼 클럽맨 JCW

2010 제네시스 BH 380

2010 BMW 3시리즈 세단 320i

2010 모하비 가솔린 4.6 4WD2007 폭

2010 렉서스 IS250

2010 인피니티 G37 세단

2009 닷지 다코타 쿼드캡 4X4 

2009 사브 9-5 2.0 TiD 

2011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2008 지프 랭글러 루비콘 언리미티드

2009 포드 익스플로러 4.0 가솔린 4WD

2009 재규어 X-타입 2.2D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2.7 가솔린

2010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

2010 닛산 무라노 3.5 가솔린 4WD

2010 BMW 3시리즈 320d

2010 BMW X1 xDrive20d

2009 베리타스 3.6 V형 6기통

2010 캐딜락 CTS 왜건 3.0 가솔린 

2010 미니 쿠퍼 컨버터블 JCW

2011 렉서스 IS 세단 IS250 F-Sport

2011 폭스바겐 CC 2.0 TDI

2011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80

2010 체어맨W CW600

2010 렉서스 IS250 F-Sport

2009 재규어 X-타입 2.5 

2009 랜드로버 프리랜더2 TD4 HSE

2010 볼보 S80 D5 2.4 디젤

2008 폭스바겐 EOS 2.0 가솔린

2010 벤츠 C클래스 C220 CDI

2010 카니발R 하이리무진

2008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4.0 가솔린 4WD 

2011 렉서스 ES350

2010 지프 그랜드 체로키 3.6

2010 볼보 XC60 D5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80

2010 닛산 370Z 3.7 가솔린

2009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3.8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3.8 가솔린 

2010 BMW 3시리즈 세단 328i

2011 푸조 RCZ 1.6 THP

2011 인피니티 EX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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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4014

4090

4040

4020

4087

4020

4090

4090

4019

4179

4199

4190

4100

4100

4190

4190

4149

4190

4179

4290

4200

4200

4250

4355

4370

4380

4300

4300

4320

4330

4390

4390

4478

4400

4400

4490

4590

4530

4550

4690

4620

4620

4645

4640

4690

4690

4710

4780

4790

4780

4798

4790

4855

4890

4890

4880

4840

4800

4850

4990

4990

4980

4990

5080

5110

5180

5150

5150

5150

5100

5190

5160

5215

5250

5240

5390

5480

5450

5430

5442

5520

5550

5590

5590

5648

5680

5630

5610

5630

5610

5680

쌍용

지프

기아

닛산

폭스바겐

폭스바겐

혼다

혼다

포드

GM

푸조

닛산

토요타

토요타

크라이슬러

푸조

혼다

현대

현대

기아

기아

볼보

쌍용

쌍용

미니

혼다

기아

미니

미니

볼보

닛산

미니

혼다

미쓰비시

스바루

GM

닛산

닛산

현대

혼다

토요타

스바루

르노삼성

벤츠

벤츠

지프

현대

기아

볼보

푸조

포드

포드

GM

기아

기아

미니

기아

BMW

아우디

미니

미니

포드

크라이슬러

미니

쌍용

혼다

미쓰비시

크라이슬러

GM

BMW

크라이슬러

미쓰비시

기아

기아

쌍용

폭스바겐

푸조

미니

SAAB

스바루

현대 

혼다

기아

스바루

포드

미니

푸조

현대

BMW

볼보

볼보

아우디

지프

폭스바겐

렉서스

인피니티

미니

포드

링컨

미니

토요타

폭스바겐

지프

벤츠

포드

지프

미니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푸조

혼다

스바루

미니

현대

BMW

기아

렉서스

인피니티

닷지

SAAB

포드

지프

포드

재규어

크라이슬러

아우디

닛산

BMW

BMW

GM

캐딜락

미니

렉서스

폭스바겐

기아

쌍용

LEXUS

재규어

랜드로버

볼보

폭스바겐

벤츠

기아

크라이슬러

렉서스

지프

볼보

기아

닛산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

BMW

푸조

인피니티

VOLVO C30 DRIVe Electric
볼보자동차의 세련된 해치백 C30이 전기 자동차로 태어났다. 지난 1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아메리카 국제 모터

쇼에서 공개된 이 전자 제품(?)은 아직 공식 판매는 되고 있지 않으나 컨셉카가 아닌 기존의 C30 모델을 기반으로 했

기 때문에 곧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전기 콘센트로도 충전이 가능하니, 충전은 회사에서 눈치껏 해야겠

다. 우리나라에선 언제 나오냐고? 글쎄, 우리도 잘 모르겠다.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SMART FOR 2 MHD
지난 11월호에서 MAXIM이 시승했던 미니카 스마트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 

놓았다. 이제 MHD의 등장으로 스마트 포투는 쿠페/ 카브리올레/ MHD의 삼총

사 라인업을 완성했다. 안그래도 20.4km/ℓ의 괴물 연비를 자랑하던 스마트가 

MHD(Micro Hybrid Drive)로 더 높아진 연비를 선보이겠다니... 아무래도 끝없이 

펼쳐지던 연비 경쟁에 종결자가 될 작정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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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NFINITI G25
매력적인 일본차 인피니티가 G25를 출

시했다. 4천만 원 초반대 세단으로는 

드물게 무려 7단이나 되는 자동변속기

를 탑재했다. 스포츠모드로 전환시켜놓

고 직접 변속하는 맛이 쏠쏠할 듯 하다. 

신기한 건, 차에 흠이 생겨도 스스로 복

원하는 스크래치 쉴드 페인트라는 걸로 

도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 그게 가능한

가? 우리 모두 긁어보러 가자. 못이 어

딨더라...

BENTLY MULSANNE V8
벤틀리는 지난 1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아메리카 국제 모터쇼에서 신형 뮬산을 선보였다. 럭셔

리함이 좔좔 흐르는 이 녀석은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갑부들의 앞다툰 주문으로 없어서 못 파는 지

경. 전부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문해도 6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는 뮬산은 이미 작년부터 우

리나라에서도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곧 국내 출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런 이런, 몰랐잖아. 

여섯 달이나 걸리는 줄 알았으면 미리 예약할 걸. 

쌍용

벤츠

벤츠

링컨

BMW

볼보

볼보

아우디

렉서스

미쓰비시

랜드로버

크라이슬러

인피니티

링컨

BMW

아우디

벤츠

BMW

쌍용

지프

BMW

재규어

BMW

로터스

아우디

아우디

인피니티

캐딜락

캐딜락

BMW

캐딜락

렉서스

미쓰비시

캐딜락

크라이슬러

렉서스

벤츠

5790

5890

5890

5800

5990

5995

5900

5980

5950

5950

5990

5980

5950

5900

6050

6030

6050

6160

6180

6120

6150

6290

6240

6260

6350

6310

6380

6380

6350

6380

6380

6450

6490

6580

6580

6550

6550

2010 체어맨W CW600 4-트로닉

2010 벤츠 C클래스 C250

2009 벤츠 GLK클래스 220 CDI 

2010 링컨 MKS 3.8 가솔린 

2010 BMW 5시리즈 523i

2010 볼보 S80 3.2 가솔린

2010 볼보 XC70 D5 AWD

2009 아우디 Q5 2.0 TDI

2010 렉서스 ES 350

2010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MR 

2009 랜드로버 프리랜더2 I6 HSE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3.5 가솔린

2011 인피니티 M37

2011 링컨 MKX 3.7 V6

2008 BMW X3 xDrive20d

2010 아우디 A6 2.0 TFSI

2010 벤츠 C클래스 C250 AMG

2010 BMW X1 xDrive23d

2010 체어맨W CW700

2009 지프 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4WD 

2008 BMW X3 xDrive20d

2009 재규어 X-타입 3.0 Luxury

2010 BMW 5시리즈 520d

2011 로터스 엘리스 

2009 아우디 A5 2.0 TFSI 콰트로

2009 아우디 TT 쿠페 TFSI 2.0

2009 인피니티 G37 쿠페 3.7가솔린

2010 캐딜락 CTS 3.6 가솔린

2010 캐딜락 SRX 3.0 가솔린 AWD 

2010 BMW 5시리즈 523i

2011 캐딜락 CTS 쿠페 CTS 3.6 쿠페

2009 렉서스 IS 컨버터블 IS250C

2010 미쓰비시 파제로 3.2 디젤 4WD 

2010 캐딜락 STS 3.6 가솔린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3.0 디젤

2011 렉서스 IS 컨버터블 IS 250C

2011 벤츠 E클래스 E200 CGI

현대

쌍용

벤츠

BMW

아우디

SAAB

볼보

볼보

볼보

볼보

BMW

아우디

아우디

볼보

아우디

벤츠

푸조

지프

링컨

BMW

아우디

렉서스

볼보

인피니티

로터스

아우디

볼보

렉서스

볼보

아우디

랜드로버

랜드로버

재규어

렉서스

인피니티

6622

6675

6650

6790

6710

6750

6850

6850

6890

6890

6980

6970

6920

6990

6980

6970

7040

7000

7000

7180

7140

7180

7260

7290

7220

7220

7260

7310

7390

7460

7490

7440

7490

7590

7520

2010 에쿠스 VS380

2010 체어맨W CW700 4-트로닉

2011 벤츠 E클래스 E220 CDI

2010 BMW 5시리즈 528i

2010 아우디 A6 3.2 FSI

2008 사브 터보X 리미티드 에디션 

2008 볼보 XC90 D5 AWD

2010 볼보 XC90 D5

2010 볼보 S80 T6

2011 볼보 S80 T6

2008 BMW X3 xDrive28i

2009 아우디 TT 컨버터블 TFSI 2.0

2010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 TFSI

2010 볼보 C70 T5

2011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2011 벤츠 E클래스 E300

2010 푸조 407 쿠페 2.7 HDi 

2008 지프 커맨더 3.0 CRD 4WD 

2009 링컨 타운카 4.7 가솔린 SWB

2008 BMW X3 xDrive30d

2010 아우디 A6 3.0 TFSI

2008 폭스바겐 투아렉 GP 3.0 TDI

2008 볼보 XC90 3.2 AWD

2010 인피니티 G37 컨버터블 3.7가솔린

2007 로터스 엘리스 R 1.8 가솔린 

2010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 TFSI 콰트로

2010 볼보 XC90 3.2

2008 렉서스 GS 350

2010 볼보 XC60 T6

2010 아우디 Q5 3.0 TDI

2010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2.7D TDV6

2009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2.7D TDV6 HSE

2010 재규어 XF 3.0D 디젤

2009 렉서스 RX 350

2010 인피니티 FX 35

BMW

아우디

링컨

BMW

포르쉐

BMW

렉서스

어울림

아우디

랜드로버

벤츠

렉서스

로터스

포르쉐

로터스

인피니티

재규어

BMW

볼보

아우디

벤츠

포르쉐

쌍용

쌍용

렉서스

포르쉐

렉서스

어울림

폭스바겐

인피니티

벤츠

랜드로버

7640

7600

7600

7600

7791

7850

7850

7900

7900

7990

8090

8130

8220

8336

8340

8460

8490

8450

8600

8600

8790

8700

8840

8860

8847

8850

8800

8900

8990

8950

8950

8990

2008 BMW X3 xDrive30i

2009 아우디 TT 쿠페 TTS 2.0 콰트로

2009 링컨 타운카 4.7 가솔린 LWB

2010 BMW 3시리즈 컨버터블 328i

2009 포르쉐 박스터 2.9 가솔린

2010 BMW 그란투리스모 GT

2010 렉서스 GS350

2010 스피라 N

2009 아우디 TT 컨버터블 TTS 2.0 콰트로

2009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4.0 V6 HSE

2010 벤츠 E클래스 쿠페 E350 

2008 렉서스 GS 460

2008 로터스 엘리스 SC 1.8 가솔린 

2009 포르쉐 카이맨 2.9 가솔린

2011 로터스 엘리스 SC

2011 인피니티 M56

2011 재규어 XF 5.0 

2011 BMW 그란투리스모 GT xDrive

2010 볼보 S80 V8 4.5 가솔린

2010 아우디 S4 3.0 TFSI 콰트로

2010 벤츠 E클래스 카브리올레 E350

2010 포르쉐 카이엔 3.0 디젤

2010 체어맨W 리무진 CW700

2010 체어맨W V8 5000

2009 렉서스 RX450h

2010 포르쉐 카이엔 3.6 V6

2011 렉서스 IS 세단 IS F

2010 스피라 S

2008 폭스바겐 페이톤 V6 3.0 TDI

2010 인피니티 FX 50S

2010 벤츠 M클래스 ML300 CDI 4매틱

2010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 TDV6

렉서스

BMW

재규어

BMW

폭스바겐

벤츠

포르쉐

벤츠

재규어

아우디

아우디

어울림

BMW

BMW

BMW

BMW

재규어

BMW

벤츠

BMW

BMW

캐딜락

포르쉐

벤츠

쌍용

랜드로버

캐딜락

어울림

어울림

시보레

벤츠

포르쉐

현대

벤츠

9050

9170

9190

9140

9130

9150

9206

9250

9200

9330

9330

9408

9570

9570

9590

9590

9500

9590

9590

9690

9690

9700

9861

9990

1억 0290

1억 0490

1억 0500

1억 0508

1억 0508

1억 0500

1억 0600

1억 0760

1억 0900

1억 0900

2010 렉서스 GS450h

2010 BMW X5 xDrive30d

2010 재규어 XF 3.0D S 디젤

2010 BMW 3시리즈 컨버터블 335i

2010 폭스바겐 페이톤 V6 3.0 TDI NWB

2011 벤츠 M클래스 ML 300 CDI 4매틱

2009 포르쉐 박스터 3.4 가솔린

2010 벤츠 C클래스 C63 AMG

2009 재규어 XJ 2.7D SWB

2010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2011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2011 스피라 N

2008 BMW X6 xDrive30d

2010 BMW X6 xDrive30d

2010 BMW 5시리즈 535i 

2008 BMW M3 4.0 DCT

2009 재규어 XJ 2.7D LWB

2011 BMW Z4 sDrive35is

2011 벤츠 E클래스 E350

2010 BMW X5 xDrive35i

2011 BMW 5시리즈 535d

2008 캐딜락 DTS 4.6 가솔린

2009 포르쉐 카이맨 3.4 S

2011 벤츠 E클래스 E350 4매틱

2010 체어맨W 리무진 V8 5000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TD V6 HSE

2010 캐딜락 CTS-V 6.2

2011 스피라 S

2011 스피라 S 템페스타

2011 시보레 스타크래프트 밴 9인승

2008 벤츠 CLS클래스 350

2010 포르쉐 카이엔 4.8S

2010 에쿠스 VS460

2010 벤츠 CLS클래스 350 AMG

시보레

아우디

폭스바겐

로터스

시보레

BMW

BMW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

아우디

벤츠

벤츠

인피니티

포르쉐

어울림

폭스바겐

폭스바겐

 BMW

랜드로버

재규어

렉서스

캐딜락

랜드로버

시보레

아우디

렉서스

재규어

현대

재규어

포르쉐

포르쉐

랜드로버

랜드로버

렉서스

폭스바겐

BMW

포르쉐

벤츠

랜드로버

BMW

BMW

포르쉐

벤츠

포르쉐

1억 1000

1억 1290

1억 1280

1억 1100

1억 1500

1억 1990

1억 1990

1억 1360

1억 2050

1억 2250

1억 2320

1억 2500

1억 2590

1억 2500

1억 2677

1억 2700

1억 2700

1억 2700

1억 2980

1억 2990

1억 2990

1억 2980

1억 2900

1억 2990

1억 3000

1억 3120

1억 3350

1억 3300

1억 3500

1억 3500

1억 3560

1억 3677

1억 3600

1억 3600

1억 3750

1억 3790

1억 3800

1억 3811

1억 3990

1억 3990

1억 3220

1억 3550

1억 4113

1억 4150

1억 4496

2009 시보레 익스플로러 밴 9인승 2WD

2009 아우디 A8 3.2 콰트로 NWB

2010 폭스바겐 페이톤 V8 4.2 NWB

2011 로터스 에보라 3.5 V6

2011 시보레 스타크래프트 밴 11인승

2011 BMW 5시리즈 550i

2011 BMW 7시리즈 730d

2010 포르쉐 박스터 스파이더

2010 포르쉐 카이엔 3.0S 하이브리드

2010 포르쉐 파나메라 기본형

2010 아우디 Q7 4.2 TDI 콰트로

2008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6.2 가솔린 4WD 

2010 벤츠 S클래스 S350 CDI

2011 인피니티 QX 56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

2010 스피라 Turbo

2008 폭스바겐 페이톤 V8 4.2 LWB

2008 폭스바겐 투아렉 V10 TDI 4WD

2010 BMW X5 xDrive50i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5.0 V8

2010 재규어 XJ 3.0D

2011 렉서스 LS460

2011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레티넘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5.0 HSE V8

2009 시보레 익스플로러 밴 11인승 2WD

2009 아우디 A8 4.2 콰트로 NWB

2010 렉서스 LS 460

2009 재규어 XJ XJR 4.2

2010 에쿠스 리무진 VL380

2009 재규어 XJ 4.2 LWB

2010 포르쉐 파나메라 4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4

2008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7 V8 Td

2009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7 V8 Td

2010 렉서스 LS 460 AWD

2010 폭스바겐 페이톤 V8 4.2 LWB

2010 BMW 7시리즈 740i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

2010 벤츠 M클래스 ML63 AMG 4매틱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5.0 V8 슈퍼차저

2011 BMW 7시리즈 740i

2011 BMW 7시리즈 730Ld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S

2010 벤츠 S클래스 S350

2009 포르쉐 911 쿠페 타르가4

재규어

아우디

현대

어울림

어울림

포르쉐

랜드로버

닛산

벤츠

아우디

BMW

포르쉐

아우디

렉서스

재규어

포르쉐

재규어

BMW

BMW

포르쉐

포르쉐

랜드로버

랜드로버

포르쉐

재규어

어울림

BMW

벤츠

포르쉐

벤츠

BMW

포르쉐

재규어

재규어

BMW

랜드로버

재규어

어울림

어울림

아우디

BMW

렉서스

BMW

BMW

벤츠

1억 4490

1억 4550

1억 4600

1억 4688

1억 4688

1억 4811

1억 4890

1억 4900

1억 4100

1억 4000

1억 4600

1억 5113

1억 5180

1억 5100

1억 5240

1억 5380

1억 5500

1억 5690

1억 5680

1억 5730

1억 5732

1억 5800

1억 5800

1억 5800

1억 5900

1억 6000

1억 6190

1억 6190

1억 6380

1억 6790

1억 6890

1억 6910

1억 6900

1억 7150

1억 7280

1억 7490

1억 8150

1억 8318

1억 8318

1억 8470

1억 8500

1억 8850

1억 8000

1억 9190

1억 9250

2010 재규어 XF 5.0 V8 가솔린

2008 아우디 RS4 4.2 가솔린

2010 에쿠스 리무진 VL500

2011 스피라 T

2011 스피라 T 템페스타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4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5 V8 Vogue

2010 닛산 GT-R 3.8 가솔린

2011 벤츠 E클래스 E63 AMG

2011 아우디 A8 4.2 FSI

2011 BMW 7시리즈 740Li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4S

2009 아우디 A8 4.2 콰트로 LWB

2010 렉서스 LS 460 L

2010 재규어 XJ 5.0P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S

2009 재규어 XJ SV8 Portfolio

2010 BMW 7시리즈 740Li

2010 BMW X5 M 4.4 가솔린 4WD

2010 포르쉐 파나메라 S

2009 포르쉐 911 쿠페 타르가4S

2008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2 V8 Vogue

2009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2 V8 Vogue

2010 포르쉐 카이엔 4.8 터보

2009 재규어 XK 쿠페 5.0 NA

2010 스피라 EX

2010 BMW X6 M 4.4 가솔린 4WD

2008 벤츠 CLS클래스 63 AMG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4S

2010 벤츠 S클래스 하이브리드 S400 HYBRID 

2007 BMW M5 5.0 7SMG

2010 포르쉐 파나메라 4S

2009 재규어 XK 컨버터블 5.0 NA

2009 재규어 XK 쿠페 XKR 4.2

2008 BMW 6시리즈 650i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 V8

2009 재규어 XK 컨버터블 XKR 4.2

2011 스피라 EX

2011 스피라 EX 템페스타

2009 아우디 S8 5.2 FSI

2008 BMW M6 5.0 SMG

2010 렉서스 LS 600hL

2011 BMW 7시리즈 750Li

2010 BMW 7시리즈 750Li

2010 벤츠 S클래스 S500

벤츠

포르쉐

벤츠

BMW

재규어

마세라티

포르쉐

아우디

벤츠

포르쉐

포르쉐

벤츠

아우디

마세라티

마세라티

포르쉐

벤츠

BMW

벤츠

BMW

포르쉐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포르쉐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페라리

페라리

벤틀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페라리

벤틀리

마이바흐

페라리

1억 9490

1억 9719

1억 9750

1억 9860

2억 0240

2억 1000

2억 1140

2억 1780

2억 1800

2억 2500

2억 2660

2억 3600

2억 3460

2억 4000

2억 4500

2억 2660

2억 6000

2억 6500

2억 6900

2억 6500

2억 6750

2억 8000

2억 8500

2억 9100

2억 8090

3억 0500

3억 0300

3억 1000

3억 2000

3억 3300

3억 5500

3억 6000

3억 7200

3억 7500

3억 8700

3억 9500

4억 3000

4억 6000

5억 2700

5억 7000

5억 2000

2008 벤츠 SL클래스 63 AMG 

2010 포르쉐 911 쿠페 3.8 GT3

2010 벤츠 S클래스 S500 4MATIC

2010 BMW 액티브하이브리드7

2010 재규어 XJ 5.0SC

2007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4.2 V8 

2010 포르쉐 911 쿠페 3.8 Turbo

2010 아우디 R8 5.2 FSI

2011 벤츠 CL클래스 CL63 AMG

2010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2010 포르쉐 911 컨버터블 3.8 Turbo

2010 벤츠 S클래스 S63 AMG

2011 아우디 R8 스파이더

2009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S 4.7 V8 

2010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4.7 V8 

2010 포르쉐 911 터보 카브리올레

2010 벤츠 SLS AMG

2010 BMW 7시리즈 760Li

2010 벤츠 S클래스 S600

2011 BMW 7시리즈 760Li

2011 포르쉐 911 터보S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쿠페 GT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세단 플라잉스퍼 6.0

2011 벤틀리 컨티넨탈 GT

2011 포르쉐 911 카브리올레 911 터보S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컨버터블 GTC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쿠페 GT스피드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세단 플라잉스퍼 스피드

2006 페라리 F430 쿠페 V8 4.4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컨버터블 GTC스피드 6.0

2008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60 V10

2006 페라리 F430 컨버터블 V8 4.4 

2010 페라리 458 이탈리아 

2010 벤틀리 컨티넨탈 슈퍼스포츠 6.0 

2010 벤틀리 컨티넨탈 컨버터블 수퍼스포츠

2010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70

2010 롤스로이스 고스트 6.6 V12

2007 페라리 599 GTB V12 6.0 

2011 벤틀리 뮬산 V8

2010 마이바흐 57 V12

2011 페라리 599 HGTE 피오라노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마이바흐

6억 8000

7억 5000

7억 7000

7억 8000

8억

8억 5000

2008 팬텀 세단 6.75 V12

2008 팬텀 6.75 V12

2008 팬텀 컨버터블

드롭헤드쿠페 6.75 V12

2008 팬텀 세단 EWB 6.75 V12

2010 62 제플린 62 V12 

2010 62 V12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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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NFINITI G25
매력적인 일본차 인피니티가 G25를 출

시했다. 4천만 원 초반대 세단으로는 

드물게 무려 7단이나 되는 자동변속기

를 탑재했다. 스포츠모드로 전환시켜놓

고 직접 변속하는 맛이 쏠쏠할 듯 하다. 

신기한 건, 차에 흠이 생겨도 스스로 복

원하는 스크래치 쉴드 페인트라는 걸로 

도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 그게 가능한

가? 우리 모두 긁어보러 가자. 못이 어

딨더라...

BENTLY MULSANNE V8
벤틀리는 지난 1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아메리카 국제 모터쇼에서 신형 뮬산을 선보였다. 럭셔

리함이 좔좔 흐르는 이 녀석은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갑부들의 앞다툰 주문으로 없어서 못 파는 지

경. 전부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문해도 6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는 뮬산은 이미 작년부터 우

리나라에서도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곧 국내 출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런 이런, 몰랐잖아. 

여섯 달이나 걸리는 줄 알았으면 미리 예약할 걸. 

쌍용

벤츠

벤츠

링컨

BMW

볼보

볼보

아우디

렉서스

미쓰비시

랜드로버

크라이슬러

인피니티

링컨

BMW

아우디

벤츠

BMW

쌍용

지프

BMW

재규어

BMW

로터스

아우디

아우디

인피니티

캐딜락

캐딜락

BMW

캐딜락

렉서스

미쓰비시

캐딜락

크라이슬러

렉서스

벤츠

5790

5890

5890

5800

5990

5995

5900

5980

5950

5950

5990

5980

5950

5900

6050

6030

6050

6160

6180

6120

6150

6290

6240

6260

6350

6310

6380

6380

6350

6380

6380

6450

6490

6580

6580

6550

6550

2010 체어맨W CW600 4-트로닉

2010 벤츠 C클래스 C250

2009 벤츠 GLK클래스 220 CDI 

2010 링컨 MKS 3.8 가솔린 

2010 BMW 5시리즈 523i

2010 볼보 S80 3.2 가솔린

2010 볼보 XC70 D5 AWD

2009 아우디 Q5 2.0 TDI

2010 렉서스 ES 350

2010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MR 

2009 랜드로버 프리랜더2 I6 HSE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3.5 가솔린

2011 인피니티 M37

2011 링컨 MKX 3.7 V6

2008 BMW X3 xDrive20d

2010 아우디 A6 2.0 TFSI

2010 벤츠 C클래스 C250 AMG

2010 BMW X1 xDrive23d

2010 체어맨W CW700

2009 지프 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4WD 

2008 BMW X3 xDrive20d

2009 재규어 X-타입 3.0 Luxury

2010 BMW 5시리즈 520d

2011 로터스 엘리스 

2009 아우디 A5 2.0 TFSI 콰트로

2009 아우디 TT 쿠페 TFSI 2.0

2009 인피니티 G37 쿠페 3.7가솔린

2010 캐딜락 CTS 3.6 가솔린

2010 캐딜락 SRX 3.0 가솔린 AWD 

2010 BMW 5시리즈 523i

2011 캐딜락 CTS 쿠페 CTS 3.6 쿠페

2009 렉서스 IS 컨버터블 IS250C

2010 미쓰비시 파제로 3.2 디젤 4WD 

2010 캐딜락 STS 3.6 가솔린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3.0 디젤

2011 렉서스 IS 컨버터블 IS 250C

2011 벤츠 E클래스 E200 CGI

현대

쌍용

벤츠

BMW

아우디

SAAB

볼보

볼보

볼보

볼보

BMW

아우디

아우디

볼보

아우디

벤츠

푸조

지프

링컨

BMW

아우디

렉서스

볼보

인피니티

로터스

아우디

볼보

렉서스

볼보

아우디

랜드로버

랜드로버

재규어

렉서스

인피니티

6622

6675

6650

6790

6710

6750

6850

6850

6890

6890

6980

6970

6920

6990

6980

6970

7040

7000

7000

7180

7140

7180

7260

7290

7220

7220

7260

7310

7390

7460

7490

7440

7490

7590

7520

2010 에쿠스 VS380

2010 체어맨W CW700 4-트로닉

2011 벤츠 E클래스 E220 CDI

2010 BMW 5시리즈 528i

2010 아우디 A6 3.2 FSI

2008 사브 터보X 리미티드 에디션 

2008 볼보 XC90 D5 AWD

2010 볼보 XC90 D5

2010 볼보 S80 T6

2011 볼보 S80 T6

2008 BMW X3 xDrive28i

2009 아우디 TT 컨버터블 TFSI 2.0

2010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 TFSI

2010 볼보 C70 T5

2011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2011 벤츠 E클래스 E300

2010 푸조 407 쿠페 2.7 HDi 

2008 지프 커맨더 3.0 CRD 4WD 

2009 링컨 타운카 4.7 가솔린 SWB

2008 BMW X3 xDrive30d

2010 아우디 A6 3.0 TFSI

2008 폭스바겐 투아렉 GP 3.0 TDI

2008 볼보 XC90 3.2 AWD

2010 인피니티 G37 컨버터블 3.7가솔린

2007 로터스 엘리스 R 1.8 가솔린 

2010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 TFSI 콰트로

2010 볼보 XC90 3.2

2008 렉서스 GS 350

2010 볼보 XC60 T6

2010 아우디 Q5 3.0 TDI

2010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2.7D TDV6

2009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2.7D TDV6 HSE

2010 재규어 XF 3.0D 디젤

2009 렉서스 RX 350

2010 인피니티 FX 35

BMW

아우디

링컨

BMW

포르쉐

BMW

렉서스

어울림

아우디

랜드로버

벤츠

렉서스

로터스

포르쉐

로터스

인피니티

재규어

BMW

볼보

아우디

벤츠

포르쉐

쌍용

쌍용

렉서스

포르쉐

렉서스

어울림

폭스바겐

인피니티

벤츠

랜드로버

7640

7600

7600

7600

7791

7850

7850

7900

7900

7990

8090

8130

8220

8336

8340

8460

8490

8450

8600

8600

8790

8700

8840

8860

8847

8850

8800

8900

8990

8950

8950

8990

2008 BMW X3 xDrive30i

2009 아우디 TT 쿠페 TTS 2.0 콰트로

2009 링컨 타운카 4.7 가솔린 LWB

2010 BMW 3시리즈 컨버터블 328i

2009 포르쉐 박스터 2.9 가솔린

2010 BMW 그란투리스모 GT

2010 렉서스 GS350

2010 스피라 N

2009 아우디 TT 컨버터블 TTS 2.0 콰트로

2009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4.0 V6 HSE

2010 벤츠 E클래스 쿠페 E350 

2008 렉서스 GS 460

2008 로터스 엘리스 SC 1.8 가솔린 

2009 포르쉐 카이맨 2.9 가솔린

2011 로터스 엘리스 SC

2011 인피니티 M56

2011 재규어 XF 5.0 

2011 BMW 그란투리스모 GT xDrive

2010 볼보 S80 V8 4.5 가솔린

2010 아우디 S4 3.0 TFSI 콰트로

2010 벤츠 E클래스 카브리올레 E350

2010 포르쉐 카이엔 3.0 디젤

2010 체어맨W 리무진 CW700

2010 체어맨W V8 5000

2009 렉서스 RX450h

2010 포르쉐 카이엔 3.6 V6

2011 렉서스 IS 세단 IS F

2010 스피라 S

2008 폭스바겐 페이톤 V6 3.0 TDI

2010 인피니티 FX 50S

2010 벤츠 M클래스 ML300 CDI 4매틱

2010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 TDV6

렉서스

BMW

재규어

BMW

폭스바겐

벤츠

포르쉐

벤츠

재규어

아우디

아우디

어울림

BMW

BMW

BMW

BMW

재규어

BMW

벤츠

BMW

BMW

캐딜락

포르쉐

벤츠

쌍용

랜드로버

캐딜락

어울림

어울림

시보레

벤츠

포르쉐

현대

벤츠

9050

9170

9190

9140

9130

9150

9206

9250

9200

9330

9330

9408

9570

9570

9590

9590

9500

9590

9590

9690

9690

9700

9861

9990

1억 0290

1억 0490

1억 0500

1억 0508

1억 0508

1억 0500

1억 0600

1억 0760

1억 0900

1억 0900

2010 렉서스 GS450h

2010 BMW X5 xDrive30d

2010 재규어 XF 3.0D S 디젤

2010 BMW 3시리즈 컨버터블 335i

2010 폭스바겐 페이톤 V6 3.0 TDI NWB

2011 벤츠 M클래스 ML 300 CDI 4매틱

2009 포르쉐 박스터 3.4 가솔린

2010 벤츠 C클래스 C63 AMG

2009 재규어 XJ 2.7D SWB

2010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2011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2011 스피라 N

2008 BMW X6 xDrive30d

2010 BMW X6 xDrive30d

2010 BMW 5시리즈 535i 

2008 BMW M3 4.0 DCT

2009 재규어 XJ 2.7D LWB

2011 BMW Z4 sDrive35is

2011 벤츠 E클래스 E350

2010 BMW X5 xDrive35i

2011 BMW 5시리즈 535d

2008 캐딜락 DTS 4.6 가솔린

2009 포르쉐 카이맨 3.4 S

2011 벤츠 E클래스 E350 4매틱

2010 체어맨W 리무진 V8 5000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TD V6 HSE

2010 캐딜락 CTS-V 6.2

2011 스피라 S

2011 스피라 S 템페스타

2011 시보레 스타크래프트 밴 9인승

2008 벤츠 CLS클래스 350

2010 포르쉐 카이엔 4.8S

2010 에쿠스 VS460

2010 벤츠 CLS클래스 350 AMG

시보레

아우디

폭스바겐

로터스

시보레

BMW

BMW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

아우디

벤츠

벤츠

인피니티

포르쉐

어울림

폭스바겐

폭스바겐

 BMW

랜드로버

재규어

렉서스

캐딜락

랜드로버

시보레

아우디

렉서스

재규어

현대

재규어

포르쉐

포르쉐

랜드로버

랜드로버

렉서스

폭스바겐

BMW

포르쉐

벤츠

랜드로버

BMW

BMW

포르쉐

벤츠

포르쉐

1억 1000

1억 1290

1억 1280

1억 1100

1억 1500

1억 1990

1억 1990

1억 1360

1억 2050

1억 2250

1억 2320

1억 2500

1억 2590

1억 2500

1억 2677

1억 2700

1억 2700

1억 2700

1억 2980

1억 2990

1억 2990

1억 2980

1억 2900

1억 2990

1억 3000

1억 3120

1억 3350

1억 3300

1억 3500

1억 3500

1억 3560

1억 3677

1억 3600

1억 3600

1억 3750

1억 3790

1억 3800

1억 3811

1억 3990

1억 3990

1억 3220

1억 3550

1억 4113

1억 4150

1억 4496

2009 시보레 익스플로러 밴 9인승 2WD

2009 아우디 A8 3.2 콰트로 NWB

2010 폭스바겐 페이톤 V8 4.2 NWB

2011 로터스 에보라 3.5 V6

2011 시보레 스타크래프트 밴 11인승

2011 BMW 5시리즈 550i

2011 BMW 7시리즈 730d

2010 포르쉐 박스터 스파이더

2010 포르쉐 카이엔 3.0S 하이브리드

2010 포르쉐 파나메라 기본형

2010 아우디 Q7 4.2 TDI 콰트로

2008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6.2 가솔린 4WD 

2010 벤츠 S클래스 S350 CDI

2011 인피니티 QX 56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

2010 스피라 Turbo

2008 폭스바겐 페이톤 V8 4.2 LWB

2008 폭스바겐 투아렉 V10 TDI 4WD

2010 BMW X5 xDrive50i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5.0 V8

2010 재규어 XJ 3.0D

2011 렉서스 LS460

2011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레티넘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5.0 HSE V8

2009 시보레 익스플로러 밴 11인승 2WD

2009 아우디 A8 4.2 콰트로 NWB

2010 렉서스 LS 460

2009 재규어 XJ XJR 4.2

2010 에쿠스 리무진 VL380

2009 재규어 XJ 4.2 LWB

2010 포르쉐 파나메라 4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4

2008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7 V8 Td

2009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7 V8 Td

2010 렉서스 LS 460 AWD

2010 폭스바겐 페이톤 V8 4.2 LWB

2010 BMW 7시리즈 740i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

2010 벤츠 M클래스 ML63 AMG 4매틱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5.0 V8 슈퍼차저

2011 BMW 7시리즈 740i

2011 BMW 7시리즈 730Ld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S

2010 벤츠 S클래스 S350

2009 포르쉐 911 쿠페 타르가4

재규어

아우디

현대

어울림

어울림

포르쉐

랜드로버

닛산

벤츠

아우디

BMW

포르쉐

아우디

렉서스

재규어

포르쉐

재규어

BMW

BMW

포르쉐

포르쉐

랜드로버

랜드로버

포르쉐

재규어

어울림

BMW

벤츠

포르쉐

벤츠

BMW

포르쉐

재규어

재규어

BMW

랜드로버

재규어

어울림

어울림

아우디

BMW

렉서스

BMW

BMW

벤츠

1억 4490

1억 4550

1억 4600

1억 4688

1억 4688

1억 4811

1억 4890

1억 4900

1억 4100

1억 4000

1억 4600

1억 5113

1억 5180

1억 5100

1억 5240

1억 5380

1억 5500

1억 5690

1억 5680

1억 5730

1억 5732

1억 5800

1억 5800

1억 5800

1억 5900

1억 6000

1억 6190

1억 6190

1억 6380

1억 6790

1억 6890

1억 6910

1억 6900

1억 7150

1억 7280

1억 7490

1억 8150

1억 8318

1억 8318

1억 8470

1억 8500

1억 8850

1억 8000

1억 9190

1억 9250

2010 재규어 XF 5.0 V8 가솔린

2008 아우디 RS4 4.2 가솔린

2010 에쿠스 리무진 VL500

2011 스피라 T

2011 스피라 T 템페스타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4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5 V8 Vogue

2010 닛산 GT-R 3.8 가솔린

2011 벤츠 E클래스 E63 AMG

2011 아우디 A8 4.2 FSI

2011 BMW 7시리즈 740Li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4S

2009 아우디 A8 4.2 콰트로 LWB

2010 렉서스 LS 460 L

2010 재규어 XJ 5.0P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S

2009 재규어 XJ SV8 Portfolio

2010 BMW 7시리즈 740Li

2010 BMW X5 M 4.4 가솔린 4WD

2010 포르쉐 파나메라 S

2009 포르쉐 911 쿠페 타르가4S

2008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2 V8 Vogue

2009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2 V8 Vogue

2010 포르쉐 카이엔 4.8 터보

2009 재규어 XK 쿠페 5.0 NA

2010 스피라 EX

2010 BMW X6 M 4.4 가솔린 4WD

2008 벤츠 CLS클래스 63 AMG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4S

2010 벤츠 S클래스 하이브리드 S400 HYBRID 

2007 BMW M5 5.0 7SMG

2010 포르쉐 파나메라 4S

2009 재규어 XK 컨버터블 5.0 NA

2009 재규어 XK 쿠페 XKR 4.2

2008 BMW 6시리즈 650i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 V8

2009 재규어 XK 컨버터블 XKR 4.2

2011 스피라 EX

2011 스피라 EX 템페스타

2009 아우디 S8 5.2 FSI

2008 BMW M6 5.0 SMG

2010 렉서스 LS 600hL

2011 BMW 7시리즈 750Li

2010 BMW 7시리즈 750Li

2010 벤츠 S클래스 S500

벤츠

포르쉐

벤츠

BMW

재규어

마세라티

포르쉐

아우디

벤츠

포르쉐

포르쉐

벤츠

아우디

마세라티

마세라티

포르쉐

벤츠

BMW

벤츠

BMW

포르쉐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포르쉐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페라리

페라리

벤틀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페라리

벤틀리

마이바흐

페라리

1억 9490

1억 9719

1억 9750

1억 9860

2억 0240

2억 1000

2억 1140

2억 1780

2억 1800

2억 2500

2억 2660

2억 3600

2억 3460

2억 4000

2억 4500

2억 2660

2억 6000

2억 6500

2억 6900

2억 6500

2억 6750

2억 8000

2억 8500

2억 9100

2억 8090

3억 0500

3억 0300

3억 1000

3억 2000

3억 3300

3억 5500

3억 6000

3억 7200

3억 7500

3억 8700

3억 9500

4억 3000

4억 6000

5억 2700

5억 7000

5억 2000

2008 벤츠 SL클래스 63 AMG 

2010 포르쉐 911 쿠페 3.8 GT3

2010 벤츠 S클래스 S500 4MATIC

2010 BMW 액티브하이브리드7

2010 재규어 XJ 5.0SC

2007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4.2 V8 

2010 포르쉐 911 쿠페 3.8 Turbo

2010 아우디 R8 5.2 FSI

2011 벤츠 CL클래스 CL63 AMG

2010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2010 포르쉐 911 컨버터블 3.8 Turbo

2010 벤츠 S클래스 S63 AMG

2011 아우디 R8 스파이더

2009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S 4.7 V8 

2010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4.7 V8 

2010 포르쉐 911 터보 카브리올레

2010 벤츠 SLS AMG

2010 BMW 7시리즈 760Li

2010 벤츠 S클래스 S600

2011 BMW 7시리즈 760Li

2011 포르쉐 911 터보S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쿠페 GT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세단 플라잉스퍼 6.0

2011 벤틀리 컨티넨탈 GT

2011 포르쉐 911 카브리올레 911 터보S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컨버터블 GTC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쿠페 GT스피드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세단 플라잉스퍼 스피드

2006 페라리 F430 쿠페 V8 4.4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컨버터블 GTC스피드 6.0

2008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60 V10

2006 페라리 F430 컨버터블 V8 4.4 

2010 페라리 458 이탈리아 

2010 벤틀리 컨티넨탈 슈퍼스포츠 6.0 

2010 벤틀리 컨티넨탈 컨버터블 수퍼스포츠

2010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70

2010 롤스로이스 고스트 6.6 V12

2007 페라리 599 GTB V12 6.0 

2011 벤틀리 뮬산 V8

2010 마이바흐 57 V12

2011 페라리 599 HGTE 피오라노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마이바흐

6억 8000

7억 5000

7억 7000

7억 8000

8억

8억 5000

2008 팬텀 세단 6.75 V12

2008 팬텀 6.75 V12

2008 팬텀 컨버터블

드롭헤드쿠페 6.75 V12

2008 팬텀 세단 EWB 6.75 V12

2010 62 제플린 62 V12 

2010 62 V12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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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태블릿 PC
대격돌!

ASUS / EEE SLATE EP121
이 녀석은 태블릿이라기보다는 노트북의 키보드를 날려버리고 액정만 남겨둔 것처럼 보인다. 12인치

(1200×800 해상도)라는 거대한 사이즈, 1.16kg이라는 무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지도 모른다. 대신 이슬

레이트 EP 121은 인텔의 i5-470M CPU에 2GB 또는 4GB RAM, 32~64GB SSD를 장착해 태블릿

은 물론 어지간한 12인치 노트북을 압살할 정도의 성능을 가졌다. 운영체제도 태블릿스러운 허니컴이 

아니라 윈도7을 사용한다. 그러면 일반 노트북과 큰 차이가 없지 않냐고? 무슨 섭섭한 말씀. 이 큼직한 

액정에는 전자유도식 와콤 디지타이저가 박혀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놈을 태블릿으로 격

하게 아끼고 싶은 마음이 샘솟을 거다. 200만 화소 카메라, mini HDMI 출력은 덤이다.

단점?

12인치라는 크기는 휴대하기 만만치 않을 거다. 그리고 탑

재된 i5-470M CPU는 박대리의 조기 퇴근 가능성을 높

인다. 아수스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해본 적이 있나? 

중고가 방어 따윈 기대하지 마라.

아쉬운 점?

8.9인치의 액정, 1366×768의 변태스러운 해상도에 대

한 사람들의 호불호. 생각보다 흠 잡을 데가 별로 없다. 나

와봐야 알겠지만 LG 스마트폰을 폭풍처럼 까던 게 익숙

하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다.

MOTOROLA / XOOM
이 녀석, CES 2011 주인공 자리를 꿰찼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잘빠졌다. 이놈을 보고 나면 아이패드 1세

대(1024×768)의 답답한 해상도는 눈에도 안 찰 거다. 안드로이드 3.0 허니콤(태블릿 전용 운영체제)을 끼얹었

고, 대세인 엔비디아의 테그라2(듀얼코어) CPU도 탑재했다. 그야말로 적절한 1200×800 해상도의 10.1인치 액

정은 듀얼코어 CPU의 힘을 빌려 1080p 동영상 재생도 끄떡없는 데다 베젤이 얇아 다른 태블릿보다 화면도 훨씬 

큼직하게 활용한다. 전용 독(Dock)을 사용하면 TV로 HDMI를 출력하는 일도 간편하고, 마우스와 키보드도 손쉽

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는 화상 통화를 지원하며, 5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는 720p 

동영상 촬영과 편집도 가능하다.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에휴...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한가? 

CHECK POINT
8.9인치의 액정, 1366×768의 변태스러운 해상도는 갤럭

시 탭과 아이패드 사이에서 고민하던 사람을 솔깃하게 만

드는 마력이 있다. 후면에 장착된 500만 화소의 카메라는 

3D 촬영을 지원한다. 

RIM / PLAYBOOK
아이폰에 맥을 못 추던 RIM이 야심차게 태블릿 플레이북을 내놓았다. 외관은 삼성의 태블릿 실험작 

갤럭시 탭과 비슷하다. 7.1인치 액정에 전·후면 카메라를 탑재했고 플래시를 지원한다. 하지만 플레

이북에 테그라2 대신 탑재한 RIM의 오맵 4430 CPU는 그래픽 가속과 CPU를 많이 쓰는 작업에 탁

월해 화상 통화와 3D 구현 능력이 발군이다. 모바일 사용자 4자 간의 720p(급 화질) 화상 통화가 가

능할 정도다. 당신이 상사 3명과 함께 플레이북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단 말이다! 헬 게이트가 열리

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이로서 플레이북은 복분자 폰과 함께 직장인 노예화를 완성하는 태블릿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사 운영체제 QNX를 사용하며 1080p 동영상 재생과 HDMI 출력을 지원한다.

LG / OPTIMUS PAD
스마트폰 시장에서 LG는 한마디로 ‘시 . 망’ 이었다. 옵티머스 패드는 태블릿 시장에서만큼은 더는 엿

을 먹지 않겠다는 LG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제품이다. 최근 태블릿의 트렌드를 충실히 반영해 엔비

디아의 테그라2 CPU, 안드로이드 3.0 허니콤, 전·후면 카메라를 장착했다. 액정 사이즈에서 고심한 

흔적이 묻어나는데 갤럭시 탭(7.1인치)과 아이패드(10.1인치)의 중간인 8.9인치(1366×768 해상도)를 

채택해 틈새시장을 노렸다. HDMI 출력 역시 문제없다. 일본의 통신사 도코모는 아이패드의 대항마

로 LG 옵티머스 패드를 파트너로 정했을 만큼 완성도도 괜찮다(아이패드보다 무게가 110g 정도 가볍

다). 오호! LG, 태블릿은 꽤 하잖아! 

CHECK POINT
우리나라에 정식 발매하는 제품이니 구매 대행이라는 귀찮

은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

태블릿에 최적화된 허니컴을 탑재해 3D 버전 구글맵 5는 물

론 언제 어디서든 책, 음악, 영화 등의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

는 구글 모바일 이노베이션 서비스도 접속 가능하다. 

내장 메모리가 32GB로 넉넉한 데다 비디오 재생 시간은 10

시간에 달한다. 이놈 하나면 당신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온종일 야동을 감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CHECK POINT
블랙베리의 운영체제는 쾌적한 편이었다. 플레이북의 운

영체제 QNX 역시 마찬가지다. 고화질 3D 게임과 슬라이

드 쇼를 동시에 실행해도 버벅대지 않는다. 비즈니스 용

도로 최적화됐다는 것도 장점. 

플레이북에 들어가는 오맵 4430 CPU는 1GHz로 구동되

지만 올해 말 즈음에는 1.5GHz까지 클럭 스피드를 높일 

예정이다. 와우!

CHECK POINT
‘와콤’에 주목할 것! 당신이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다면 와콤을 모를 순 없을 거

다. 최상의 필기감을 자랑하는 와콤 디지타이

저라니! 지저스!

태블릿답지 않은 고사양! 이 정도면 집에 굴러

다니는 당신의 서브 노트북은 장터행 예약!

아쉬운 점?

출시되려면 아직 멀었다. 

굳이 찾자면 베젤이 얇아 잡기에 살짝 불편할지도 모른다. 

아쉬운 점?

박대리가 조기 퇴근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다. RIM사

는 이를 반박했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법. 소문대로 

배터리 사용 시간이 3시간 내외라면 그걸로 게임 셋이다.

자사의 운영체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앱 스토어, 구글 마켓

의 앱을 이용할 수 없다. 플레이북에 얼마나 많은 앱을 지

원할 수 있는지가 관건! 

ALIEN GEAR

이런 게 돌연변이
뭐...뭐야 이 녀석! 변...변태 같은데 멋있잖아!

SAMSUNG / SLIDING PC 7
삼성과 MS가 손을 잡으니 이런 녀석이 탄생했다. 

아이패드의 대항마임을 자처하는 이 녀석은 태블릿

과 노트북의 장점을 합쳤다. 10인치(1366×768 해

상도) 태블릿처럼 사용하다가 액정을 밀어 올리면 

키보드가 등장한다. 인텔 아톰 1.66GHz CPU를 탑

재한 게 조금 아쉽지만 SSD 버프를 받는다면 그리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을 거다. 운영체제로 윈도우

7을 사용하며 2GB RAM을 탑재한 이 녀석은 3월 

중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699달러(약 84만 원)다.

RAZER / SWITCHBLADE
한마디로 게임을 위한 모바일 PC다. 콘솔 게임의 모

바일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마우스와 키

보드 대신 정밀한 멀티터치 스크린을 탑재했고 게

임 콘텐츠에 적절한 키 배열과 다양한 매크로(여러 

개의 명령을 묶어 하나의 명령으로 만든 것) 기능이 

포함된 인터페이스를 갖춰 PC 게임을 즐기기에 충

분하다. 이제 휴대용 게임기가 아닌 휴대용 게임 PC

를 들고 다니는 세상이 왔다. 똥꼬가 움찔거릴 만한 

소식 아닌가! 

테그라2가 뭔데?

엔비디아에서 만든 듀얼코어 모바

일 CPU다. 3D 그래픽 처리 능력

과 배터리 수명을 강화했다. 여기

에 1080p 동영상 재생을 비롯해 

어도비 플래시 10.1 가속을 지원한

다. 3D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

며 저전력 CPU라서 HD급 비디오 

파일은 최대 16시간, 음악은 140여 

시간을 플레이할 수 있다.

뭐...뭐야 이 녀석! 변...변태 같은데 멋있잖아!

SAMSUNG / SLIDING PC 7

RAZER / SWITCHBLADE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듀얼코어 CPU를 
탑재하는 이유?

듀얼코어 CPU가 멀티태스킹 및 각종  앱

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멀티스레드(응용 

프로그램의 다중처리) 작업에 유리하기 때

문이다. 게다가 듀얼코어 CPU는 여러 가

지 앱을 두 개의 코어가 나눠 실행하기 때

문에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소모량은 오

히려 줄어든다. 이러니 듀얼코어 CPU를 

사용할 수밖에! 

아이패드2가
짱이라능!

아이패드로 태블릿 신세경을 맛봤다고? 그건 맛배

기에 불과하다. 2011년 당신이 “부왁” 을 외칠 태블

릿 제품이 한 트럭쯤 쏟아질 테니까!  BY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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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태블릿 PC
대격돌!

ASUS / EEE SLATE EP121
이 녀석은 태블릿이라기보다는 노트북의 키보드를 날려버리고 액정만 남겨둔 것처럼 보인다. 12인치

(1200×800 해상도)라는 거대한 사이즈, 1.16kg이라는 무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지도 모른다. 대신 이슬

레이트 EP 121은 인텔의 i5-470M CPU에 2GB 또는 4GB RAM, 32~64GB SSD를 장착해 태블릿

은 물론 어지간한 12인치 노트북을 압살할 정도의 성능을 가졌다. 운영체제도 태블릿스러운 허니컴이 

아니라 윈도7을 사용한다. 그러면 일반 노트북과 큰 차이가 없지 않냐고? 무슨 섭섭한 말씀. 이 큼직한 

액정에는 전자유도식 와콤 디지타이저가 박혀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놈을 태블릿으로 격

하게 아끼고 싶은 마음이 샘솟을 거다. 200만 화소 카메라, mini HDMI 출력은 덤이다.

단점?

12인치라는 크기는 휴대하기 만만치 않을 거다. 그리고 탑

재된 i5-470M CPU는 박대리의 조기 퇴근 가능성을 높

인다. 아수스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해본 적이 있나? 

중고가 방어 따윈 기대하지 마라.

아쉬운 점?

8.9인치의 액정, 1366×768의 변태스러운 해상도에 대

한 사람들의 호불호. 생각보다 흠 잡을 데가 별로 없다. 나

와봐야 알겠지만 LG 스마트폰을 폭풍처럼 까던 게 익숙

하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다.

MOTOROLA / XOOM
이 녀석, CES 2011 주인공 자리를 꿰찼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잘빠졌다. 이놈을 보고 나면 아이패드 1세

대(1024×768)의 답답한 해상도는 눈에도 안 찰 거다. 안드로이드 3.0 허니콤(태블릿 전용 운영체제)을 끼얹었

고, 대세인 엔비디아의 테그라2(듀얼코어) CPU도 탑재했다. 그야말로 적절한 1200×800 해상도의 10.1인치 액

정은 듀얼코어 CPU의 힘을 빌려 1080p 동영상 재생도 끄떡없는 데다 베젤이 얇아 다른 태블릿보다 화면도 훨씬 

큼직하게 활용한다. 전용 독(Dock)을 사용하면 TV로 HDMI를 출력하는 일도 간편하고, 마우스와 키보드도 손쉽

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는 화상 통화를 지원하며, 5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는 720p 

동영상 촬영과 편집도 가능하다.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에휴...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한가? 

CHECK POINT
8.9인치의 액정, 1366×768의 변태스러운 해상도는 갤럭

시 탭과 아이패드 사이에서 고민하던 사람을 솔깃하게 만

드는 마력이 있다. 후면에 장착된 500만 화소의 카메라는 

3D 촬영을 지원한다. 

RIM / PLAYBOOK
아이폰에 맥을 못 추던 RIM이 야심차게 태블릿 플레이북을 내놓았다. 외관은 삼성의 태블릿 실험작 

갤럭시 탭과 비슷하다. 7.1인치 액정에 전·후면 카메라를 탑재했고 플래시를 지원한다. 하지만 플레

이북에 테그라2 대신 탑재한 RIM의 오맵 4430 CPU는 그래픽 가속과 CPU를 많이 쓰는 작업에 탁

월해 화상 통화와 3D 구현 능력이 발군이다. 모바일 사용자 4자 간의 720p(급 화질) 화상 통화가 가

능할 정도다. 당신이 상사 3명과 함께 플레이북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단 말이다! 헬 게이트가 열리

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이로서 플레이북은 복분자 폰과 함께 직장인 노예화를 완성하는 태블릿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사 운영체제 QNX를 사용하며 1080p 동영상 재생과 HDMI 출력을 지원한다.

LG / OPTIMUS PAD
스마트폰 시장에서 LG는 한마디로 ‘시 . 망’ 이었다. 옵티머스 패드는 태블릿 시장에서만큼은 더는 엿

을 먹지 않겠다는 LG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제품이다. 최근 태블릿의 트렌드를 충실히 반영해 엔비

디아의 테그라2 CPU, 안드로이드 3.0 허니콤, 전·후면 카메라를 장착했다. 액정 사이즈에서 고심한 

흔적이 묻어나는데 갤럭시 탭(7.1인치)과 아이패드(10.1인치)의 중간인 8.9인치(1366×768 해상도)를 

채택해 틈새시장을 노렸다. HDMI 출력 역시 문제없다. 일본의 통신사 도코모는 아이패드의 대항마

로 LG 옵티머스 패드를 파트너로 정했을 만큼 완성도도 괜찮다(아이패드보다 무게가 110g 정도 가볍

다). 오호! LG, 태블릿은 꽤 하잖아! 

CHECK POINT
우리나라에 정식 발매하는 제품이니 구매 대행이라는 귀찮

은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

태블릿에 최적화된 허니컴을 탑재해 3D 버전 구글맵 5는 물

론 언제 어디서든 책, 음악, 영화 등의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

는 구글 모바일 이노베이션 서비스도 접속 가능하다. 

내장 메모리가 32GB로 넉넉한 데다 비디오 재생 시간은 10

시간에 달한다. 이놈 하나면 당신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온종일 야동을 감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CHECK POINT
블랙베리의 운영체제는 쾌적한 편이었다. 플레이북의 운

영체제 QNX 역시 마찬가지다. 고화질 3D 게임과 슬라이

드 쇼를 동시에 실행해도 버벅대지 않는다. 비즈니스 용

도로 최적화됐다는 것도 장점. 

플레이북에 들어가는 오맵 4430 CPU는 1GHz로 구동되

지만 올해 말 즈음에는 1.5GHz까지 클럭 스피드를 높일 

예정이다. 와우!

CHECK POINT
‘와콤’에 주목할 것! 당신이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다면 와콤을 모를 순 없을 거

다. 최상의 필기감을 자랑하는 와콤 디지타이

저라니! 지저스!

태블릿답지 않은 고사양! 이 정도면 집에 굴러

다니는 당신의 서브 노트북은 장터행 예약!

아쉬운 점?

출시되려면 아직 멀었다. 

굳이 찾자면 베젤이 얇아 잡기에 살짝 불편할지도 모른다. 

아쉬운 점?

박대리가 조기 퇴근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다. RIM사

는 이를 반박했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법. 소문대로 

배터리 사용 시간이 3시간 내외라면 그걸로 게임 셋이다.

자사의 운영체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앱 스토어, 구글 마켓

의 앱을 이용할 수 없다. 플레이북에 얼마나 많은 앱을 지

원할 수 있는지가 관건! 

ALIEN GEAR

이런 게 돌연변이
뭐...뭐야 이 녀석! 변...변태 같은데 멋있잖아!

SAMSUNG / SLIDING PC 7
삼성과 MS가 손을 잡으니 이런 녀석이 탄생했다. 

아이패드의 대항마임을 자처하는 이 녀석은 태블릿

과 노트북의 장점을 합쳤다. 10인치(1366×768 해

상도) 태블릿처럼 사용하다가 액정을 밀어 올리면 

키보드가 등장한다. 인텔 아톰 1.66GHz CPU를 탑

재한 게 조금 아쉽지만 SSD 버프를 받는다면 그리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을 거다. 운영체제로 윈도우

7을 사용하며 2GB RAM을 탑재한 이 녀석은 3월 

중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699달러(약 84만 원)다.

RAZER / SWITCHBLADE
한마디로 게임을 위한 모바일 PC다. 콘솔 게임의 모

바일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마우스와 키

보드 대신 정밀한 멀티터치 스크린을 탑재했고 게

임 콘텐츠에 적절한 키 배열과 다양한 매크로(여러 

개의 명령을 묶어 하나의 명령으로 만든 것) 기능이 

포함된 인터페이스를 갖춰 PC 게임을 즐기기에 충

분하다. 이제 휴대용 게임기가 아닌 휴대용 게임 PC

를 들고 다니는 세상이 왔다. 똥꼬가 움찔거릴 만한 

소식 아닌가! 

테그라2가 뭔데?

엔비디아에서 만든 듀얼코어 모바

일 CPU다. 3D 그래픽 처리 능력

과 배터리 수명을 강화했다. 여기

에 1080p 동영상 재생을 비롯해 

어도비 플래시 10.1 가속을 지원한

다. 3D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

며 저전력 CPU라서 HD급 비디오 

파일은 최대 16시간, 음악은 140여 

시간을 플레이할 수 있다.

에 주목할 것! 당신이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다면 와콤을 모를 순 없을 거

다. 최상의 필기감을 자랑하는 와콤 디지타이
테그라2가 뭔데?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듀얼코어 CPU를 
탑재하는 이유?

듀얼코어 CPU가 멀티태스킹 및 각종  앱

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멀티스레드(응용 

프로그램의 다중처리) 작업에 유리하기 때

문이다. 게다가 듀얼코어 CPU는 여러 가

지 앱을 두 개의 코어가 나눠 실행하기 때

문에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소모량은 오

히려 줄어든다. 이러니 듀얼코어 CPU를 

사용할 수밖에! 

아이패드2가
짱이라능!

아이패드로 태블릿 신세경을 맛봤다고? 그건 맛배

기에 불과하다. 2011년 당신이 “부왁” 을 외칠 태블

릿 제품이 한 트럭쯤 쏟아질 테니까!  BY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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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에 가까운 
터치스크린
옛날 옛적 터치스크린은 그저 기기에서 출력되는 화면만 보여줬다. 하지만 이제 터치스크린
은 손만 살짝 갖다 대면 기기가 움찔 반응하는 똘똘한 놈으로 변신했다. 공돌이가 그동안 피
똥 싸며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BY 김상헌

정전식 시스템
손에 흐르는 정전기에 반응하는 터치

스크린. 한마디로 네가 장갑을 끼는 

순간 조작이 불가능해지는(천하장사

나 맥스봉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

지) 터치스크린이다. 반응성이 좋아 유

저가 기기를 조작하기 편리하고, 스크

롤이 부드러운 데다 멀티터치가 가능

해 재미있는 앱을 만들기도 좋다. 정

전식 터치스크린을 사용한 스마트폰 

중 가장 쾌적한 건 이러니저러니 해도 

역시 아이폰이다. 보따리 장사꾼처럼 

행동하는 애플 코리아가 괘씸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주겠다. 

정전식 터치스크린은 여러 장의 층이 

겹쳐 있다. 안쪽 층은 바깥에서 전기

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효과적인 

터치스크린은 보통 절연체와 분리된 

두 개의 전도체로 구성된다. 터치스

크린의 네 모서리에 센서가 부착되며 

유리 표면에는 전류가 흐르는데 손가

락을 갖다 대는 순간 전하량이 달라

지는 것으로 터치 지점을 인식한다. 

그래서 터치스크린은 멀티터치(1지점 

이상을 동시에 인식)가 가능하다. 터

치스크린에 손을 갖다 대면 손가락의 

전하량 때문에 터치스크린의 원래 전

하량이 달라지면서 터치 지점을 인식

하게 된다는 거다. 

당신 손은 공기 속에서 각각 다른 전하량을 갖는다. 그래서 
터치스크린을 터치하면 손을 댄 곳과 안 댄 곳의 전하량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해 터치 지점을 인식한다. 

빛 반사를 막는 보호 코팅

전달층

전달력 있는 전도체층

유리 기판

LCD 층

보호 커버

잡아주는 층

드라이빙 라인

센서가 붙어 있는 라인

유리 기판

감압식 시스템
감압식 터치스크린은 가격이 싸고 효율적이다. 이놈은 한 번에 한 놈

만 패진 않지만 한 지점만 인식한다. 섬세한 입력이 가능하지만 그렇

다고 무턱대고 강하게 누르면 인식하지 못한다. 압력을 전달해야 하므

로 터치할 때 손가락이 아닌 스타일러스 펜을 여자라면 긴 손톱을 이

용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감압식 터치스크린의 가장 큰 장점은 

액정의 빛을 90% 이상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면에서 한결 

만족스럽다는 데 있다. 정전식 터치스크린도 이것이 가능하지만 감압

식 터치스크린보다 훨씬 더 비싸다. 

감압식 터치스크린도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는데 중간에 전도층이 있다. 2개의 

층이 공기층을 가운데 두고 마주 보는데 

화면을 누를 때 이것이 맞닿으면서 터치

를 인식한다. 꾹 눌러줄 스타일러스 펜이 

필수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압력으로 터

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겨울에 장갑을 껴

도 아무 문제 없이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감압식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데 익숙했

던 여성 유저들은 아이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시되었을 때 손톱으로 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도 했다.

터치의 극한 
임프레스

이 녀석 당신 똘똘이만큼이나 

민감한 걸! 

부드러운 천을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임프레스는 푹신한 폼과 압력 인식 

센서를 탑재했다. 터치와 압력의 차이에 따라 유저가 원하는 정보를 보여

주는 건 물론이고, 표면을 입체로 다듬거나 디스플레이 표면을 눌러 즙을 

짜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 왜 필요하냐고? 당신이 즐겨보

는 야동을 이것으로 본다고 생각해봐라. 눈앞에 펼쳐진 그녀의 거유를 움

켜쥐는 쾌감을 맛볼 수 있다는 거다. 짜응!

삼성전자의 4.5인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네가 짱 먹어라. 

삼성 모바일이 4.5인치 플렉서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800×480 해상도)를 공개했다. 이놈은 유리 대신 플

라스틱을 디스플레이 재료로 사용한 게 특징이다. 기

존에 플라스틱 재료는 400℃가 넘는 제작 공정에서 

파손되기 일쑤라 상업화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하

면 놀라운 발전이다.  한마디로 이 기술이 있으면 ‘휙~

휙 ’휘는 디스플레이를 지금 당장 양산하진 못해도, 플

라스틱 재질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얇

게 만드는 건 물론이고 유리보다 훨씬 내구성이 좋아

진다. 이러니 삼성전자를 디스플레이계의 끝판왕이라

고 부를 수밖에!

엑스페리아 X10
멀티터치가 뭐임?

소니 에릭슨은 그동안 X10의 멀티터

치 지원은 불가하다고 엄살을 피웠

지만 거듭되는 유저의 요청에 백기

를 들고 결국 올해 1분기까지 제한적 

멀티터치 기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

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추가됐다. 

쿨가이 소니 에릭슨은 “엑스페리아 X10

에 안드로이드 버전 2.2 프로요 따위는 

없다”는 공식 발표를 끼얹었다. 이런 니

미럴! 남들은 2.3 진저브레드를 올리는 

판국에 2.1 버전으로 그냥 만족하라니. 

해도해도 너무한다.

 

옴니아2
말이 필요 없다. 
당시 광고로 대신한다.

넥서스원
멀티터치도 오류!

구글의 레퍼런스폰 1세대인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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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 멀티터치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화면을 돌렸을 때 왼쪽으로 돌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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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f

내 손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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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권 이상 무료 배송

* 배송비 합계 기준 인터넷 최저가

인터넷 서점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

다면? 지난 호 MAXIM을 

보고 싶다면? 주저 말고 

maximkorea.net 

으로 오라! 

그대가 진정 MAXIM의 마니아라면 
www.maximkorea.net 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마!

시시한 자연풍경 바탕화면 따윈 개나 줘라. 

MAXIM 월페이퍼 다운로드

연예인보다 섹시한 

MAXIM 여성 독자 

모델들의 화보 

풀 버전 감상

수시로 터지는 홈페이지 

이벤트와 마구마구 

쏟아지는 선물 세례

 MAXIM HIGH QUALITY 

고화질 화보를 소장하라!

잡지 책에선 볼 수 없는  

미공개 화보 컷과 기사 감상

촬영장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MAXIM 영상 화보 무료 공개

MAXIM 을

느네 집에 이거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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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된 홍대 여신 요조가 MAXIM을 방문했다. 그녀의 팬이라면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 것! 게슴츠레한 눈부터 빨리 뜨란 소리다!

BY 고경희  WORDS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고준영  MAKE-UP 조하나(베데스다 02-548-7787)  FILM 김진욱 

COOPERATION 힐피거데님(02-546-7764)

촬영장
침투하기

 ASSISTANT 김희성 COOPERATION 힐피거데님(02-546-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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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녀가 된 후 가장 크게 변한 점은?

인간관계.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보면 깊어진 건

지도 모르겠다.

싱글 음반의 곡 제목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는 선처

럼 가만히 누워 조금만 더 가까이 연애는 어떻게 하

는 거였더라니! 하나같이 솔로의 가슴을 후벼 판다. 

앞선 2곡은 김종관 감독의 영화 <조금만 더 가까이>에 

삽입됐다. 영화 개봉에 맞춰 그동안 작업한 곡 중 하나

를 음반에 추가하고 싶었고, 그게 바로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다. 2009년 처절한 솔로였던 시절 만든 

곡이라 외로운 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으리라 확신했

는데 본의 아니게 연애 중이라 그렇지 못했다.

이번 음반은 예전처럼 말랑말랑하지 않아서 장필순의 

음반을 듣는 느낌이 들곤 한다.

장필순의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는 가끔 듣는데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 영광이다. 사실 내가 그렇게 말

랑말랑하지 않다. 그동안 그런 성향을 드러내지 않으

려고 노력했다. 싱글 음반을 내놓은 지 2년이 지났고 

이제 나도 많이 변했다. 

다양한 가수들의 음반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당신은 

뮤지션들이 사랑하는 가수다. 

내 목소리가 개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곡을 부르게 된 건 아닐까? 듀오의 곡은 개성 강한 쪽

보다 부담 없는 쪽이 듣기 편하니까 말이다.

솔로인 지금보다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 시절의 당신을 

좋아하는 팬들도 많다. 

당연하다. 사람들이 내게서 좋아하는 모습이 각각 다

를 테니까. 가수의 1집 시절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의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말

이다. 

원피스
본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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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
본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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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셔츠
힐피거데님
데님 쇼츠
에디터 소장

뛰어난 보컬리스트라기보다 타고난 음색이 빼어난 멜로

디어스트다.

어감이 참 마음에 든다. 멜로디어스트라니 감사하다.

이번에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이하 이진원) 추모 공연

에 참여했다. 그는 당신에게 어떤 뮤지션으로 기억되나?

이 부분은 너무 조심스러운 문제라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의 죽음은 나뿐 아니라 홍대에서 음악을 하

는 뮤지션이라면 누구도 그냥 넘길 수 없다.

영화 <조금 더 가까이> <카페 느와르> 출연은 물론 지상

파 라디오 <요조의 히든트랙>의 DJ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이다. 가수 외의 활동에도 관심이 많았나? 

나는 야망이 큰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

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다. 나 역시 이번 

음반을 내고 인터뷰를 하면서‘이것저것 참 많이 했구나. ’

하고 새삼 놀랐다. 지난 2년 동안 회사에서 그만 쉬고 음

반을 내야 한다고 말하기에 마냥 논 줄만 알았다.

하지만 DJ로서 당신의 매력은 성시경을 가볍게 뛰어넘

을 정도다. 

성시경의 방송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칭찬인지 비판

인지 잘 모르겠다. 고작 성시경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는 

건가? 아니면 성시경도 뛰어넘을 만큼 대단하다는 건가? 

여하튼 디제이는 정말 재미있다. 부스 안에서 사람들의 

사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삶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다. 

언제까지 디제이를 할지 모르겠지만 온 힘을 다해‘따뜻

한’디제이가 되고 싶다.

이제 남은 건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다. <라디오 스타>같

이 센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재미있겠다.

절대로 안 나간다. 음악 프로그램을 포함해 몇몇 방송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TV와 잘 안 맞는다. 예

능감도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MAXIM 독자에게 밸런타인데이에 피해야 할 

선물을 조언해준다면?

양으로 승부하려고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은 

절대 금지다!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파스텔 뮤직
요조가 2년 만에 내놓은 싱글 음반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는 달콤한 목소리로 귓가를 간질이던 이전 음반과 사뭇 다르다. 
담백하고 차분함을 넘어 다소 건조하기까지 한 목소리는 내 이
름은 요조라고 외치던 그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 이번 
음반에서 살면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란 어차피 평행선 같은 것
에 불과하다고 읊조리는 그녀는 달콤하지만은 않은 자신의 정
서를 솔직히 드러내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기존 팬이라면 그녀
의 변한 모습이 낯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홍대 여신이라는 타
이틀에 구애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음악을 선보인 요조의 매력을 
다시금 알아차리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타이
틀곡은 연인 이상순과 함께 부른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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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전장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감하게 싸우

는 병사를 기다리는 건 비참한 죽음뿐일까? 

나폴레옹의 부하 란은 몸소 사다리를 타고 적

의 성벽을 기어오를 정도로 용감했지만 아스

페른-에슬링 전투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전

사했다. 그에 반해 용장이었지만 이탈리아에

서 치른 전투에서 크게 부상한 후 얌전해진 

술트(Soult)는 나폴레옹 폐위 이후에도 프랑

스 총리를 3번이나 역임하며 1851년까지 천

수를 온전히 누리고 죽었다. 역시 군대에서는 

용기 따위 반납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일까?

용자계의 압도적 카리스마! 
나폴레옹 전쟁 당시 수많은 용장 중에서도 단연 눈

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듀롱 소령

이다. 이 남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영국군에 발려 

포르투갈에서 철수하다 적들에게 쌈 싸 먹힐 위기

에 처한 프랑스군을 구해냈을 정도다. 구라 아니

냐고? 속고만 살았나! 듀롱은 엄연히 실존 인물이

고 지금부터 말하는 사건들도 모두 레알 실제로 있

었던 일이다.

푸엔토 누에보를 탈환하라!
1809년 술트 원수가 이끄는 프랑스군은 포르투갈

을 침공했다 웰링턴 공작의 영국군에 털린 후 후퇴 

중이었다. 영국군의 추격이 턱밑까지 이어지자 프

랑스군은 허겁지겁 산길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 보니 프랑스군은 가지고 있던 짐은 물론 대

포까지 싹 다 내다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간 프랑

스군의 약탈에 빡이 돈 포르투갈 민간인에게 학살

당할 게 눈에 보이는 부상병도 쿨하게 버렸다. 군

자금으로 가져간 은화까지 병사들에게 나눠줄 정

도로 상황은 최악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갈 길 바쁜 프랑스군이 스페인으로 퇴각하기 위해 

건너야 하는 포르투갈의 ‘푸엔토 누에보’ 라는 이

름의 다리에 도착했을 때 술트 원수의 눈앞은 캄

캄해졌다. 다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달랑 두 

개의 대들보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군은 포

르투갈 민병대에 다리를 완전히 끊어달라고 요청

했지만 다리를 파괴해봤자 영국군이 새로 만들어

줄 리 만무했고,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중세 때 지

은 유서 깊은 다리가 완전히 파괴되면 당장 그 일

대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질 것이 뻔하니 다리의 

윗면(나무 널빤지)만 뜯어냈다. 사실 푸엔토 누에

보는 폭이 90cm 정도의 대들보 2개만 나란히 놓

인 좁은 다리였기에 100명 남짓한 포르투갈 민병

대로도 지키기 충분했다. 게다가 비까지 내려 대들

보가 무척 미끄러워 프랑스군이 다리를 건너는 일

은 쉽지 않았다. 문제는 이미 영국군의 척후 기병

대가 프랑스군 후미에서 목격된 상황이었기에 하

루라도 이 다리에 발이 묶이면 프랑스군은 항복하

거나 옥쇄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안습 상황이었다.

이번에는 푸엔토 미세렐라! 
다리를 건너 신나하던 것도 잠시 프랑스군은 푸엔

토 미세렐라 다리에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다. 로

마시대에 세운 ‘푸엔토 미세렐라’ 라는 이름의 다리

에는 듀롱에게 털린 전날 밤보다 몇 배나 만은 수

백 명의 포르투갈 민병대가 가시덤불 바리케이드

를 구축한 후 지키고 있었다. 날씨발도 안 받쳐줘

서 프랑스군이 도착했을 땐 대낮이었고, 기습을 위

해 밤까지 기다릴 시간도 없었다. 그러자 용자 듀롱

은 다시 한번 결사대를 이끄는 선봉장으로 나섰다.

용장(勇將)계의 끝판왕:듀롱
“용감한 조종사도 있고, 늙은 조종사도 있지만 용감한 늙은 조종사는 없다” 는 말이 있다. 용감한 사람일수록 황천길 선착순에 1등 먹을 확률이 높다
는 얘기다. 여기 용감함에서만큼은 둘째라면 서러울 한 남자가 있으니 그의 생은 어땠을까?  WORDS BY NASICA

BRAVE HEART

용감한 조종사는 이렇게 늙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

1809년 오포르토(Oporto) 전투를 2009년도에 재현했다. 이런 행사야말로 
한류보다 훨씬 더 흥하는 관광자원이지.

1908년 오포르토 전투를 배경으로 한 버나드 콘월의 소설 <샤프의 Havoc>

DuLongDuLongDuLongDuLongDuLongDuLong

용맹함 선발 대회를 한다면 1등은 도맡았을 듀롱 소령의 초상화. 

앵그르라는 화가의 작품이다. 유명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겐 중요

하지 않겠지. 

용자 듀롱 호출!
자칫하다간 골로 갈 것 같은 불안함에 사로잡힌 술

트 원수는 제2군단에서 가장 용감한 사나이, 루이-

에티엔 듀롱 소령을 호출했다. 술트는 듀롱 소령에

게 100명의 선발된 척탄병을 맡기며 밤이 깊어지면 

다리를 탈취해달라고 부탁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듀롱은 단 12명의 척탄병을 이끌고 침묵 속에서 공

격을 시작했다. 다행히 비바람이 부는 날씨 덕분에 

듀롱이 입구에 선 보초병을 검으로 해치우는 소리

도, 척탄병 중 1명이 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때 

지른 비명 소리도 적에게 들리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다리를 건넌 듀롱 일행은 움막에서 비바람을 

피하던 민병대를 급습했고, 프랑스군이 떼로 넘어

온 거라 착각한 그들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고 흩

어져 도주했다. 듀롱이 다리를 접수할 수 있었던 건 

포르투갈 민병대의 삽질도 한몫했지만 결과적으로 

듀롱은 술트의 프랑스 제2군단 전체를 구한 셈이

었다. 그날 밤 듀롱 일행은 다리를 즉시 수리했고 

프랑스군은 무사히 다리를 건넜다. 이에 술트는 듀

롱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자신의 

레종 도뇌르 훈장을 떼어 듀롱의 가슴에 달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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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전장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감하게 싸우

는 병사를 기다리는 건 비참한 죽음뿐일까? 

나폴레옹의 부하 란은 몸소 사다리를 타고 적

의 성벽을 기어오를 정도로 용감했지만 아스

페른-에슬링 전투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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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총리를 3번이나 역임하며 1851년까지 천

수를 온전히 누리고 죽었다. 역시 군대에서는 

용기 따위 반납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일까?

용자계의 압도적 카리스마! 
나폴레옹 전쟁 당시 수많은 용장 중에서도 단연 눈

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듀롱 소령

이다. 이 남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영국군에 발려 

포르투갈에서 철수하다 적들에게 쌈 싸 먹힐 위기

에 처한 프랑스군을 구해냈을 정도다. 구라 아니

냐고? 속고만 살았나! 듀롱은 엄연히 실존 인물이

고 지금부터 말하는 사건들도 모두 레알 실제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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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엔토 누에보를 탈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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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야 하는 포르투갈의 ‘푸엔토 누에보’ 라는 이

름의 다리에 도착했을 때 술트 원수의 눈앞은 캄

캄해졌다. 다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달랑 두 

개의 대들보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군은 포

르투갈 민병대에 다리를 완전히 끊어달라고 요청

했지만 다리를 파괴해봤자 영국군이 새로 만들어

줄 리 만무했고,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중세 때 지

은 유서 깊은 다리가 완전히 파괴되면 당장 그 일

대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질 것이 뻔하니 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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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무척 미끄러워 프랑스군이 다리를 건너는 일

은 쉽지 않았다. 문제는 이미 영국군의 척후 기병

대가 프랑스군 후미에서 목격된 상황이었기에 하

루라도 이 다리에 발이 묶이면 프랑스군은 항복하

거나 옥쇄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안습 상황이었다.

이번에는 푸엔토 미세렐라! 
다리를 건너 신나하던 것도 잠시 프랑스군은 푸엔

토 미세렐라 다리에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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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장(勇將)계의 끝판왕: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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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얘기다. 여기 용감함에서만큼은 둘째라면 서러울 한 남자가 있으니 그의 생은 어땠을까?  WORDS BY NASICA

BRAVE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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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롱이 입구에 선 보초병을 검으로 해치우는 소리

도, 척탄병 중 1명이 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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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다리를 건넌 듀롱 일행은 움막에서 비바람을 

피하던 민병대를 급습했고, 프랑스군이 떼로 넘어

온 거라 착각한 그들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고 흩

어져 도주했다. 듀롱이 다리를 접수할 수 있었던 건 

포르투갈 민병대의 삽질도 한몫했지만 결과적으로 

듀롱은 술트의 프랑스 제2군단 전체를 구한 셈이

었다. 그날 밤 듀롱 일행은 다리를 즉시 수리했고 

프랑스군은 무사히 다리를 건넜다. 이에 술트는 듀

롱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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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팔이어도 괜찮아! 
듀롱은 위의 두 사건으로 도드라졌을 뿐 이전

에도 용감하기로 유명했다. 1800~1807년 사

이 크고 작은 전투에 참여한 그는 아우스테

를리츠 전투 때 당한 부상으로 평생 오른팔

을 쓰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이런 몸으로 술

트의 제2군단을 구하기 위해 그는 왼손에 검

을 들고 다리를 넘어 돌격했다. 한쪽 팔이 고

장 난 남자에게 결사대의 지휘를 2번이나 맡

길 정도였으니 그가 얼마나 용맹한 남자인지 

짐작할 수 있겠지? 그는 주체하지 못하는 이

놈의 용감함 때문에 몸 13군데에 큰 상처를 새

겼고, 그 고통은 그를 평생 따라다니는 족쇄가 

됐다. 물론 그중 하나는 푸엔테 미세렐라에서 

생긴 상처였다.

듀롱은 위의 두 사건으로 도드라졌을 뿐 이전

를리츠 전투 때 당한 부상으로 평생 오른팔

을 쓰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이런 몸으로 술

트의 제2군단을 구하기 위해 그는 왼손에 검

을 들고 다리를 넘어 돌격했다. 한쪽 팔이 고

장 난 남자에게 결사대의 지휘를 2번이나 맡

놈의 용감함 때문에 몸 13군데에 큰 상처를 새

생긴 상처였다.

술트는 웰링턴에게 여러 번 패배를 당했지만 잡히진 않았다.
이것도 재주여! 수십 년이 지나 한 파티 자리에 프랑스 대신으로 참석

한 술트의 뒤에 몰래 접근한 웰링턴이 “이제야 잡았다 ” 라고 
소리를 지르며 희롱하기도 했다. 술트 지못미!

샤프 시리즈는 영국에서 미니시리즈로 제작되어 한때 시청률이 40%에 달했다. <반지의 제왕>에서 보로미르로 나온 영국 배우 

숀 빈이 주인공을 맡았다.

듀롱 결사대의 미친 존재감! 
버나드 콘월은 소설에서 “듀롱이 좁은 다리 위에

서 선두로 돌격하다가 가슴에 바람구멍이 나 입에 

피거품을 뿜으면서도 가시덤불을 걷어내 병사 한 

명이 통과할 만한 틈을 만들었다” 고 묘사했다. 하

지만 이 작은 틈이 프랑스 제2군단을 구하기엔 충

분한 크기였다는 그럴듯한 드립도 잊지 않았다. 이 

전투에 관한 이야기는 분분한데 듀롱이 머리에 총

상을 입었고, 쓰러진 그를 이송하기 위해 사단장이 

직접 들 것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그가 속한 연대

의 척탄병이 자원했다는 설도 있다. 어찌됐든 유명

한 크리스티 경매에서 듀롱 장군 초상화가 1997년 

5월 22일에 $1,652,500(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30억 

원쯤)에 팔렸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 그는 푸엔

토 미세렐라 다리에서 죽은 게 아니라 소령에서 장

군으로 승진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나폴레옹의 경호 대원 
그리고 부르봉 왕가 
1813년 그는 자작으로 봉해지며 장군으로 업그레

이드되었는데, 이때 나폴레옹의 개인 경호 대원으

로 복무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나폴레옹은 전쟁에

서 부상해 불구가 된 사람을 보는 것이 불편했는지 

주변에 영구적인 부상을 당한 병사나 장군을 두는 

걸 싫어했다. 듀롱은 무척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

다. 이 고참 장교의 용기를 나폴레옹이 얼마나 높

게 샀는지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듀롱 

장군은 1815년 나폴레옹의 백일천하 때, 나폴레옹

을 따르지 않고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를 섬기는 것

을 택했다. 부르봉 왕가는 군 장교의 인심을 얻으

려고 안달하던 상태여서 듀롱 장군처럼 유명한 이

들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듀롱은 백작 자리에, 루이 18세 개인 경호대의 부지

휘관 자리까지 획득했다. 나중에 샤를 10세의 즉위

식에도 참여하며 왕실 인사로 인정받을 정도로 출

세 가도를 달렸지만 용감한 군인의 최후는 역시나 

행복하지 않았다. 1828년 그는 자살을 선택했는데, 

전투 때 얻은 부상이 주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였

다. 그때 나이가 불과 48세였으니 용감한 늙은 군

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였다.

휘관 자리까지 획득했다. 나중에 샤를 10세의 즉위

식에도 참여하며 왕실 인사로 인정받을 정도로 출

세 가도를 달렸지만 용감한 군인의 최후는 역시나 

행복하지 않았다. 1828년 그는 자살을 선택했는데, 

전투 때 얻은 부상이 주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였

다. 그때 나이가 불과 48세였으니 용감한 늙은 군

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였다.

나폴레옹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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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선&김민아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 송지선, 김민아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 <프로야구 매니저>의 부매

니저이자 프로야구 팬에게는 김태희와도 바꿀 수 

없는 완전 소중한 그녀들 송지선, 김민아 아나운

서가 MAXIM에 강림했다. 두산, 롯데 팬들은 일단 

MAXIM에 감사 인사부터 하라!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경희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FILM 김진욱 ASSISTANT 김희성

COOPERATIONS 파파야, 클럽모나코, 폴스미스, 갤러리어클락

(02-546-7764) 슈즈원(02-3443-1703) 게스 진, 게스 슈즈(02-516-5611) 

가이아(02-3447-1098) 오르시아, 키사(02-3446-9949) 모조에스핀(02-

3444-7712) 코데즈컴바인, 망고(02-3447-7701) 네포스(02-413-2973) 

지선(좌) 
꽃무늬 튜브톱 원피스 파파야 
호피 무늬 구두 에디터 소장 

민아(우)
호피 무늬 튜브톱 원피스 파파야
빨간색 구두 키사

8p_����.indd   30-83 2011-01-19   �� 10:47:42



민아(우)
호피무늬 튜브톱 원피스 파파야
빨간색 구두 키사

ㅍ

<프로야구 매니저>라는 게임을 모르는 독자도 있을 
거다. 게임에서 본인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해달라.
송지선&김민아: <프로야구 매니저>는 국내 최초의  
프로야구단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다른 게임
처럼 직접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구단주가 되어 구
단을 운영 하기 때문에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도 쉽게 즐길 수 있다. 프로야구 팬이라면 한 번쯤 
좋아하는 팀의 구단주가 되는 상상을 하곤 하는데 
그 꿈을 실현하게 해준다고나 할까? 우리는 게임에
서 부매니저로 등장해 유저가 팀을 운영하는 데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타 방송사의 아나운서가 아닌 본인 들이 선택된 이
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송지선(이하 송): 아나운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까 봐 걱정했다. 하지만 엔트리브 측과 의견
을 충분히 교환하며 합의점을 찾았고, 지금은 <프로
야구 매니저>를 신뢰하고 있다. 우리를 선택한 건 
지난 시즌 MBC Sports+의 <베이스볼 투나잇 야
(野)>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기 때문이 아닐까? 좋
은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가 덕을 본 것 같다.

<프로야구 매니저>에서 부매니저 섭외를 받았을 
때 흔쾌히 응했나? 
송: 처음엔 많이 부담스러웠다. 고맙게도 회사(MBC 
Sports+)는 우리가 직접 좋은 선택을 하기를 기다려
줬다. 생각보다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일이다. 
김민아(이하 김): <베이스볼 투나잇 야>가 먼저 <프
로야구 매니저>와 계약을 했다. 덕분에 MC이던 
우리가 부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었다. 회사도 프로 
그램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기
에 지금은 협조적이다.

실제로 <프로야구 매니저>를 종종 즐긴다고 들었다. 

평소에도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기곤 했나? 

송: 게임을 좋아하진 않지만 야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야구 관련 게임은 직접 해봤다. 그런데 내가 

직접 플레이하는 건 쉽지 않더라(웃음). <프로야구 

매니저>는 프로야구 팬이 구단주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김: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은 <프로야구 매니저>가 

처음이다. 선수를 직접 조작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는 게임이라서 변수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온

다. 좋은 선수를 갖고 있어도 코스트 제한 때문에 

마음대로 모든 선수를 쓸 순 없다. 머리를 짜내 최

상의 조합을 찾아내는 즐거움이 있는 게임이다. 그 

외에도 신경을 써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기서 모두 이야기하긴 어렵다. 

게임에서 자신만의 팀에 대해서 간단히 자랑해달

라. 특징만 말해줘도 괜찮다.

송: 지금은 자랑할 게 없다. 차분히 실력을 쌓아 더 

좋은 팀으로 만드는 수밖에(웃음).

김: 미안하지만 내가 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를 밝히면 선호 구단을 알게 되니 곤란하다.

<프로야구 매니저>와 경쟁 게임 <마구마구>를 비교

한다면? 

송: <프로야구 매니저>는 운영, <마구마구>는 플레

이가 주가 되는 게임이다. 전혀 다른 게임이라 생

각한다. 

김: 여성 게이머는 게임을 조작하는 데 부담을 가지

는 게 사실이다. <프로야구 매니저>는 타이밍을 못 

맞춰도, 컨트롤을 못해도 되니까 한결 접근하기 편

하다. 조금 시간을 투자해 머리를 쓰면 되는 게임이

니까 말이다.

<프로야구 매니저>의 아이디가 궁금하다. 살짝 귀

띔해달라. 

송: 아직 창피해서 밝히기가 어렵다(웃음).

김: 게임 안에서라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내버려 

둬달라(웃음). 아마 절대 맞히지 못할 거다. 

게임 유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송: 송지선, 김민아의 조언과 함께하세요. 꼭! 

김: 곧 부매니저로 짠~! 하고 등장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하는 선수를 얻을 수 있도록 응원

할게요.

민아
검정색 원피스 클럽모나코
가죽 스트랩 시계 디엔지 워치 by 갤러리어클락
스트랩 슈즈 슈즈원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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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팬들은 당신들을 프로야구의 여신이라 부른
다. 야구 중계는 안 봐도 <베이스볼 투나잇 야>를 
챙겨보는 야구 팬은 많을 정도다.
송: 야구 팬이라도 시즌 전 경기를 볼 수 없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베이스볼 투나잇 야>를 보면 그날 경
기를 다시 만날 수 있다.
김: 여신이 아니라 여전사다. 여신이라 불리기엔 선
수들이 우리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웃음). 우리는 
레드 카펫이 아닌 흙 위에서 산다. 무더운 여름 에어
컨도 없는 곳에서 땀을 흘릴 때도 잦다. 야구가 시작
되면 우리는 언제나 주연이 아니라 조연일 뿐이다.

구름 같은 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송: 내 생일에 플래카드를 들고 경기장에 온 팬들. 
정작 나는 그날 방송이 없었는데 나중에 경기 화면
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무한 
감동을 받는다! 
김: 플래카드를 써서 오는 분들도 있다. 고맙지만 아
직은 어색해서인지 팬들의 그런 반응이 쑥스럽다.

팬들(에디터 포함)은 당신들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안다. 나도 물론 그렇게 믿고 있다.
송: 그럴 리가! 매일 밤 치맥의 유혹에 흔들려 다음 
날 퉁퉁 부은 얼굴로 일어나 어제의 자신을 자책하
는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다.
김: 과찬이다.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다 보니 연
예인처럼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다. 우린 그냥 회사원이
다. 그러므로! 화장실도 잘 가고 밥도 많이 먹는다. 

스포츠 아나운서, 그것도 야구에 특화된 아나운서
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송: 팬들은 우리가 야구만 하는 줄 안다. MBC 
Sports+는 야구 전문 채널이 아니다. 농구장에서 인
터뷰하기도 하고 마라톤, 포켓볼처럼 다른 종목의 
중계를 맡기도 한다. 우리는 야구 아나운서가 아닌 
스포츠 채널의 아나운서다.
김: 회사에서 일하면 다양한 종목을 해야 한다. 지
금은 농구를 맡고 있다. 간간히 마라톤 중계도 하고 
어제는 포켓볼 중계도 했다. 야구에 특화된 건 아닌
데, 야구는 많은 사람이 보는 스포츠다 보니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다. 누군가는 야구에만 특화
시키라고 하고, 누군가는 전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
라고 조언한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많으므로 천천
히 생각해볼 참이다.

예전에 촬영한 <아레나> 화보가 이슈였다. 
송: 개인적으로 예쁜 사진을 갖게 되어 좋았다. 평소
에 도전하기 쉽지 않은 스타일로 변신하는 건 여자로
서 즐거운 일이다. MAXIM 화보도 즐겁게 촬영했다.
김: 맘에 드는 화보다. 처음 촬영한 화보라서 당시
에는 겁이 많이 났다. 회사 이미지에 누가 될까봐 
사진을 고르는 데 한참을 고민했다. 그때 3명(김석
류, 송지선, 김민아)의 촬영 날짜가 각각 달라서 먼
저 촬영한 사람이 전화하며 일일이 보고했다. 화보 
걱정 때문에 한 달 동안 잠도 편히 못 잤다. 막상 잡
지가 나오자 의외로 반응이 뜨겁더라. 그때 서로 회
사에서 괜찮은지 안부를 묻기도 했다(웃음). 

MAXIM 화보 촬영 소감은? 아마 MAXIM이란 말을 
듣자마자 걱정이 앞섰을 거다.
송: 사실 그랬다. MAXIM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상
황이라 선입견이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화보들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촬영장에서는 정말 즐거웠
다. 화보 촬영 때마다 포즈를 연출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낀다. 나는 어차피 몸매도 아쉽지만(웃
음) 모델은 몸매만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란 생각을 
이번에도 했다.
김: <아레나> 화보 때보다 조금 더 걱정하고 놀랐다. 
그런데 아레나에서 친해진 에디터분이 추천해줬다. 
MAXIM에서 사진 잘 찍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더
라.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스튜디오를 찾았는데 촬영 
분위기가 지금까지 촬영 중 가장 좋았다. 포토그래
퍼를 믿기로 했으니 결과가 좋길 바란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베이스볼 투나잇 야>와 경쟁 
프로그램 <아이러브 베이스볼>의 차이점은? 
송: 하이라이트만으로도 그날 경기의 스토리까지 
따라갈 수 있다. 실황 중계가 아니라 결과가 알려진 
경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보니 상황 묘사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 선수들에게 한 걸음 더 다
가가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끌어내려는 노력도 많이 
한다. 경기 외적인 모습이기에 팬들에게는 더욱 신
선한 모습처럼 느껴질 거다. 이 장면을 위해 우리는 
경기 3~4시간 전에 선수들이 연습하는 현장을 직
접 찾는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역시 세련됨을 추
구한다. 라디오가 아닌 이상 비주얼적인 측면도 분
명히 중요하니까 말이다.
김 <베이스볼 투나잇 야>는 하이라이트 편집이 아
니라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득점 위주의 편집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대로 편집
하기 때문에 점수가 벌어진 이후 발생한 무의미한 
득점은 편집할 때도 있다. 무엇보다 우린 프로그램
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의 노하우는 물론 경력도 마찬가지다.

민아
흰색 셔츠블라우스 게스 진
주황색 스커트 모조에스핀
빨간색 구두 키사
시계 디엔지 워치 by 갤러리어클락

지선
흰색 블라우스 망고
검정색 하이웨스트 스커트와
호피 무늬 구두 에디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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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팬들은 당신들을 프로야구의 여신이라 부른
다. 야구 중계는 안 봐도 <베이스볼 투나잇 야>를 
챙겨보는 야구 팬은 많을 정도다.
송: 야구 팬이라도 시즌 전 경기를 볼 수 없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베이스볼 투나잇 야>를 보면 그날 경
기를 다시 만날 수 있다.
김: 여신이 아니라 여전사다. 여신이라 불리기엔 선
수들이 우리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웃음). 우리는 
레드 카펫이 아닌 흙 위에서 산다. 무더운 여름 에어
컨도 없는 곳에서 땀을 흘릴 때도 잦다. 야구가 시작
되면 우리는 언제나 주연이 아니라 조연일 뿐이다.

구름 같은 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송: 내 생일에 플래카드를 들고 경기장에 온 팬들. 
정작 나는 그날 방송이 없었는데 나중에 경기 화면
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무한 
감동을 받는다! 
김: 플래카드를 써서 오는 분들도 있다. 고맙지만 아
직은 어색해서인지 팬들의 그런 반응이 쑥스럽다.

팬들(에디터 포함)은 당신들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안다. 나도 물론 그렇게 믿고 있다.
송: 그럴 리가! 매일 밤 치맥의 유혹에 흔들려 다음 
날 퉁퉁 부은 얼굴로 일어나 어제의 자신을 자책하
는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다.
김: 과찬이다.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다 보니 연
예인처럼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다. 우린 그냥 회사원이
다. 그러므로! 화장실도 잘 가고 밥도 많이 먹는다. 

스포츠 아나운서, 그것도 야구에 특화된 아나운서
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송: 팬들은 우리가 야구만 하는 줄 안다. MBC 
Sports+는 야구 전문 채널이 아니다. 농구장에서 인
터뷰하기도 하고 마라톤, 포켓볼처럼 다른 종목의 
중계를 맡기도 한다. 우리는 야구 아나운서가 아닌 
스포츠 채널의 아나운서다.
김: 회사에서 일하면 다양한 종목을 해야 한다. 지
금은 농구를 맡고 있다. 간간히 마라톤 중계도 하고 
어제는 포켓볼 중계도 했다. 야구에 특화된 건 아닌
데, 야구는 많은 사람이 보는 스포츠다 보니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다. 누군가는 야구에만 특화
시키라고 하고, 누군가는 전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
라고 조언한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많으므로 천천
히 생각해볼 참이다.

예전에 촬영한 <아레나> 화보가 이슈였다. 
송: 개인적으로 예쁜 사진을 갖게 되어 좋았다. 평소
에 도전하기 쉽지 않은 스타일로 변신하는 건 여자로
서 즐거운 일이다. MAXIM 화보도 즐겁게 촬영했다.
김: 맘에 드는 화보다. 처음 촬영한 화보라서 당시
에는 겁이 많이 났다. 회사 이미지에 누가 될까봐 
사진을 고르는 데 한참을 고민했다. 그때 3명(김석
류, 송지선, 김민아)의 촬영 날짜가 각각 달라서 먼
저 촬영한 사람이 전화하며 일일이 보고했다. 화보 
걱정 때문에 한 달 동안 잠도 편히 못 잤다. 막상 잡
지가 나오자 의외로 반응이 뜨겁더라. 그때 서로 회
사에서 괜찮은지 안부를 묻기도 했다(웃음). 

MAXIM 화보 촬영 소감은? 아마 MAXIM이란 말을 
듣자마자 걱정이 앞섰을 거다.
송: 사실 그랬다. MAXIM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상
황이라 선입견이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화보들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촬영장에서는 정말 즐거웠
다. 화보 촬영 때마다 포즈를 연출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낀다. 나는 어차피 몸매도 아쉽지만(웃
음) 모델은 몸매만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란 생각을 
이번에도 했다.
김: <아레나> 화보 때보다 조금 더 걱정하고 놀랐다. 
그런데 아레나에서 친해진 에디터분이 추천해줬다. 
MAXIM에서 사진 잘 찍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더
라.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스튜디오를 찾았는데 촬영 
분위기가 지금까지 촬영 중 가장 좋았다. 포토그래
퍼를 믿기로 했으니 결과가 좋길 바란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베이스볼 투나잇 야>와 경쟁 
프로그램 <아이러브 베이스볼>의 차이점은? 
송: 하이라이트만으로도 그날 경기의 스토리까지 
따라갈 수 있다. 실황 중계가 아니라 결과가 알려진 
경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보니 상황 묘사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 선수들에게 한 걸음 더 다
가가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끌어내려는 노력도 많이 
한다. 경기 외적인 모습이기에 팬들에게는 더욱 신
선한 모습처럼 느껴질 거다. 이 장면을 위해 우리는 
경기 3~4시간 전에 선수들이 연습하는 현장을 직
접 찾는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역시 세련됨을 추
구한다. 라디오가 아닌 이상 비주얼적인 측면도 분
명히 중요하니까 말이다.
김 <베이스볼 투나잇 야>는 하이라이트 편집이 아
니라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득점 위주의 편집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대로 편집
하기 때문에 점수가 벌어진 이후 발생한 무의미한 
득점은 편집할 때도 있다. 무엇보다 우린 프로그램
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의 노하우는 물론 경력도 마찬가지다.

민아
흰색 셔츠블라우스 게스 진
주황색 스커트 모조에스핀
빨간색 구두 키사
시계 디엔지 워치 by 갤러리어클락

지선
흰색 블라우스 망고
검정색 하이웨스트 스커트와
호피 무늬 구두 에디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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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유니폼 네포스 

주름 스커트 에디터 소장 
구두 가이아

지선 
유니폼 네포스

핫팬츠 에디터 소장
구두 게스 슈즈 

그녀들이 말하는 2011년 프로야구의 
주목할 포인트! 
송: 감독이 바뀐 롯데와 삼성은 어떤 플레이

를 하게 될까? 다른 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SK에 맞설 팀으로 어떤 팀이 떠오

를까? LG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김: SK의 상승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란 

평가가 많다. 8개 구단을 언급하는 건 아직 

섣부른 판단이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MAXIM 독자에게 한마디! 
송&김:  친근하게, 융통성 있는 시각으로 저희를 지켜봐주세요. 저희는 분명히 발전하고 있고, 그 힘은 바로 여러

분의 응원에서 나온답니다. 다음 시즌도 김민아, 송지선과 함께해주세요! 2011년도 <베이스볼 투나잇 야>!”

야구에 무지한 여자친구를 야구 전문
가로 만들려면?
송: 일단 야구에 관한 어려운 얘기를 하지 

마라. 어려운 얘기부터 들어서 좋아하는 마

음이 생길 리 없다. 야구장의 좋은 자리, 편

한 자리에 앉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자 투

자라고 생각하자. 이건 비밀인데 2011 시즌

을 앞두고 우리가 야구에 관한 좋은 가이드

라인을 줄 수 있을 거다. 기다려달라.

김: 야구의 매력은 야구에서 찾아야 한다. 

야구는 룰을 알아야 재미있다. 최근 지인에

게 <원아웃>이라는 만화를 추천받았는데 재

미있더라. 여자 친구도 읽다 보면 6-4-3 더

블플레이, 사이클링 히트, 서클체인지업 같

은 용어가 입에 달라붙을 거다.

당신에게 K리그란?
송: 아직 인연이 없었다. 언제든 프로야구만

큼 인기를 끌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

춘 리그다. 야구와 함께 인기가 오른다면 경

쟁자가 아니라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거라 생각한다. 두 리그가 동시에 

인기를 얻는다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프로스

포츠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김: 2년 전 1년 동안 K리그를 따라다녔다. 가

장 먼저 마이크를 잡고 방송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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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가이아

지선 
유니폼 네포스

핫팬츠 에디터 소장
구두 게스 슈즈 

그녀들이 말하는 2011년 프로야구의 
주목할 포인트! 
송: 감독이 바뀐 롯데와 삼성은 어떤 플레이

를 하게 될까? 다른 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SK에 맞설 팀으로 어떤 팀이 떠오

를까? LG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김: SK의 상승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란 

평가가 많다. 8개 구단을 언급하는 건 아직 

섣부른 판단이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MAXIM 독자에게 한마디! 
송&김:  친근하게, 융통성 있는 시각으로 저희를 지켜봐주세요. 저희는 분명히 발전하고 있고, 그 힘은 바로 여러

분의 응원에서 나온답니다. 다음 시즌도 김민아, 송지선과 함께해주세요! 2011년도 <베이스볼 투나잇 야>!”

야구에 무지한 여자친구를 야구 전문
가로 만들려면?
송: 일단 야구에 관한 어려운 얘기를 하지 

마라. 어려운 얘기부터 들어서 좋아하는 마

음이 생길 리 없다. 야구장의 좋은 자리, 편

한 자리에 앉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자 투

자라고 생각하자. 이건 비밀인데 2011 시즌

을 앞두고 우리가 야구에 관한 좋은 가이드

라인을 줄 수 있을 거다. 기다려달라.

김: 야구의 매력은 야구에서 찾아야 한다. 

야구는 룰을 알아야 재미있다. 최근 지인에

게 <원아웃>이라는 만화를 추천받았는데 재

미있더라. 여자 친구도 읽다 보면 6-4-3 더

블플레이, 사이클링 히트, 서클체인지업 같

은 용어가 입에 달라붙을 거다.

당신에게 K리그란?
송: 아직 인연이 없었다. 언제든 프로야구만

큼 인기를 끌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

춘 리그다. 야구와 함께 인기가 오른다면 경

쟁자가 아니라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거라 생각한다. 두 리그가 동시에 

인기를 얻는다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프로스

포츠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김: 2년 전 1년 동안 K리그를 따라다녔다. 가

장 먼저 마이크를 잡고 방송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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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들의 인사

지선
검정색 상의 에디터 소장
목걸이 오르시아
가죽 재킷과 팬츠와
검정색 에나멜 워커 가이아

민아
검정색 상의 가이아
목걸이와 반지 오르시아
가죽 스커트 코데즈컴바인
빨간색과 검정색의 에나멜 워커 가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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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
청나라가 미국에 작살난 지 100년이 지났다.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시 미국
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  니 후이 쭈오 쭝구워 차이 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는 동안 글로벌 경제의 축이 미국, 유럽에서 중국을 위시한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오고 있다. 과거 글로벌 경제가 1,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면서 영국에

서 미국으로 넘어왔듯이 이번 100년 만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글로벌 경제의 축이 미국에

서 중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거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글로벌 1위의 경제대국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우리한테 좋은 일인가?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만으로도 고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도 캐치 못했나? 투자자

에겐 하늘이 내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다! 

BY 김매니저(kimmanager@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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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탈출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

태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을 극

복하고 2,100포인트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2008년에 일어났던 글로벌 금

융위기는 1900년대 초반의 대공황에 비견되는, 100

년에 한 번 일어날까말까 한 글로벌 위기였다. 그러

나 놀랍게도 G20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요 국가들

이 똘똘 뭉쳐 일제히 금리를 인하해 시중에 많은 돈

이 풀렸고 불과 2년여 만에 그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고 있다. 

한국호는 이상 무!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는 일부 아시아 지역에만 국

한되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차이가 있

다.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이라는 혹독

한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우량 기업으로 환골탈태했고, 그 결과 이번 금융위

기를 큰 타격 없이 넘기며 오히려 경쟁자들을 물리

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 삼성

전자, 현대차가 바로 그러한 기업들이다. 장롱에 꿍

쳐놨던 금붙이들을 세상에 내보냈던 보람이 있구나.     

금융위기 탈출 성적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야기한 글

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베어스턴스에 이어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대형 투자 회사들이 무너지자 세

계 각국은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격적 금리 인

하와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통해 돈을 풀기 시작했

다. 그 여파로 일부 재정자립도가 부실한 유로국가

들은 파산 상황에 직면해 구제 금융을 받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PIGS(포르투갈, 이탈리

아, 그리스, 스페인)라 불리는 나라들은 재정적자 문

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 때문

인가? 이렇게 글로벌한 정책 공조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그 결과에 

있어 서로 상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환율’이 있다. 사실 세계 경제가 빠른 속

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라 불리는 이머징 마켓의 

고성장에 기인한다. 

 ** 이머징 마켓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을 

     뜻한다. 이미 알고 있었다면 미안하다.

짱개의 시대가 도래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를 좌

지우지하는 경제대국으로 그 위상이 확대되었다. 글

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인 2007년만 하더라도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 불과했지만, 금융위기를 기

점으로 ‘최대소비국’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워 공장 역할을 자처하며 세계 최대

의 수출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늘어난 소비력을 바

탕으로 이번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거다. 인간이 오살나게 많으니까 조금

만 생활 수준이 향상되도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

다. 달러 약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미국은 

중국 및 이머징 마켓에 대한 수출로 경제를 회복할 

발판을 마련했다. 핵심은 바로 환율이다. 바로 이 환

율 때문에 미국은 중국한테 지속적으로 위안화 가치

의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중국인들에게 미국 제품은 더욱 싸고 매력적인 상품

이 될 것이며 미국 상품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

문이다. 같은 이유로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거부하

며 버티고 있다. 

높아지는 중국 위안화 가치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저가의 노동력과 풍부

한 원자재를 가진 중국은 대량 수출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급증하고 있다. 이머징 마켓의 소비력이 높아지자 

미국과 유럽은 여기에 물건을 팔아 덩달아 경기회복

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의 지리적 이

점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회복을 이

뤄냈다. 특히 소비재인 IT, 자동차, 화학 기업들의 실

적 회복이 눈부시다. 

중국은 이러한 고성장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

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놓여 있다. 

때문에 작년부터 지급준비율 인상, 금리인상 등의 

긴축조치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연착륙을 시도

하고 있으며 위안화의 단계적 절상을 추진하고 있다. 

껄껄껄껄

껄껄껄껄

껄껄껄껄

껄껄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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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의 역습

반면 미국은 불황에서 벗어난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우려 등 디플레이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한 짱꼴라들과는 반대로 잔뜩 쫄아든 미국인들이 

하도 지갑을 열지 않아 시중에 돈이 마르고 물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며 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은 필연적으로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강세를 유도하고 있다. 국가 간 상품 거래는 대부분 달러로 결

제되기 때문에 달러가 흔해지면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출을 늘려 경기회복을 유도하려고 의도적으로 약달러 정책을 고수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중국과의 환율전쟁을 의미한다. 즉, 미

국은 대규모로 달러를 찍어내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 대 중국 무역수지

개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중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

렸고, 미국의 의도대로 위안화는 강세 국면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털려버린 유럽

자, 그럼 이제 세계의 반대편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나라별로 각양각색의 MAXIM이 나오는 유럽쪽으로 날아

가 볼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출발

했지만 오히려 피해는 미국보다 유럽에서 크게 발생했다. 왜

냐하면 유럽 은행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과 연관된 파생

상품이 대량으로 풀려 있었기 때문이다. 재정 상태가 낙후된 동유

럽이나 남유럽국가들이 먼저 불황에 빠졌다. 그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과거 우리나라 IMF 때처럼 구제 금융을 받는 처지에 놓

이게 되었다. 득을 본 나라도 있다. 유럽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유로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자 수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독일, 프랑스 등의 수출 기업은 오히려 수출로 인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가라앉는 일본

소녀시대에 정신 팔려있는 일본은 어떤가? 일본의 경우는 달러 약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엔

화 강세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내수시장 불황과 수출 감소로 인

해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치에서 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일본과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엔고 현상으로 인해 비싸진 일본 제

품을 제치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아주 고소하다. 

 

한국 경제, 터보 엔진을 달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경제의 거대한 역학관계 속 최대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지

금의 KOSPI 지수 2100이라는 꿈같은 주가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

의 소비 시장인 중국과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 일본

과의 수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엔고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고래싸움이 격해질수록 

새우등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다. 싸워라! 싸워라! 

이와 같은 글로벌 증시 환경에 있어서 당신이 외국

인 투자자라면 어느 나라 증시에 투자하겠는가? 

최근 2년간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를 통해 국내

증시를 사상최대치로 끌어올린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기습질문! G20의 G는?

① GREAT. 큰 나라라는 뜻이지.

② GOOD. 잘사는 나라니까

③ G-SPOT. 지스팟이지 그럼 지마켓이겠어? 

④ GROUP. 정상들의 모임이니까 그냥 ‘그룹’이 아닐까?  

⑤ GLOBAL. 세계를 주도하는 20개국이잖아. 

※객관식 정답은 역시 설명이 제일 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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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주가지수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

태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을 극

복하고 2,100포인트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2008년에 일어났던 글로벌 금

융위기는 1900년대 초반의 대공황에 비견되는, 100

년에 한 번 일어날까말까 한 글로벌 위기였다. 그러

나 놀랍게도 G20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요 국가들

이 똘똘 뭉쳐 일제히 금리를 인하해 시중에 많은 돈

이 풀렸고 불과 2년여 만에 그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고 있다. 

한국호는 이상 무!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는 일부 아시아 지역에만 국

한되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차이가 있

다.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이라는 혹독

한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우량 기업으로 환골탈태했고, 그 결과 이번 금융위

기를 큰 타격 없이 넘기며 오히려 경쟁자들을 물리

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 삼성

전자, 현대차가 바로 그러한 기업들이다. 장롱에 꿍

쳐놨던 금붙이들을 세상에 내보냈던 보람이 있구나.     

금융위기 탈출 성적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야기한 글

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베어스턴스에 이어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대형 투자 회사들이 무너지자 세

계 각국은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격적 금리 인

하와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통해 돈을 풀기 시작했

다. 그 여파로 일부 재정자립도가 부실한 유로국가

들은 파산 상황에 직면해 구제 금융을 받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PIGS(포르투갈, 이탈리

아, 그리스, 스페인)라 불리는 나라들은 재정적자 문

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 때문

인가? 이렇게 글로벌한 정책 공조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그 결과에 

있어 서로 상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환율’이 있다. 사실 세계 경제가 빠른 속

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라 불리는 이머징 마켓의 

고성장에 기인한다. 

 ** 이머징 마켓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을 

     뜻한다. 이미 알고 있었다면 미안하다.

짱개의 시대가 도래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를 좌

지우지하는 경제대국으로 그 위상이 확대되었다. 글

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인 2007년만 하더라도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 불과했지만, 금융위기를 기

점으로 ‘최대소비국’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워 공장 역할을 자처하며 세계 최대

의 수출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늘어난 소비력을 바

탕으로 이번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거다. 인간이 오살나게 많으니까 조금

만 생활 수준이 향상되도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

다. 달러 약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미국은 

중국 및 이머징 마켓에 대한 수출로 경제를 회복할 

발판을 마련했다. 핵심은 바로 환율이다. 바로 이 환

율 때문에 미국은 중국한테 지속적으로 위안화 가치

의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중국인들에게 미국 제품은 더욱 싸고 매력적인 상품

이 될 것이며 미국 상품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

문이다. 같은 이유로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거부하

며 버티고 있다. 

높아지는 중국 위안화 가치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저가의 노동력과 풍부

한 원자재를 가진 중국은 대량 수출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급증하고 있다. 이머징 마켓의 소비력이 높아지자 

미국과 유럽은 여기에 물건을 팔아 덩달아 경기회복

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의 지리적 이

점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회복을 이

뤄냈다. 특히 소비재인 IT, 자동차, 화학 기업들의 실

적 회복이 눈부시다. 

중국은 이러한 고성장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

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놓여 있다. 

때문에 작년부터 지급준비율 인상, 금리인상 등의 

긴축조치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연착륙을 시도

하고 있으며 위안화의 단계적 절상을 추진하고 있다. 

껄껄껄껄

껄껄껄껄

껄껄껄껄

껄껄껄껄

양키의 역습

반면 미국은 불황에서 벗어난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우려 등 디플레이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한 짱꼴라들과는 반대로 잔뜩 쫄아든 미국인들이 

하도 지갑을 열지 않아 시중에 돈이 마르고 물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며 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은 필연적으로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강세를 유도하고 있다. 국가 간 상품 거래는 대부분 달러로 결

제되기 때문에 달러가 흔해지면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출을 늘려 경기회복을 유도하려고 의도적으로 약달러 정책을 고수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중국과의 환율전쟁을 의미한다. 즉, 미

국은 대규모로 달러를 찍어내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 대 중국 무역수지

개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중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

렸고, 미국의 의도대로 위안화는 강세 국면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털려버린 유럽

자, 그럼 이제 세계의 반대편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나라별로 각양각색의 MAXIM이 나오는 유럽쪽으로 날아

가 볼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출발

했지만 오히려 피해는 미국보다 유럽에서 크게 발생했다. 왜

냐하면 유럽 은행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과 연관된 파생

상품이 대량으로 풀려 있었기 때문이다. 재정 상태가 낙후된 동유

럽이나 남유럽국가들이 먼저 불황에 빠졌다. 그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과거 우리나라 IMF 때처럼 구제 금융을 받는 처지에 놓

이게 되었다. 득을 본 나라도 있다. 유럽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유로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자 수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독일, 프랑스 등의 수출 기업은 오히려 수출로 인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가라앉는 일본

소녀시대에 정신 팔려있는 일본은 어떤가? 일본의 경우는 달러 약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엔

화 강세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내수시장 불황과 수출 감소로 인

해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치에서 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일본과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엔고 현상으로 인해 비싸진 일본 제

품을 제치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아주 고소하다. 

 

한국 경제, 터보 엔진을 달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경제의 거대한 역학관계 속 최대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지

금의 KOSPI 지수 2100이라는 꿈같은 주가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

의 소비 시장인 중국과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 일본

과의 수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엔고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고래싸움이 격해질수록 

새우등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다. 싸워라! 싸워라! 

이와 같은 글로벌 증시 환경에 있어서 당신이 외국

인 투자자라면 어느 나라 증시에 투자하겠는가? 

최근 2년간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를 통해 국내

증시를 사상최대치로 끌어올린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냐하면 유럽 은행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과 연관된 파생

상품이 대량으로 풀려 있었기 때문이다. 재정 상태가 낙후된 동유

럽이나 남유럽국가들이 먼저 불황에 빠졌다. 그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과거 우리나라 IMF 때처럼 구제 금융을 받는 처지에 놓

이게 되었다. 득을 본 나라도 있다. 유럽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유로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자 수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독일, 프랑스 등의 수출 기업은 오히려 수출로 인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소녀시대에 정신 팔려있는 일본은 어떤가? 일본의 경우는 달러 약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엔

화 강세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내수시장 불황과 수출 감소로 인

해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치에서 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일본과 

냐하면 유럽 은행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과 연관된 파생

상품이 대량으로 풀려 있었기 때문이다. 재정 상태가 낙후된 동유

럽이나 남유럽국가들이 먼저 불황에 빠졌다. 그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과거 우리나라 IMF 때처럼 구제 금융을 받는 처지에 놓

이게 되었다. 득을 본 나라도 있다. 유럽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유로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자 수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독일, 프랑스 등의 수출 기업은 오히려 수출로 인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가라앉는 일본

소녀시대에 정신 팔려있는 일본은 어떤가? 일본의 경우는 달러 약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엔

화 강세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내수시장 불황과 수출 감소로 인

해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치에서 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일본과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엔고 현상으로 인해 비싸진 일본 제

품을 제치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아주 고소하다. 

한국 경제, 터보 엔진을 달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경제의 거대한 역학관계 속 최대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지

금의 KOSPI 지수 2100이라는 꿈같은 주가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금의 KOSPI 지수 2100이라는 꿈같은 주가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

의 소비 시장인 중국과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 일본

기습질문! G20의 G는?

① GREAT. 큰 나라라는 뜻이지.

② GOOD. 잘사는 나라니까

③ G-SPOT. 지스팟이지 그럼 지마켓이겠어? 

④ GROUP. 정상들의 모임이니까 그냥 ‘그룹’이 아닐까?  

⑤ GLOBAL. 세계를 주도하는 20개국이잖아. 

※객관식 정답은 역시 설명이 제일 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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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서 영화 <악마를 보았다>부터 최근의 아침 드라마 <장미의 전쟁>까지 김인서는 
항상 날이 바짝 선 서슬 퍼런 작두 같은 묘한 매력을 풍긴다고 생각했다. 촬
영장에서 그녀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주변 공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평
범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사진 속 그녀를 보니 눈빛에서는 여전히 그 
묘한 매력이 레이저 빔처럼 뿜어져나왔다. 청순함과 치명적 매력을 냉온탕 
오가듯 변화무쌍하게 보여준 그녀를 이제 당신이 만날 차례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부터 최근의 아침 드라마 <장미의 전쟁>까지 김인서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부터 최근의 아침 드라마 <장미의 전쟁>까지 김인서는 
항상 날이 바짝 선 서슬 퍼런 작두 같은 묘한 매력을 풍긴다고 생각했다. 촬
영장에서 그녀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주변 공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평
범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사진 속 그녀를 보니 눈빛에서는 여전히 그 
묘한 매력이 레이저 빔처럼 뿜어져나왔다. 청순함과 치명적 매력을 냉온탕 
오가듯 변화무쌍하게 보여준 그녀를 이제 당신이 만날 차례다. 

BY 이영비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현숙  MAKE-UP 노미경(제니하우스 도산점 02-3448-7114)  STYLING 박미경  FILM 김진욱  ASSISTANTS 김희성, 박한빛누리 
COOPERATIONS H&M(070-8885-0201) 제시뉴욕(02-3442-0220) 슈즈원(1588-9247) 오젤리나(02-548-2036) 디블루메(02-540-7817) 버커루(02-514-2137) 더슈(02-3447-7701) 

펄 드레스 드레스랩

금색 팔찌 오젤리나

촬영장
침투하기

www.hobar.co.kr장소 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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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서 영화 <악마를 보았다>부터 최근의 아침 드라마 <장미의 전쟁>까지 김인서는 
항상 날이 바짝 선 서슬 퍼런 작두 같은 묘한 매력을 풍긴다고 생각했다. 촬
영장에서 그녀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주변 공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평
범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사진 속 그녀를 보니 눈빛에서는 여전히 그 
묘한 매력이 레이저 빔처럼 뿜어져나왔다. 청순함과 치명적 매력을 냉온탕 
오가듯 변화무쌍하게 보여준 그녀를 이제 당신이 만날 차례다. 

BY 이영비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현숙  MAKE-UP 노미경(제니하우스 도산점 02-3448-7114)  STYLING 박미경  FILM 김진욱  ASSISTANTS 김희성, 박한빛누리 
COOPERATIONS H&M(070-8885-0201) 제시뉴욕(02-3442-0220) 슈즈원(1588-9247) 오젤리나(02-548-2036) 디블루메(02-540-7817) 버커루(02-514-2137) 더슈(02-3447-7701) 

펄 드레스 드레스랩

금색 팔찌 오젤리나

촬영장
침투하기

www.hobar.co.kr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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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보다 성숙해 보인다. 프로필 나이(84년생)가 진짠가?

84년생 맞다! 왜 오해를 하고 그러나! 

내일이 생일인데 축하한다. 고맙다. 선물 달라. 

받고 싶은 선물은? 잠, 전신 아로마 마사지, 5월로의 시간 여행.

왜 5월인가? 지금 하는 드라마 <장미의 전쟁>이 그때쯤 끝난

다. 오늘도 새벽 5시까지 촬영했다. 그저 쉬고 싶다. 절간에

서 수양하고 배운다는 기분으로 버틴다. 부담도 크다. 3분에 

1번씩‘대본 외워야지’하는 걱정을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맡은 배역에 대해 설명해달라. 열여섯 살이나 차이 나는 오

대규와 키스신 궁합은 어떤가? 배유미는 극중 유부남 오대

규와 사귀는 불륜녀로 주변에 있을 법한 20대 후반 차도녀

다. 애정 결핍도 있어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사랑을 믿지 못하

는 안타깝고 가여운 아이다. 오대규 선배와 나의 러브 라인

은 아침 드라마 답게 당연히 악녀가 벌을 받는 권선징악으

로 끝날 것 같다.

드라마 속 배유미는 집에서도 풀메이크업에 야시시한 슬립

을 입는다. 당신도 그런 차도녀인가? 전혀! 나는 무척 소심하

다. 덤덤한 척은 하는데 속은 안 그런 사람이다. 집에선 내복 

같은 거 입고 위에 편한 카디건을 걸치고 있다(웃음). 

왠지 그런 편한 모습 뒤에 숨은 악녀 기질을 기대하게 된다. 

당신은 악녀인가? 난 여리고 정에 약하다. 그리고 진짜 악인

은 겉으로 그게 드러나지 않겠지만 난 포커페이스가 안 된다. 

임자 있는 남자에게 대시받은 적이 있나? 진짜 주변에 남자

가 없다! 외모만 보고 내 인상이 강해서 다가오길 꺼리거나, 

왔다가도 못 버티고 나가떨어지거나, 그냥 친구가 된다. 솔

직히 남자에게 순응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런 여자일수록 은근히 남자에게 더 많이 차인다.  맞다. 딱

히 누가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 내

가 결국 차인 입장인 적이 더 많다.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편인가? 전혀 아니다. 좋아하면 소심

해져서 아예 못 다가간다. 

결혼은 어찌 하려고? 결혼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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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보다 성숙해 보인다. 프로필 나이(84년생)가 진짠가?

84년생 맞다! 왜 오해를 하고 그러나! 

내일이 생일인데 축하한다. 고맙다. 선물 달라. 

받고 싶은 선물은? 잠, 전신 아로마 마사지, 5월로의 시간 여행.

왜 5월인가? 지금 하는 드라마 <장미의 전쟁>이 그때쯤 끝난

다. 오늘도 새벽 5시까지 촬영했다. 그저 쉬고 싶다. 절간에

서 수양하고 배운다는 기분으로 버틴다. 부담도 크다. 3분에 

1번씩‘대본 외워야지’하는 걱정을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맡은 배역에 대해 설명해달라. 열여섯 살이나 차이 나는 오대

규와 키스신 궁합은 어떤가? 배유미는 극중 유부남 오대규와 

사귀는 불륜녀로 주변에 있을 법한 20대 후반 차도녀다. 애정 

결핍도 있어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사랑을 믿지 못하는 안타깝

고 가여운 아이다. 대규 형님과 나의 러브 라인은 아침 드라마 

답게 당연히 악녀가 벌을 받는 권선징악으로 끝날 것 같다.

드라마 속 배유미는 집에서도 풀메이크업에 야시시한 슬립

을 입는다. 당신도 그런 차도녀인가? 전혀! 나는 무척 소심하

고 덤덤한 척은 하는데 속은 안 그런 사람이다. 집에선 내복 

같은 거 입고 위에 편한 카디건을 걸치고 있다(웃음). 

왠지 그런 편한 모습 뒤에 숨은 악녀 기질을 기대하게 된다. 

당신은 악녀인가? 난 여리고 정에 약하다. 그리고 진짜 악인

은 겉으로 그게 드러나지 않겠지만 난 포커페이스가 안 된다. 

임자 있는 남자에게 대시받은 적이 있나? 진짜 주변에 남자

가 없다! 외모만 보고 내 인상이 강해서 다가오길 꺼리거나, 

왔다가도 못 버티고 나가떨어지거나, 그냥 친구가 된다. 솔

직히 남자에게 순응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런 여자일수록 은근히 남자에게 더 많이 차인다.  맞다. 딱

히 누가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 내

가 결국 차인 입장인 적이 더 많다.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편인가? 전혀 아니다. 좋아하면 소심

해져서 아예 못 다가간다. 

결혼은 어찌 하려고? 결혼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징 장식의 검정색 탑 H&M
   검정색 가죽 팬츠 제시뉴욕

검정색 레이스와
호피 무늬가 섞인 구두 슈즈원

뱅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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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도는 출연한 작품, 화보 중 제발 없어졌으

면 하는 게 있다면? <가족연애사> 캡처 사진. 그거 좀 

제발! 정말 계속 퍼트리면 죽여버릴 거야! 

김옥빈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나? 이 얘기 들으면 김

옥빈 씨가 오히려 황당하겠지.“김인서가 누구야?”

이러면서. 아** 콘택트렌즈 광고에서 김옥빈 씨 옆에

서 춤추는 여자로 출연한 적이 있다. 실제로 봤을 땐 

나랑 느낌이 많이 다르다. 체형이 비슷해서 그런가? 

내가 보기에는 둘의 다크서클이 닮았다. 그분이 그

냥 다크서클이라면, 나는 위아래로 멜빵을 멘 듯한 

다크서클이지!

이번 설에 고향 제주도에 데려갈 남자 친구는 있나?

남자 친구도 없고, 촬영 때문에 못 내려간다. 

제주에서 말고기 먹어봤나? 어릴 때 먹었는데, 비렸

던 기억이 있다. 

프로필에 보니 취미가 노래, 일본어, 승마, 요가다. 

노래? 아니다. 그 프로필 내가 쓴 거 아니다(웃음). 요

가는 자주 한다. 승마는 서울에 와서 배웠다. 

아니 제주도 사람이 왜 승마를 서울에서 배우나?

제주도 사람들 차 타고 다니지, 다 말 타고 다니는 줄 

아나? 혹시 당신도 제주도에서 공 차면 바다에 빠진

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동안 섹시하고 도회적이고 강한 역할만 해왔다. 

시트콤 코믹 연기는 어떤가? 완전 좋다! 예쁜 척, 차

가운 척하는 거 진짜 나랑 안 맞는다. 나 자신도 오글

오글 오그라든다. 하지만 배우니까 주어진 역에 최

선을 다하고 어느 순간 폭넓은 연기를 할 수 있는 좋

은 배우가 되고 싶다. 지금의 목표는“배우가 되는 

것”이다. 배우고 쌓고 익혀가는 중이다.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나고 싶나? 요즘엔 개로 태어

나고 싶다. 속 편한 강아지. 

김인서가 안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좋아하는 것은?

세련되고 모던한 것보단 낡고 클래식한 빈티지 소품!

섹시하고 딱 붙는 옷보다는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에스닉하고 흐느적거리는 스타일!

화려한 클럽 밤 문화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퍼즐 맞추고 
팔찌, 반지, 목걸이 만드는 가내수공업!

레이스 보디슈트 H&M
호피 무늬 코르셋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레이스 장식의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제시뉴욕
은색 목걸이 디블루메

검정색 시스루 블라우스 제시뉴욕
호피 무늬 보디슈트 H&M
검정색 데님 쇼츠 버커루
징 장식의 검정색 부츠 더슈  
뱀 모양 목걸이 디블루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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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도는 출연한 작품, 화보 중 제발 없어졌으

면 하는 게 있다면? <가족연애사> 캡처 사진. 그거 좀 

제발! 정말 계속 퍼트리면 죽여버릴 거야! 

김옥빈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나? 이 얘기 들으면 김

옥빈 씨가 오히려 황당하겠지.“김인서가 누구야?”

이러면서. 아** 콘택트렌즈 광고에서 김옥빈 씨 옆에

서 춤추는 여자로 출연한 적이 있다. 실제로 봤을 땐 

나랑 느낌이 많이 다르다. 체형이 비슷해서 그런가? 

내가 보기에는 둘의 다크서클이 닮았다. 그분이 그

냥 다크서클이라면, 나는 위아래로 멜빵을 멘 듯한 

다크서클이지!

이번 설에 고향 제주도에 데려갈 남자 친구는 있나?

남자 친구도 없고, 촬영 때문에 못 내려간다. 

제주에서 말고기 먹어봤나? 어릴 때 먹었는데, 비렸

던 기억이 있다. 

프로필에 보니 취미가 노래, 일본어, 승마, 요가다. 

노래? 아니다. 그 프로필 내가 쓴 거 아니다(웃음). 요

가는 자주 한다. 승마는 서울에 와서 배웠다. 

아니 제주도 사람이 왜 승마를 서울에서 배우나?

제주도 사람들 차 타고 다니지, 다 말 타고 다니는 줄 

아나? 혹시 당신도 제주도에서 공 차면 바다에 빠진

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동안 섹시하고 도회적이고 강한 역할만 해왔다. 

시트콤 코믹 연기는 어떤가? 완전 좋다! 예쁜 척, 차

가운 척하는 거 진짜 나랑 안 맞는다. 나 자신도 오글

오글 오그라든다. 하지만 배우니까 주어진 역에 최

선을 다하고 어느 순간 폭넓은 연기를 할 수 있는 좋

은 배우가 되고 싶다. 지금의 목표는“배우가 되는 

것”이다. 배우고 쌓고 익혀가는 중이다.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나고 싶나? 요즘엔 개로 태어

나고 싶다. 속 편한 강아지. 

김인서가 안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좋아하는 것은?

세련되고 모던한 것보단 낡고 클래식한 빈티지 소품!

섹시하고 딱 붙는 옷보다는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에스닉하고 흐느적거리는 스타일!

화려한 클럽 밤 문화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퍼즐 맞추고 
팔찌, 반지, 목걸이 만드는 가내수공업!

김인서가 안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좋아하는 것은?

세련되고 모던한 것보단 낡고 클래식한 빈티지 소품!

섹시하고 딱 붙는 옷보다는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에스닉하고 흐느적거리는 스타일!

화려한 클럽 밤 문화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퍼즐 맞추고 
팔찌, 반지, 목걸이 만드는 가내수공업!

레이스 보디슈트 H&M
호피 무늬 코르셋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레이스 장식의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제시뉴욕
은색 목걸이 디블루메

검정색 시스루 블라우스 제시뉴욕
호피 무늬 보디슈트 H&M
검정색 데님 쇼츠 버커루
징 장식의 검정색 부츠 더슈  
뱀 모양 목걸이 디블루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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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연 <네오라마>는 영상과 음악이 만나는 신선

한 시도라고 들었다.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그동안 내가 작업한 영상 작품 

속 음악과 실제 영상을 같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

안해왔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시도로 영상과 음악

이 함께하는 공연을 하게 됐다. 

게임 <아이온>, 애니메이션 <엠마> <천년여우 여우

비> 등에 당신 음악을 입히는 작업을 많이 해왔다. 

게임이나 애니는 전형적인 오타쿠 장르다. 혹시 본

인도 그런 취향이 있나? 

하하하. 전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원래 잘 모르는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알려고 하는 성격이다. 장르

에 상관없이 그 작품과 내가 잘 어울리는지를 본다. 

그래도 <아이온>은 해봤을 거 아닌가? 

게임은 안 해봤고 게임 회사에 가서 출시 전 게임 시

뮬레이션 체험은 해봤다. 당시 임권택 감독 영화 <천

년학>의 O.S.T.도 동시에 맡아 하고 있었는데, <아이

온> 제작사에 가면 스태프가 다 20대고, <천년학> 현

장에 가면 감독부터 거의 모든 스태프가 50~60대

였다. 전혀 다른 분위기였는데 둘 다 무척 즐거웠다. 

의사를 그만두고 음악을 시작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

려웠다고 들었다. 카페에서 같은 데서 연주도 했다

고 들었다. 아티스트 양방언의 알바비는 얼마였나? 

라이브 카페에서 1회 공연에 1만 엔(10만 원) 받았다. 

예전에 아주 낡은 차를 아는 사람에게 받아 타고 다

녔는데, 얼마나 낡았냐면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가 운전자 쪽 문이 사거리 한복판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차 안에 있던 나를 쳐다

봤다. 여유 있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웃음). 비관적

인 상황은 아니었다. 위험했지만 재미있었다. 

남들은 입학하기도 힘든 의대에 진학하고선 그 길

을 접고 음악을 선택했으니 천재 소리 좀 들었겠다.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 지금의 나는 천

재라고 불릴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릴 땐 피아노를 배우기 싫었다던데 사실인가? 

난 사실 남자가 피아노 친다는 게 창피했다. 그땐 야

구가 하고 싶었다. 피아니스트를 준비하던 누나가 

나를 억지로 앉혀놓고 연습시키곤 했다. 

그래도 결국 음악을 하게 되었으니 좋은 거 아닌가? 

강제로 시키면 도망간다(웃음). 음악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억지로 배우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천

지 차이다. 자녀는 없지만 만약 아이가 있다면 억지

로 시키진 않겠다. 자연스럽게 음악과 함께 숨 쉬게 

하고 싶다. 나에겐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음

악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었다’. 어쨌거나 강제로 

시킬 때마다 도망갔던 건 사실이다. 그러다 중학교 

시절 피아노 학원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성분을 보았

다. 그 뒤로 좀 열심히 다니게 됐다(웃음). 

모든 예술의 출발점은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함’

이 아닌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성이라는 건 음악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아마 

음악 하는 사람들 모두 공연장에서 ‘혹시 어떤 여자

가 나를 멋있다고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거다. 그 

생각이 모티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것이 동기

가 되어 자신의 열정이 올라가고 원하는 것을 실천

하고 실행에 옮길 원동력이 생기는 하나의 시작점이 

만들어진다. 그 계기가 중요한 거다. 

그나저나 중학 시절 그 여자와 말 붙여본 적이 있나?

사실 재작년에 실제로 만났다. 

어땠나?

안 만나는 게 좋았다(웃음). 

최근 남북한 관계가 무척 예민하다. 조총련계 학교

를 다니다 한국 국적으로 바꾼 재일 교포로서 요즘

의 상황이 남다를 것 같다. 

걱정된다. 특히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사

는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의 도발과는 전

혀 무관한데도 핍박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마치 

9.11 테러 이후 이슬람 사람에게 가한 것과 같은? 어

떤 형태로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

버리려 하고 당한 사람만 마음 속 깊이 기억한다. 그

게 인간이다. 다만 그 증오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는 안 된다. 물론 나는 음악가이지 정치가는 아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걱정이다. 하지만 음악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 

북한 음악을 들으며 자랐나? 

학교에서 들려주긴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오

리지널 북한 전통 음악인지도 모르겠다. 누구도 모

르는 일 아닌가. 학교 안에서 우리말을 안 하면 때리

는데, 정작 때리는 선생도 뒤돌아서면 일본말을 하

는 참 복잡한 환경이었다. 그러니 북한 음악이라고 

들려준다고 해도 그게 오리지널 북한 노래인지 누

가 알겠나?

노래는 잘하나? 

노래 잘하면 가수를 했겠지! 어릴 땐 음향에 엔지니

어적인 측면으로 많은 호기심을 갖고 접근했다. 이 

소리가 여기서 나와서 내 앞으로 옆으로 뒤로, 더 멀

리, 혹은 부딪히고... 그런 것들. 얼마 전 혼자 유럽

에 가서 여기저기 성당을 다녀왔다. 종교는 없지만 

성당 가는 걸 아주 좋아한다. 소리들이 움직이고 부

딪히는 것도 느껴진다. 그 공간 안에 있는 게 좋다.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의 음악 감독 칸노 요코

와 당신을 비교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 

나는 칸노상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개성이 

있으니 칸노상도 나와 다른 나름의 멋진 음악을 하

고 있다. 아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

게 비교하는 것 같은데 인간으로서 갖는 당연한 호

기심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나 자신은 그런 비교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 주변의 평가나 비교보다 

더 중요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음악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평가에 신경 쓸 시간에 차

라리 다른 것을 하는 데 더 시간을 쏟고 싶다. 

당신도 가수 오리가(<공각기동대>의 오프닝 곡을 부

른 가수)에게 곡을 주었다. 

오리가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마치 형

제 같다(웃음). <공각기동대>보다 나와 먼저 작업했

는데, 오리가가 그 애니에 참여하고 잘 돼서 기뻤다.

평소 음악 말고 뭘 하고 사나? 

산속에 집이 있다. 거기 와이프랑 큰 개랑 같이 산다. 

가끔씩 개랑 같이 뛰고... 그러다 스케줄에 맞춰 작업

하러 밖으로 나오고, 들어갔다가 다시 작업하고, 피

아노 치고, 작업하고 그렇게 산다. 내 일에서 마감을 

지키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아, 인터뷰 중 마감이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답답

하다. 쉬운 질문 하나 하겠다. 이성을 유혹하기엔 의

사일 때가 좋은가, 음악가일 때가 좋은가? 

아아, 잘 모르겠다. 근데 틀에 박힌 엘리트 코스에 갇

힌 사람은 재미없다. 확실히 사람은 뭔가에 빠져 있

을 때가 재밌다. 

당신의 다음 목표는? 

영상과 음악의 만남에는 여전히 관심이 많다. 뮤지

컬에도 도전한다. 아주 설렌다. 뮤지컬은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당신 음악 중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BGM으로 깔면 좋을 곡을 추천해달라. 

 ‘Rainbow Leaves’. 로맨틱한 기분에서 만든 곡

이다. 아아, 내가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음악을 듣고 난 

뒤는 본인들 각자의 노력에 달린 거니까.

ICON 

세계를 가슴에 품고 가장 동양적인 
것을 들려주는 크로스오버 뮤지션 
양방언이 지난 1월 공연차 한국을 
찾았다. 바쁜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
잡고 다급히 물었다. “그래서 의사일 
때가 여자 만나기 좋은가, 음악할 때
가 더 좋은가?” 
BY 이영비  PHOTOGRAPH BY ARC STUDIO

梁
邦
彦

양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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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연 <네오라마>는 영상과 음악이 만나는 신선

한 시도라고 들었다.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그동안 내가 작업한 영상 작품 

속 음악과 실제 영상을 같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

안해왔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시도로 영상과 음악

이 함께하는 공연을 하게 됐다. 

게임 <아이온>, 애니메이션 <엠마> <천년여우 여우

비> 등에 당신 음악을 입히는 작업을 많이 해왔다. 

게임이나 애니는 전형적인 오타쿠 장르다. 혹시 본

인도 그런 취향이 있나? 

하하하. 전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원래 잘 모르는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알려고 하는 성격이다. 장르

에 상관없이 그 작품과 내가 잘 어울리는지를 본다. 

그래도 <아이온>은 해봤을 거 아닌가? 

게임은 안 해봤고 게임 회사에 가서 출시 전 게임 시

뮬레이션 체험은 해봤다. 당시 임권택 감독 영화 <천

년학>의 O.S.T.도 동시에 맡아 하고 있었는데, <아이

온> 제작사에 가면 스태프가 다 20대고, <천년학> 현

장에 가면 감독부터 거의 모든 스태프가 50~60대

였다. 전혀 다른 분위기였는데 둘 다 무척 즐거웠다. 

의사를 그만두고 음악을 시작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

려웠다고 들었다. 카페에서 같은 데서 연주도 했다

고 들었다. 아티스트 양방언의 알바비는 얼마였나? 

라이브 카페에서 1회 공연에 1만 엔(10만 원) 받았다. 

예전에 아주 낡은 차를 아는 사람에게 받아 타고 다

녔는데, 얼마나 낡았냐면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가 운전자 쪽 문이 사거리 한복판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차 안에 있던 나를 쳐다

봤다. 여유 있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웃음). 비관적

인 상황은 아니었다. 위험했지만 재미있었다. 

남들은 입학하기도 힘든 의대에 진학하고선 그 길

을 접고 음악을 선택했으니 천재 소리 좀 들었겠다.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 지금의 나는 천

재라고 불릴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릴 땐 피아노를 배우기 싫었다던데 사실인가? 

난 사실 남자가 피아노 친다는 게 창피했다. 그땐 야

구가 하고 싶었다. 피아니스트를 준비하던 누나가 

나를 억지로 앉혀놓고 연습시키곤 했다. 

그래도 결국 음악을 하게 되었으니 좋은 거 아닌가? 

강제로 시키면 도망간다(웃음). 음악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억지로 배우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천

지 차이다. 자녀는 없지만 만약 아이가 있다면 억지

로 시키진 않겠다. 자연스럽게 음악과 함께 숨 쉬게 

하고 싶다. 나에겐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음

악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었다’. 어쨌거나 강제로 

시킬 때마다 도망갔던 건 사실이다. 그러다 중학교 

시절 피아노 학원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성분을 보았

다. 그 뒤로 좀 열심히 다니게 됐다(웃음). 

모든 예술의 출발점은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함’

이 아닌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성이라는 건 음악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아마 

음악 하는 사람들 모두 공연장에서 ‘혹시 어떤 여자

가 나를 멋있다고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거다. 그 

생각이 모티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것이 동기

가 되어 자신의 열정이 올라가고 원하는 것을 실천

하고 실행에 옮길 원동력이 생기는 하나의 시작점이 

만들어진다. 그 계기가 중요한 거다. 

그나저나 중학 시절 그 여자와 말 붙여본 적이 있나?

사실 재작년에 실제로 만났다. 

어땠나?

안 만나는 게 좋았다(웃음). 

최근 남북한 관계가 무척 예민하다. 조총련계 학교

를 다니다 한국 국적으로 바꾼 재일 교포로서 요즘

의 상황이 남다를 것 같다. 

걱정된다. 특히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사

는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의 도발과는 전

혀 무관한데도 핍박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마치 

9.11 테러 이후 이슬람 사람에게 가한 것과 같은? 어

떤 형태로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

버리려 하고 당한 사람만 마음 속 깊이 기억한다. 그

게 인간이다. 다만 그 증오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는 안 된다. 물론 나는 음악가이지 정치가는 아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걱정이다. 하지만 음악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 

북한 음악을 들으며 자랐나? 

학교에서 들려주긴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오

리지널 북한 전통 음악인지도 모르겠다. 누구도 모

르는 일 아닌가. 학교 안에서 우리말을 안 하면 때리

는데, 정작 때리는 선생도 뒤돌아서면 일본말을 하

는 참 복잡한 환경이었다. 그러니 북한 음악이라고 

들려준다고 해도 그게 오리지널 북한 노래인지 누

가 알겠나?

노래는 잘하나? 

노래 잘하면 가수를 했겠지! 어릴 땐 음향에 엔지니

어적인 측면으로 많은 호기심을 갖고 접근했다. 이 

소리가 여기서 나와서 내 앞으로 옆으로 뒤로, 더 멀

리, 혹은 부딪히고... 그런 것들. 얼마 전 혼자 유럽

에 가서 여기저거 성당을 다녀왔다. 종교는 없지만 

성당 가는 걸 아주 좋아한다. 소리들이 움직이고 부

딪히는 것도 느껴진다. 그 공간 안에 있는 게 좋다.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의 음악 감독 칸노 요코

와 당신을 비교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 

나는 칸노상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개성이 

있으니 칸노상도 나와 다른 나름의 멋진 음악을 하

고 있다. 아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

게 비교하는 것 같은데 인간으로서 갖는 당연한 호

기심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나 자신은 그런 비교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 주변의 평가나 비교보다 

더 중요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음악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평가에 신경 쓸 시간에 차

라리 다른 것을 하는 데 더 시간을 쏟고 싶다. 

당신도 가수 오리가(<공각기동대>의 오프닝 곡을 부

른 가수)에게 곡을 주었다. 

오리가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마치 형

제 같다(웃음). <공각기동대>보다 나와 먼저 작업했

는데, 오리가가 그 애니에 참여하고 잘 돼서 기뻤다.

평소 음악 말고 뭘 하고 사나? 

산속에 집이 있다. 거기 와이프랑 큰 개랑 같이 산다. 

가끔씩 개랑 같이 뛰고... 그러다 스케줄에 맞춰 작업

하러 밖으로 나오고, 들어갔다가 다시 작업하고, 피

아노 치고, 작업하고 그렇게 산다. 내 일에서 마감을 

지키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아, 인터뷰 중 마감이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답답

하다. 쉬운 질문 하나 하겠다. 이성을 유혹하기엔 의

사일 때가 좋은가, 음악가일 때가 좋은가? 

아아, 잘 모르겠다. 근데 틀에 박힌 엘리트 코스에 갇

힌 사람은 재미없다. 확실히 사람은 뭔가에 빠져 있

을 때가 재밌다. 

당신의 다음 목표는? 

영상과 음악의 만남에는 여전히 관심이 많다. 뮤지

컬에도 도전한다. 아주 설렌다. 뮤지컬은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당신 음악 중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BGM으로 깔면 좋을 곡을 추천해달라. 

 ‘Rainbow Leaves’. 로맨틱한 기분에서 만든 곡

이다. 아아, 내가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음악을 듣고 난 

뒤는 본인들 각자의 노력에 달린 거니까.

ICON 

세계를 가슴에 품고 가장 동양적인 
것을 들려주는 크로스오버 뮤지션 
양방언이 지난 1월 공연차 한국을 
찾았다. 바쁜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
잡고 다급히 물었다. “그래서 의사일 
때가 여자 만나기 좋은가, 음악할 때
가 더 좋은가?” 
BY 이영비  PHOTOGRAPH BY ARC STUDIO

梁
邦
彦

양방언
“어릴 땐 남자가 피아노를 
    친다는 게 무척 창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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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이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인 케이티 페리. 선정 이유? 

그녀의 터질 듯한 브래지어가 주는 시각적 충격 때문만은 아니다! (우릴 뭘로 보나?) 중독성 강한 목소리와 쿨한 성격, 

탁월한 유머 감각도 한몫했다. 이정도면 모든 남자가 꿈꾸는 여자친구감이 아니던가? 

그녀가 이젠 유부녀라는 슬픈 소식도, 그녀를 향한 뭇 남성의 열망을 멈추게 할 순 없다! 

BY RUTH HILTON

PHOTOGRAPHS BY YU TSAI

26세의 팝스타 케이티 페리는 인형 같은 외모에 터질 듯한 가슴을 가진 것도 모자라 지난 2009년 첫 싱글 ‘아이 키스드 어 걸’과 다음 싱글 ‘핫 앤 콜드’ 로 세계 팝 차트를 정

복하며 멀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2010년 발매한 두 번째 정규 음반 <틴에이지 드림>은 곧장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아마 나체로 솜사탕 구름 속에 누워있는 음반 커

버의 힘이 컸을 거다. 거기 수록된 ‘캘리포니아 걸스’ 는 음반 커버와 같은 컨셉의 뮤직비디오로 큰 인기를 끌어 미국에서만 총 11,816회가 방송됐고, 17년 만에 빌보드 사상 가

장 많이 나온 노래로 기록됐다. 지난 12월엔 러셀 브랜드란 영국놈과 결혼식을 올려 깨소금 쏟아지는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케이티 페리가 2010년 

MAXIM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자 100인(MAXIM’S HOT 100)” 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이보다 더 행복한 한해를 보낸 여인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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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터질 듯한 브래지어가 주는 시각적 충격 때문만은 아니다! (우릴 뭘로 보나?) 중독성 강한 목소리와 쿨한 성격, 

탁월한 유머 감각도 한몫했다. 이정도면 모든 남자가 꿈꾸는 여자친구감이 아니던가? 

그녀가 이젠 유부녀라는 슬픈 소식도, 그녀를 향한 뭇 남성의 열망을 멈추게 할 순 없다! 

그녀가 이젠 유부녀라는 슬픈 소식도, 그녀를 향한 뭇 남성의 열망을 멈추게 할 순 없다! 

BY RUTH HILTON

PHOTOGRAPHS BY YU T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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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며 멀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2010년 발매한 두 번째 정규 음반 <틴에이지 드림>은 곧장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아마 나체로 솜사탕 구름 속에 누워있는 음반 커

버의 힘이 컸을 거다. 거기 수록된 ‘캘리포니아 걸스’ 는 음반 커버와 같은 컨셉의 뮤직비디오로 큰 인기를 끌어 미국에서만 총 11,816회가 방송됐고, 17년 만에 빌보드 사상 가

장 많이 나온 노래로 기록됐다. 지난 12월엔 러셀 브랜드란 영국놈과 결혼식을 올려 깨소금 쏟아지는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케이티 페리가 2010년 

MAXIM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자 100인(MAXIM’S HOT 100)” 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이보다 더 행복한 한해를 보낸 여인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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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MAXIM이 선정한 가장 섹시한 여인이 바

로 당신이다. 1위로 선정된 이후 뭔가 달라진 점

이 있다면? 

무척 힘들게 살았다. 매일 매일 예뻐야 했으니까! 나에

게 이런 영광을 주다니 MAXIM은 정말 쿨한 잡지다. 

1등을 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건 정말 세계적 차원의 순위다.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섹시함의 기준으로 이 순위를 따르

게 될 거다. 세계 각지의 미디어에서 나랑 인터뷰 

할 때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 1위’ 에 대한 질

문을 한다. 심지어 MAXIM이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도 말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수단의 어느 도시에 

갔다고 치자. 거기서도 아마 “당신이 바로 그 넘버

원 섹시녀로군요!” 라고 할 거다. 그럼 나는 “MAXIM

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프리카 수단에

서도 나를 그렇게 봐주다니 정말 황송합니다.” 라
고 대답하겠지. 

2011년엔 누가 당신의 뒤를 이어 1위를 차지할 

것 같나?

조 샐다나(<아바타>의 나비족 여인 네이티리). 그녀

는 아주 시크하고 쿨하다. 그리고 카밀라 벨(<푸시>

의 키라)! 그녀는 21세기의 리즈 테일러다.  

어떤 여자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나?  

자기표현 방식과 자길 둘러싼 분위기에서 힘과 자

신감이 느껴지는 여자. 머리와 성격이 좋아서 의사

소통이 잘 되는 여자. 난 그런 게 진짜 섹시함이라

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핫한 여자일수록 성격이 지

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건 멋지지 않다. 

그럼 남자들이 여자에게 섹시함을 어필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하나? 

일단 좀 잘 씻어야할 것 같다. 안 씻는 남자도 많잖

아? 일부 여자들은 더러운 남자에 아주 질색한다. 

TV 앞에 퍼질러 앉아 식사하는 것도 삼가고, 뭔가 

문화적인 교양도 쌓고. 사는 곳, 돈이 많거나 적음은 

상관없다. 남자는 자신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볼 줄 알아야한다. 

가장 최근에 술에 떡이 되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

을 춘 적이 언제인가? 마치 당신 노래 ‘라스트 프라

이데이 나이트(T.G.I.F.)’ 처럼 말이다. 

코미디 쇼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출연한 날 

밤, 진짜 재미있게 놀았다. 출연진들이 파티를 했는

데 새벽 5시까지 이어졌다. 새벽 5시의 술자리란 대

략 이런 모습이었다. “와, 정말 재미있다. 어라,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내 옆에 있네? 그녀가 나에게 머

리털 한줌을 주는 군. 난 정말 그녀가 좋아.”

당신 노래 ‘피칵(Peacock)’은 가히 충격적이다. 

“너의 거시기(cock**), 거시기, 거시기를 보고 

싶어”, “어서 니 아래에 숨긴 걸 보여줘”라는 가

사는 도대체...  **Cock은 남성의 거시기를 뜻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새가 공작새(Peacock)다. 날

지도 못하는 게 약간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울음소

리는 고양이 같다. 암컷보다 수컷이 아름답고, 또... 

뭐 아무튼(웃음).  

하하! 당신 정말 웃긴 여자다. 말이 되는 소릴 해라!

보통 음반을 만들 때는 덜 야한, 일명 클린 버전도 

만든다. 사람들이 “케이티 씨, ‘피칵’은 너무 야해요. 

편곡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혼자 생각했다. 

‘흠, 가만, 제목을 둘로 쪼개면 덜 야할까? 피(Pea:

영어로 소변과 발음이 같다)... 칵(Cock)... 어떻게 하

든 X되는 거잖아!’ 

던들(디즈니 만화 속 공주가 입는 것처럼 허리가 무

척 잘록하고 아래는 풍성한 드레스)과 전신을 조이

는 라텍스 치마 중, 입기 더 편한 옷은?

던들은 위에 코르셋이 있다. 거기만 통과하면 나머

진 그리 힘들지 않다. 난 옷을 갈아입고 노는 걸 좋

아한다. 알잖나, 난 재미있는 거라면 물불 안 가린

다. 라텍스 치마는 독특하고 재미있고 또 귀엽고... 

그리고 음식을 흘려도 괜찮겠지!

맞다! 햄버거를 흘려도 그냥 슥 닦으면 그만이다. 땀

은 진짜 많이 난다. 전신을 고무로 감싼 것 같다. 

올해 개봉할 영화 <스머프>에서, 모든 남자들의 어린 

시절 로망 스머페트를 연기했다. 스머프 좋아했나?  

어릴 때 집에서 <스머프>를 못 보게 했다. 부모님 모

두 목사님이라서 무척 보수적인 가정이었다. 부모

님은 <스머프>에 마법과 주술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런 생각 안 해봤나? 스머페트는 스머프 마을의 

유일한 암컷이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번식할까?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설명해주진 않았

다. 아마 가가멜이 스머페트를 창조하지 않았을

까? 음, 미니 마우스도 마찬가지다. 임신한 걸 본

적이 없다. 걔들에게 임신의 과정은 아마 불필요

한 것이겠지. 

같은 시기에 활동하는 가수 레이디 가가나 케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둘다 좋아한다. 케샤는 알고지낸 지 무척 오래됐다. 

‘아이 키스드 어 걸’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한다. 

잠깐, 그럼 케샤와 키스를 했단 얘긴가? 

아니다(웃음). 아무튼 그녀는 정말 멋진 뮤지션이며 

최고의 팝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앞으로 사람들에

게 보여줄 게 더 많은 친구다. 

구글에서 당신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온 검색 결과 

중 가장 황당한 것은 무엇이었나?

지난 크리스마스에 남편 러셀이 나에게 ‘전자 애완

동물 농장’을 사주었다는 기사를 봤다. 진짜 황당하

고 기가 막힌 이야기다. 도대체 전자 애완동물 농장

이라는 건 뭔가? 6개월 전엔 내가 농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읽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 

‘캘리포니아 걸스’ 뮤직비디오 속 당신은 스프레이 

캔에서 크림을 발사한다. 당신의 그, 그곳에 달린...  

그렇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캔은 가슴에 달

렸었다. 생크림 스프레이 캔은 나와 스타일리스트

의 아이디어다. 1년 반 전 콘서트 투어 중에 내가 막

대사탕들이 줄줄이 둥그렇게 달린 상의 디자인을 

스케치한 적이 있다. 거기서 착안해서, 생크림을 총

알처럼 쏘면서 곰돌이 모양 젤리들을 처치하는 내

용으로 발전시켰다. 

당신의 매력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스무 살, 스물한 살이 넘어가면서 몸에 곡선이 생기

기 시작했다. 내가 봐도 이 라인은 자랑할 만하다.

연예인에게 혹한 적있나?

전엔 저스틴 비버를 많이 언급했었는데, 지금은 이

렇게 말해야겠다. “내가 반한 연예인은 바로 나의 

남편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잡지에 토할 것까

진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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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MAXIM이 선정한 가장 섹시한 여인이 바

로 당신이다. 1위로 선정된 이후 뭔가 달라진 점

이 있다면? 

무척 힘들게 살았다. 매일 매일 예뻐야 했으니까! 나에

게 이런 영광을 주다니 MAXIM은 정말 쿨한 잡지다. 

1등을 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건 정말 세계적 차원의 순위다.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섹시함의 기준으로 이 순위를 따르

게 될 거다. 세계 각지의 미디어에서 나랑 인터뷰 

할 때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 1위’ 에 대한 질

문을 한다. 심지어 MAXIM이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도 말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수단의 어느 도시에 

갔다고 치자. 거기서도 아마 “당신이 바로 그 넘버

원 섹시녀로군요!” 라고 할 거다. 그럼 나는 “MAXIM

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프리카 수단에

서도 나를 그렇게 봐주다니 정말 황송합니다.” 라
고 대답하겠지. 

2011년엔 누가 당신의 뒤를 이어 1위를 차지할 

것 같나?

조 샐다나(<아바타>의 나비족 여인 네이티리). 그녀

는 아주 시크하고 쿨하다. 그리고 카밀라 벨(<푸시>

의 키라)! 그녀는 21세기의 리즈 테일러다.  

어떤 여자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나?  

자기표현 방식과 자길 둘러싼 분위기에서 힘과 자

신감이 느껴지는 여자. 머리와 성격이 좋아서 의사

소통이 잘 되는 여자. 난 그런 게 진짜 섹시함이라

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핫한 여자일수록 성격이 지

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건 멋지지 않다. 

그럼 남자들이 여자에게 섹시함을 어필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하나? 

일단 좀 잘 씻어야할 것 같다. 안 씻는 남자도 많잖

아? 일부 여자들은 더러운 남자에 아주 질색한다. 

TV 앞에 퍼질러 앉아 식사하는 것도 삼가고, 뭔가 

문화적인 교양도 쌓고. 사는 곳, 돈이 많거나 적음은 

상관없다. 남자는 자신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볼 줄 알아야한다. 

가장 최근에 술에 떡이 되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

을 춘 적이 언제인가? 마치 당신 노래 ‘라스트 프라

이데이 나이트(T.G.I.F.)’ 처럼 말이다. 

코미디 쇼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출연한 날 

밤, 진짜 재미있게 놀았다. 출연진들이 파티를 했는

데 새벽 5시까지 이어졌다. 새벽 5시의 술자리란 대

략 이런 모습이었다. “와, 정말 재미있다. 어라,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내 옆에 있네? 그녀가 나에게 머

리털 한줌을 주는 군. 난 정말 그녀가 좋아.”

당신 노래 ‘피칵(Peacock)’은 가히 충격적이다. 

“너의 거시기(cock**), 거시기, 거시기를 보고 

싶어”, “어서 니 아래에 숨긴 걸 보여줘”라는 가

사는 도대체...  **Cock은 남성의 거시기를 뜻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새가 공작새(Peacock)다. 날

지도 못하는 게 약간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울음소

리는 고양이 같다. 암컷보다 수컷이 아름답고, 또... 

뭐 아무튼(웃음).  

하하! 당신 정말 웃긴 여자다. 말이 되는 소릴 해라!

보통 음반을 만들 때는 덜 야한, 일명 클린 버전도 

만든다. 사람들이 “케이티 씨, ‘피칵’은 너무 야해요. 

편곡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혼자 생각했다. 

‘흠, 가만, 제목을 둘로 쪼개면 덜 야할까? 피(Pea:

영어로 소변과 발음이 같다)... 칵(Cock)... 어떻게 하

든 X되는 거잖아!’ 

던들(디즈니 만화 속 공주가 입는 것처럼 허리가 무

척 잘록하고 아래는 풍성한 드레스)과 전신을 조이

는 라텍스 치마 중, 입기 더 편한 옷은?

던들은 위에 코르셋이 있다. 거기만 통과하면 나머

진 그리 힘들지 않다. 난 옷을 갈아입고 노는 걸 좋

아한다. 알잖나, 난 재미있는 거라면 물불 안 가린

다. 라텍스 치마는 독특하고 재미있고 또 귀엽고... 

그리고 음식을 흘려도 괜찮겠지!

맞다! 햄버거를 흘려도 그냥 슥 닦으면 그만이다. 땀

은 진짜 많이 난다. 전신을 고무로 감싼 것 같다. 

올해 개봉할 영화 <스머프>에서, 모든 남자들의 어린 

시절 로망 스머페트를 연기했다. 스머프 좋아했나?  

어릴 때 집에서 <스머프>를 못 보게 했다. 부모님 모

두 목사님이라서 무척 보수적인 가정이었다. 부모

님은 <스머프>에 마법과 주술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런 생각 안 해봤나? 스머페트는 스머프 마을의 

유일한 암컷이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번식할까?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설명해주진 않았

다. 아마 가가멜이 스머페트를 창조하지 않았을

까? 음, 미니 마우스도 마찬가지다. 임신한 걸 본

적이 없다. 걔들에게 임신의 과정은 아마 불필요

한 것이겠지. 

같은 시기에 활동하는 가수 레이디 가가나 케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둘다 좋아한다. 케샤는 알고지낸 지 무척 오래됐다. 

‘아이 키스드 어 걸’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한다. 

잠깐, 그럼 케샤와 키스를 했단 얘긴가? 

아니다(웃음). 아무튼 그녀는 정말 멋진 뮤지션이며 

최고의 팝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앞으로 사람들에

게 보여줄 게 더 많은 친구다. 

구글에서 당신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온 검색 결과 

중 가장 황당한 것은 무엇이었나?

지난 크리스마스에 남편 러셀이 나에게 ‘전자 애완

동물 농장’을 사주었다는 기사를 봤다. 진짜 황당하

고 기가 막힌 이야기다. 도대체 전자 애완동물 농장

이라는 건 뭔가? 6개월 전엔 내가 농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읽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 

‘캘리포니아 걸스’ 뮤직비디오 속 당신은 스프레이 

캔에서 크림을 발사한다. 당신의 그, 그곳에 달린...  

그렇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캔은 가슴에 달

렸었다. 생크림 스프레이 캔은 나와 스타일리스트

의 아이디어다. 1년 반 전 콘서트 투어 중에 내가 막

대사탕들이 줄줄이 둥그렇게 달린 상의 디자인을 

스케치한 적이 있다. 거기서 착안해서, 생크림을 총

알처럼 쏘면서 곰돌이 모양 젤리들을 처치하는 내

용으로 발전시켰다. 

당신의 매력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스무 살, 스물한 살이 넘어가면서 몸에 곡선이 생기

기 시작했다. 내가 봐도 이 라인은 자랑할 만하다.

연예인에게 혹한 적있나?

전엔 저스틴 비버를 많이 언급했었는데, 지금은 이

렇게 말해야겠다. “내가 반한 연예인은 바로 나의 

남편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잡지에 토할 것까

진 없잖아요!

KATY PERRY is h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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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해도 이 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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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X-MAS지난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추웠는지 다들 기억나나? 뺨따귀를 마구 후려치는 칼바람에 시린 옆구리 따위는 아웃 오브 더 안중. 

덕분에 솔로들에게는‘추운 날씨엔 나가봐야 개고생’이라며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자신을 애써 위로할 만한 괜찮은 핑곗거리

가 생겼지만. 아, 미안하다. 그놈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또 들추어내서.

X-MAS PARTY

안 그래도 없는 약속에 날씨까지 추워 소 울음소리를 내며 방구석을 

굴러다닐 뻔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지 않나. 한

겨울엔 동남아로 여행을 가야 제맛이듯 추운 날씨엔 뜨거운 클럽이 제

격이다. 가장 핫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던 곳은 MBC <무한도전>

에서 솔로 파티를 열기도 한 바로 거기, 청담동의 럭셔리한 클럽 앤써

(ANSWER)다! 

코트와 패딩 점퍼로 온몸을 동여맨 사람들은 더 이상 없었다. 바깥세

상은 지독한 겨울일지 몰라도 클럽 안 미녀들의 착장은 한여름을 방불

케 했다. 이를테면 핫팬츠, 민소매 티셔츠. 좀 더 나열해볼까? 미니스

커트, 속옷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룩, 그물 망사 스타킹... 하앍하앍. 여

기가 바로 천국일세.   

고요하고 거룩한 밤 따위는 MAXIM 사전에 없다. 

ASOBI Connection 근육질 몸매를 탑재한 고고보이, 머리부터 발

끝까지 섹시한 여성 퍼포머, 기괴하고도 파워

풀한 립싱크 퍼포먼스로 클러버들을 압도하는 

‘드렉퀸’으로 구성된 퍼포먼스 팀. 이들의 

퍼포먼스를 처음 봤다면 심장이 놀라 벌렁거

릴지도 모르니 주의할 것. 

LAST X-MAS

클럽파티 침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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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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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다! 

코트와 패딩 점퍼로 온몸을 동여맨 사람들은 더 이상 없었다. 바깥세

상은 지독한 겨울일지 몰라도 클럽 안 미녀들의 착장은 한여름을 방불

케 했다. 이를테면 핫팬츠, 민소매 티셔츠. 좀 더 나열해볼까? 미니스

커트, 속옷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룩, 그물 망사 스타킹... 하앍하앍. 여

기가 바로 천국일세.   

고요하고 거룩한 밤 따위는 MAXIM 사전에 없다. 

ASOBI Connection 근육질 몸매를 탑재한 고고보이, 머리부터 발

끝까지 섹시한 여성 퍼포머, 기괴하고도 파워

풀한 립싱크 퍼포먼스로 클러버들을 압도하는 

‘드렉퀸’으로 구성된 퍼포먼스 팀. 이들의 

퍼포먼스를 처음 봤다면 심장이 놀라 벌렁거

릴지도 모르니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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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BI Connection 근육질 몸매를 탑재한 고고보이, 머리부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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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DOLLS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브랜드 J&B를 대표하는 

여성 5인조 퍼포먼스 팀. 

80대 1의 치열한 경쟁률

을 뚫고 선발된만큼 실력

도, 외모도(몸매도!) 출중

하다. 그녀들의 핫한 모

습이 더 궁금하다면 2010

년 MAXIM 12월호를 뒤져

볼 것.  

HOT PERFORMANCE

이날 크리스마스 파티를 뜨겁게, 더 뜨겁게 달구었던 첫 번째 게스트는 클럽 퍼포먼스 그룹 ‘아소비’였다. 헐벗은 수컷들과 섹시한 그녀의 하드코어 

퍼포먼스에 클러버들은 탄성을 내질렀고, 이어서 일렉트로닉 DJ  ‘아스트로 보이즈’의 폭풍같이 몰아치는 비트에 정신이 아득해졌으며, 급기야는 마

지막 게스트인 ‘J&B Dolls’의
 치명적인 퍼포먼스에 정신줄을 놓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광란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새벽 6시를 넘기도록 끝날 

줄 몰랐다. 뜨거웠던 그날의 파티가 더 궁금하다면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
.net)로

 직행할 것. 

ASTRO VOIZE

손성호, 정재현으로 이루어진 일렉 듀오. 

각종 페스티벌에서 멋진 디제잉을 선보

여 클러버와 음악인들에게 음악성을 인

정받은 실력파다. 이들의 퍼포먼스에 굳

었던 관절이 절로 춤을 췄다는 유명한 일

화가 있다. 믿거나 말거나.  

J&B DOLLS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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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11 MAXIM 113

그녀들!

SUPER MOE GIRL

사랑스러운
애니 속

스토리의 기승전결 따위 중요치 않다. 우리에겐 ●●●짱만 있으
면 된다규!  BY 김상헌  PHOTOGRAPHS BY 김태식  MODEL TASHA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

이름: 쿠로네코

역할: 주인공 여동생의 오타쿠 

라이벌(?). 하지만 그녀가 곤란한 

상황에 닥치면 두 팔 걷고 도와

주는 해결사.

매력 포인트: 고딕+로리 스타일

의 독특한 의상! 과묵하다가 때때

로 폭발하는 과격한 언행(?)이 묘

하게 중독성 있다. 하지만 무엇보

다 그녀의 깜찍한 고양이 코스프

레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 

아악! 쿠로네코짱! 날 가져요~♬

모에도: ★★★★

바케모노가타리       

이름: 하네카와 츠바사

역할: 주인공의 동갑내기 친구. 

평소에는 얌전하나 스트레스를 

잔뜩 받으면 사람의 정기를 빼

앗는 괴이한 그리고 섹시한 고

양이로 대변신한다.

매력 포인트: 청순과 섹시를 넘

나드는 파격적인 모습. 낮에는 

정숙하고, 밤에는 정열적인 여

성이 남자의 혼을 쏙 빼놓는다

지? 그게 바로 하네카와다!  

모에도: ★★★★★

고식

이름: 빅토리카

역할: 명탐정 코난만큼 작고, 그

만큼 똑똑한 여자 탐정. 

매력 포인트: 무표정한 예쁜 인

형이 가끔 애처로운 표정을 발사

해 주시니 어찌 흔들리지 아니할

까! 로리콤을 자극하는 의복 스타

일도 매력 포인트 중 하나! 

모에도: ★★★

성흔의 퀘이사

이름: 마리아

역할: 주인공에게 정기적으로 우

유 발사! 

매력 포인트: 가슴 큰 예쁜 수녀

님은 수컷에게는 늘 동경의 대

상이다. 그리고 우리도 우유를 

좋아한다(응?)!

모에도: ★★★

추천: 일본에서 오덕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 지 궁금하다면!

비추천: 여동생과의 19금 짓거리를 상

상했다면!

추천: 일본식 만담을 좋아한다면!

비추천: 중이병 애니메이션(주인공이 비 

맞은 미친놈처럼 혼잣말하는 애니메이

션)이 질색이라면! 

추천: <늑대와 향신료> 스타일의 작화를 

좋아한다면! 

비추천: 로리콘에 질색하는 사람이라면! 

추천: 당신이 찌찌 마니아라면! 

비추천: 거유보다 빈유를 사랑한다면!  

성흔의 퀘이사 / 마리아

바케모노가타리 / 하네카와 츠바사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리 없어 / 쿠로네코

고식 / 빅토리카

모에도? 

“여성 캐릭터에 

대한 사랑이나 

호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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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

SUPER MOE GIRL

사랑스러운
애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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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된다규!  BY 김상헌  PHOTOGRAPHS BY 김태식  MODEL TASHA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

이름: 쿠로네코

역할: 주인공 여동생의 오타쿠 

라이벌(?). 하지만 그녀가 곤란한 

상황에 닥치면 두 팔 걷고 도와

주는 해결사.

매력 포인트: 고딕+로리 스타일

의 독특한 의상! 과묵하다가 때때

로 폭발하는 과격한 언행(?)이 묘

하게 중독성 있다. 하지만 무엇보

다 그녀의 깜찍한 고양이 코스프

레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 

아악! 쿠로네코짱! 날 가져요~♬

모에도: ★★★★

바케모노가타리       

이름: 하네카와 츠바사

역할: 주인공의 동갑내기 친구. 

평소에는 얌전하나 스트레스를 

잔뜩 받으면 사람의 정기를 빼

앗는 괴이한 그리고 섹시한 고

양이로 대변신한다.

매력 포인트: 청순과 섹시를 넘

나드는 파격적인 모습. 낮에는 

정숙하고, 밤에는 정열적인 여

성이 남자의 혼을 쏙 빼놓는다

지? 그게 바로 하네카와다!  

모에도: ★★★★★

고식

이름: 빅토리카

역할: 명탐정 코난만큼 작고, 그

만큼 똑똑한 여자 탐정. 

매력 포인트: 무표정한 예쁜 인

형이 가끔 애처로운 표정을 발사

해 주시니 어찌 흔들리지 아니할

까! 로리콤을 자극하는 의복 스타

일도 매력 포인트 중 하나! 

모에도: ★★★

성흔의 퀘이사

이름: 마리아

역할: 주인공에게 정기적으로 우

유 발사! 

매력 포인트: 가슴 큰 예쁜 수녀

님은 수컷에게는 늘 동경의 대

상이다. 그리고 우리도 우유를 

좋아한다(응?)!

모에도: ★★★

추천: 일본에서 오덕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 지 궁금하다면!

비추천: 여동생과의 19금 짓거리를 상

상했다면!

추천: 일본식 만담을 좋아한다면!

비추천: 중이병 애니메이션(주인공이 비 

맞은 미친놈처럼 혼잣말하는 애니메이

션)이 질색이라면! 

추천: <늑대와 향신료> 스타일의 작화를 

좋아한다면! 

비추천: 로리콘에 질색하는 사람이라면! 

추천: 당신이 찌찌 마니아라면! 

비추천: 거유보다 빈유를 사랑한다면!  

모에도: ★★★모에도: ★★★

성흔의 퀘이사 / 마리아

바케모노가타리 / 하네카와 츠바사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리 없어 / 쿠로네코

고식 / 빅토리카

모에도? 

“여성 캐릭터에 

대한 사랑이나 

호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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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스타킹 그리고 
가터벨트

이름: 팬티

역할: 고스트 제거를 할당 받은 

천사(?)

매력 포인트: 매화 중간에 등장

하는 늘씬한 8등신 변신체! 금발

의 섹시 미녀가 남자를 밝히니 왠

지 나에게도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마련이지.

모에도: ★★

MM    

이름: 유우노 아라시코

역할: 남자 주인공에게 몸과 마

음을 줄까 말까 고민하며 주인

공의 애간장을 녹인다.

매력 포인트: 상처 입은 미소녀

에게서 느껴지는 애처로움

모에도: ★★★

럭키스타

이름: 히이라기 츠카사

역할: 쌍둥이 미소녀 중 1인으로 

그저 해맑게 웃는다.

매력 포인트: 미소녀의 백치미

를 거부할 남자 몇이나 되겠나?

모에도: ★★★

천원돌파 그렌라간

이름: 요코

역할: 주인공의 의형 카미나와 

러브러브를 하는 미소녀 스나

이퍼. 

매력 포인트: 안젤리나 졸리처

럼 헐벗고 총질하는 섹시한 미

녀는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

기 마련이지. 

모에도: ★★★

추천: 시원시원한 19금 멘트와 패러디를 

사랑하는 당신이라면!

비추천: 버터향 나는 양키 스타일의 그

림이 싫은 당신이라면!

추천: SM을 밝게(?) 그린 애니메이션이 

궁금하다면!

비추천: SM 같은 변태와는 상종하기

도 싫다면!

추천: 당신이 오덕이라면! 

비추천: 당신이 오덕이 아니라면!

추천: 당신이 열혈로봇 마니아라면!

비추천: 고래고래 고함치는 애니메이션

이 지겹다면!

모에도: ★★모에도: ★★
모에도: ★★★모에도: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한다.

타샤(TASHA)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오고은이

다. 만나서 반갑다.

캐릭터와 싱크로율이 상당한데 비결이 궁금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웃음). 작품에 대한 애정의 차이가 

퀄리티로 이어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 코스어는 어린 편이다. 보통 코스어의 은

퇴 시기는 언제쯤인가?

중·고등학교 시절 호기심에 코스프레를 시작했다

가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내 또래인 20대 후반 코스어

도 많아지면 좋겠다.

코스프레 의상을 모두 수작업으로 만든다고 들었다. 

한 벌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수주를 맡길 때도, 직접 만들 때도 있다. 팀 코스프레 

의상 제작은 통일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팀 

회의를 거쳐 원단과 부자재 선정에 신중을 기한다.

남자 코스어도 있나? 그들은 도대체 무슨 캐릭터를 

코스프레하나?

코스프레 무대팀에는 남자 코스어가 꽤 많다. 만화

의 스토리를 극처럼 연출해 한 편의 무대를 만드는

데, 사람들이 휙휙 날아다닌다. 기회가 되면 관람하

도록! 깜짝 놀랄 거다. 

코믹월드에서 코스프레 할 때 가장 짜증나는 일은? 

초면에 바로 반말로 ‘야’ 라고 부르는 진상도 있었다. 

어딜 가나 이런 진상들이 문제다.

솔직히 말해 달라. 여자 코스어는 남자 오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내 남동생이 오덕이다. 그런데 여자에게 도통 관심

이 없다. 같은 팀원들과 소개팅도 주선했는데 아직 

2D 세상의 그녀들이 더 좋다더라(한숨). 본인 몫을 

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 개인 취향에 대해선 상관하

지 않을 생각이다. 

코스프레로 당신이 이루고픈 목표는 무엇인가?

타샤 개인보다 스파이럴캣츠 팀의 인지도를 올리고 

싶다. 일전에 스파이럴캣츠 팀의 사진을 본 해외 유

저가 “한국이 좋다” “한국에 가보고 싶다” 라는 글을 

남긴 걸 보고 뿌듯했다. 우리나라에도 코스프레 팀

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웃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코스프레란?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평생을 함께 할 인연을 만나게 

해줬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활력소다.

MM / 유우노 아라시코

럭키스타 / 하이라기 츠카사

천원돌파 그렌라간 / 요코

팬티&스타킹 그리고 
가터벨트 / 팬티

그녀가 궁금하다면?

COSPLAY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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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스타킹 그리고 
가터벨트

이름: 팬티

역할: 고스트 제거를 할당 받은 

천사(?)

매력 포인트: 매화 중간에 등장

하는 늘씬한 8등신 변신체! 금발

의 섹시 미녀가 남자를 밝히니 왠

지 나에게도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마련이지.

모에도: ★★

MM    

이름: 유우노 아라시코

역할: 남자 주인공에게 몸과 마

음을 줄까 말까 고민하며 주인

공의 애간장을 녹인다.

매력 포인트: 상처 입은 미소녀

에게서 느껴지는 애처로움

모에도: ★★★

럭키스타

이름: 히이라기 츠카사

역할: 쌍둥이 미소녀 중 1인으로 

그저 해맑게 웃는다.

매력 포인트: 미소녀의 백치미

를 거부할 남자 몇이나 되겠나?

모에도: ★★★

천원돌파 그렌라간

이름: 요코

역할: 주인공의 의형 카미나와 

러브러브를 하는 미소녀 스나

이퍼. 

매력 포인트: 안젤리나 졸리처

럼 헐벗고 총질하는 섹시한 미

녀는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

기 마련이지. 

모에도: ★★★

추천: 시원시원한 19금 멘트와 패러디를 

사랑하는 당신이라면!

비추천: 버터향 나는 양키 스타일의 그

림이 싫은 당신이라면!

추천: SM을 밝게(?) 그린 애니메이션이 

궁금하다면!

비추천: SM 같은 변태와는 상종하기

도 싫다면!

추천: 당신이 오덕이라면! 

비추천: 당신이 오덕이 아니라면!

추천: 당신이 열혈로봇 마니아라면!

비추천: 고래고래 고함치는 애니메이션

이 지겹다면!

모에도: ★★모에도: ★★
모에도: ★★★모에도: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한다.

타샤(TASHA)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오고은이

다. 만나서 반갑다.

캐릭터와 싱크로율이 상당한데 비결이 궁금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웃음). 작품에 대한 애정의 차이가 

퀄리티로 이어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 코스어는 어린 편이다. 보통 코스어의 은

퇴 시기는 언제쯤인가?

중·고등학교 시절 호기심에 코스프레를 시작했다

가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내 또래인 20대 후반 코스어

도 많아지면 좋겠다.

코스프레 의상을 모두 수작업으로 만든다고 들었다. 

한 벌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수주를 맡길 때도, 직접 만들 때도 있다. 팀 코스프레 

의상 제작은 통일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팀 

회의를 거쳐 원단과 부자재 선정에 신중을 기한다.

남자 코스어도 있나? 그들은 도대체 무슨 캐릭터를 

코스프레하나?

코스프레 무대팀에는 남자 코스어가 꽤 많다. 만화

의 스토리를 극처럼 연출해 한 편의 무대를 만드는

데, 사람들이 휙휙 날아다닌다. 기회가 되면 관람하

도록! 깜짝 놀랄 거다. 

코믹월드에서 코스프레 할 때 가장 짜증나는 일은? 

초면에 바로 반말로 ‘야’ 라고 부르는 진상도 있었다. 

어딜 가나 이런 진상들이 문제다.

솔직히 말해 달라. 여자 코스어는 남자 오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내 남동생이 오덕이다. 그런데 여자에게 도통 관심

이 없다. 같은 팀원들과 소개팅도 주선했는데 아직 

2D 세상의 그녀들이 더 좋다더라(한숨). 본인 몫을 

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 개인 취향에 대해선 상관하

지 않을 생각이다. 

코스프레로 당신이 이루고픈 목표는 무엇인가?

타샤 개인보다 스파이럴캣츠 팀의 인지도를 올리고 

싶다. 일전에 스파이럴캣츠 팀의 사진을 본 해외 유

저가 “한국이 좋다” “한국에 가보고 싶다” 라는 글을 

남긴 걸 보고 뿌듯했다. 우리나라에도 코스프레 팀

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웃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코스프레란?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평생을 함께 할 인연을 만나게 

해줬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활력소다.

MM / 유우노 아라시코

럭키스타 / 하이라기 츠카사

천원돌파 그렌라간 / 요코

팬티&스타킹 그리고 
가터벨트 / 팬티

그녀가 궁금하다면?

COSPLAY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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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동아리

아주 좋다. 여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최

소 1박 이상을 예정하는 것. 설립 자체가 

아주 불순한... 훌륭한 동아리다. 

경고: 본 기사는 특정 동아리를 비하하기 위
한 것이 아니며, 그저 쿨한 캠퍼스 퍼킹 라
이프를 위해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동아리의 
실제 상황은 학교, 동네, 국가, 행성 또는 차
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MAXIM 동아리
길라잡이
중년이 사교 모임에 나가는 이유는? 직장인이 동호회를 드는 
이유는? 섹스를 하기 위해서다. 대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하는 
이유는? 역시 섹스를 하기 위해서다. BY 유승민 ILLUSTRATION 장지원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의 대학 생활이 열렸다. 자네는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왕성하게 짝짓기를 벌

이는 대학생이 될 것인가, 탁탁이를 치는 대학생이 

될 것인가. 그대의 섹스 라이프를 환하게 밝혀줄 동

아리 선택 가이드를 준비했다. 스크랩해뒀다 신입생

이 된 조카에게 주면 당신은 멋진 삼촌! 

학생회

요새는 많이 없어졌지만 학생회를 할 거면 

기왕에 운동권 학생회인 거다. 모든 면에서 

진보를 꿈꾸는 운동권이 성생활도 무척 진

보적인 건 이미 인증된 바다. 투쟁!

농구부

농구 동아리에는 남자밖에 없겠지만 기본

적으로 농구 동아리는 여대와 조인트가 아

주 잘 성사된다. 농구 동아리가 일단 키는 

클 거라는 선입견이 보증수표처럼 붙기 때

문이다. 덩크슛은 밤새 넣으면 된다. 

문란한 성생활의 지존은 역

시 연극 동아리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아래, 

연극은 예전보다 많이 노골

적이고 야해졌다. 요즘은 대

학생 수준의 연극에서도 키

스신과 베드신을 흔하게 다

루고 있다. 시나리오는 뻔하

다. 모든 건 좋은 연기를 위

해서니까.극회, 연극부

캠퍼스섹스 라이프를환히 밝혀줄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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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부: 눈요기를 위해 섣불리 수영 
동아리에 가입하진 말자. 남탕이다. 더 
불행한 건 당신과 비슷한 의도로 가입
한 녀석들이 득실댄다는 점이다.
태권도부: 동네 태권도장보다 검정띠 
따기 쉽다. 그게 다다. 
전통무예: 태껸이나 수박도 같은 전통
무예가 아무리 좋아도 섹스 라이프와 
바꿀 정도가 아니라면 여기에 청춘을 
바치지는 말 것. 기 수련회 같은 분위
기의 이상한 선배들이 당신을 기다리
고 있다. 물론 모두 남자다. 
축구부: 축구는 농구보다 인기 종목이
지만 섹스계에서는 영원한 마이너다. 

여자들은 동아리 축구의 뜀박질을 보
고 싶어 하지 않는다.  
종교 동아리: 대학은 의외로 사이비 
종교들이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한자
리씩 똬리를 틀고 있는 곳이다. 뭐 종
교 동아리에서 훌륭한 교미 생활을 선
사할 수도 있겠으나 가능하면 종교 집
단 쪽은 주말에 학교 밖으로 배치하
고, 학교에선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바둑부: 현업에서 은퇴하고 더 이상 
발기가 되지 않을 때에 기원에 나가
도 늦지 않다. 
풍물패: 어느 캠퍼스를 가든 풍물패의 

장구 소리가 빠지지 않는다. 그 어느 
동아리보다도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이
들은 쉬지 않고 꽹과리를 친다. 계-속. 
졸업할 때까지. 
스포츠댄스: 대부분의 스포츠댄스 동
아리에선 극심한 남초 현상 탓에 남자
들끼리 남녀 역할을 나누어 진한 탱고
를 추고 있다.
취업 동아리: 취업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 취업하지 않은 자에겐 절대 주
지 않는다. 
코스프레 동아리: 왜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으려 하는가. 

대학신문사

학내 언론사나 신문사는 끊임없이 밤샘 

마감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함께 밤을 

많이 지새우고 집에 잘 안 들어가다 보면 

사고는 나게 마련이다. 

 

천문부

천문이라니 고리타분해 보인다고? 천

만에. 매캐한 도심에선 별 따위 보이

지 않는다. 천문을 관측하려면 기본적

으로 저 멀리 공기 맑은 시골로 훌쩍 

떠나야 한단 말이다. 게다가 동아리 특

성상 모든 활동은 밤에만 가능하다. 이

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동아리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깊은 밤, 천체망

원경에 눈을 박고 있는 그녀. 이보다 무

방비일 수는 없다. 

힙합 동아리

힙합을 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몹시 

개방적이다. 여기선 힙합 스타일로 인사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 그녀를 만날 때

마다 힙합 스타일로 포옹하다 보면 다음 

단계로 진전도 빨라지겠지?

쉐키쉐킷 요-

A-YO

BAD CHOICE

좋지 않은 동아리
이런 동아리. 떡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데에 가입하면 친구, 우
정, 건강, 주량, 체력, 취미 생활처럼 쓸데없는 것들만 잔뜩 생
겨난다. 곰팡이 핀 당신의 곧휴는 팬티 속에서 졸업 이후를 기
약할 거다. 

마술 동아리

마술은 식상하다. 하지만 마술은 예나 지

금이나 여자를 꼬시는 데 최고의 무기 중 

하나다. 여자 꼬시는 데 필요한 마술만 얼

른 배워서 나오자.. 

스노보드 동아리

봄, 여름, 가을 동안 다른 동아리에서 열심

히  하느라 수고했다. 한철 장사로는 스

노보드 동아리에 견줄 데가 없다. 스키장

으로 여행 온 들뜬 암컷들은 공략하기 아

주 쉽다. 스키장에서 머물며 낮에는 스노

보드를 밤에는 보디보드를 타자. 다음 봄

이 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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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힙합 동아리 못지 않게 개방적인 곳이 바

로 여기다. 멋진 보컬, 드럼이나 베이스를 

연주하는 자네의 실루엣은 암컷에게 3배

쯤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다. 중요한 건! 

밴드는 방음이 되는 연습실을 가지고 있

다는 거다. 대학교 안에서 소리를 맘껏 지

르며 섹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오로지 밴

드 연습실뿐이다. 

영화 감상부

영화에 대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

레 아주 야한 영화도 보게 된다.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섹스

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거다. 그녀의 판

타지를 남김없이 캐치해둬라. 섹스에 관

해 이야기를 나눈 남녀는 그렇지 않은 남

녀보다 섹스를 할 확률이 20배 이상 높다. 

봉사 동아리

기본적으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여자가 

들어온다. 게임 끝.

테니스부

우선 의상이 아주 바람직하다. 올바른 자

세를 알려준다며 뒤에서 자연스러운 스킨

십도 가능하다. 자네도 그녀도 테니스 상

급자라면 한판 대결을 벌여라. 테니스는 

남녀가 함께 땀을 흘리며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포츠 중 하나다. 박빙의 승부 끝

에 그녀에게 져줘라. 아드레날린 분비 최

고조에 달한 그녀와 뒤풀이 맥주를 한잔 

기울이며 칭찬을 퍼부어라. 그녀의 눈에 

자네가 맛있는 수컷으로 보이는 순간 오

늘 밤은 하쿠나마타타! 

수지침

그녀와 손잡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린다

고?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수지침 동아

리에 가입하라. 여기에선 모든 것이 손잡

기에서 시작한다. 수지침은 배워두면 동

아리 밖에서도 작업용으로 매우 유용하

다. 그녀의 혈을 제압한 후... 

캠퍼스

섹스 라
이프를

환히 밝
혀줄 동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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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비부

샤이니 같은 젓가락을 선호하는 여자들이 

있는 반면, 럭비 선수 스타일을 선호하는 

여자들이 있다. 특히 섹스에 환장한 암컷

일수록 후자 쪽에 많이 포진해 있다. 럭

비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에 대

한 성적 환상을 5배 정도는 업시켜줄걸?

사진부

사진을 잘 찍는다는 건 축복이다. 렌즈를 

빙자한 당신의 눈깔 앞에서 온갖 교태의 

몸짓을 보여주는 그녀를 감상할 수 있으

니 말이다. 여자는 누구나 예쁘게 찍히기

를 원한다. 좀 더 좋은(?) 여자들은 예쁜 

걸 넘어 섹시하게 찍히길 원한다. 그리고 

자신의 매력을 발견해 뷰파인더에 담아내

는 남자와 관계를 가질 확률은 매우 높다. 

영어에는 묘한 힘이 있다. 우리말로는 닭살

이 돋고 느끼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대사를 

아주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풀어내는 힘이 있

다. 그뿐이 아니다. 여자는 우리말로 대화할 

때보다 영어로 대화할 때 훨씬 더 적극적이

고 개방적인 모습으로 돌변한다. 그녀와 영

어로만 대화할 것을 약속하라. 어학실력 향

상이 목적인 것 같지만 그녀와 영어로 대화

를 나누고 맥줏잔을 기울이다 보면 의외의 수

확이 생길 거다.  영어 동아리

oh my
god

I’m
coming

응원단

문란하기로 치면 응원단을 빼놓을 수가 

없다. 외모만 해도 쭉쭉빵빵! 나름 어디 가

서 빠지지 않을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다. 

전교생의 이목을 사로잡기 때문에 외부에

서도 많은 대시가 들어온다. 게다가 여기

에 들어오는 여자들은 아주 정열적인 성

향의 소유자다. 응원단의 그녀들은 체력

이 좋으니 몸보신은 꾸준히 신경 쓰도록. 

야구, 농구, 축구 동아리에서 내거는 
신입생 모집 공고를 보면 항상 여자 
매니저를 구한다는 문구가 있다. 대
부분의 여대생들은 이 공고를 보고 콧
방귀를 뀌며 지나간다. 
비싼 등록금 내고 들어온 대학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동아리를 들어도 모
자랄 판에 땀내 나는 남자들 농구하는
데 스코어보드 역할이나 하라니!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도 지원하지 않을 듯한 이 운동부 여
자 매니저 자리가 공석인 경우는 거의 
없다. 왜일까?
대부분은 왜 내가 거기서 남자들 뒤
치다꺼리를 해?  하며 지나치지만 좀 
더 머리가 돌아가는 여대생들은 과감
히 이 자리를 선택해서 스스로 홍일점

이 된다. 이제 그 운동부의 득실득실한 
남자들은 모두 이 여자 매니저의 것이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남자들
이 득실거리는 스포츠 동아리 여자 매
니저는 졸업할 때까지 그야말로 화려
한 전적을 남기곤 한다. 
단순하고 멍청한 남자라는 동물은 운
동경기를 뛸 때 벤치에서 여자가 보고 
있으면 더 치열하고 과격해진다. 저마
다 뭔가를 보여주려고 말이다. 그 여
자가 홍일점 매니저라면 더 심해진다. 
치어리더가 있을 리 없는 동아리 스포
츠에서 그녀의 존재는 굉장하다. 그녀
가 잡고 있는 스코어보드의 숫자를 올
리기 위해 머리통이 깨지고 다리가 부
러져도 경기는 점점 격해진다. 수컷의 
본능이다. 남자들은 운동부의 홍일점 

매니저에 대한 환상을 각자 하나씩 가
지고 있다. 매력적이고, 쾌활하며, 보
이시하면서도 섹시한, 왠지 모르게 헌
신적일 것 같은 매니저라는 어감. 그 
판타지가 전부 당신에게 쏠린다. 
게다가 홍일점 매니저는 실제로 뒤치
다꺼리도 별로 안 한다. 험한 일이야 
남자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그대는 그저 
코트의 여신, 그라운드의 마스코트로 
추앙받을 뿐이다. 
어떤가? MAXIM의 현명한 여성 독자
들이여, 진짜 취미는 잠시 접어두고 여
왕벌이 되어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치
고받는 수컷들을 골라 즐기는 것도 나
쁘지 않다. 여대생들은 상상도 못할 끈
끈한 캠퍼스 라이프를 펼쳐보자. 

FOR LADY

여성 독자를 위한 가이드
여자 독자는 대학 생활 동안 풍족한 섹스 라이프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아주 간단하다. 여자
들은 참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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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나온 제품일수록 성능이 좋은 건 당연

한 이치. 존재하는 녀석으로부터 경험과 지식

을 얻을 수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무기는 백이

면 백, 오리지널보다 나중에 만든 녀석이 훨

씬 성능이 뛰어나다. 상대의 무기가 뛰어나다

면 카피해서 우선 탱자급 무기를 만들어서라

도 사용한다. 주구장창 개발하다 보면 노하우

가 쌓여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오렌지급 무기

가 탄생하기도 한다. 적들이 가진 무기보다 

뛰어난 걸 만들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는 단순하고 절박한 논리의 결과다. 지금 소

개할 제트전투기들 역시 귤이 오렌지로 업그

레이드된 바람직한(?) 경우다. 

뭐든지 최신 버전이 최고

독일 엔지니어가 미국이나 소련으로 넘어갔

다고 백지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할 리는 없었

다. 독일에서 연구하다 종전으로 중단된 프로

젝트를 재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

서 로켓이나 제트전투기에서 미국과 소련을 

대표한 무기는 많이 닮았다. 기본적인 구조뿐 

아니라 겉모습까지 비슷했는데, 실제로 미국 

F-86 전투기와 소련 MiG-15 전투기는 형제

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외양이나 성

능이 엇비슷했다.

쌍둥이인가! 닮은꼴 

미국 F-86과 소련 MiG-15

 

“귤이 회수(淮水)를 건너가면 탱자가 된다”는 말을 들어봤나?

 살아 있는 것이든 사람이 만든 물건이든 환경이 바뀌면 그에 맞게 변화한다는 의미지만

 보통 어떤 물건이 홈그라운드를 떠나 품질이 다운그레이드된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그런데 귤이 강을 건너 탱자가 아니라 실한 오렌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무기에서는 말이다! 

1945년 압도적인 연합군의 위력 앞에 제국 멸

망이 현실화되자 잘 빠진 무기를 개발한 엔

지니어들은 먹고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이들

은 대부분 자의든, 타의든 간에 미국이나 소

련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독일이 독

보적인 기술력을 차지한 로켓과 제트기 관련 

엔지니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은 총

력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독일은 패

망했지만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이제 시작이

었다. 패전국 독일의 기술진은 자연스럽게 냉

전 당시 미국과 소련에 넘어갔고, 이는 최신 

무기 개발의 중추가 되었다.

속이 실한 귤 같았던 독일의
  로켓&제트기 기술

었다. 패전국 독일의 기술진은 자연스럽게 냉

전 당시 미국과 소련에 넘어갔고, 이는 최신 
서 로켓이나 제트전투기에서 미국과 소련을 

대표한 무기는 많이 닮았다. 기본적인 구조뿐 

아니라 겉모습까지 비슷했는데, 실제로 미국 

F-86 전투기와 소련 MiG-15 전투기는 형제

었다. 패전국 독일의 기술진은 자연스럽게 냉

전 당시 미국과 소련에 넘어갔고, 이는 최신 

냉전 초기 양 진영을 대표한 최신예 전투기 

F-86과 MiG-15는 패전으로 중단된 메셔슈미

트 P.1101 프로젝트와 포커울프가 심혈을 기

울인 Ta-183 프로젝트의 아류작으로 봐도 무

방할 정도다. 후퇴익 주익(직선 날개를 두고 

그대로 젖힌 비행기 날개), 동체에 삽입한 공

기흡입구 및 엔진 노즐은 제1세대 제트기의 

기본 형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시작된 냉

전으로 미국과 소련의 세계를 양분하면서 독

일의 귤(로켓&제트기 기술)이 당시 적들에게 

건너가 오렌지(보다 빼어난 전투기)로 업그레

이드된 셈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휴전 협정이 체결되자 인

도나 브라질 같은 제3국으로 망명한 전쟁 포

로처럼, 패전 직후 중립 지역 국가로 망명한 

독일의 엔지니어들이 있었다. 이들은 재주가 

뛰어나 망명국에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독일

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이어나갔다. 덕분

에 당시 항공 산업의 기술적 기반이 충분하

지 않은 국가에서도 미국과 소련의 제트기와 

맞먹는 녀석들이 생산됐다. 대표적인 것이 중

립국이던 스웨덴의 J-29 Tunnan 전투기였다. 

이 녀석의 오리지널 베이스로 추측되는 Ta-

183과 판박이가 아닌가 할 정도로 똑같았으

니 독일산 귤이 발트 해를 건너가 스웨덴의 

오렌지가 된 경우다.

립국이던 스웨덴의 J-29 Tunnan 전투기였다. 

이 녀석의 오리지널 베이스로 추측되는 Ta-

183과 판박이가 아닌가 할 정도로 똑같았으

물 건넌 독일 군사 기술이 
적들 손에서 업그레이드!

라틴산 오렌지급 전투
기 FMA IAe-33 Pulqui 
II의 등장
아르헨티나는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압력으

로 겉으로는 중립을 유지했지만 전쟁 기간 내

내 친독 성향을 보인 국가다. 처벌을 두려워

한 나치 친위대(SS)나 게슈타포(비밀경찰)의 

상당수가 아르헨티나로 망명했는데, 일부 엔

지니어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그중에는 포커

울프의 유명한 엔지니어이자 불세출의 전투

기 Fw-190를 제작한 쿠르트 탕크(Kurt Tank, 

1898~1983)도 있었다. 그는 1947년 아르헨티

나 정부의 지원으로 코르도바에 옛 포커울프 

직원들을 규합해 종전으로 중단된 제트전투

기 연구를 재개했다. 탕크는 연구가 중단된 

Ta-183을 베이스로 MiG-15에 채택된 롤스

로이스 Nene II 엔진을 얹은 최신 제트전투

기를 만들었다. 비록 실전 데뷔 기록은 없지

만 성능은 F-86이나 MiG-15와 맞먹을 정도

여서 아르헨티나는 미국, 소련 등과 더불어 

초기 제트전투기 개발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

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 전투기가 바로 FMA 

IAe-33 Pulqui II다. 독일 귤이 잘 익은 남미산 

오렌지로 변신한 셈이다.

중립국에서 탄생한
오렌지급 전투기 J-29

라틴산 오렌지급 전투기

FMA IAe-33 Pulqui II의 등장

오렌지급 전투기 J-29

네이버와 조선일보에서 어거스트의 군사 세계라

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인 대한민국 평균 40

代다. 밀리터리와 관련해 궁금증이 생긴다면 주저

하지 말고 그의 블로그(blog.chosun.com/xqon)

로 달려가라. 그곳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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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나온 제품일수록 성능이 좋은 건 당연

한 이치. 존재하는 녀석으로부터 경험과 지식

을 얻을 수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무기는 백이

면 백, 오리지널보다 나중에 만든 녀석이 훨

씬 성능이 뛰어나다. 상대의 무기가 뛰어나다

면 카피해서 우선 탱자급 무기를 만들어서라

도 사용한다. 주구장창 개발하다 보면 노하우

가 쌓여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오렌지급 무기

가 탄생하기도 한다. 적들이 가진 무기보다 

뛰어난 걸 만들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는 단순하고 절박한 논리의 결과다. 지금 소

개할 제트전투기들 역시 귤이 오렌지로 업그

레이드된 바람직한(?) 경우다. 

뭐든지 최신 버전이 최고

독일 엔지니어가 미국이나 소련으로 넘어갔

다고 백지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할 리는 없었

다. 독일에서 연구하다 종전으로 중단된 프로

젝트를 재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

서 로켓이나 제트전투기에서 미국과 소련을 

대표한 무기는 많이 닮았다. 기본적인 구조뿐 

아니라 겉모습까지 비슷했는데, 실제로 미국 

F-86 전투기와 소련 MiG-15 전투기는 형제

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외양이나 성

능이 엇비슷했다.

쌍둥이인가! 닮은꼴 

미국 F-86과 소련 MiG-15

 

“귤이 회수(淮水)를 건너가면 탱자가 된다”는 말을 들어봤나?

 살아 있는 것이든 사람이 만든 물건이든 환경이 바뀌면 그에 맞게 변화한다는 의미지만

 보통 어떤 물건이 홈그라운드를 떠나 품질이 다운그레이드된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그런데 귤이 강을 건너 탱자가 아니라 실한 오렌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무기에서는 말이다! 

1945년 압도적인 연합군의 위력 앞에 제국 멸

망이 현실화되자 잘 빠진 무기를 개발한 엔

지니어들은 먹고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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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했지만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이제 시작이

었다. 패전국 독일의 기술진은 자연스럽게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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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인 Ta-183 프로젝트의 아류작으로 봐도 무

방할 정도다. 후퇴익 주익(직선 날개를 두고 

그대로 젖힌 비행기 날개), 동체에 삽입한 공

기흡입구 및 엔진 노즐은 제1세대 제트기의 

기본 형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시작된 냉

전으로 미국과 소련의 세계를 양분하면서 독

일의 귤(로켓&제트기 기술)이 당시 적들에게 

건너가 오렌지(보다 빼어난 전투기)로 업그레

이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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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이어나갔다. 덕분

에 당시 항공 산업의 기술적 기반이 충분하

지 않은 국가에서도 미국과 소련의 제트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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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가 아르헨티나로 망명했는데, 일부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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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규합해 종전으로 중단된 제트전투

기 연구를 재개했다. 탕크는 연구가 중단된 

Ta-183을 베이스로 MiG-15에 채택된 롤스

로이스 Nene II 엔진을 얹은 최신 제트전투

기를 만들었다. 비록 실전 데뷔 기록은 없지

만 성능은 F-86이나 MiG-15와 맞먹을 정도

여서 아르헨티나는 미국, 소련 등과 더불어 

초기 제트전투기 개발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

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 전투기가 바로 FMA 

IAe-33 Pulqui II다. 독일 귤이 잘 익은 남미산 

오렌지로 변신한 셈이다.

중립국에서 탄생한
오렌지급 전투기 J-29

라틴산 오렌지급 전투기

FMA IAe-33 Pulqui II의 등장

오렌지급 전투기 J-29

네이버와 조선일보에서 어거스트의 군사 세계라

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인 대한민국 평균 40

代다. 밀리터리와 관련해 궁금증이 생긴다면 주저

하지 말고 그의 블로그(blog.chosun.com/xqon)

로 달려가라. 그곳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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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STYLE
BY 고경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김희성 ILLUSTRATION BY 장미연

날이 차니 안 그래도 품질 나쁜 
머리가 얼어 굳어버릴 기세. 

따뜻하게 데우면 좀 나아지려나?

선명한 오렌지색이 경쾌하다.
 방울 달린 니트 비니 29,000원 반스

Hot Hat

COOPERATIONS 씨피컴퍼니(02-3446-9949) 햇츠온(02-3446-7725) 캉골(02-517-5532) 반스, 
푸마(02-514-0693) 클럽모나코(02-546-7764) 브로너 by JT어패럴(broner.co.kr) 브리즈웨이(070-7656-6566) 

① 뒷머리를 살짝 덮는 헌팅캡 98,000원 캉골
② 레옹 스타일의 검정색 비니 가격 미정 씨피컴퍼니
③ 밋밋한 검정색에 고글을 덧댄 독특한 스타일의 비니 가격 미정 씨피컴퍼니 
④ 데님과 오렌지색의 완벽한 궁합 58,000원 브리즈웨이     
⑤ 끈 조절이 가능한 캡 54,000원 그레이스 햇츠 by 햇츠온
⑥ 귀를 완벽히 덮고 얼굴까지 감쌀 수 있는 남색 모자 64,000원 브로너

⑦ 시크한 데님 속에 따뜻한 털을 품은 군밤장수 모자  52,000원 브리즈웨이
⑧ 머리 윗면은 중절모, 앞면은 캡 모양을 한 낙타색 모자 87,000원 캉골
⑨ 검정색과 흰색 줄무늬에 방울이달린 니트 모자 35,000원 푸마
⑩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따뜻할 것 같은 털모자 69,000원 브로너 by JT어패럴
⑪ 머리에 딱 맞는 모래색 니트 비니 88,000원 클럽모나코
⑫ 눈 결정체 모양과 헤링본 무늬가 어우러진 헌팅캡 42,000원 질바이질스튜어트 by 햇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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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랐어요!!!

BY 고경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고준영 MAKE-UP 조하나(베데스다 02-548-7787)

MODEL 송원석 ASSISTANT 김희성

안감과 겉감 구분 없이 입을 수 있는 패딩 베스트 가격 미정 스톤아일랜드
사선 지퍼 여밈 장식의 검정색 코트 640,000원 시스템 옴므
데님 셔츠 118,000원 커스텀멜로우
발목 부위가 쭈글쭈글한 주름을 디자인한 여성용 배기바지 100,000원대 카이아크만
발목 뒤에 달린 메탈 장식이 경쾌한 느낌을 주는 워커 가격 미정 키사 옴므

연한 체크무늬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 가격 미정 본지플로어
다홍색 스트라이프 니트 69,800원 카이아크만

빨간색 체크무늬 잠옷 98,000원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옅은 회색 양말 3,900원 테스티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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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회색 넥 워머 175,000원 시스템 옴므
머플러가 달려 있는 낙타색 코트 590,000원 시스템 옴므
색색의 사람 프린팅 반소매 티셔츠 49,000원 푸마
호피 무늬 니트 바지 100,000원 카이아크만

우)
모자가 달린 더플코트 가격 미정 스톤아일랜드
해골 프린팅의 노란색과 파란색 니트 
235,000원 시스템 옴므
오렌지색 반소매 티셔츠 가격 미정 캘빈클라인 진
노란색과 검정색 꽃무늬 드로어즈 
48,000원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오렌지색 양말 3,900원 테스티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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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비닐 모자가 달린 모직 안감의 코트 498,000원 커스텀멜로우
선홍색 니트 148,000원 클럽모나코
데님 셔츠 100,000원대 본지플로어
패치를 덧댄 청바지 100,000원대 카이아크만
하이톱 운동화 349,000원 에스피엑스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정장과 캐주얼에 어울리는 크로스백 
898,000원 오르비안코 
접이식 보디 프레임의 자전거 1,890,000원 푸마

덴마크의 바이오메가와 합작품으로 
잠금 장치를 절단해 훔치면 프레임이 
흔들려 타기 어렵게 설계됐다. 

패딩 소재 목도리 99,800원 카이아크만
회색 체크무늬 코트 가격 미정 본지플로어
남색 니트 158,000원 게스
하얀색 물방울 무늬의 하늘색 셔츠 148,000원 프레드 페리 
낙타색 팬츠 가격 미정 본지플로어
남색 양말 3,900원 테스티에리
두 가지 색감의 조합이 세련된 멋을 연출하는 
스트레이트 팁 구두 200,000원대 소다 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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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애용하는 검정색 슈트는 

사실 예복이나 장례식 등 극도의 격식

을 차리는 자리에 적당하다. 남색은 성

공 지향적이며 세련된 분위기를 풍겨 

면접자나 비즈니스맨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짙은 남색은 날씬해 보이기까지 

한다. 자, 당신의 첫 슈트는 무슨 색? 
남색 슈트 재킷 200,000원대 티엔지티 

창의력을 요구하는 일터에선 화이트 셔츠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블루 셔츠 69,000원 티엔지티

무늬 없는 단색 타이는 품격을 높인다. 블루 셔츠와 보색 관계인 오렌지 타이를 매치하면 우울한 날에도 흥이 절로 난다. 

타이 30,000원 더셔츠스튜디오

놀 때도 격식 있게. 난 사회 지도층이 될 테니까. 화이트 셔츠 108,000원 티아이포맨

니트는 딱딱한 느낌의 셔츠에 부드러움을 더해준다. 타이 68,000원 본 지플로어 

니트로 만든 사람 모양의 인형은 포켓치프에 넣는 핑거퍼핏. 6개 1세트 158,000원 커스텀멜로우

핏기 없는 하얀색 얼굴엔 혈기를 넣어주자. 
핑크 셔츠 39,000원 에스티코  

고전적인 레지멘탈 타이도 경쾌한 색이라면 밝은 

느낌을 준다. 타이 39,000원 에스티코 

       면접자나 신입 사원의 이미지를 포켓치프가 

깎아내릴 수도 있다. 윗사람이 볼 땐 그저 겉멋든 

건방진 놈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 

창백한 얼굴엔 따뜻한 느낌의 색을 입어 차가운 인

상을 누그러뜨리자. 
노란색 클레릭 셔츠 138,000원 티아이포맨  

단정해 보이는 남색에 응큼한 바나나 패턴. 
타이 48,000원 본 지플로어 

       식탁보나 커튼 밑, 야한 레이스 속옷 등을 살

짝 잘라 개성있는 포켓치프를 만들자. 엄마 몰래.

이도저도 아닌 얼굴색에는 확실한 패턴으로 시선

을 잡는 거다. 칼라와 소매부분의에 덧대진 하얀색

이 완벽한 차도남의 인상을 준다. 
체크 패턴의 클레릭 셔츠(소매와 칼라만 흰색인 셔츠) 
138,000원 커스텀멜로우

남색과 빨간색 타이는 강렬하고 깔끔한 인상을 준

다. 타이 58,000원 티아이포맨

누런 얼굴에 핑크색 셔츠를 입으면 혈색이 좋아 보

인다. 체크 셔츠 49,000원 더셔츠스튜디오

여러 가지 색의 체크 패턴은 타이라도 갑갑해 보이

지 않는다. 타이 39,000원 에스티코

       포켓 주머니에 펜만 꽂으란 법 없다. 더 상큼

한 색색의 파스텔은 어떤가. 단, 떨어지는 파스텔 

가루는 조심할 것. 지능까지 좀 떨어져 보이니까.

얼굴색이 까말수록 흰색과 회색 셔츠는 어울리지 

않는다. 낯간지러운 파스텔 색은 당신에게 소똥 내

음이 나게 하는 신묘한 효과가 있다. 검은 피부에 

어울리는 색은? 보라색!
연보라색 셔츠 80,000원대 티엔지티

스트라이프 간격이 넓어 칙칙한 얼굴이 시원해 보

인다. 타이 58,000원 티아이포맨

파란색 셔츠에 노란색 줄무늬가 발랄한 느낌을 준

다. 줄무늬 셔츠 89,000원 티엔지티

줄무늬 셔츠에 사선 줄무늬 타이를 매치하면 더욱 

센스 있어 보인다. 타이 58,000원 티아이포맨

       재킷에 제법 세련된 포켓치프를 달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 평일 업무 중엔 녀석을 숨겼다가, 금

요일에 꺼내 도도한 미스 김의 눈길을 끌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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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HOT ITEM

방한 슈즈방한 슈즈
아직, 추움

BY 고경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김희성 COOPERATIONS 라코스테 바이 플랫폼

(02-3447-7701) 클레이(www.iconsupply.co.kr) 쏘렐(02-6908-0257) 

닥터마틴(02-431-2562) 호킨스, 반스, 푸마(02-514-0693) 키사옴므, 

긱샵(02-3446-9949) 에스피엑스, 컨버스, 소다옴므(02-546-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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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따뜻한 패딩 점퍼보다 더 따뜻한 패딩 부츠             
200,000원 라코스테 바이 플랫폼
② 시크한 당신에게 어울리는 가죽 신발 
185,000원 클레이 
③ 이번 시즌 아웃도어 신발 하나 없다면 당신
은 루저 79,000원 호킨스
④ 남들과 다르고 싶어서 미친 당신이라면 마
음이 동할 거다. 369,000원 에스피엑스
⑤ 윗니와 아랫니가 경박스럽게 부딪치는 한
겨울에도 차가운 에나멜 구두를 고집하는 당신 
같은 멋쟁이에겐 이 구두가 진리 
298,000원 소다옴므
⑥ 할리우드 간지는 이걸로 완성 
198,000원 쏘렐 
⑦ 바지 밑단이 신발 발목을 덮으면 요조숙녀, 
발 토시에 바지를 넣으면 형광 연두색 요부가 
된다. 158,000원 쏘렐  

① 빵빵한 패딩이 발꼬락을 뜨겁게 달군다.
129,000원 푸마
② 코듀로이 팬츠가 아저씨라면, 코듀로이 신
발은 원빈 65,000원 컨버스
③ 보기만 해도 땀이 나는 울 소재 워커 
200,000원 닥터마틴
④ 평범한 구두의 탈을 쓰고 있지만 뽀송한 털 
안감이 의기양양하다. 종아리까지 올리거나 발
목에서 접어 내릴 수도 있다. 
500,000원 키사옴므
⑤ 종아리까지 덮는 패딩 부츠는 겨울 내내 든
든한 내 친구 59,000원 호킨스
⑥ 스웨이드 재질의 시뻘건 운동화는 보기만 
해도 훈훈하다. 89,000원 반스   
⑦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장화가 부담스럽고 금
세 외부 온도에 따라 차가워져 망설였다면, 이 
제품이 해답 가격 미정 트레통 바이 긱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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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훈훈하다. 89,000원 반스   
⑦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장화가 부담스럽고 금
세 외부 온도에 따라 차가워져 망설였다면, 이 
제품이 해답 가격 미정 트레통 바이 긱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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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은 주지 않아도 돼. 그저 보여주기만 하면 돼. 네 마음이 담긴 속......옷을.  

BY 김희성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박한빛누리

COOPERATIONS 바디팝(02-2029-2107) 르페옴므(1588-6101) 예스(02-320-6600) 
댑(02-546-0203)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02-3444-7712)  

반전 속옷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여친을 원하면 이걸 입

혀라. 마냥 귀여워 보이는 레이스 팬티 뒤에는 달

랑 끈 한 줄만이 아슬아슬하게 달려 있다. 

       여친이 해골을 꾸욱 누르면 순식간에 해골 얼

굴이 커질지도 모른다.      

여자 브라 19,000원, 여자 팬티 9,000원 바디팝
남자 팬티 13,500원 르페옴므

웰컴 투 신묘년
깜찍한 바니걸에겐 불끈불끈 당근을 쥐어줘야지. 

‘바니바니바니바니~ 당근당근~’

여자 브라 24,000원, 여자 팬티 8,000원
남자 팬티 13,000원 예스

LET’S GO PARTY
그녀와 함께 광란의 파티를 즐기자. 기브 미 유얼 

바나나♬ 렛 미 테이스트 유얼 바나나♬ 

여자 브라 18,800원, 여자 팬티 7,800원 
남자 팬티 10,800원 댑

처음처럼
       그녀의 뽀얀 속살에 안성맞춤. 처, 처음처럼~ 

       무당벌레가 날개를 활짝 펴는 그 순간! 

여자 브라 19,800원, 여자 팬티 9,800원 댑
남자 팬티 10,000원 바디팝

COOPERATIONS
댑(02-546-0203) 

FUCK VALENTINE! 
ONLY YOU
올 밸런타인데이에 여체에 장착된 속

옷 따위 4D로 감상할 수 없다면, 스

스로에게 선물하자. 어여쁜 속옷을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올 거

야, 아마도?

호피 무늬 망사 팬티 
20,800원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
물방울 무늬 팬티 10,000원 바디팝

STYLE
UNDER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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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에게 배우는 소개팅 복장의
나쁜 예 vs. 좋은 예
도대체! 왜! 그녀가 애프터를 거절하는지 몰라서 답답하지 않았나?
그중 몇 번은 분명 당신의 스타일 때문이었을 거다.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적어도
옷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다. BY 김희성

니콜라스 홀트 

STYLE
STYLE TIP

IMAGES Getty Image

안 꾸민 듯한 자연스러

움이 최고지. 근데 누가 

머리 빗지 말고 오랬니? 

늘어져 보이는 티셔츠

에 엉덩이까지 내린 바

지라니... 길어 보이는 저 

훈남도 호빗 되는 건 시

간문제!
 

중후해 보이는 슈트도 

타이를 매지 않고 셔츠 

단추 몇 개만 푼다면 쉽

게 멋쟁이가 될 수 있다. 

허나, 금 목걸이 등의 액

세서리는 절!대! 하지 말

자. 액세서리 개수가 늘

어날수록 당신 이미지

는 가벼워 보일 것이다. 

단, 가죽 시계는 제외. 

재킷 대신 카디건을 매

치해 활동적이고 경쾌

한 느낌을 살렸다. 카

디건과 바지의 깔맞춤

은 당신의 기럭지를 더 

길어 보이게 한다. 카디

건 차림에는 광택 나는 

소재의 구두보다 심플

한 운동화가 어울린다. 

너, 이놈 자식! 누나랑 

사귀자. 

샤이아 라보프

포인트 따윈 없는 온통 

칙칙한 색깔에다, 정체

를 알 수 없는 코디라니. 

슈트 재킷에 셔츠를 단

정히 입어놓고, 청바지

와 운동화라니! 상의와 

하의를 따로 보면 무난

한데...인어공주가 따로 

없구나!!

나쁜예

나쁜예

좋은예

좋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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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차림에는 광택 나는 

소재의 구두보다 심플

한 운동화가 어울린다. 

너, 이놈 자식! 누나랑 

사귀자. 

샤이아 라보프

 포인트 따윈 없는 온통 

칙칙한 색깔에다, 정체

를 알 수 없는 코디라니. 

재킷과 청바지까진 좋

았다. 어정쩡한 줄무늬 

셔츠 대신 산뜻한 프린

팅의 티셔츠였다면 좋

았을 텐데.  

Daniel Radcliffe

셔츠와 타이, 슈트를 비슷한 색으로 통일

해 덜 부담스럽다. 격식 있는 소개팅 자리

라면 어울릴 듯.   

다니엘 래드클리프

당신이 돈이 아주아주 많

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한 

땀 한 땀 장인이 손수 만들

었을 것 같은 노티 나는 정

장 세트에 분홍 셔츠와 깔

맞춤한 포켓치프라니. 돈 

많은 사모님 꼬시러 나오

셔쎄요?    

라이언 필립

아우터를 사야 하는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종류도, 색

깔도 너무 다양하다. 귀찮아서 대충 샀다가 후회하는 일은 그만

하고 싶다. 돈이 없어서 많이는 못 산다. 단 한 벌의 겨울 아우터

를 사야 한다면 어떤 걸 사는 게 가장 유용할까? 참고로 난 얼

굴이 크다. 

(김상헌, 피처에디터)

NG
당신이 매해 겨울, 매일 입고 다닌 패딩은 따뜻하고 편하다. 허나, 칙칙한 
패딩만 고집하는 뚱뚱하고 우중충한 남자라면 타이어 캐릭터로 빙의될 게 
뻔하지. 여자는... 당신 인생엔 없는 거다. 

NG
바람막이의 딱 떨어지는 각은 당신의 큰바위 얼굴도 작아 보이게 만들지
만 요즘 중고딩들이 교복처럼 입고 다니니 같은 무리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NG
야구 점퍼, 라이더 재킷, 니트 등 아우터의 종류는 참으로 많지만 올겨울을 
따뜻하고 간지 나게 보낼 단 한 벌의 아우터로는 탈락감! 겨울 내내 라이더 
재킷만 입고 다닌다든가, 야구 점퍼만 입고 다닐 순 없잖아? 

GOOD 
따뜻하면서도 격식을 차리기 좋은 아이템은 코트다. 등교나 출근 시 혹은 
데이트 복장으로도 합격이다. 중요한 건 직접 입어보고 사야 한다는 거다. 
귀찮거나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덜컥 지르면 피 본다. 코트 같은 기
본 아이템은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물건을 사서 오래오래 입는 게 중요하
다. 함부로 샀다가는 얼마 못가 또 새 코트를 사야 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큰 얼굴을 커버하기 좋은 각 잡힌 코트를 고르자. 어깨 부분에 잡
힌 각은 당신을 돈 냄새 나는 남자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얼굴을 작아 보
이게 한다. 
단벌 신사라는 거 광고하고 싶지 않다면 너무 독특한 디자인에 요란한 장
식은 피하자. 회색, 검정색, 남색이 가장 무난하고 패션 센스가 조금 있다면 
캐멀색도 좋다. 아마 당신은 검정색을 사겠지? 그렇다면 어깨 위에 소복이 
자리한 남자의 로맨스, 비듬부터 처리하라. 

MAXIM 스타일 병원
친절한 MAXIM 패션 에디터가 더욱 친절하게 당신의 스타일을 진

단하고 처방해주는 MAXIM 스타일 병원. 첫 번째 환자는 찬바람

에 몸뚱이를 보호해줄 아우터를 사고픈, 사회화된 오덕 에디터다. 

개원 인사
한 번이라도 거쳐 가면 누구나 간지남이 된다는 MAXIM 스타일 병원이 문을 
열었다. 스타일에 대한 고민은 무엇이든지 털어놔라. 거창한 고민도, 사소한 
고민도 대환영이다. 멋진 패션 에디터를 비롯한 스타일 전문가들이 친절하
게 상담해준다. 이 얼굴, 이 몸매에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옷이 잘 어울릴지 
도저히 모르겠다면 아예 사진을 찍어 보내라. 
보낼 곳은 alice@maximkorea.net다. 그럼 당신의 고민을 기다리겠다. 

퇴근길이나 클럽에서 이런 남자가 

말을 건다면 에디터는 바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줄 거다. 하지만 소개팅 

남이 이런 옷차림으로 나왔다면 밥

만 먹고 빠이빠이 할 거다. 소개팅에 

모자라니! 제정신인가? 온통 검은색 

옷이 나 오늘 너 잡아먹을 거다 라

고 광고하는 것 같다.   

같은 캐주얼 차림이라도 모자를 벗

고 재킷을 걸치니 일등 소개팅 남으

로 변신 완료! 운동화와 깔맞춤한 저 

센스. 여기에 안 넘어갈 여자는 아마 

없을 거다. 혹시 실패한다면 그건 다

른 이유겠지. 편안해 보이면서 단정

함을 챙긴 최고의 코디!   

나쁜예

나쁜예
나쁜예

나쁜예

좋은예

좋은예

좋은예 좋은예

400,00
0원대 

TNGT
538,00

0원

커스텀멜로우660,00
0원

시스템옴므

FEBRUARY 2011 MAXIM 139

��_2P_�������.indd   138-139 2011-01-19   �� 4:27:12



FEBRUARY 2011 MAXIM 141

      피터토마스로스 안티에이징 클렌징 젤
반 년 이상 듬직하게 세면대를 지켜줄 듯한 대용량에 복숭아 향이 은은
하다. 복합성과 지성, 여드름성 피부라면 하루에 1~2번 사용하라. 보통
이거나 건성, 광노화 피부 타입은 처음 일주일 정도는 2~3번 사용하고 
점차 피부가 산에 익숙해지면 사용량을 늘리자. 하지만 건성 피부인 에
디터가 뭣도 모르고 매일 썼는데 무리는 없었다. 오히려 피부결이 부드
러워지고 톤이 밝아지며 촉촉해졌다. 손에 덜어 거품을 내고 젖은 피부
에 1분간 마사지한 후 씻어내자. 타월로 닦지 말고 부드럽게 두드려 건조
시킨 후 화장품을 바르면 된다. 250ml 56,000원

      키엘 미드나잇 리커버리 컨센트레이트
식물성 오일로 만든 고농축 오일로 저녁에 바르는 제품이지만, 아침에도 
크림을 바를 때 1~2방울 섞어서 사용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단다. 저
녁에 사용할 땐 로션을 바르기 전에 사용한다. 한 번에 2방울만 손등에 
떨어뜨려 손가락 끝으로 찍어 톡톡 두드리면서 흡수시키자. 찬바람에 까
칠해진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오일이지만 전혀 번들거리지 않으
니 강아지 기름이 많은 남자라도 두 팔 벌려 환영할 듯. 30ml 65,000원 

      오리진스 아이 릴리프
달콤한 향기와 달리 제품의 질감은 무거운 편이다. 눈가 잔주름이 눈에 
띄게 없어지진 않았지만, 팽팽하게 당겨주는 느낌이 좋다. 약지 손가락
을 사용해 발라야 하는데, 손으로 제품을 떠서 쓰는 타입이 아니라 튜브
에 담겨 짜서 쓰는 방법이었다면 더 위생적일 것 같다. 
15ml 48,000원

      앤소니 울 퍼포즈 페이셜 모이스춰라이저 
무향 제품이지만, 제품에 포함된 과일 성분 때문인지 상큼한 향이 미세
하게 난다. 아무리 고농축 제품이라지만 얼굴이 콩알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콩알만큼만 덜어서 얼굴과 귀, 목 뒤까지 바르라고 하는지 모르
겠다. 피부 결이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긴 한다. 74ml 43,000원 

      랩시리즈 맥스 LS 에이지-레스 훼이스 크림
약간 거친 크림치즈 질감이다. 몇 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울긋불긋한 
피부가 균일한 톤을 찾았다. 호수 같은 모공이 세숫대야처럼 작아지진 
않았지만 탄력을 얻은 피부가 만족스럽다. 50ml 98,000원 

      스킨플러스 마스크 꽁상뜨레 앙티 에이지
세안 후, 눈가를 제외한 얼굴에 바르고 20여 분 후 굳어지면 미지근한 물
로 세안하라고 했는데 좀체 굳지 않는다. 30분간 그냥 둬도 마찬가지였
지만 더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세안했다. 기존에 사용한 그 어떤 마스크 
제품보다 사용 후 남는 촉촉함과 부드러움이 컸다. 겨울 내내 얼굴에 핀 
하얀 각질이 드디어 사라졌다. 75ml 68,000원

      게스트맨 세럼 리프트 안티 에이징
번들거리는 타사 제품과 확연히 다르다. 부드럽게 발리고 촉촉하면서
도 끈적이지 않아서 좋다. 다만 일주일째 쓰고 있는데 이마의 주름이 지
우개로 지워지는 듯한 마법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30ml 67,000원 

      비오템옴므 스킨 비보 리버시브 안티에이징
      스킨로션
당신이 좋아하는 효리주처럼 마구 흔들어주자. 묽은 스킨 타입이 아니라 
로션에 가까운 타입이라 화장솜에 묻혀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생소하다. 
세안 후 바로 첫 단계에 바르는 부스터 스킨 치곤 점도가 높아 무거운 느
낌이지만 흡수는 빠른 편.  125ml 59,000원

      
      
      

한 살 더 먹었다고 얼굴에 티내면 혼나! 
BY 고경희 PHOTOGRAPH BY ARC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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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에, 이~~~~~~!!!오우!!  BY 김진욱

WHITE SMILE

INTRO
요즘 연예인 튜닝의 시작이자 끝은 다이어트도 성형도 아닌 새하얀 치아를 만드는 일이다. 빨래판 복근
과 보톡스 시술로 샤프한 얼굴을 만든다 하더라도 황금 이빨은 큰 장애. 미백은 시술 기간이 오래 걸
리고, 여러 번 받아야 해서 귀찮은 것을 죽어라 싫어하는 에디터 같은 남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한 
튜닝 방법이었다.
2010년 문을 연 도봉 예치과에서는 귀차니스트를 위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브라이트 스마일(Brite-
Smile)  시술을 시작했다. 2시간 정도 시술을 받으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많은 독자
를 대신해 시술에 도전해보았다. 참고로 서른 살을 처묵하고도 사랑니를 빼다가 울음을 터트린 적이 있
는 에디터로서는 치과 시술을 받는 데 큰 각오가 필요했다.

STEP 1 스케일링
브라이트 스마일을 하기 1주일 전쯤에는 스케일링을 받았다. 치아 사이사이 묵은 치석과 플라크를 제거
하니 휑할 정도로 시원한 느낌이다. 입속에 서식하던 3만 2,568가지의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한순간
에 몰살하다니, 이게 바로 마이크로 킬링 필드다. 10분이면 끝나는 다른 치과에 비해서 치아 한 개 한 개 
꼼꼼히 스케일링 해주었다. 

STEP 2 사진 촬영
미백에 사진 촬영이 웬 말이냐고? 치아의 착색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시술 전후를 비교하
기 위해서다. 브라이트 스마일 시술은 100% 기계로 하기 때문에 혹시 치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미리 준비한 표본 치아를 내 치아와 포개놓고 사진을 찍는다. 표본 치아에 붙은 A35, 
B1 등의 숫자로 착색 정도를 비교한다. 

STEP 3 잇몸 보호
본격적인 미백 시술을 위해 치아에 특수 약품을 바르기 전, 잇몸에 크림을 바른다. 치아에만 약품이 작용
하게 하기 위해서다. 바를 때 살짝 따끔거린다. 특수 약품이 잇몸에 닿으면 잇몸도 하얗게 탈색된다고 하
니, 굳이 하얀 잇몸을 원하는 사이코들은 잇몸 보호 과정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STEP 4 미백 시술
시술은 치아에 약품을 바르고 광선을 쏘여주는 방법으로 무척 간단하다. 얼굴에 천을 덮어주지만, 광선 
스탠드가 내려오면 무척 눈이 부시다. UFO가 지구에 착륙하는 걸 보는 느낌. 약품과 광선이 반응하면서 
치아 위의 착색 색소를 태우는데, 둘이 반응하면서 치아가 욱신거리고 아프다. 이런 과정을 4번 반복하
는데, 총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고통에는 서서히 익숙해지지만 조금 갑갑한 느낌이었다. 하얗게 
빛날 건치를 꿈꾸면서 버텨보자.  

STEP 5 사후 관리
시술을 받은 24시간 이내엔 카레나 커피, 진한 색깔의 음식을 피하고 담배와 술은 자제하라. 약품을 발라 
변색된 치아의 색소를 빼내려는 자리에 다시 진한 색소를 들이붓는 꼴이기 때문이다. 시술 일주일 후, 병
원을 다시 방문하여 치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OUTRO
100% 기계로 진행하는 브라이트 스마일 시술은 하루 만에 끝나고 효과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다. 도봉 
예치과는 진료 과목에 따른 시술실을 따로 두고 4명의 의사와 7명의 치위생사가 스케일링과 미백 등을 
직접 시술한다. 그래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술이 가능하다. 미백 뿐 아니라 치아 건강을 미리미리 챙
기고 싶은 이들은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자. 

MARUTA

이정훈 대표 원장은?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아주대학교 구강외과 전공
- 고려대 임상치의학대학원 고급보철학 전공

도봉예치과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03-17번지 우리들 메디빌딩 5층 
www.dby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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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토마스로스 안티에이징 클렌징 젤
반 년 이상 듬직하게 세면대를 지켜줄 듯한 대용량에 복숭아 향이 은은
하다. 복합성과 지성, 여드름성 피부라면 하루에 1~2번 사용하라. 보통
이거나 건성, 광노화 피부 타입은 처음 일주일 정도는 2~3번 사용하고 
점차 피부가 산에 익숙해지면 사용량을 늘리자. 하지만 건성 피부인 에
디터가 뭣도 모르고 매일 썼는데 무리는 없었다. 오히려 피부결이 부드
러워지고 톤이 밝아지며 촉촉해졌다. 손에 덜어 거품을 내고 젖은 피부
에 1분간 마사지한 후 씻어내자. 타월로 닦지 말고 부드럽게 두드려 건조
시킨 후 화장품을 바르면 된다. 250ml 56,000원

      키엘 미드나잇 리커버리 컨센트레이트
식물성 오일로 만든 고농축 오일로 저녁에 바르는 제품이지만, 아침에도 
크림을 바를 때 1~2방울 섞어서 사용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단다. 저
녁에 사용할 땐 로션을 바르기 전에 사용한다. 한 번에 2방울만 손등에 
떨어뜨려 손가락 끝으로 찍어 톡톡 두드리면서 흡수시키자. 찬바람에 까
칠해진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오일이지만 전혀 번들거리지 않으
니 강아지 기름이 많은 남자라도 두 팔 벌려 환영할 듯. 30ml 65,000원 

      오리진스 아이 릴리프
달콤한 향기와 달리 제품의 질감은 무거운 편이다. 눈가 잔주름이 눈에 
띄게 없어지진 않았지만, 팽팽하게 당겨주는 느낌이 좋다. 약지 손가락
을 사용해 발라야 하는데, 손으로 제품을 떠서 쓰는 타입이 아니라 튜브
에 담겨 짜서 쓰는 방법이었다면 더 위생적일 것 같다. 
15ml 48,000원

      앤소니 울 퍼포즈 페이셜 모이스춰라이저 
무향 제품이지만, 제품에 포함된 과일 성분 때문인지 상큼한 향이 미세
하게 난다. 아무리 고농축 제품이라지만 얼굴이 콩알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콩알만큼만 덜어서 얼굴과 귀, 목 뒤까지 바르라고 하는지 모르
겠다. 피부 결이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긴 한다. 74ml 43,000원 

      랩시리즈 맥스 LS 에이지-레스 훼이스 크림
약간 거친 크림치즈 질감이다. 몇 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울긋불긋한 
피부가 균일한 톤을 찾았다. 호수 같은 모공이 세숫대야처럼 작아지진 
않았지만 탄력을 얻은 피부가 만족스럽다. 50ml 98,000원 

      스킨플러스 마스크 꽁상뜨레 앙티 에이지
세안 후, 눈가를 제외한 얼굴에 바르고 20여 분 후 굳어지면 미지근한 물
로 세안하라고 했는데 좀체 굳지 않는다. 30분간 그냥 둬도 마찬가지였
지만 더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세안했다. 기존에 사용한 그 어떤 마스크 
제품보다 사용 후 남는 촉촉함과 부드러움이 컸다. 겨울 내내 얼굴에 핀 
하얀 각질이 드디어 사라졌다. 75ml 68,000원

      게스트맨 세럼 리프트 안티 에이징
번들거리는 타사 제품과 확연히 다르다. 부드럽게 발리고 촉촉하면서
도 끈적이지 않아서 좋다. 다만 일주일째 쓰고 있는데 이마의 주름이 지
우개로 지워지는 듯한 마법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30ml 67,000원 

      비오템옴므 스킨 비보 리버시브 안티에이징
      스킨로션
당신이 좋아하는 효리주처럼 마구 흔들어주자. 묽은 스킨 타입이 아니라 
로션에 가까운 타입이라 화장솜에 묻혀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생소하다. 
세안 후 바로 첫 단계에 바르는 부스터 스킨 치곤 점도가 높아 무거운 느
낌이지만 흡수는 빠른 편.  125ml 59,000원

      
      
      

한 살 더 먹었다고 얼굴에 티내면 혼나! 
BY 고경희 PHOTOGRAPH BY ARC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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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에, 이~~~~~~!!!오우!!  BY 김진욱

WHITE SMILE

INTRO
요즘 연예인 튜닝의 시작이자 끝은 다이어트도 성형도 아닌 새하얀 치아를 만드는 일이다. 빨래판 복근
과 보톡스 시술로 샤프한 얼굴을 만든다 하더라도 황금 이빨은 큰 장애. 미백은 시술 기간이 오래 걸
리고, 여러 번 받아야 해서 귀찮은 것을 죽어라 싫어하는 에디터 같은 남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한 
튜닝 방법이었다.
2010년 문을 연 도봉 예치과에서는 귀차니스트를 위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브라이트 스마일(Brite-
Smile)  시술을 시작했다. 2시간 정도 시술을 받으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많은 독자
를 대신해 시술에 도전해보았다. 참고로 서른 살을 처묵하고도 사랑니를 빼다가 울음을 터트린 적이 있
는 에디터로서는 치과 시술을 받는 데 큰 각오가 필요했다.

STEP 1 스케일링
브라이트 스마일을 하기 1주일 전쯤에는 스케일링을 받았다. 치아 사이사이 묵은 치석과 플라크를 제거
하니 휑할 정도로 시원한 느낌이다. 입속에 서식하던 3만 2,568가지의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한순간
에 몰살하다니, 이게 바로 마이크로 킬링 필드다. 10분이면 끝나는 다른 치과에 비해서 치아 한 개 한 개 
꼼꼼히 스케일링 해주었다. 

STEP 2 사진 촬영
미백에 사진 촬영이 웬 말이냐고? 치아의 착색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시술 전후를 비교하
기 위해서다. 브라이트 스마일 시술은 100% 기계로 하기 때문에 혹시 치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미리 준비한 표본 치아를 내 치아와 포개놓고 사진을 찍는다. 표본 치아에 붙은 A35, 
B1 등의 숫자로 착색 정도를 비교한다. 

STEP 3 잇몸 보호
본격적인 미백 시술을 위해 치아에 특수 약품을 바르기 전, 잇몸에 크림을 바른다. 치아에만 약품이 작용
하게 하기 위해서다. 바를 때 살짝 따끔거린다. 특수 약품이 잇몸에 닿으면 잇몸도 하얗게 탈색된다고 하
니, 굳이 하얀 잇몸을 원하는 사이코들은 잇몸 보호 과정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STEP 4 미백 시술
시술은 치아에 약품을 바르고 광선을 쏘여주는 방법으로 무척 간단하다. 얼굴에 천을 덮어주지만, 광선 
스탠드가 내려오면 무척 눈이 부시다. UFO가 지구에 착륙하는 걸 보는 느낌. 약품과 광선이 반응하면서 
치아 위의 착색 색소를 태우는데, 둘이 반응하면서 치아가 욱신거리고 아프다. 이런 과정을 4번 반복하
는데, 총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고통에는 서서히 익숙해지지만 조금 갑갑한 느낌이었다. 하얗게 
빛날 건치를 꿈꾸면서 버텨보자.  

STEP 5 사후 관리
시술을 받은 24시간 이내엔 카레나 커피, 진한 색깔의 음식을 피하고 담배와 술은 자제하라. 약품을 발라 
변색된 치아의 색소를 빼내려는 자리에 다시 진한 색소를 들이붓는 꼴이기 때문이다. 시술 일주일 후, 병
원을 다시 방문하여 치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OUTRO
100% 기계로 진행하는 브라이트 스마일 시술은 하루 만에 끝나고 효과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다. 도봉 
예치과는 진료 과목에 따른 시술실을 따로 두고 4명의 의사와 7명의 치위생사가 스케일링과 미백 등을 
직접 시술한다. 그래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술이 가능하다. 미백 뿐 아니라 치아 건강을 미리미리 챙
기고 싶은 이들은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자. 

MARUTA

이정훈 대표 원장은?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아주대학교 구강외과 전공
- 고려대 임상치의학대학원 고급보철학 전공

도봉예치과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03-17번지 우리들 메디빌딩 5층 
www.dby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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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에스티가 선보인 홈즈 에어후레쉬 크
리스탈워터 화장실·욕실용은 악취를 말
끔하게 없애주는 방향소취제다. 촘촘하게 
짜인 국내 최초의 슈퍼웨이브 휘산지를 
사용해, 2~3개월의 사용 기간 내내 일정한 
소취 효과가 있다. 제품 상단의 캡 높이에 
따라 방향과 소취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가격 400ml당 6,500원/ 문의 080-024-1357  

군인 피부도 사람답게 가꿔주자. 피부 보
호 성분을 함유한 안심 처방의 3색 위장 크
림은 통기성 파우더를 사용해 커버력이 높
으면서도 답답하지 않다. 파라벤, 알코올, 
동물성 원료, 벤조페논과 인조 향 따윈 없
애고, 제주 녹차와 숯 파우더를 첨가했다. 
3색 8,000원/ 문의 www.innisfree.co.kr

아로나6는 S/S 시즌에 걸맞게 클래식하면
서도 깔끔한 느낌을 살린 라코스테의 새로
운 데저트 부츠(Desert Boots) 제품이다. 가
죽을 안감 없이 통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
다. 인솔의 ADS 기능과 최상급 프리미엄 
가죽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착용감이 뛰어
나다. 가격 159,000원/ 문의 02-3447-7701 

화장실 묵은 냄새
제거제, 에어후레쉬
크리스탈워터

이니스프리,
익스트림 파워 위장 크림

LACOSTE,
아로나6 출시

파나소닉코리아, 마사지
소파 예약 판매 실시

컬럼비아, 옴니테크 소재
‘로프져 재킷’출시

머렐, 스쿨 백의 상큼한 제안

컬럼비아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 소재인 
옴니테크(Omni-Tech)를 적용해 방수, 투습, 
발수 기능이 뛰어난 로프져 재킷(Lofger™ 
Jacket)을 출시했다. 로프져 재킷은 옴니테
크 2레이어 소재를 사용해 봄기운이 서서히 
찾아오는 2월, 한겨울의 칼바람과 봄의 훈풍
이 번갈아 불어오는 계절에 입기에 최적인 아
웃웨어다. 
가격 238,000원/ 문의 02-6980-0218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MERRELL)에서 실용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스쿨 백을 선보인다. 클래
식과 캐주얼을 아우르는 디자인의 패셔너블한 백으로 캠퍼스에서 뿐 아니라 아웃도어 활
동 중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33L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안전 마감재로 노트북
과 같은 IT 기기의 휴대성을 높였으며, 어깨끈이 부착되어 사이드 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www.merrellkorea.co.kr

아디다스, 포르쉐
디자인 스포츠 출시
아디다스가 남성을 위한 혁신적인 하이테
크 스포츠와 디자인의 미학을 가미하여 탄
생시킨 럭셔리 스포츠 컬렉션 아디다스 포
르쉐 디자인 스포츠 캐시미어 윈드 스토퍼
(Cashmere Wind Stopper)를 선보인다. 캐시
미어 니트를 사용해 신축성을 높인 데다 심
플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스타일과 기능성 
2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 
가격 450,000원/ 문의 02-3447-7701

새로텍이 프랑스 아티스트 크리스티앙 볼
츠가 디자인한 외장 하드를 출시한다. 캐릭
터들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헝겊, 철실, 철
사, 볼트 등 작품에 사용한 재료의 입체감을 
최대한 살린 코팅 처리는 실제 작품을 보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전해준다. 가격 640GB 
155,000원/ 문의 02-6370-8081

스타일리시한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 페리
엘리스 아메리카에서 새롭게 선보인 PEA 야
상 점퍼는 딱딱한 밀리터리룩을 탈피했다. 실
루엣은 슬림하게, 디테일은 4개의 포켓만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세련된 빈티지 스타일이다. 
편안하고 활동적인 스타일로 베이식한 티셔
츠와 데님 팬츠를 스니커즈와 함께 매치하면 
자연스러운 캐주얼룩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2192-3261/ www.perryamerica.com

란제리 브랜드 르페(LEFFE)가 밸런타인 속
옷 핫브라운 세트를 출시했다. 핫브라운  
세트는 은은한 광택이 고급스러운 코코아 색
상의 크리스털 스판 소재를 사용했다. 또 실
루엣을 살려주고, 겉옷에도 자국이 남지 않
아 옷맵시를한껏 뽐낼 수 있다. 초콜릿과 분
위기 있는 속옷을 교환하며 이번 밸런타인데
이를 즐겨 보자. 
문의 1544-6101/ www.lefee.co.kr    

한국맥도날드는 100% 아라비카 원두로 신선하게 내린 드립 커피인 신제품 맥카페 프리미
엄 로스트를 새롭게 출시한다. 프리미엄 로스트는 곱게 간 원두에 뜨거운 물을 내려 만든 
브루드 커피(Brewed Coffee)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숏 사이즈는 1,500원, 
톨 사이즈는 1,800원으로 좋은 품질의 커피를 가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주)룩옵틱스는 2011년 S/S 시즌을 겨냥하
여, 프레임이 독특한 마이클 코어스 선글라
스를 선보였다. 이번 모델은 전체적으로 기
본 보잉 형태를 유지하되, 신선한 감각이 돋
보이는 오픈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다. 슬
림하고 심플한 마이클 코어스 보잉 스타일
은 엔드피스 쪽에 메탈 오픈이 되어, 얼굴이 
넓은 남성에게도 착용감이 좋은 제품이다. 
가격 365,000원/ 문의 1599-3016

벨킨에서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를 반영한 신
개념 패션 가방 컬렉션을 출시한다. 벨킨의 가
방 컬렉션은 활용도가 높은 대시(Dash) 라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페이스(Pace) 라인, 착용감
을 살린 무브(Move) 라인으로 구성된다. 벨킨
만의 세련된 스타일과 디테일을 잘 살리는 동
시에 방수 소재, 패딩 처리 등으로 소지품을 보
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가격 7만~15만 원대/ 문의 02-2088-7306

재미있는 외장 하드
플로라 크리스티앙 출시

페리엘리스 아메리카,
빈티지 밀리터리 점퍼 출시

르페, 
밸런타인데이 속옷 제안

마이클 코어스 선글라스 

벨킨 가방 컬렉션,
트렌드를 매다

신작 게임의 승리를
내 손 안에
로지텍코리아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로지
텍 게이밍 키보드 G510 을 출시했다. G510
은 게임패널(GamePanel) LCD를 갖추어 단
색의 LCD를 통해 게임 중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배경 조명을 조정할 수 있어 개성 있는 연
출이 가능하다. 제품 구매는 로지텍 이스토
어(e-Store)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격 169,000원/ 문의 02-6370-8022/
www.logitech.co.kr

신은 듯 안신은 듯, Reebok‘클래식 라이트’
클래식 라이트 는 기존 Reebok의 클래식 제품의 모던함에 알록달록한 캔디 컬러 아웃솔
을 입혀 더욱 패셔너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아이템이다. 또한, 가벼운 갑피소재와 유연하
고 탄력성이 뛰어난 신개념 3D 울트라라이트 소재를 결합하여 136~189g의 초경량 무게를 
자랑한다. 가격 7만9천 원~9만9천 원 

타임포스가 크리스티아누 호날
두 콘셉트 시리즈인 TF3329M01
을 출시했다. TF3329M01은 가
죽 소재의 팔찌와 시계를 같이 
제공하는 스페셜 제품으로, 팔
찌에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
털로 십자가 디자인을 장식하
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으
며 316L 스테인리스스틸 소재
의 케이스와 블랙 PU 스트랩,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10기압 
방수를 갖추어 기능성을 갖춘 
패션아이템으로서 완성도를 
높였다. 가격 430,000원

타임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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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에스티가 선보인 홈즈 에어후레쉬 크
리스탈워터 화장실·욕실용은 악취를 말
끔하게 없애주는 방향소취제다. 촘촘하게 
짜인 국내 최초의 슈퍼웨이브 휘산지를 
사용해, 2~3개월의 사용 기간 내내 일정한 
소취 효과가 있다. 제품 상단의 캡 높이에 
따라 방향과 소취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가격 400ml당 6,500원/ 문의 080-024-1357  

군인 피부도 사람답게 가꿔주자. 피부 보
호 성분을 함유한 안심 처방의 3색 위장 크
림은 통기성 파우더를 사용해 커버력이 높
으면서도 답답하지 않다. 파라벤, 알코올, 
동물성 원료, 벤조페논과 인조 향 따윈 없
애고, 제주 녹차와 숯 파우더를 첨가했다. 
3색 8,000원/ 문의 www.innisfree.co.kr

아로나6는 S/S 시즌에 걸맞게 클래식하면
서도 깔끔한 느낌을 살린 라코스테의 새로
운 데저트 부츠(Desert Boots) 제품이다. 가
죽을 안감 없이 통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
다. 인솔의 ADS 기능과 최상급 프리미엄 
가죽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착용감이 뛰어
나다. 가격 159,000원/ 문의 02-3447-7701 

화장실 묵은 냄새
제거제, 에어후레쉬
크리스탈워터

이니스프리,
익스트림 파워 위장 크림

LACOSTE,
아로나6 출시

파나소닉코리아, 마사지
소파 예약 판매 실시

컬럼비아, 옴니테크 소재
‘로프져 재킷’출시

머렐, 스쿨 백의 상큼한 제안

컬럼비아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 소재인 
옴니테크(Omni-Tech)를 적용해 방수, 투습, 
발수 기능이 뛰어난 로프져 재킷(Lofger™ 
Jacket)을 출시했다. 로프져 재킷은 옴니테
크 2레이어 소재를 사용해 봄기운이 서서히 
찾아오는 2월, 한겨울의 칼바람과 봄의 훈풍
이 번갈아 불어오는 계절에 입기에 최적인 아
웃웨어다. 
가격 238,000원/ 문의 02-6980-0218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MERRELL)에서 실용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스쿨 백을 선보인다. 클래
식과 캐주얼을 아우르는 디자인의 패셔너블한 백으로 캠퍼스에서 뿐 아니라 아웃도어 활
동 중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33L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안전 마감재로 노트북
과 같은 IT 기기의 휴대성을 높였으며, 어깨끈이 부착되어 사이드 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www.merrellkorea.co.kr

아디다스, 포르쉐
디자인 스포츠 출시
아디다스가 남성을 위한 혁신적인 하이테
크 스포츠와 디자인의 미학을 가미하여 탄
생시킨 럭셔리 스포츠 컬렉션 아디다스 포
르쉐 디자인 스포츠 캐시미어 윈드 스토퍼
(Cashmere Wind Stopper)를 선보인다. 캐시
미어 니트를 사용해 신축성을 높인 데다 심
플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스타일과 기능성 
2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 
가격 450,000원/ 문의 02-3447-7701

새로텍이 프랑스 아티스트 크리스티앙 볼
츠가 디자인한 외장 하드를 출시한다. 캐릭
터들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헝겊, 철실, 철
사, 볼트 등 작품에 사용한 재료의 입체감을 
최대한 살린 코팅 처리는 실제 작품을 보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전해준다. 가격 640GB 
155,000원/ 문의 02-6370-8081

스타일리시한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 페리
엘리스 아메리카에서 새롭게 선보인 PEA 야
상 점퍼는 딱딱한 밀리터리룩을 탈피했다. 실
루엣은 슬림하게, 디테일은 4개의 포켓만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세련된 빈티지 스타일이다. 
편안하고 활동적인 스타일로 베이식한 티셔
츠와 데님 팬츠를 스니커즈와 함께 매치하면 
자연스러운 캐주얼룩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2192-3261/ www.perryamerica.com

란제리 브랜드 르페(LEFFE)가 밸런타인 속
옷 핫브라운 세트를 출시했다. 핫브라운  
세트는 은은한 광택이 고급스러운 코코아 색
상의 크리스털 스판 소재를 사용했다. 또 실
루엣을 살려주고, 겉옷에도 자국이 남지 않
아 옷맵시를한껏 뽐낼 수 있다. 초콜릿과 분
위기 있는 속옷을 교환하며 이번 밸런타인데
이를 즐겨 보자. 
문의 1544-6101/ www.lefee.co.kr    

한국맥도날드는 100% 아라비카 원두로 신선하게 내린 드립 커피인 신제품 맥카페 프리미
엄 로스트를 새롭게 출시한다. 프리미엄 로스트는 곱게 간 원두에 뜨거운 물을 내려 만든 
브루드 커피(Brewed Coffee)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숏 사이즈는 1,500원, 
톨 사이즈는 1,800원으로 좋은 품질의 커피를 가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주)룩옵틱스는 2011년 S/S 시즌을 겨냥하
여, 프레임이 독특한 마이클 코어스 선글라
스를 선보였다. 이번 모델은 전체적으로 기
본 보잉 형태를 유지하되, 신선한 감각이 돋
보이는 오픈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다. 슬
림하고 심플한 마이클 코어스 보잉 스타일
은 엔드피스 쪽에 메탈 오픈이 되어, 얼굴이 
넓은 남성에게도 착용감이 좋은 제품이다. 
가격 365,000원/ 문의 1599-3016

벨킨에서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를 반영한 신
개념 패션 가방 컬렉션을 출시한다. 벨킨의 가
방 컬렉션은 활용도가 높은 대시(Dash) 라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페이스(Pace) 라인, 착용감
을 살린 무브(Move) 라인으로 구성된다. 벨킨
만의 세련된 스타일과 디테일을 잘 살리는 동
시에 방수 소재, 패딩 처리 등으로 소지품을 보
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가격 7만~15만 원대/ 문의 02-2088-7306

재미있는 외장 하드
플로라 크리스티앙 출시

페리엘리스 아메리카,
빈티지 밀리터리 점퍼 출시

르페, 
밸런타인데이 속옷 제안

마이클 코어스 선글라스 

벨킨 가방 컬렉션,
트렌드를 매다

신작 게임의 승리를
내 손 안에
로지텍코리아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로지
텍 게이밍 키보드 G510 을 출시했다. G510
은 게임패널(GamePanel) LCD를 갖추어 단
색의 LCD를 통해 게임 중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배경 조명을 조정할 수 있어 개성 있는 연
출이 가능하다. 제품 구매는 로지텍 이스토
어(e-Store)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격 169,000원/ 문의 02-6370-8022/
www.logitech.co.kr

신은 듯 안신은 듯, Reebok‘클래식 라이트’
클래식 라이트 는 기존 Reebok의 클래식 제품의 모던함에 알록달록한 캔디 컬러 아웃솔
을 입혀 더욱 패셔너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아이템이다. 또한, 가벼운 갑피소재와 유연하
고 탄력성이 뛰어난 신개념 3D 울트라라이트 소재를 결합하여 136~189g의 초경량 무게를 
자랑한다. 가격 7만9천 원~9만9천 원 

타임포스가 크리스티아누 호날
두 콘셉트 시리즈인 TF3329M01
을 출시했다. TF3329M01은 가
죽 소재의 팔찌와 시계를 같이 
제공하는 스페셜 제품으로, 팔
찌에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
털로 십자가 디자인을 장식하
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으
며 316L 스테인리스스틸 소재
의 케이스와 블랙 PU 스트랩,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10기압 
방수를 갖추어 기능성을 갖춘 
패션아이템으로서 완성도를 
높였다. 가격 430,000원

타임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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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명품 살롱 박준뷰티랩이 지난 1월 11일 
재탄생했다. 신사옥 설립과 함께 새롭게 변
신한 박준뷰티랩은 다양한 문화와 교육 세
미나를 펼칠 아트홀과 플라워숍, 헤어숍, 메
이크업과 스킨케어, 스파는 물론 여자 연예
인의 사랑을 받아온 안면미소침 전문인 효
전한의원까지 한 건물 안에서 해결 가능한 
토털 뷰티숍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문의 02-518-9233/ www.parkjun.com 

밸렌타인데이에 좀 있어 보이고 싶다면 한
남동을 방문해보자. 라스윗트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가격은 합리적인 프랑스 비스트로
이다. 프랑스 정통 코스요리를 즐긴 후 지하
에 위치한 퍼플지에서 스타일리시한 하우스 
음악을 즐기며 칵테일과 샴페인 등의 주류
를 즐길 수 있다. 문의 02-6053-6699 

테크(tek)는 1977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천연나무 브러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면
서 탄생했다. 최고의 원목을 브러시의 손
잡이와 빗살에 적용해 머리카락과 두피에 
가장 편안한 휴식을 가져다준다. 모든 과
정은 이탈리아 장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다. 박준뷰티랩 청담 본점 리뉴얼 오픈 행
사에서 독창성과 우수성을 선보였다. 
문의 02-512-8319/ www.tekitaly.co.kr 

파워풀 컴팩트 카메라
DSC-W570/ W580

2011 재탄생 프로 박준

레스토랑과 바,
La SUITE(라스윗) &
PURPLE Z(퍼플지)

이탈리아 명품
헤어브러시 테크 

도브, 겨울용 모발 관리
에센스  
겨울에는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차와 차가
운 바람으로 모발 트러블이 심해진다. 도브 
인텐스리페어 오버나이트 에센스는 머릿결
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생기 있고 찰
랑거리는 머릿결로 가꿔주고 정전기 발생
도 막아준다. 특히 도브만의 화이버 액티브 
기술을 이용하여 모발 속 깊숙한 곳까지 영
양 공급을 해주고 보습에도 도움을 준다. 
문의 080-041-7100/ www.dove.co.kr

위스키 브랜드 윈저는 월드스타 이병헌과 
2011년까지 모델 계약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윈저의 모델로 첫 발탁된 이병헌은 
디지털 블록버스터‘인플루언스’에서 열연
을 펼치며 윈저의 프리미엄 이미지 형성과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이번 
재계약 결정의 배경이다. 이병헌은 광고 외
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2011년 1월, 금연을 결심한 독
자들에겐 미안한 소식이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코
리아에서 프리미엄 킹사이즈 
슈퍼슬림 담배인 던힐 나노컷
(DUNHILL Nanocut) 1mg을 출
시했다. 모서리를 비스듬하게 
커팅하고 앞면에 올록볼록하
게 작은 도트 무늬를 새긴 크
림색 패키지로 맛과 향이 고
급스러우면서도 스타일리시
한 제품의 속성을 그대로 표
현했다. 가격 2,500원

프리미엄 위스키 윈저, 
이병헌과 모델 재계약

던힐,
나노컷 1mg 출시

소니가 DSLR급 화질, 생생한 3D 사진, 고화질의 풀HD 동영상을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버샷 디지털카메라를 선보인다.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최초로 풀HD 촬영이 가능
하며 혁신적인 이중 녹화 기술을 도입하여 비디오 촬영 중에도 300만 화소의 스틸 사진을 
촬영 할 수 있다. 문의 02-6370-8052 

소니 사이버샷, 세계 최초 1080 풀HD 

1610만 화소의 고해상도 Super HAD CCD와 
소니 BIONZ 이미지 프로세서로 완성되는 최
고의 화질, 압도적인 해상도, 섬세한 표현, 효
과적인 노이즈 억제력으로 최상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카메라 DSC-W570/ W580가 출시
되었다. 스윕 파노라마 기능과 인텔리전트 
자동모드 기능을 통해 촬영의 편의성을 높였
으며, 두 모델 모두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
다. 가격 200,000원대/ 문의 080-777-2000/ 
www.son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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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명품 살롱 박준뷰티랩이 지난 1월 11일 
재탄생했다. 신사옥 설립과 함께 새롭게 변
신한 박준뷰티랩은 다양한 문화와 교육 세
미나를 펼칠 아트홀과 플라워숍, 헤어숍, 메
이크업과 스킨케어, 스파는 물론 여자 연예
인의 사랑을 받아온 안면미소침 전문인 효
전한의원까지 한 건물 안에서 해결 가능한 
토털 뷰티숍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문의 02-518-9233/ www.parkjun.com 

밸렌타인데이에 좀 있어 보이고 싶다면 한
남동을 방문해보자. 라스윗트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가격은 합리적인 프랑스 비스트로
이다. 프랑스 정통 코스요리를 즐긴 후 지하
에 위치한 퍼플지에서 스타일리시한 하우스 
음악을 즐기며 칵테일과 샴페인 등의 주류
를 즐길 수 있다. 문의 02-6053-6699 

테크(tek)는 1977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천연나무 브러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면
서 탄생했다. 최고의 원목을 브러시의 손
잡이와 빗살에 적용해 머리카락과 두피에 
가장 편안한 휴식을 가져다준다. 모든 과
정은 이탈리아 장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다. 박준뷰티랩 청담 본점 리뉴얼 오픈 행
사에서 독창성과 우수성을 선보였다. 
문의 02-512-8319/ www.tekitaly.co.kr 

파워풀 컴팩트 카메라
DSC-W570/ W580

2011 재탄생 프로 박준

레스토랑과 바,
La SUITE(라스윗) &
PURPLE Z(퍼플지)

이탈리아 명품
헤어브러시 테크 

도브, 겨울용 모발 관리
에센스  
겨울에는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차와 차가
운 바람으로 모발 트러블이 심해진다. 도브 
인텐스리페어 오너나이트 에센스는 머릿결
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생기 있고 찰
랑거리는 머릿결로 가꿔주고 정전기 발생
도 막아준다. 특히 도브만의 화이버 액티브 
기술을 이용하여 모발 속 깊숙한 곳까지 영
양 공급을 해주고 보습에도 도움을 준다. 
문의 080-041-7100/ www.dove.co.kr

위스키 브랜드 윈저는 월드스타 이병헌과 
2011년까지 모델 계약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윈저의 모델로 첫 발탁된 이병헌은 
디지털 블록버스터‘인플루언스’에서 열연
을 펼치며 윈저의 프리미엄 이미지 형성과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이번 
재계약 결정의 배경이다. 이병헌은 광고 외
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2011년 1월, 금연을 결심한 독
자들에겐 미안한 소식이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코
리아에서 프리미엄 킹사이즈 
슈퍼슬림 담배인 던힐 나노컷
(DUNHILL Nanocut) 1mg을 출
시했다. 모서리를 비스듬하게 
커팅하고 앞면에 올록볼록하
게 작은 도트 무늬를 새긴 크
림색 패키지로 맛과 향이 고
급스러우면서도 스타일리시
한 제품의 속성을 그대로 표
현했다. 가격 2,500원

프리미엄 위스키 윈저, 
이병헌과 모델 재계약

던힐,
나노컷 1mg 출시

소니가 DSLR급 화질, 생생한 3D 사진, 고화질의 풀HD 동영상을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버샷 디지털카메라를 선보인다.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최초로 풀HD 촬영이 가능
하며 혁신적인 이중 녹화 기술을 도입하여 비디오 촬영 중에도 300만 화소의 스틸 사진을 
촬영 할 수 있다. 문의 02-6370-8052 

소니 사이버샷, 세계 최초 1080 풀HD 

1610만 화소의 고해상도 Super HAD CCD와 
소니 BIONZ 이미지 프로세서로 완성되는 최
고의 화질, 압도적인 해상도, 섬세한 표현, 효
과적인 노이즈 억제력으로 최상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카메라 DSC-W570/ W580가 출시
되었다. 스윕 파노라마 기능과 인텔리전트 
자동모드 기능을 통해 촬영의 편의성을 높였
으며, 두 모델 모두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
다. 가격 200,000원대/ 문의 080-777-2000/ 
www.sony.co.kr

파나소닉코리아, 마사지
소파 예약 판매 실시

일본 하우스 브랜드 아이웨어인 BJ classic
에서 2011년 새해 명품 칠기 장인 시리즈
를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안경 전면에 국화
무늬를 금박으로 새겨 넣은 이 제품은 BJ 
CLASSIC 한국 론칭 5주년 기념 한정 모델
로 일본의 전통 에츠젠(옻나무) 칠기 공예
를 접목하여 장인 시리즈로 탄생하게 되었
다. 가격 미정/ 문의 02-777-0241

데니즌에서 선보이는 밸런타인데이 에디션 
티셔츠는 남녀 커플 제품으로 그레이와 화
이트 바탕에 하트 모티브가 컬러 포인트 되
어 큐트(cute)하면서도 펀(fun)한 디자인이 눈
길을 끈다. 데니즌의 발렌타인데이 커플 에
디션 제품은 전국 데니즌 매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가격 남성 24,000원, 여성 19,000원

2011년 에이서에서 출시한 타임라인X 3820TG
는 더욱 빨라진 멀티태스킹 기능과 터보 부스
트 기능을 제공하여 기존 프로세서 대비 최대 
81% 더 빠른 동영상 인코딩을 지원한다. 또
한 저발열 및 저전력 구동을 실현하여 별도의 
충전 없이 최대 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8kg의 초경량 무게로 편의성을 높였다. 
가격 1,099,000원/ 문의 02-6272-3018

태블릿과 노트북, 두 기능을 모두 원하는 사용자들이라면 Eee 패드 슬라이더가 적합하다. 
10.1인치 IPS 터치스크린 방식의 Eee 패드 슬라이더는 터치 방식뿐 아니라 슬라이드 되어 
뺄 수 있는 편리한 쿼티 키보드가 같이 있다. 또한 모바일 프로세서 중 최고의 제품인 엔
비디아 테그라2와 모바일 기기 최초로 엔비디아 지포스 GPU를 탑재했다. kr.asus.com

2011 S/S 시즌 프레드 페리에서 선보이는 레
터드 가디건은 면, 폴리에스테르 혼방 소재
로 네크라인과 앞 여밈, 밑단, 소매단에 컬러 
배색을 주었고 왼쪽 소매에 배색 두 줄 스트
라이프를 매치하여 디자인 포인트를 줌으로
서 고급스러운 느낌과 유니크한 매력을 동
시에 선사한다. 
가격 365,000원/ 문의 02-3447-7701

2011년 론칭 100주년을 맞는 이태리 패션 하
우스 트루 트루사르디(TRU TRUSSARDI)에
서 스마트 앤 캐쥬얼 비즈니스 웨어로 2011 
봄 시즌 테마를 담은 스타일을 공개했다. 이
번 시즌은 오토바이, 자전거, 여행자를 모티
브로 전개되어 다양한 컬러톤으로 표현되는 
특수원단과 금속 디테일을 사용한 트렌치코
트와 재킷을 제안한다. 문의 02-3446-7725

칠기 장인의 기술로
만들어낸 명품 아이웨어

데니즌, 밸런타인데이
에디션 출시

더욱 강력한 성능,
타임라인X 3820TG

따뜻한 남자, FRED PERRY 
레터드 가디건

트루 트루사르디의
비즈니스 코디제안

진하고 부드러운
립톤 골드 밀크티
120년 전통의 차 전문 브랜드 립톤은 겨울
철 나른한 오후에 립톤 골드 밀크티를 제
안한다. 엄선한 홍차를 넣은 립톤 골드 밀
크티는 홍차 밀크티 시장에서 지속적인 사
랑을 받아온 립톤 밀크티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프리미엄 블랜드로 더욱 진해진 
홍차와 부드러운 우유의 환상적인 맛의 조
화가 매력적이다. 가격 15개입 5,000원/
문의 080-041-7100

조니워커,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조니워커 블랙이 100년 만에 새 
디자인으로 재탄생한다. 또한 영
국의 전설적인 시사만화가 제랄
드 스카프가 디자인한 조니워커 
블루 리미티드 에디션까지 출시
할 예정이어서 국내 애주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블루
라벨 아티스트 한정판은 한 병 
한 병 수작업으로 제작하며, 단 
360병만 국내에 소개한다. 700ml 
40,000원대/ 문의 02-742-0880

노트북과 태블릿, 둘 다 잡았다!
아수스 Eee Pad Sl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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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2 무통장 입금(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떡’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떡=1원)

6 12 24 48
MAXIM KOREA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정기 구독 신청란을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MAXIM
FEBRUARY 2011

정기 구독 신청 방법

개월 정기 구독
개월 정기 구독

개월 정기 구독
개월 정기 구독

개월 정기 구독

정가 32,40
0원

할인가 

29,40
0원

3천원 

할인

정가 64,80
0원

할인가 

57,80
0원

7천원 

할인

정가 129,6
00원

정가 194,4
00원

정가 259,2
00원

할인가 

114,60
0원

할인가 

164,40
0원 할인가 

209,2
00원

4000
떡 적립

6000
떡 적립

8000
떡 적립

3만원 

할인
5만원 

할인
1만5천원 

할인
+ + +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사은품은 조기 품절되는 경우가 많으나, 끊임없이 새 선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시점의 사은품을 확인하시려면 위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36

1000떡
 적립

2000
떡 적립

2011.02�_����.indd   146 2011-01-18   �� 5:45:40



MEN'S CLASSIC
화장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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